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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ang, Ki Myung 
2019  “A Study on Renovating the International Discipleship Training Center 
Discipleship Program According to a Missional Understanding of Discipleship.”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The Degree Doctor 
in Missiology.  257 pp. 
This study analyzes and tests the discipleship training program of the International 
Discipleship Training Institute (IDTI) based on biblical, missiological, and situational 
understandings of missional discipleship and suggests new ways of conducting discipleship 
training. First, we ask what is the biblical, missiological, and situational perspectives of 
discipleship. Second, we understand IDTI’s discipleship training paradigm and program. Third, we 
compare the typical pastor’s understanding of discipleship with the discipleship emphasized in 
IDTI’s discipleship training. 
The introduction describes the background, purpose, goals, central issues, questions, 
assumptions, definitions, delimitations, methods, and an overview of this study. This study is 
comprised of three parts. The first part provides a literature review. In Chapter 1, I explain missional 
discipleship in the Old and New Testaments from the biblical perspective. In Chapter 2, I explain 
discipleship in the kingdom of God and mission from the missiological perspective. In Chapter 3, 
I present arbitrary of Great Commission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iscipleship training. 
Part 2 comprised of three chapters of field research. In Chapter 4, I explain the design and 
method of field research. Chapter 5 presents a field analysis of IDTI and a critical look at issues 
surrounding disciples training from the perspective of missional discipleship. In chapter 6, I 
examine the results of the field research, including pastors’ understanding of discipleship, the 
emphasis of the pastor’s discipleship in disciples training, and understanding the pastor’s views on 
the transformation of discipleship-trained saints. 
  iii 
Part 3 comprised of chapters 7 and 8 as an attempt to change. In Chapter 7, I propose the 
diffusion of innovation, bridging strategies, and adaptive leadership theories for problem diagnosis 
and practices for change, and to propose a program for execution and change of the pilot project. 
Chapter 8 presents a seminar on missional discipleship for a paradigm shift, a curriculum for a 
missional church and discipleship training, and four steps for adaptive adaptation for change and 








2019  “선교적 제자도에 기초한 제자훈련 전환에 관한 연구: 국제 제자 훈련원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The Degree Doctor in Missiology.  257 pp. 
본 논문의 목적은 선교적 제자도에 관한 성경적, 선교학적, 그리고 상황적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제자훈련원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분석 평가하고, 선교적 제자훈련의 
실행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제자도에 대한 성경적, 선교학적 그리고 
상황적 관점을 이해한다. 둘째, 국제제자훈련원의 제자훈련 패러다임과 프로그램을 
이해한다. 셋째, 목회자가 이해하는 제자도와 제자훈련에서 강조하는 제자도를 파악한다.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목적, 목표, 중요성, 핵심과제, 질문들, 범위, 용어정의, 
방법, 개요를 기술한다. 본 논문은 3부로 구성된다. 제1부에서는 문헌연구로 총 3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에서는 성경적 관점으로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선교적 제자도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2장에서는 선교학적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에 나타난 선교적 제자도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상황적 관점으로 대위임령의 임의변경과 제자훈련의 
제도화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제2부에서는 현장조사로서, 4장, 5장, 6장에서 다룰 것이다. 4장에서는 현장 
연구조사의 설계와 방법론을 다룰 것이며, 5장에서는 국제제자훈련원 제자훈련에 대한 
현장분석과 제자훈련의 문제점을 선교적 제자도 관점에서 비평할 것이다. 그리고 
제6장에서는 현장연구 조사의 결과 분석들로서, 목회자들이 이해하는 제자도와 제자훈련시 
강조하는 제자도, 그리고 제자훈련 수료생들이 이해하는 제자됨과 변화 여부에 대한 
목회자의 이해를 살펴볼 것이다.  
제3부는 변화를 위한 시도로써 7장, 8장을 다룬다. 7장에서는 변화를 위한 
문제진단과 실행을 위한  개혁의 확산, 브릿지, 적응적 리더쉽 이론과 적용, 그리고 
 v 
실험모형의 실행과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살펴보고자 한다. 8장에서는 변화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선교적 제자도의 세미나, 선교적 교회와 제자훈련의 커리큘럼, 
변화를 위한 적응적 적용의 4단계와 변화를 위한 전략 제시이다. 이어서 9장에서는 
결론으로 본 연구를 요약하고 다음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Mentor: Timothy K. Park, Ph.D.                                                                                  215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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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퍼(Dietrich Bonhoeffer)는 "참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제자도는 기독교 신앙과 삶의 본질임을 말한다(1995, 59).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주소는 아닐까 하는 질문들을 갖게 
된다. 이러한 교회 위기의 진앙지는 제자도의 부재에 있다(Ogden 2007, 22). 사실 제자훈련이 
한국교회에 소개된 1960년대 이후 양육훈련에 새바람을 일으켰다. 박용규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의 신앙운동으로 일으킨 장본인은 옥한흠과 그의 제자훈련 패러다임에 
있다”고 말한다(교회와 제자훈련 2003, 92). 그의 제자훈련은 한국교회에 평신도 가치의 
재발견, 교회 내의 제자훈련 보급과 확산, 영적 재각성, 교회갱신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미쳐 왔다(디사이플 2010, 258). 그러나 제자훈련의 긍정적 기여 이면에는 교회에서 성도 
간에 차별과 도덕적 치부를 서로 드러내며, 교회 지도자를 비방하고 서로를 비판하며, 여러 
문제들로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다(Ogden 2007, 23). 나아가 제자도를 제자훈련 
프로그램으로 축소시켰다(한탐 2016, 140). 그것은 다름 아닌 제자도의 참 의미와 
시대정신을 상실한 모습이다.  
제자훈련이 제도화되고 교회성장의 방법적 툴(Tool)로 변경되면서 참 제자도에 
역행하고 있다(Wilkins 2015, 23). 성도들은 예수님의 희생과 자기부인처럼 참 제자의 
단계까지 성장하지 못하였다. 성도들이 세상으로 보냄 받은 사도적 공동체의 삶과 실천이 
약화되고 있다(Nissen 2005, 45). 성도들은 개인의 영적성장을 추구한다. 교회는 교회성장과 
일군 양성에 초점한다. 성도의 욕구와 교회의 필요가 제자훈련의 본질을 변경시키고 있다. 
하나님 나라와 선교가 아닌 교회를 위한 제자훈련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도의 본질 회복이야말로 시대적 요청이 아닐 수 없다. 제자훈련은 성경적, 선교학적, 
교회 상황적 의미에서 제자도의 선교적 의미들을 재회복해야 한다(Wright 2012, 313-14). 
다시말해서 개인의 차원이 아닌 교회의 선교적  공동체적 삶과 사명실천의 제자도를 
회복해야 한다(Nissen 200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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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목회자가 간과하거나, 축소하지 말아야 할 제자도의 선교적 본질에 대한 재성찰이다. 
성경적 제자도의 통전적 의미들과 목회자가 추구하는 제자도 사이에 큰 간격이 
존재한다(Ogden 2007, 57). 제자도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완성에 초점해야 한다. 제자도의 
선교적 본질을 축소 또는 간과할 때 제자도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선교적 제자도는 선교적 
백성된 제자 공동체의 삶과 선교 사명을 실현하는 첩경이 된다. 또한 주님의 대위임령을 
실천하는 참 제자도의 종착점과 같다.  서론에서 필자는 본 연구의 배경, 목적, 목표, 중요성, 
핵심문제, 질문들, 범위, 방법 그리고 개요를 기술하도록 하겠다. 
연구의 배경(Background) 
필자는 1997년 경희대학교 예수전도단(Youth With A Mission, YWAM) 대학사역 
모임에 참석하면서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게 되었다. 대학 캠퍼스 모임을 시작으로 4년간 
선교훈련과 1999년 예수제자훈련(Disciple Training School, DTS)을 받았다. 그 후 일본과 
중국으로 해외 단기선교를 통해서 선교에 첫발을 내딛었다. 그 후 사법고시 준비와 
법조인의 꿈을 내려놓고 남아프리카 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RSA)에서 3년간 
선교사 훈련 및 사역을 하였다. 그리고 2004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M.Div) 
과정에 입학하였다. 동성교회(서울 중곡동)에서 교육전도사로 5년간 교육부와 해외 
선교위원회에서 사역하였다. 목사 안수를 받고 2008년 부터는 오륜교회에서 4년간 
교구사역과 국제사역부(다문화센터, 외국인예배) 책임자로 섬겼다. 국제사역부 내 다문화 
선교 센터와 외국인(영어권, 중국어권,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권, 러시아권, 일본어권) 예배 
사역을 총괄하였다. 국제사역부 사역을 통하여 다(타)문화 선교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다. 필자는 오륜교회는 ‘주의 오실길을 예비하는 교회’ 의 목회철학을 따라 성령의 
임재와 능력,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회란 무엇인가’ 에 대한 고민들이 찾아왔다. 나는 어떠한 목회를 할 것인지, 
목회준비는 되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하용조 목사님의 ‘사도행전적 교회’ 의 
비전과 선교의 열정이 도전이 되었다. 그래서 2013년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선교신학 
석사(Th.M) 과정에 입학 후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영향과 의미’ 의 연구를 하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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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한흠 목사님의 광인 제자도의 도전을 받고, 2016년 풀러신학교 선교학 박사(D.Miss) 
과정에서 ‘선교적 제자도에 기초한 제자훈련 전환’ 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선교적 제자도 연구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필자는 한국교회에서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4년 동안 실시하였다. 2009년 제95기 국제제자훈련원 제자훈련 세미나 교육을 
수료하였다. 서초동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반 참관 및 다락방 참관 및 인도에도 참여하였다. 
이후 2010-2011년 동안에 제자훈련 체험학교 세미나(안성수양관)와 사역훈련 세미나(서초 
사랑의 교회본당)까지 수료하였다. 필자는 4년(2008-2012)동안에 제자훈련 남녀 제자반 5 
기수와 여자 사역반 1기수를 훈련하였다. 미국으로 도미 후 2015년 미주22기 
국제제자훈련원 제자훈련 세미나를 수료하였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반 참관, 
다락방 참관 및 인도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2여년간 한인 이민교회에서 제자훈련반과 
사역훈련반에 피교육자로 참여하였다. 제자훈련 패러다임과 현장의 실제적 운영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필자는 제자훈련반과 사역훈련반을 인도하면서 제자훈련의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부교역자로서 교회의 목회철학 강조의 한계, 제자도의 본질 강조의 역량부족, 
교회의 필요에 따른 사역자 양성에 초점하는 목적 전치 현상등이다. 또한 미주 이민 
한인교회에서 제자훈련의 상황화를 넘어 임의변경되는 문제의식을 갖게 하였다. 이는 교회 
필요적 상황에 맞춰진 제자훈련 패러다임과 적용, 제자훈련 커리큘럼의 귀납적 인도 및 
나눔의 간과, 제자훈련반 인도자 선발에 목회자들의 배제 등이다. 정리하자면 제자도를 
실시하는 목회자의 역량, 제자훈련 인도과정에서 제자도 본질 강조의 한계, 커리큘럼 내 
내용의 한계, 임의변경되는 제자훈련의 패러다임과 목회적용의 문제들이다. 이런 
문제의식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연구목적은 목회자의 제자도의 선교적 본질 회복과 
대위임령에 초점한 선교적 제자훈련의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시이다. 선교적 
제자훈련을 통하여 교회에 위임된 대위임령과 다(타)문화권 선교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는데 
마중물로 사용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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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Purpose) 
본 연구의 목적은 선교적 제자도에 관한 성경적, 선교학적, 상황적 관점에서 선교적 
제자도의 이해를 가지고 국제제자훈련원 제자훈련을 분석 평가하고 제자도 훈련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표(Goals)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선교적 제자도에 관한 성경적, 선교학적, 상황적 관점들을 이해한다.  
2. 국제제자훈련원에서 강조하는 제자도와 훈련 프로그램을 파악 분석한다. 
3. 목회자들의 제자도의 이해와 제자훈련에서 강조하는 제자도를 파악한다. 
4. 선교적 제자훈련 패러다임의 전환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의 중요성(Significance) 
본 연구는 다음의 4개 영역에서 연구의 중요성을 갖는다. 
개인적으로 선교적 제자도의 성경적, 선교학적, 상황적 이해를 갖게 하고, 
목회현장에서 선교적 제자훈련 실행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주고, 커리큘럼의 마련을 위한 
학문적, 목회적 방법을 확립하는 데 중요하다.  
국제제자훈련원과 제자훈련 사역을 실시하는 목회자들에게 선교적 제자도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고, 선교적 교회론과 제자도가 반영된 커리큘럼의 수정 및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돕는 데 중요하다.  
한국교회에게 제자훈련 프로그램으로 축소된 제자도의 본질을 추구하게 하며, 
제자훈련이 교회성장이 아닌 사명에 충실한 제자도 훈련으로 방향을 전환해야하는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하나님 나라와 사명에 기초한 선교적 제자훈련의 모델과 커리큘럼 
적용을 돕는 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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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나라와 선교차원에서 다(타)문화 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제자훈련 전략을 
제공해 주고, 제자도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과업을 완수해 가는데 제자도의 
전략적 가치와 본질을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연구의 핵심문제(Central Research Issue) 
본 연구의 핵심문제는 한국 국제제자훈련원의 제자훈련 패러다임과 칼세미나 
(Cal)를 수료한 목회자들에게 선교적 제자훈련 제시를 위한 선교적 제자도를 성경적, 
선교학적, 상황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적용하는 것이 갖는 중요성이다.  
연구의 질문들(Research Questions)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질문들이 있다. 
1. 선교적 제자도에 관한 성경적, 선교학적, 상황적 관점은 무엇인가? 
2. 국제제자훈련원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3. 칼(CAL)세미나를 수료한 목회자들의 제자도 이해는 어떠한가?  
4. 선교적 제자도를 국제제자훈련원과 목회자들에게 적용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의 가정들(Assumptions) 
첫째, 목회자들이 이해하는 제자도와 성경적, 선교학적, 상황적 의미의 선교적 
제자도와는 격차가 클 것이다. 둘째, 목회자들이 이해하는 제자도와 실제 제자훈련에서 
강조되는 제자도는 불균형이 클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에 기초한 제자도를 추구하는 
선교적 제자훈련의 실행 방법들을 찾고 있을 것이다.  
용어의 정의들(Definitions)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선교적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제자(Disciple) :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지칭하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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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도(Discipleship) :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도들(Apolistics) :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훈련을 받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지도자들로 정의한다. 
사도적 사명(Apolistics Mission): 주님의 대위임령을 부여받은 제자들, 교회들이 
실천할 복음과 관련된 총체적 사명으로 정의한다.  
선교적 제자도(Missional Discipleship) :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완성을 위해 부르심 
받은 제자들과 교회에 부여된 대위임령 실천을 위해 모든 족속으로 보내심 받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도로 정의한다.  
대위임명(Great Commission) : 주님께서 제자들과 교회들이 세상으로 보냄받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 치유와 회복, 제자삼는 총체적 사명으로 정의한다. 
연구의 제한들(Delimitations)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문헌연구는 선교적 제자도에 관한 성경적, 선교학적, 
상황적 이해로 제한하고, 현장조사는 국제제자훈련원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현장분석과 
제자훈련 세미나를 수료한 목회자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조사 후 그 결과제시로 제한한다. 
연구의 방법들(Methods of Study)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현장조사로 이루어지는데 문헌연구는 풀러신학교 
데이빗 앨런 허바드(David Allan Hubbard) 도서관에서, 현장조사는 국제제자훈련원 
프로그램과 제자훈련 세미나를 마친 목회자들의 제자도 이해와 제자훈련 방법 및 상황을 
포함한다.  
연구의 개관(Dissertation Overviews) 
본 논문은 총 3부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1부는 문헌연구, 제2부는 
현장조사, 제3부는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Program) 개발과 리더쉽(Leadership) 적용이다. 1부 
문헌연구 제1장에서 선교적 제자도에 관한 성경적 이해, 제2장에서 제자도의 선교학적 이해, 
제3장에서 한국적 상황에서 제자훈련의 상황적 관점을 다룬다. 제2부는 현장조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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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 현장조사의 방법론을 다루고, 제5장에서 국제제자훈련원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분석평가하고, 제6장은 목회자들의 제자도 이해와 제자훈련 현황분석 및 결과들을 
제시한다.  제3부는 변화를 위한 시도로서, 제7장 변화를 이끄는 프로그램의 개발 제시 후, 
리더쉽의 이론과 적용을 다룬다. 제8장에서는 선교적 제자훈련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선교적 제자도의 세미나, 선교적 교회와 제자훈련의 모델제시, 변화의 적응적 4단계 과정, 
마지막으로 국제제자훈련원과 목회자들에게 제안한다. 제9장에서는 연구에 대한 결론과 




문헌 연구(LITERATURE REVIEW) 
본 연구의 제Ⅰ부는 제자도의 이해를 위한 문헌연구이다. 제자도의 성경적 관점을 
살펴보고, 선교학적 관점 그리고 상황적 관점을 이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제자도의 본질에 관한 성경적 이해이다. 제자, 제자도 그리고 
제자훈련의 기초적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선교적 제자도의 핵심주제들을 다룬 후 성경에 
나타난 선교적 제자도의 유형을 인물별로 고찰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제자도의 선교학적 이해이다. 제자도의 선교적 본질의 의미를 
기반으로 제자도의 핵심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의미를 다루고, 
종말적 하나님의 나라와 미완성 복음의 과제를 다루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을 
위한 대위임령과 제자도 전략의 선교학적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제자도의 상황적 이해이다. 한국적 제자훈련의 상황적 이해로서 
임의변경되어가는 대위임령과 제자도의 상황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대위임령과 
제자도의 실천 무대인 변화하는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를 고찰하고 있다. 
 
 9 
제 1 장 
 
선교적 제자도와 성경적 이해
제자도의 본질은 선교적이다. 호튼(Horton)은 “제자도는 선교적 백성된 정체성과 
세상을 섬기는 삶으로서 선교적이다” 라고 말한다(2012, 148). 이는 제자도의 본질이 개인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초점함을 말해주고 있다. 제자도는 예수님의 구속사적  자기부인과 
희생(요일 3:16)에 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선교적 정체성과 복음전파의 삶으로 
귀결된다(박기호 2005, 225). 오늘날 교회는 제자도의 실종을 맞이하고 있다. 제자도의 실종 
증거는 교회의 필요에 따른 제도화된 제자훈련 프로그램이다. 목회자들이 제자도를 
편의적으로 적용함이 이를 가속시키고 있다(한탐 2016, 178). 마치 예수의 제자를 
프로그램화된 훈련으로 길러 내려는 시도이다(Ogden 2007, 66). 사역자 양성소로 전락한 
제자훈련이 하나님 역사의 증거자인 제자의 본질을 상실한 증표이다(Hull 2008, 19). 문제는 
어디로 부터 시작되는가 그 발원지는 목회자이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한 선교적 제자도를 
상실한 목회자들이 문제의 발단이다(한탐 2016, 139).   
제자도는 예수의 길(the Way of Jesus)을 따르는 순종에 있다(Wilkins 2015, 32). 
예수의 길은 주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자기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사랑이다(박기호 2005, 
228). 제자도는 결코 개인의 신앙성장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왓슨(David Watson)은 이를 
가리켜 “예수로부터 부르심 받고, 예수를 위해 희생을 지불하는 삶이다” 라고 말한다(2002, 
30-31). 모든 제자는 말씀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내적변화를 나타낸다. 제자도는 예수의 
인격적 앎과 닮음으로 내적 변화를 형성한다. 또한 주님의 자기부인과 희생은 제자에게 
부여된 선교사명으로 연결된다. 교회는 교회 밖 세상과 이웃을 향한 공적 제자도를 
회복해야 한다(한탐2016, 139). 제자된 개인과 공동체의 선교적 삶과 사명의 실천에 있다. 
필자는 성경에 나타난 제자도의 선교적 본질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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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적 제자도의 이해 
‘제자도(梯子道)’의 한자의 뜻은 제자의 길이다.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그 의미가 예수의 인격적 앎과 닮음, 공동체적 관계, 복음전파와 
치유와 회복, 선교사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론제네커(Richard N Longenecker)는 
제자도를“그리스도를 따른다 것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을 표현한 언어이다”라고 
정의한다(2008, 48).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가신 제자의 길에 서 있다(Wilkins 2015, 
278). 성도는 예수의 인격적 앎과 구속사역에 참여하는 제자의 삶을 지향해야 한다. 또한 
주님의 대위임령(Great Commission)과 관련하여 세상으로 보냄받고(요 20:21),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고(막 16:15-16), 성령의 치유와 회복(눅 24:44-47), 제자삼는 
선교사명(마 28:19-20)을 빼놓을 수 없다(Nissen 2005, 34). 제자도가 함의하는 뜻은 결코 
단편적이지 않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제자도의 통합적 이해가 필요하다. 제자도는 
제자의 성경적 이해를 기초로 의미를 규정해야 한다. 필자는 성경적 제자의미와 제자도와 
관련된 개념들을 정의할 것이다. 또한 제자도와 관련된 교회의 사도성과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교적 제자도의 의미와 그것이 내포하는 핵심 주제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자도의 기초와 관련 개념들 
제자훈련은 교회의 브랜드(Brand)화 되어가고 있다. 제자훈련 수료생들을 주축으로 
영적 특권의식과 특정 그룹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값비싼 은혜(Costly Grace)를 
받은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 과는 차이가 크다(Bonhoeffer 1995, 45). 주님의 구속적 
은혜를 얻은 성도는 곧 제자의 길에 입문했음을 의미한다. 만약 성도가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값싼 은혜를 받았다는 자기증명에 불과하다(Wilkins 2015, 37).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영적성숙과 대위임령에 순종하는 성도는 참 제자됨을 증명하는 셈이다(2015, 275). 
오늘날 제자훈련이 예수님의 제자도와 일치하는가 이 질문부터 재성찰해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의 이해 없이는 주님의 제자도 실현은 불가능하다. 제자도의 선교적 본질을 
정의하고 제자도에 기초한 제자와 제자도의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필자는 제자도의 선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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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을 정의하고, 제자도에 기초한 제자, 제자도, 제자훈련의 개념을 제시할 것이다. 나아가 
선교적 제자도의 의미와 핵심주제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자, 제자도 그리고 제자훈련 
제자도의 기초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먼저, 제자의 의미를 논하고 이어서 
제자도와 제자훈련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자(Disciple)의 개념 
‘제자’란 다의적 의미를 내포한다. 제자의 의미는 히브리어 ‘라매드’(la”mad)와 
헬라어 ‘마떼테스’(mathetes) 가 있다. 원어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다(Longenecker 2008, 17).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학생’, 
‘배우는 사람’ (대상 25:8; 사 50:4; 54:13) 또는 ‘따르는 자’ 로 사용되고 있다(Hull 2006, 32).   
둘째, ‘스승과 제자’의 관계적 의미를 내포한다.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등은 관계 속에서 모세의 율법을 배우는 자들이였다(Watson 2002, 17). 제자들을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삶과 인격적 연합이다(Longenecker 2008, 16).  
셋째, 스승의 가르침과 인격에 대한 헌신적 따름이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헌신한 사람들(Committed Believers)을 지칭해 왔다(Wilkins 2015, 27). 즉, 제자의 의미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의 형상을 본받고(롬 8:29),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는 전 
인격적 변화이다(Stott 2010, 36).  
넷째, 제자는 개종자이다. 신약에 나타난 제자됨은 ‘회심’과 관련되어 있다(Wilkins 
2015, 27-32).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뿐 아니라 거듭난(Reborn) 사람이다(Hull 2006, 32).  
다섯째, 참 제자로 성장하는 사람 또는 사역자이다(Wilkins 2015, 27-32). 주님의 
가르침에 헌신된 제자는 성숙한 증인, 위탁, 종된 삶을 지향한다(옥한흠 2009, 162).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한다(고전 11:1).  
결론적으로 제자의 의미에는 참 제자가 되고 다시 제자를 삼는 원리가 
존재한다(Wilkins 2015, 69).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연합됨으로써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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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의 삶이 주님의 인격과 삶에서 ‘배움’과 ‘훈련’을 통하여 변화되어가는 과정적 또는 
시간적 의미가 있음을 알수 있다.  
제자도(Discipleship)의 개념 
제자도는 제자다움의 삶과 신앙을 보여주는 제자의 길이다. 제자도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을 따라 규정해야 한다. 제자도의 본질을 닷슨(Jonathan Dodson)은 합리적, 관계적, 
선교적으로 구분하면서 대위임령과 연관 짓고 있다(2013, 48). 다의적 의미를 내포한 
제자도는 통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자도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제자들의 순종이다.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경계를 넘어가기(막 16:15)와 관련 있다(Nissen 2005, 61).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의 길을 보이시고, 제자들은 그 길을 배우며, 주의 길을 따르는 훈련을 받았다.  
둘째, 제자도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다. 성령의 역사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 나타난다(행 2:1-4; 13:1-3). 제자도의 시작은 개인으로 
출발하나 제자도의 완성은 교회 공동체의 삶과 실천으로 실현된다. 
셋째, 제자도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 받음(요 
20:21)의 파송이다.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심은 예수님의 성육신적 파송과 같다(Nissen 
2005, 129). 제자의 길은 자기부인과 희생, 심지어 죽음까지도 요청된다(Stott 2010, 152).   
마지막으로, 제자도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제자삼음’(마 28:19-20; 막 
16:15; 눅 24:47)의 헌신이다. 제자도는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을 부르신 목적과도 일치한다. 
종말적 복음선포와 완성을 위한 메시아적(Messianic) 백성과 같다(Goheen 2012, 180-81).  
결론적으로 제자도는 날마다 자기부인과 대가지불을 치르는 훈련과정이다. 
제자도의 궁극적 목표는 예수로 구원받은 자가 삶을 희생하고 양보하며,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작은 예수로 변화 되는 데 있기 때문이다(박기호 2005, 228). 제자도는 단편적 시간에 
완성되지 않는다. 빌헐(Hull)은 제자도 훈련의 성격을 “제자됨의 마침표로서가 아닌 참 
제자가 되는(Becoming) 진행형이다” 라고 말한다(2006, 35). 이는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가 실천할 참 제자의 삶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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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훈련의  개념 
제자다움의 실천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Horton 2012, 341). 제자된 성도는 
평생 그리스도의 인격과 복음 증거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 이는 한 번으로 끝나는 단기 
코스(Short Course)가 아니다. 제자훈련 학교에 입학자는 졸업식이 없는 학교에 입학한 것과 
같다(2012, 343). 성경에서 제자훈련 학교의 다양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사무엘의 선지자 학교이다(삼상 19:19-20). 이는 보편적 대상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정한 자들을  위한 제자훈련이라 할 수 있다.  
둘째, 70장로들의 훈련이다(민 11:25). 이는 핵심 리더들에 대한 제자훈련의 
형태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리더)들을 위한 제자훈련 과정과 같다.  
셋째, 안디옥 교회의 제자훈련이다(행 11:26). 바울과 바나나가 실시한 교회의 
제자훈련 형태와 같다. 교회 공동체적 훈련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는 진정한 
크리스천(Christian)으로 변화된 제자훈련의 모델이 아닐 수 없다.  
넷째, 에베소 교회에 있던 두란노 서원의 양육훈련이다(행 19:9). 이는 교회 밖 특수 
기관 형태의 제자훈련이라 할수 있다.  
결론적으로 제자훈련은 다양한 대상과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자훈련 
학교의 양육들이 제자도의 본질을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제자훈련의 목적은  교회의 
선교적 본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선교적 교회는 세상과 이웃을 향하여 대위임령을 
공동체적 삶과 실천을 통해 실현하게 된다(Nissen 2005, 44). 예수님께서 대위임령의 실현을 
위해서 제자들과 교회에게 제자도의 전략을 부여하셨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완성을 위한 
제자도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제자훈련’ 이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은 하나님 나라와 
대위임령을 추구하는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이루는 제자도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제자도가 초점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선교적 목적을 반영해야만 한다.  
제자도와 교회의 사도성  
 제자도의 시작이 ‘부르심’(Calling)에 있다면 제자도의 끝은 사도적 사명(Apostolic 
mission)에 있다. 제자도는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으로 부르심과 세상으로 다시 보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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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4:19) 라고 말하심은 제자의 사명 선언이셨다.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시고(요 20:21), 
복음의 확산을 일으킬 사도적 사명이다(Nissen 2005, 90). 제자도는 개인이 예수의 말씀과 
인격을 닮아감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몸을 형성하고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적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완성을 위해 부름받은 선교적 백성된 교회이다. 선교적 
백성된 교회는 십자가의 구속적 공동체이자, 성령의 복음 전파 공동체로서 삶과 사명이 
존재다. 이것은 교회의 속성인 사도성과 관련된다. 블라우(John Blauw)는 교회가 세상을 
향하지 않고, 대위임령에 집중하지 않으면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1962, 108). 
이는 세상으로 보내심 받은 교회의 사도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교회의 사도성은 초대교회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The Nicene-Constantinopolitan 
Creed)에 잘 나타나 있다1. 교회사적으로 사도성에 대한 이해는 차이가 있어 왔다.  
첫째, 월권적이다. 로마 카톨릭(Roman Catholic) 을 중심으로 ‘사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는 사도성의 주장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한마디로 비성경적이다2.  
둘째, 축소적이다. 벌코프(L. Berkhof)는 개혁주의 교회의 속성을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으로만 구분한다. 교회의 속성의 하나였던 ‘사도성’ 대신에, 교회의 표지인 ‘말씀, 
성례, 권징’ 을 제시한다(2017, 835). 이와 관련하여 구더(Darrell L. Guder)는 ‘특정 장소’ 로 
축소된 교회 의미는 “세상으로 보냄받는 사도적 사명을 상실한 주원인이다” 라고 
말한다(2013, 128). 그러나 김길성은 개혁주의의 입장은 사도적 말씀(Apostolic Word)과 
교리의 전통에 위에 선 사도적 교회(Apostolic Church)임을 강조한다(2004, 55). 호튼(Horton) 
역시도 사도적 복음의 측면에서 사도적 말씀의 선포를 지지하고 있다(2012a, 881).  
마지막으로, 중도적이다. 한스큉(Hans Küng)의 경우, 새로운 사도란 존재는 
부정하나 사도적 파송과 사역의 존재는 강조한다(2007, 508). 이는 주님의 증인된 교회에 
                                                 
1.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the Nicene-Constantinopolitan Creed, AD.381)는 “나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는 교회의 중요한 고백을 한다(김길성  2004, 54: 장기명 2014, 15 에서  재인용) 
2 리덴나우(Ridenour Frizt)은 “베드로가 첫 교황이자 ‘그리스도의 대리자’ 로 사도적 승계가 된다 하나, 
다른 제자들과 권위가 동일하며, 교황의 ‘권위’ 는 무오하다 하나 죄 없는 자가 없고(롬 3:23), 무오한 자는 ‘오직 
예수(only Christ)외’ 에 없다(히 4:15; 히 9:29)는 성경과 완전히 배치된다. 성경에 어떠한 언급도 없는 교황은(마 
18:18; 요 20:13) 교회와 성경 위에서 굴림만 할 뿐이다” 라고 지적한다(2001, 50: 장기명 2014, 15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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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대위임령과 선교사명을 강조한 말이다. 그는 “교회의 사도성은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을 통합하는 기초가 된다” 라고 말한다(Küng 2007, 493). 교회의 사도성은 현대 
교회의 본질을 의미하는 바가 크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 받고, 세상으로 보냄받는 사도적 
삶이 교회에 있다(Guder 1998, 128). 따라서 교회가 대위임령을 실현하는 첩경은 축소된 
사도적 사명에 대한 재성찰에 있다. 김성욱은 성경적인 교회의 사도성 이해야 말로 교회의 
선교적 본질 회복의 첩경임을 강조한다(1998, 25). 교회의 속성중 하나인 사도성의 재성찰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완성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 나아가 교회에 위임된 주님의 
대위임령을 실현하는 선교적 제자도의 회복을 의미한다. 
교회의 선교적 본질과 선교적 제자도 
교회의 사도성은 제자도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Key-Word)이다. 제자도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완성을 위한 교회의 선교적 본질과 관련되어 있다. 그 핵심과제 중 하나는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는 교회의 사도성에 있다. 제자들에게 위임된 대위임령은 제자도의 
선교적 본질을 잘 표현해준다. 제자도의 본질을 규정하는 핵심주체는 교회 공동체의 선교적 
삶과 실천적 사명에 있다(Nissen 2005, 45). 왜냐하면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실현하는 핵심이 
제자도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선교적 본질 위에서 제자의 대위임령이 가장 잘 규명된다. 
필자는 대위임령을 실현하기 위한 선교적 교회의 전략으로서 ‘선교적 제자도’ 를 정의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제자된 교회 공동체의 선교적 삶과 사명 
실천을 의미한다. 호튼(Horton)의 언급처럼 ‘선교적 제자도는 결국 선교적 교회의 본질 위에 
기초하고, 위대한 사명(The Gospel Commission)을 실현하는 핵심동력체와 같다(2011, 8).   
‘선교적 제자도’ 는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구현함과 동시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을 이루어 가는 주님의 전략인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부르심 받은 선교적 
백성들로부터 시작된다(Frost and Hirsh 2015, 29). 선교적 백성들은 이제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십자가의 구속적 공동체와 복음전파의 성령 공동체로 변화된다. 여기에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선교적 제자된 공동체로서의 주님의 몸을 형성한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복음의 가시적 대사(the Gospel Ambassador)로서 사명 공동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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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한다(한국선교신학회 2015, 59).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  제자된 교회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나타난다(Roxburgh 2018, 92). 이렇듯 선교적 교회와 제자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 반 겔더(Van Gelder)의 언급처럼 선교는 교회의 기능(Function)이 아닌 
교회의 본질(Essential Nature)로서 의미가 있다(2000, 31). 선교적 교회가 복음의 가시적 
대사를 형성하는 핵심 동력은 제자도이다. 제자도의 궁극적 과제는 선교적 교회의 
대위임령을 실현하는 데 있다. 제자도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이 가능하다. 
가령, 한국식 제자훈련 프로그램이다. 사실 제자훈련은 교회의 본질을 위한 도구요 
목회전략일 뿐이다(옥한흠 2009, 130). 제자훈련을 인도하는 목회자들은 이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제자훈련 역시 교회의 선교적 본질 위에서 출발해야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제자훈련의 방법과 목적을 상실하지 않는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 완성을 향한 선교적 백성된 사명을 실현하도록 한다(Horton 2012, 240). 
따라서 제자도 본질을 추구할수록 제자훈련은 대위임령 실현을 위한 결과들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제자도가 교회의 ‘선교적’ 본질 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Horton 2011, 14). 필자는 
이제 제자도가 초점하는 선교적 본질들로서 핵심주제들과 그 의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교적 제자도와 핵심 주제들 
제자도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영역이다(Ogden 2007, 54).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도의 
본질을 규정함에 단초를 제공해 준다. 선교적 제자도의 토대는 하나님 나라와 선교에서 
출발한다. 호튼(Horton)은 “제자도의 본질은 선교적이다”라고 말한다(2012, 24). 선교적 
제자도가 함의하는 핵심 주제들이 있다. 이 주제들은 선교적 제자도 의미를 명확히 제시해 
준다. 필자는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 부르심 받은 자들, 제자된 교회에게 위임된 
대위임령, 시대와 문화 속에서 전파하는 복음의 상황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 부르심 받은 백성들 
제자도가 지향하는 종착점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회복이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구약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자, 언약의 성취와 같다. 후쿠마(Hoekema)는 ‘장차 오실 
 17 
구속자, 하나님의 왕국, 새 언약, 이스라엘의 회복, 성령의 부어짐, 여호와의 날, 새하늘과 
새땅의’등과 같은 주제들로 설명하고 있다(2012, 23). 하나님 나라 회복과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모략(The Divine Conspiracy)은 제자도(Discipleship), 제자의 부르심이였다(Willard 
1998, 281).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는 자가 선교적 백성된 제자들이다. 선교적 백성으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처럼 제자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선교적 삶과 실천이 
요청된다(Wilkins 1992, 52). 예수께서도 자신을 “나는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왔다”(눅 
15장)고 하시면서 자기 정체성을 인식 하였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선교적 백성된 제자들을 부르신다. 제자도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고 그 가시적 역사들이 
하나님 나라 완성으로 마무리 된다. 제자도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선교의 관점에서 
분명해진다. 예수님께서도 무리들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에 
초점을 맞추셨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부르시고, 관계를 맺으심으로써 제자로 
변화시키셨다. 이것이 무리들이 제자로 전환되는 정체성의 변화 과정이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있다. 베드로의 신앙고백은 
이를 잘 보여준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그리스도에 속한 고백을 하였다(마 
16:16). 선교적 백성된 제자의 신앙고백은 세례의 참된 의미에 잘 드러난다. 성도의 지체됨은 
구원받은 자의 표징인 세례받음으로(롬 6:3-4) 표현된다(MacArthur 1986, 84). 이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연합됨과 하나님의 종말적 공동체에 참여됨의 고백이다(Goheen 2011, 
113). 세례는 하나님 백성의 신앙고백과 믿음을 통해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시작이다. 
세례는 제자된 자가 예비된 제자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는 의미이다. 호튼(Horton)은 
오늘날 세례의 의미를 제자의 삶과 교회의 책임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세례란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의 삶을 의미하며, 대위임령을 실천하는 제자된 교회의 특권과 
책임으로서의 사명이다(2015, 586).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러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십자가 구속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와 훈련을 통하여 영적성장을 나타내 주셨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주어진 십자가 복음의 
능력, 치유와 회복, 자유함과 영생의 복음을 선포하는 성령의 선교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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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사도적 사명을 부여하셨다(Nissen 2005, 34). 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들이다.  
선교적 교회가 선포하는 구속적 심판과 구원의 복음 
제자도의 의미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더 분명해진다. 제자도는 개인보다는 
교회에 기초한 선교적 공동체의 삶으로 연결된다(Nissen 2005, 45). 이에 대해서 
윌킨스(Wilkins)는 “제자도는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을 향한다” 고 말한다(2015, 72-72). 
제자도가 개인의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제자도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 민족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 부르심 받은 백성은 무리로서 
공동체성을 내포한다. 교회의 어원을 보더라도, 구약의‘카할’(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무리)과 신약의‘에클레시아’(주께로 부르심 받았다)는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교회를 잘 설명해 준다(장기명 2014, 11). 단순히 함께 모인 자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구별된 자요,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다(Berhkof  2017, 
827). 이로써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제자된 공동체를 형성해 간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택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유기체적 몸이다.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은 
몸이요, 복음의 가시적 공동체이다(Newbigin 2002, 34).   
교회는 성령의 몸으로 구속적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무리들이다. 교회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동적 역사는 교회됨을 증명하는 확실한 방편이다. 지상교회는 유기체적으로 
불완전한 교회이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거룩한 복음의 대사요, 전투하는 
교회의 사명을 소유하고 있다(Berkhof 2017, 822). 뉴비긴(Newbigin)은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의 구속적 공동체 형성, 십자가 부활복음의 증거, 세상으로 보내심을 내포한다” 고 
말한다(1995, 54). 이는 불가견적이고, 불완전한 지상교회이지만,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도구임을 설명해준다. 주님께서도 공생애 동안 제자들이 감당할 복음의 과제를 당부하셨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을 위한 제자도의 전략이다(Horton 2012, 332).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도 전략을 제자들과 초대교회에게 위임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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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최종 완성을 위한 대위임령을 성취하는 주체자이다. 
라이트(Christoper J. H Wright)는 이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대위임령이 
핵심이다” 라고 말한다(2010, 491). 대위임령은 선교적 백성된 제자 공동체의 삶과 실천적 
사명이다. 호튼(Horton)도 “대위임령은 선교적 백성의 본질적 사명이자, 제자도의 핵심이다” 
라고 말한다(2012, 40). 예수의 제자란 결국 복음을 배우고 누리고, 복음을 가지고 보냄을 
받고, 복음으로 다시 제자삼는 자들이다(Dodson 2013, 58). 참 제자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길을 따른다. 또한 참 제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맛보고 전하는 자이다. 나아가 참 제자는 복음선포를 위해 세상으로 보냄받는 
사도적 사명을 감당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복음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복음의 책임을 
수반한다(Stott and Wright 2018, 26).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교적 교회된 제자 공동체를 
삼아 선교사명을 감당하는 원리였다(Shenk 2003, 20). 제자된 공동체는 결국 제자 삼기 
위하여 모든 민족과 문화 속으로 보냄받는 파송을 실천해야 한다. 
선교적 제자도 실현과 시대 문화적 복음의 상황화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구원의 대사가 되도록 보내심 받은 사도적 
공동체이다(Newbigin 2002, 181). 주님의 대위임령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하신 지역과 문화를 넘나드는 선교적 명령이다(Nissen 2005, 61). 이는 
제자들과 초대교회에게 주어진 제자도의 사명에 대한 최종적 명령이다. 고힌(Goheen)은 
“선교적 백성된 공동체는 종말론적 복음 선포자이자, 변혁해 가는 순례자적 선교 
공동체이다” 라고 말한다(2011, 119). 그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완성 사이에 있는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미와 아직’의 상태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을 
위한 선교사명이 있다(Hoekema 2012, 105). 교회는 세상으로 끊임없이 보냄 받는 과정이 
존재한다. 그 범위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이다(행 1:8). 선교적 
교회는 지역사회의 이웃을 섬기고, 공적 진리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도를 실천해야 한다. 
교회가 전파할 복음은 단지 개인구원 뿐아니라 시대와 문화 속에서 공적진리이다(Newbigin 
2008, 8). 즉, 복음이 개인의 신앙과 함께 공적 진리로서 사회적 책임을 말해준다(Stot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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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ght 2018, 26). 이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부도덕한 질서에 대한 공의와 정의의  선포이다. 
제자도는 비기독교적 문화와 세계관의 불순응적, 대응적, 변혁적 역할이 존재한다(Stott 
2010, 21-23).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빛과 소금’ 의 비유의 핵심이다(마 
5:13-18). 
제자도의 실천 대상은 모든 민족을 향한 제자 삼기에 있다. 제자를 삼는 과정에는 
복음제시, 세례, 공동체 형성, 훈련이 수반된다. 이때 교회는 지역과 사회, 민족과 문화적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화적 상황과 제자도를 연결하도록 
복음의 방법론적 시도가 필요하다(Van Gelder 2015, 13). 니센(Johannes Nissen)은 “성경에는 
단 하나의 선교 모델만이 있지 않고 여러 개의 모델이 있다”고 말한다(2005, 254). 그는 
제자된 교회가 효과적인 복음전파와 선교를 위해서 상황화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 준다. 
성령께서는 다양한 문화와 세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통치하심을 창조적 방식으로 
나타내신다. 성령은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시고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원동력이시다. 시대와 문화 속에서 전파되는 복음의 선교적 메시지는 
수용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성육신화 되어왔다(Nissen 2005, 256).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초점한 제자도는 다양한 문화, 언어, 세계관, 사람들에게 상황화된 복음과 선교사역이 
요청된다.  
요즈음 북미의 선교적교회(Missional Church) 운동이 부각되고 있다. 선교적교회 
운동의 대표적 학자들은, 뉴비긴(Lessile Newbigin), 크레이그 벤 겔더(Craig Van Gelder), 
벤엥겐(Charles Van Engen), 데이빗 보쉬(David Bosch) 등등 다양하다3. 아직까지 선교적 
교회론의 선교신학적 이론의 형성 및 목회 현장에 도입되는 단계이다. 이렇다보니 
한국교회와 목회자 사이에서 선교적교회의 이해와 적용에 혼선을 빚는 이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재성찰이다. 교회의 선교적 본질의 
재성찰이다. 전통적으로 교회의 정의는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교회의 의미를 재성찰하고 있다. 둘째는 북미의 교회들이 다문화적 상황에서 겪는 
                                                 
3  뉴비긴의 ‘다문화의 선교적 대면상황에 따른 통전적 선교적 교회론, 크레이그 벤 겔더의 
선교중심적 교회론, 벤엥겐의 지역사회에 초점한 선교적 교회, 데이빗 보쉬의 변화하는 선교적 교회와 문화의 
입장이다(한병기 2015, 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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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적 상황화들이다(Roxburgh 2009, 15). 이때 성육신적 원리의 적용이 선교적 교회의 핵심 
가치이다. 마치 선교지 상황처럼 변해가는 사회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과의 성육신적 
소통을 강조하는 것이다(Frost and Hirsh  2010, 75).   
여기서 선교적 교회가 초점하는 선교적 상황들이란 지역사회와 문화적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최근 선교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 개념에서 타문화권 중심의 
선교지역, 대상, 문화와 언어의 경계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21세기 변화하는 선교 
패러다임은 글로컬(Glocal) 세계화를 통한 선교현장의 연계및 통합이 일어나고 있다(Bosch 
2000, 26-27). 다만, 선교적 교회의 방향이 자칫 대위임령의 본질과 타문화권 선교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닐(Stephen Neill)은  “마치 모든 것이 선교라면 
모든 것이 선교가 아닐 수 있다”(If everything is mission, nothing is mission)고 말한다(1959, 
81). 그는 이런 문제점들을 잘 지적하고 있다. 대위임령은 변화하는 선교적 지역과 문화를 
넘어서 타문화권까지 포함하는 하나님 나라와 선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총체적 대위임령의 실현을 위한 제자도는 시대와 문화의 변화에 보조를 맞춰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호튼(Horton)은 “선교적 제자도의 상황화란 다양한 시대와 
문화 족속에 따른 복음전파의 상황화이다”라고 말한다(2012, 195-96). 그의 말은 제자도를 
실현하도록 보냄받은 세상 속에서 제자된 교회는 다양한 언어, 민족, 다(타)문화권, 
사람들에게 상황화된 복음을 전할때 효과적인 복음전파임을 잘 알려준다(Kraft 2001:43). 
필자는 이제껏 선교적 제자도의 기초적 개념들과 주요 의제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선교적 
제자도의 의미를 성경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의 
표준이다. 먼저 구역의 관점에 이어서 신약의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구약에 나타나는 선교적 제자도 
제자도의 시작은 복음서가 아니다.  자칫 예수님과 그의 열두 제자들을 떠올린다. 
제자도는 단지 복음서에 등장하는 주제어가 아니다. 구약에서부터 제자도를 발견할 수 있다. 
제자도는 구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고, 부르심의 반복적 
행위가 제자도의 핵심이다(Wilkins 2015, 68-69). 제자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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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여 부르신 자들이 출발점(Starting Point)이다.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과 맺으신 언약적 
부르심이다(Wright 2012, 28). 하나님의 언약적 부르심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들과 그 백성들이 선포할 복음은 하나님 나라 완성의 
핵심이다. 구약에 나타나는 제자도는 ‘부르심’, ‘대위임령’, ‘제자삼기’ 로 요약할 수 있다. 
필자는 이 주제들이 어떻게 구약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한 부르심과 제자됨의 변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언약 맺은 백성(Covenant People)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을 형성 하신다(Horton 2015, 528). 언약은 
제자의 길에 대한 구약적 의미들을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시내산 언약(출 19장)에 나타난 
여호와의 도(the Lord’s Way)를 알고, 지켜 행함이 있는 제자도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의 선교적 백성임을 증거한다(Wright 2012, 19).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부르심과 제자됨의 반복적 패턴(Repeated Pattern)이 나타난다.  
필자는 아담과 아브라함, 모세와 이사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담, 아브라함:열방의 구원을 향한 부르심과 순종 
제자의 길은 부르심과 순종이 핵심이다. 순종하는 제자도는 하나님의 부르심(Gods’s 
Calling)의 시초인 아담부터 시작된다. 에덴의 동산지기로서 아담의 부르심은 제사장적 
부르심과 같다. 아담에게 합당한 말씀에 순종하는 청지기적 과제가 부여되었다.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순종함이 뒤따른다. 아담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부르심 받은 청지기였다. 아담에게 주어진 문화명령(창 1:26-
28)은 열방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직이었다. 아담은  문화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다(창 2:16-17). 이는 마치 제자들에게 주신 대위임령으로 
연결된다(Glasser 2003, 39). 그러나 아담은 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는 
제자의 길에서 실패했다(창 3장). 아담은 실패한 제자도의 반면교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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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제자도의 목적과 방향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 재설정되고 있다(Wilkins 2012, 
42-43). 하나님께서 열방을 섬기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갈대아 우르, 우상의 지역과 문화 속에서 떠나야만 했다. 비록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믿음으로 순종하였고(히 11:8),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순종하였다(창 26장). 
또한 아브라함은 제자로서 거룩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 이러한 모습들은 아브라함이 제자로 
변화되었음을 잘 드러내 준다(창 12:1-2).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하시며, 순종의 길을 강조하셨다(눅 9:23). 그의 순종은 
시내산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출 19장)로 부터 제자들의 부르심(눅 14:25-33)으로 
완성되어 간다(Wilkins 2015, 68). 아브라함은 아비의 집을 떠나 타문화권으로 이주해 
간다(창 12:1). 하나님 나라와 선교의 관점에서 타문화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Wright 2010, 254). 그의 부르심은 열방의 구원을 위한 제자도의 출발이었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도’(창 18:19)를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도 관련된다(Scott 1990, 65).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열방의 구원을 위한 
메신저(Messanger),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주셨다(롬 4:16). 글라서(A. F. Glasser)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과 저주’의 선포와 관련해서, 이는‘그리스도의 복음’(Gospel of 
Christ)을 예표한다’고 말한다(2003, 59). 그는 열방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자로서 삶을 실천한 
참 제자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배자(창 12:7), 섬김의 제사장(창 13:8-9), 가족과 
이웃을 향한 중보 기도자(창 18:16-33), 이방인과 나그네의 환대자(창 19장)로서의 제자도를 
보여준다(Glasser 2003, 61-63). 아브라함은 개인을 넘어 타문화권에서 주의 사랑과 섬김, 
복음전파와 제자를 삼는 선교적 제자도를 반영한다. 
모세,이사야:이방의 빛, 제사장의 거룩과 섬김 훈련 
성숙한 제자도는 거룩한 섬김이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요 13:14)은 
거룩한 제사장의 섬김과 사랑이시다(Stott 2010, 42). 성숙한 제자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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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모세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사건에 나타난다. 모세는 애굽 왕의 
아들이지만 모든 영광을 버리고 고난받는 자의 삶을 살았다(히 11:24-26). 그는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목자로 훈련 받았다(출 4장). 바로왕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 받음과 가야할 제사장의 길을 선포하였다. 모세는 이스라엘과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구원을 전파하는 복음(Message)의 대사였다(Anderson 1986, 61). 
바로왕 앞에 선 모세는 ‘더이상 애굽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다’ 는 신앙고백과 같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벧전 1:5)이라는 선포와 같다. 유월절을 포함한 
10가지 재앙 사건은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이스라엘은 구속적 은혜 후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출 6:7)으로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다(Wright 2010, 284).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훈련의 단계로 이끄셨다(출 13장). 이는 애굽의 
종된 옷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한 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훈련이었다(Wright 
2010a, 121).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과 70인 장로들(출 24:1;  민 11:25)에게 율법과 여호와의 
도(창 18:19)를 전하였다.  
둘째,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이스라엘에게 종된 신분과 섬김을 
요구하신다(Kaiser 2005, 49). 이사야는  메시야의 고난과 종된 삶을 ‘주의 종’ 으로 표현 
하셨다(사 53:1-6). 또한 ‘이방의 빛’ 이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거룩한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적 거룩과 외적 ‘거룩한 삶’이 요청된다(Berhkof 2017, 832).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자로 부름 받았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된 몸을 예표하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다. 하나님의 백성됨은 ‘이방인의 빛’ 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섬기는 삶이다. 열방을 위한 이 거룩한 섬김은 죄악된 세상과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역동적 복음 사역의 핵심이다.  
나아가 제자된 성령의 선교적 공동체가 추구할 제자의 길이었다(Nissen 2005, 90). 
이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Message)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에도 잘 
나타난다(사 4:1-2). 이사야에게 주신 이 땅에 슬픔과 탄식, 아픔과 고난받는 자들을 향한 
구원과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도 같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한 산상수훈 역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관한 것이다. 선지자들은 희년과 자유의 날을 내포한 메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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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사상(사 61장)을 선포하셨다. 이는 과부와 나그네 된자, 고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Great Commandment)에서도 잘 나타난다(약 1:27; 시 146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 해방과 치유하심’ 은 대위임령의 실천 과제인 
것이다(Nissen 2005, 86-87).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의 사랑(요 13:14-
15)이다(Stott 2010, 42). 이것은 십자가의 성육신적 사랑과 제사장적 섬김이다(마 23:11). 
부르심과 섬김을 위한 순종은 하나님 나라 회복을 향한 구속적 복음 전파로 이어져 간다.  
구속적 심판을 위하여 보내심 받는 제자도의 사명 
제자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목적은 대위임령에 기초한 복음전파에 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전파자로 제자들을 부르셨다. 부르심 받은 제자들은 무리에서 선교적 교회의 
공동체를 형성해 간다.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은 십자가 구속의 공동체 형성에 있다. 이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자 사명을 부여하는 본질적 가치이다. 십자가 구속의 공동체는 주님의 
한몸 형성, 성령의 전으로 역사, 선교적 공동체의 종말적 복음 선포로 이어진다. 나아가 
열방의 빛으로 보냄 받는 제자의 사명이 존재한다(Wright 2012, 19). 필자는 구속적 심판을 
위하여 보냄 받은 제자도의 사명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삭, 에스더가 보여준 형제사랑, 
요나의 구속적 복음, 요셉과 느헤미야가 보여준 성육신적 선교이다. 
이삭,요나,에스더:희생으로 이룬 이웃사랑과 구원 
왓슨(Watson)은 제자도를 정의하면서, “그리스도를 앎, 사랑, 믿음, 헌신”  을 말하고 
있다(2002, 23). 제자도는 영혼 구원을 위한 십자가 희생과 자기부인이 핵심이다.  
첫째, 타민족을 향한 이웃사랑을 실천한 이삭의 선교적 제자도이다. 그는 흉년을 
피해 그랄지역에 거주할 때 블레셋 민족과 갈등을 보인다. 여호와의 도(창 26:3-5)를 따르는 
이삭은 그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백배의 결실하며 거부가 되었다(창 26:6). 이때 
이삭이 받은 축복을 시기하여 블레셋 목자들이 그의 우물을 막아버렸다(창 26:14-16). 이는 
이민자에 대한 부당대우, 인종차별과 같다. 블레셋 목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사회적 
입지로 이삭을 떠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삭은 다른 곳에 옮겨가며 계속된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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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양보와 희생을 선택한다4. 그의 희생은 이웃에게 열린 복음의 접촉점이 되었다. 
블레셋 목자들에게 보여준 그의 양보와 희생은 다툼과 갈등이 아닌 ‘화평’ 케 하는 제자의 
도이다(마 5:9).  세상의 불의 앞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과 같다(요 1:29).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어린양 번제물’ 로 드려진바 되었다(창 20:9-10). 마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과 같다(빌 2:6-7). 나아가 선을 악으로 이기는 자의 
모습이며(롬 16:19), 참 사랑과 말씀 안에 거하는 참 제자의 모습이다(요 15장).  
둘째, 타문화권에서 형제들을 향한 에스더의 희생과 사랑이다. 제자도는 세상에서 
의로운 행위로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페르시아의 왕비인 에스더는 외삼촌 
모드르개로부터 형제와 민족들이 당한 ‘고난’과 ‘위기’ 를 듣게 된다(스 4:1-9). 그는 타국의 
왕비이자, 타국 문화권에서 자신의 민족을 향한 신앙의 옳은 선택을 보여준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페르시아 왕 앞에 보여준 형제사랑과 희생의 제자도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하여 주신 대계명(Great Commandment)과도 연결된다(눅 10:27).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계명으로서 형제사랑이 제자의 표증이라 말씀 하셨다(요 13:34). 요한도 
형제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관짓고 있다(요일 3:16). 바울은 골육형제의 
영혼구원을 위해 자기생명을 희생하였다(롬 9:3-5). 에스더는 일사각오의 자기부인과 
희생의 결정판과 같다(스 4:11-16). 에스더는 타문화권에서 동일문화권 형제들을 위해 
죽음의 길을 영광의 길로 바꿔 놓았다. 이는 갈보리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따르는 
제자의 길과 같다(Stott 2010, 42). 주님도 제자들에게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은 
세례를 받을수 있느냐” 하시면서 자기희생이 제자도의 핵심임을 말씀하셨다(막 10:38-39). 
제자의 길은 고난과 희생의 길이지 권세와 명예의 길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원수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한 요나의 제자도이다.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작정한 니느웨의 심판을 방관하였다. 그는 의도적으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불순종의 길로 갔다(욘 1:2-3).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배가 풍랑을 맞자, ‘바다에 
                                                 
4  다시 첫 번째 우물을 파고 에섹이라 하였더니 그땅 주민들이 다시 이삭에서 와서 다툼을 
일으켰으나 이삭은 양보하였다(창 26:20). 두번째 우물 싯나를 파야만 했다. 다시 그들은 억압과 핍박으로 
이삭을 몰아냈다. 그리고 하나님의 터를 넓혀 주시는 은혜로 세번째 우물 ‘르호봇’을 팠다. 그 이후로 문제와 
갈등이 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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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던지라’ 함으로써 타인을 위해 자신를 희생한다(욘 1:12).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셨던 형제사랑의 희생은 제자도의 핵심이다(요일 3:16). 요나는 죽음을 선택함으로 
생명을 얻는 희생의 제자도이다(Stott 2010, 152). 또한 그는 영혼구원과 원수사랑을 몸소 
실천한 참제자이다. 요나는 원수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복음의 
대사와 같다. 예수님께서 복음 안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마 5:43-45)에 대한 순종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던 자기부인과 사랑의 
제자도이다(Watson 2002, 314). 에스더는 형제와 이웃을 향하여,  요나는 타민족을 향하여 
자기부인과 영혼사랑의 선교적 제자도를 실천하였다.  
요셉, 느헤미야: 성육신적 희생과 형제와 민족구원 
제자의 길에는 예수의 십자가 고난이 수반된다(Watson 2002, 309). 참 제자의 삶을 
살아 갈 때 내적, 외적 변화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요 13:34-35; 15:1-14). 구체적으로 
고난의 제자도의 삶을 살아온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난을 통하여 참 제자됨을 이룬 요셉의 제자도이다. 특히 그는 타문화권에서 
십자가 고난을 실천한 제자이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 노예라는 고난의 굴레가 있었다. 그가 
노예에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상승된 이유는 그의 신앙의 결과이다(창 39:1).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종된 섬김(요 13:14-15)의 제자도이다(Stott 2010, 40).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한 제자이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였을 때,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범죄하지 않았다(창 39:20).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을 보여준 참 제자였다. 그는 또한 의로운 행동으로 고난을 이기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참소를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된다(창 39:20). 그곳에 갇힌 왕의 술관원과 
떡관원의 꿈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기꺼이 도와준다(창 41장). 고난, 시험과 환란 속에 
요셉의 의의 행동은 참 제자의 도이다.  
요셉은 만민들을 위한 구원의 통로이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세상의 권력, 재물, 
명예로 세속화에 빠지지 않았다. 그는 애굽을 위해 7년 흉년을 대비하여 7년 풍년의 때를 
선용한다(창 47장). 애굽의 왕과 대신들, 국민들조차 요셉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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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셉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다. 요셉이 
보여준 제자도는‘서로 사랑하라’(엡 5:2),‘원수까지 사랑하라’(마 7:7),‘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벧전 2:18) 하신 사랑의 실천이다. 이는 값비싼 은혜의 실천이다(Bonhoeffer 2006, 231).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섭리적 사건으로 고백한다(창 50:20). 요셉은 영혼을 
향한 주님의 성육신적 사랑을 잘 보여준다. 
둘째, 타문화권에서 동일문화권 형제들을 향한 느헤미야는 성육신적 제자도이다. 
느헤미야의 삶과 사역은 내려놓음으로 시작된 ‘성육신적 선교’ 이다. 스토트(Stott)는 
성육신적 선교(Incarnation Mission)를 정의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세상에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세상으로 들어가야 한다’ 라고 말한다(2010, 42). 이것은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보여주신 성육신적 사랑이시다(빌 2:6-7).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높은 신분을 얻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백성으로 예루살렘의 훼파된 성문과 성벽, 
고통하는 백성의 소식에 슬퍼하였다(느 1:2-4). 이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와 같다.  또한 회개치 않은 예루살렘을 향하여(눅 
19:41), 죽은 나사로를 향해 눈물 흘리신 예수님(요 11:35)과 같다(Stott 2010, 124).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타난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고통과 슬픔을 애통해 하는 제자도와 같다.  
나아가 느헤미야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자 좁은 길을 선택하는 희생적 결단이다. 
금식하며 슬퍼하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문화의 경계선을 넘어 훼파된 예루살렘과 
백성들에게 나아간다(느 2:1-7). 그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선교적 제자도를 반영하고 
있다. 마치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천한 죄악된 세상으로 오시는 길과 
같다. 느헤미야가 보여준 제자도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선교이다(2010, 44). 느헤미야는 
왕궁의 권력과 신분을 내려놓고 훼파된 예루살렘과 백성들을 선택하였다. 주님께서도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눅 14:26)고 말씀하셨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기꺼이 
주를 위하여 우리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요구된다(Spurgeon 2011, 50). 요셉은 
타문화권 내 있는 형제와 이웃을 향하여,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을 향하여 성육신적 
선교로서  제자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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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과 문화 속에 적용되는 제자도의 상황화 
제자도는 세상을 따르지 않는 불순응의 방식이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두 문화와 두 가치 체계 사이에서 세상을 따르지 않는 부르심에 있다(Stott 2010, 162). 교회는 
항상 문화적 상황과 연관되어야 한다. 이는 복음을 구체적인 문화적 상황(Cultural Context)과 
연결하는 방법론적 시도이다(Van Gelder 2010, 10). 제자도 역시 타문화권에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삼음에 있어서 복음의 상황화가 필연적이다. 타문화권에서 복음의 무상황화, 
초상황화, 비판적 상황화의 이해가 필요하다(Hiebert 1996, 261-64). 필자는 문화적 상황화 
관점에서 여호수아와 다니엘, 롯과 예레미야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호수아,다니엘:복음의 비평적 상황화와 문화변혁 
제자도는 세속화에 따른 신앙적 저항이 필요하다. 플랫(David Platt)은 “문화를 
거스르고 복음의 길을 걷기로 결론을 내리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라고 말한다(2016, 
15). 대가지불을 요구하는 제자도는 타문화권에서 그 가치를 잘 드러내 준다. 타문화권에서 
‘신앙지킴’과 ‘복음전파’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자도를 실천할 무대가 펼쳐졌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타문화권의 변혁자와 
같았다. 이스라엘의 첫번째 과제는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순종이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는 제자의 헌신과 결단이었다(수 24장). 
이스라엘은 ‘가나안 문화동화를 거부’ 해야 하는 영적싸움을 감당해야 했다. 이스라엘은 또 
다른 차원의 가나안 문화와 영적, 도덕적 전쟁터에 마주선 것이다(김지찬 1999, 53-54).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가나안의 풍요와 우상숭배로부터 ‘구별’ 된 삶이 필요로 했다. 제자는 
세상에 둘러쌓인 ‘물질주의’ 와 ‘세속화’ 의 도전 앞에서 ‘불순응’ 하기로 결단해야 
한다(Stott 2010, 21-23).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마 6:8)고 하셨고, 바울 
역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롬 12:2) 라고 경계 하였다(Stott 2010, 22).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과 등지고 제자로 부르심 받은 삶을 살아야 한다. 
복음의 진리와 세계관의 충돌 과정에서 타문화권내 문화변혁이 발생한다(Kraft 2006, 
552). 여호수아의 사명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변혁적 복음의 싸움이었다. 그는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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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파에게 ‘너희들이 얻을 기업을 나아가 그려오라’(수 18장)고 명령하였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기업분배를 위함이 아니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 우상숭배의 문화를 변혁시키는 
여호와의 전쟁이다. 기독교의 대응문화(Counterculture)을 위한 변혁은 제자도의 핵심 
영역이다(Stott 2010, 22). 세속화된 가나안땅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와 예배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문화적 사명이다. 이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문화명령의 
연장선에 있다(창 1:28). 이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주신 대위임령과도 그 지평이 연결된다.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족속으로’(마 28:19-20), ‘온 천하에 다니며’(막 16:15)라고 하신 
선교영역과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구원과 치유와 회복’(눅 24:44-47), ‘세상으로 
보내노라’(요 20:21)고 하신 선교사역과도 맥락이 일치한다(Nissen 2005, 34).  
둘째, 복음의 비판적 상황화에 따른 다니엘의 제자도이다. 히버트(Hiebert)는 
타문화권 내에서 문화에 대한 무상황화와 비상황화의 위험성을 지적한다(1997, 102-10).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제자의 용기와 신념을 필요로 한다.  타문화권에서 
제자의 정체성을 다니엘은 잘 보여준다. 이방 문화에서 그가 보여준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이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화(Babylonization)의 유혹을 
거부했다. 그의 선택은 바벨론 문화 가치관의 동화, 정치적 출세에 대한 타협 거부이다(단  
1:4-8). 다니엘은 우상재물과 세속화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사수하였다(단 1:8). 
그는 세속화된 문화에 맞서 ‘불순응’(Non-Conformity)의 제자도에 선구자와 같다(Stott 2010, 
21). 다니엘은 자기희생과 자기부인의 삶을 살았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부터 
삼십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들에게 구하지 말라’ 는 바벨론 왕의 
조서’ 를 거부하였다. 그로인해 그는 풀무불에 던져졌다(단 6:16). 다니엘은 왕과 신하들 
앞에서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자기부인과 자기희생을 
살았던 제자이다.  그결과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보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함을 갖게 하였다(단 6:25-26). 
제자도는 신앙의 결단을 할 상황에서 주저함이 아니라 자기희생과 자기부인을 선택하는 
것이다(Sanders 2010, 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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룻,디아스포라:문화적 동화와 타민족 문화의 축복 
제자도의 열매는 ‘사랑’이다. 주님의 제자됨의 식별기준은 형제와 이웃 사랑의 
실천이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됨을 
알리라” 고 하셨다(요 13:34-35). 참 사랑이 기쁨과 치유, 그리고 구원의 길이다.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하는 제자로서 삶을  룻은 잘 드러내 준다.   
첫째,  룻은 소외되고 가난한 약자에 대한 인애을 보여준 제자도이다. 이방 여인 룻은 
시모 나오미를 섬긴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모든 재산과 아들들을 잃은 인생파산 상태에 
빠진 약자이다(룻 1:3-5).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 할때도,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는다(룻 1:8-14). 이는 이방여인 룻이 타문화권 
이스라엘 여인을 섬기는 희생적인 사랑, 헤세드이다. 이는 소외되고 가난한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다.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한 긍휼과 인애를 강조하셨다(눅 10:27). 제자도는 형제 사랑의 실천에 있다(요일 3:16). 
룻은 나오미를 따라 이방나라, 타문화권으로 들어왔다(룻 1:19-22). 롯은 지역적, 문화적 
경계선을 넘어 신앙적 동화까지 이루었다(Herbert 1997, 434-35).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죽을 때까지라도 따르겠다” 는 고백(룻 1:16)은 신앙적 고백이다. 룻은 
자신의 민족과 문화와 심지어는 종교까지 포기하고 나오미를 따른 것이다. 룻이 보여준 
제자도는 대가지불이다. 룻의 충성과 인애는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켰고, 구속적 역사에 
이르게 한다(룻 4:16). 룻의 헌신적인 사랑과 약자에 대한 인애는 참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보여준다. 헌신적 사랑이 죄와 상처와 아픔과 절망을 치유하는 진정한 통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하는 것과도 동일하다.  
둘째, 원수까지 사랑하는 유대 디아스포라(Diaspora)의 선교적 제자도이다. 바벨론 
유배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만이 아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 
이스라엘은 진정한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의의 
도구로서 디아스포라의 사명이다. 글라서(Glasser )는 이스라엘의 2가지 사명은 “바벨론 
지역성읍의 ‘평안(살롬)’과 ‘번영’ 을 위해 힘쓸 것과  ‘기도’(렘 29:7)’ 할 것” 으로 
설명한다(2003, 130). 이 사명은 원수까지 축복하는 사랑이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바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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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자가 아닌 거룩한 제사장으로의 인식 전환이다.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된 제자는 주어진 
땅에서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다. 유대인들이 회복한 정체성과 사명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야를 고대하게 하였다. 나아가 디아스포라를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교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선교적 가치는 다른 민족들, 헬라주의 
문화권 사람들까지 선교 영역이 확대되었다는데 가치가 있다(Glasser 2006, 268). 5 
디아스포라는 바벨론 유배의 회복을 위한 약속된 메시야,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된다.  
디아스포라는 ‘우리가 현재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에 대한 하나님 뜻의 
발견이다.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이자 하늘 시민권으로 사는 제자의 길이다(Stott 2010, 116). 
이는 원수된 바벨론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라’(마 43-45) 하신 예수님의 제자도를 
보여준다. 또한 타문화와 세계관을 존중하는 문화적 존중이다. 문화적 상황화와 존중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복음의 일치, 선교의 확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신약에 나타나는 선교적 제자도 
“제자도는 이제 실종되었다.” 라고 말하는 옥든(Greg Ogden)은 그 근거로서, 
“제자도가 개인의 지식적 앎, 영적 필요의 충족에 집중한다” 라고 지적한다(2007, 37-40). 
성도 개인의 영적 필요만을 추구하는 제자도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제자도와는 거리감이 
크다. 구약에 뿌리를 둔 제자도는 복음서와 신약에서 더욱 선명해진다. 제자로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길로 초대이며, 제자는 십자가 구속의 길을 따라가는 자이다. 플랫(David 
Platt)은 제자의 길을 “와서 죽으라는 초청장과 같다” 라고 정의한다(2013, 23).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 후 세상으로 보내심은 하나님 나라와 선교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다.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대위임령은 선교적 제자도의 본질과 방향을 잘 제시해 준다. 
필자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부르심과 복음전파의 사명, 모든 족속을 향한 복음전파 
과정에서 요구되는 상황화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5 1세기 기독교 선교의 원동력은 바벨론 패망 후 남은 유대인들의 공헌이다. 1세기 이방 세계에 널리 
퍼져 있었던 헬라시대 문화권과 종교적 현상들은 차후 기독교회의 선교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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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부르심 받는 제자도의 소명 
‘제자도’(Discipleship)와 ‘제자삼기’(Discipling)는 같은 말 같으나 의미는 전혀 
다르다(Wilkins 2015, 69). 최근 ‘제자훈련은 있지만’(Something Disciple Training), ‘예수의 
제자는 없다’(Nothing Disciples)는 비평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예수의 제자를 표방하는 
제자도의 표준 상실과도 직결된다. 제자훈련의 프로그램으로 훈련수료자 배출에 만족하는 
모양세이다. 제자의 삶은 끊임없는 ‘참 제자되기’와 다시 ‘제자삼기’ 의 과정이 
반복된다(Hull 1993, 12).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의 제자도의 특징은 인격적 앎과 관계적 나눔, 
가르침과 훈련후 제자삼음에 있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Longenecker 2008, 19). 필자는 이제 타문화권 복음화를 위해 부르심 받은 
제자들과 다시 제자를 삼는 인물들로서 스데반과 빌립을 살펴보고자 한다. 
스데반: 순교로 유대장벽을 넘어선 복음의 가교자 
값싼 복음을 소유한 제자는 값싼 대가를 지불한다. ‘값싼 복음’ 의 단어를 통해 
진정한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되찾게 한다.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제자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다(Bonhoffer 2010, 36). 값비싼 제자도의 삶을 보여준 인물이 스데반이다. 
스데반은 복음의 장벽을 넘어선 복음의 가교자와 같은 선교적 제자였다. 그가 전파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회복을 향한 선교이다. 그의 메시지에는 아브라함, 요셉, 
모세를 비롯한 언약적 인물들이 등장한다. 스데반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와 통치 회복의 
선교사명이 담겨 있다. 각자가 처한 나라와 문화적 상황은 달랐지만 이방인과 열방을 향한 
타문화권 선교를 향하고 있다(창 12장). 아브라함은 열방의 복음의 메신저로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 받은 자이다. 요셉은 7년의 흉년으로부터 애굽을 구원하는 선교사로 보냄 
받은자이다(창 36장). 모세는 애굽의 영화를 버리고, 애굽의 고통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제사장으로 세워, 이방인의 빛된 사명을 감당한 자이다(출 4장).  
스데반의 메시지는 유대 중심의 복음과 선교의 장벽을 무너트렸다. 그는 세계선교를 
위한 마치 한 알의 밀알 같았다. 스데반은 이방인를 비롯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준 복음의 
가교자였다. 그는 복음의 불모지인 이방지역 중심의 선교를 감당 하였다(행 7장).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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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은 마치 유대인의 전유물과 같았다. 스데반은 유대인의 선민과 특권이 쌓아놓은 복음의 
장벽과 맟서 싸운 선교적 제자였다(Stott 1994, 129-30). 그는 유대인의 기득권과 
소유물이였던 복음을 이방인에게까지 확대시키는 선구자였다.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이방인을 포함한 전 인류적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였다(Flynn 1991, 13). 그는 유대인의 
핍박과 죽음의 순교까지 걸어간 자이다. 제자는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질 뿐 아니라 죽음의 
골고다 길까지 따르는 삶이다(Wilkins 2015, 400). 이는 하나님과 죄악된 세상,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의 가교자와 같다. 스데반의 순교는 이방인 선교에 복음의 불을 붙여주었다. 
그의 순교 후 등장한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 순교할 자로 부름 받은 제자였다(Stott 1994, 
143). 그의 회심사건에 영향을 준 결정적 사건은 스데반의 순교였다. 열두 제자들로부터 
스데반 그리고 바울에게까지 순교자의 정신은 세계 복음화에 큰 자산이었다. 제자도는 
세상에서 참 ‘제자되기’ 에서 세상으로 나아가 다시 ‘제자삼음’ 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도 전략이다.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 제자된 교회에 주어진 대위임령은 
선교적 제자도를 잘 보여준다. 
빌립: 방문 타국인에게 전해진 복음과 선교사 파송 
선교는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현장이다. 스토트(John Stott)는 “하나님 선교의 
주체로서 보내시는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역사이시다” 라고 말한다(1975, 21). 제자의 영적 
성장과 선교사명의 순종은 성령의 역사를 필요로 한다(Wilkins 2015, 192). 성령의 역사와 
함께한 제자가 있다면 빌립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다(Flynn 1991, 136). 그곳에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였다. 성령께서 그를 부흥의 현장을 떠나 다시 광야로 보내셨다(행 8:26-30). 제자가 
대위임령을 순종하는 길에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지평이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변방에 있는 자들을 향한 구원과 치유와 해방이 
나타난다(Nissen 2005, 86). 성령께서 빌립과 에디오피아 간다게 국고를 맡은 내시의 만남을 
이끄셨다(행 8:30). 빌립은 광야의 길에도 순종, 이방인과 만남에도 순종하였다. 빌립은 
예루살렘을 찾아온 타국인 내시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제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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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성경(사 53장)을 읽고 있는 내시를 만나서 복음의 접촉점을 열어갔다. 빌립과 
내시의 만남은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시작된다. 성령님께 순종함이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였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바울과 바나나를 세워 이방인 선교(행 13:3)를 
시작함과 같다(Edmund 1995, 162). 빌립은 가서 세례를 주고 내시를 제자삼는 참 제자였다. 
빌립이 성령에 의해 광야로 가서 만난 내시는 향후 바울처럼 복음전파자가 되었다. 빌립은 
성경을 읽고 있는 내시에게 그 말씀이 ‘고난받는 종’, 어린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준다(행 8:32). 빌립과 내시와 짧은 만남에서 ‘복음’, ‘변화=세례’, ‘제자됨’, ‘파송’ 의 과정을 
발견할 수 있다(Stott 1994, 162). 빌립은 성령님을 통해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다. 세례받은 
내시는 그의 나라로 돌아감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후 내시는 에디오피아는 물론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의 문을 여는 제자가 되었다. 내시가 세례받은 후 제자되기와 마치 
다시 타문화권의 ‘제자삼기’ 를 위해 파송되는 선교사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의 확장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난다.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보내심은 향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섭리였다. 빌립은 다양한 인종과 종교, 신앙적 
배경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1994, 163). 빌립이 사도적 제자로서 제자삼는 
선교적 제자도를 잘 보여준다. 
가시적 복음을 위해 보내심 받는 제자도의 사명 
참 제자됨의 핵심 키워드(Core-Keyword)는 소명에 있다. 플랫(David Platt)은 오늘날 
영적 훈련만 받으려는 크리스천(Christian)들을 비판하며,“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주님을 
위해 대단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고 말한다(2012, 57). 이는 제자의 실천적 삶을 강조한 
말이다. 예수님의 제자도 전략은 제자 삼고자 무리들을 부르심, 가르침, 보내심 그리고 다시 
제자삼음에 있다. 윌킨스(Wilkins)은 “제자의 변화, 성장, 증표의 확증은 제자삼음에 있다” 
고 말한다(2015, 274). 이는 제자의 길은 제자답게 살아감과 함께 세상에서 다시 복음으로 
‘제자삼는’ 과정임을 잘 말해준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복음은 결국 ‘제자삼기’ 위해 
세상으로 보냄받는 선교사명을 알려준다(Nissen 2005, 43). 필자는 복음서와 바울에 나타난 
복음전파와 제자삼는 제자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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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 바울: 모든 민족을 향한 제자삼기와 교회개척 
제자삼기(Making Disciples)는 대가지불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완성을 
위한 대가지불은 제자도의 핵심가치이다(Stott 2010, 42-44). 마태는 ‘제자삼기’에서 세상의 
빛(마 5:13)과 소금(5:14)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제자삼기를 ‘빛과 소금’ 으로서 
제자의 실천적 삶과 연관 짓고 있다. 이는 단순히 크리스천의 윤리, 도적적 삶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력’ 으로 규정된다.  마태는 흑암에 있는 자기 백성들(마 4:16)에게 선한 행실과 
빛을 비추는 삶으로 말씀하셨다. 세상을 위하여 고난과 희생,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자기부인의 삶이다. 종된 섬김과 희생에 실패했던 열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참 제자도를 추구하게 된다(Longenker 2008, 61). 제자도는 세상으로 나가 다시 ‘제자삼음’의 
원리가 있다. 윌킨스(Michael J. Wilkins)는 제자의 목적을 “예수의 제자(Jesus’s Disciples)로 
부르심 받고, 가르침 받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주님의 대위임령에 있다” 라고 
말한다(1992, 190). 그의 지적은 모든 민족을 제자삼음이 복음전파와 선교의 핵심임을 
강조한 말이다. 주님에게 열두 제자의 ‘제자삼기’가 지상사역의 목표였고 승천후 최종 
목표도 열방의 ‘제자삼기’ 이셨다(Wilkins 2015, 271). 제자삼기의 목표들은 성경에 열두 
제자들(마 10:1-3; 막 6:7-13; 눅 9:1-6), 칠십인 전도단(눅 10:1-24), 제자된 교회(요 20:21)등등 
다양하게 나타난다(Ladd 1974, 266). 이것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전파와 전인격적 
치유와 회복, 세상을 향한 봉사와 선교로의 초대이다(Wilkins 2015, 270). 제자들이 전할 
대위임령에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희년’ 의 치유, 회복, 
구원들을 포함하고 있다(Nissen 2005, 86-88) 
복음의 계시적 전파는 이방 민족에게 전해지는 복음이다. 이것은 바울의 ‘선교사의 
복음’ 에 잘 나타난다. 개인의 복음의 역량보다는 공동체적 선교의 역량이다. 개인적 
제자도의 실현이자, 공동체적 제자도 실현의 확대이다. 윌킨스(Wilkins)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제자의 차이점은 공동체성에 있다” 고 말한다(2015, 377). 그 이유로서 그는 
제자는 개인을 넘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기반함을 제시하고 있다. 제자도는 개인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신앙이 개인이 아닌 공동체성에 있듯 제자도 역시 공동체성에 있다. 
초대교회 역사상 안디옥 교회에서 개인이 아닌 공동체적 제자도를 잘 보여준다. 예루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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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탄생 후, 선교의 지경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대(행1:8)되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였다(행 11:26).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양육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한 공동체적 제자들을 형성한다(행 2:37-44). 이는 구속적 공동체이자, 선교적 사명 
공동체의 형성을 의미한다(Wilkins 2015, 402-5). 바울은 성도들에게 ‘믿음에 머물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함으로써 제자도와 연결하고 있다(2015, 393). 이는 개인이 
아닌 교회 공동체적 이방인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한 믿음과 헌신적 준비였다.  
나아가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바울을 세워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게 
하신다(행 13:1-3). 바울 선교의 특징은 이방지역 도시 중심으로 개인의 회심과 교회개척에 
집중했다. 전략적으로 바울은 회당 방문, 현지 동역자들과 교회의 세움, 지속적 영적 멘토링 
등에 주력하였다(Schnabel 2014, 341). 이방인 선교와 교회개척은 로마와 세계 복음화의 길을 
확대하는 게이트(Gateway)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와 대위임령은 주님 오실 때까지 
초대교회의 분명한 목표였다(Wilkins 2015, 392). 교회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적 
백성, 제자삼는 선교적 사명이 존재한다(Guder 1998, 128). 
마가, 누가: 영혼을 향한 종의 섬김과 희생적 사랑 
제자도는 신앙의 질적 개념이다. 도슨(Jonathan Dodson)은 제자도(Disciples)의 
목적이 ‘배가’인가 아니면 ‘성숙인가’ 를 질문한다(2013, 39). 성숙한 제자도의 표지가 
나타난다. 제자도의 성숙함의 척도로는 단연 종된 섬김과 희생적 사랑이다. 제자도란 
십자가의 구속적 삶을 향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Longenecker 2008, 29). 마가에게 
제자도의 ‘종’ 과 ‘섬김’ 이라는 단어들은 핵심 키워드(Key-Word)였다. 그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길, 제자도를 강조하였다. 예수가 가신 길은 영광이 아니요, 
희생과 섬김의 대속물과 같은 종의 길이다(막 15:10). 주님의 십자가 길은 ‘종의 길’ 로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길이다(Wilkins 2015, 289). 이사야는 메시아를 고난의 종으로 
표현하면서,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실 고난과 십자가의 희생을 표현하고 있다(사 53:1-6). 
주님께서도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신이 장차 겪을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의 잔을 가르치셨다. 
제자들 역시 예수의 길을 따라 고난과 희생을 예언 하셨다(Longenecker 2008, 57). 제자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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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고난과 희생’ 을 통하여 ‘타인의 이익과 생명’으로 보여준다(Wilkins 2015, 294).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섬김과 희생의 길이다.  주님의 섬김은 결코 ‘받음’이 
아니라 단연코 ‘주심’ 에 있다. 기독교적 사고방식은 바로 베풂에 있음을 잘 알 수 있다(Yoder 
2015, 147). 이는 단순히 사람의 섬김이 아닌 그리스도의 구속적 섬김이다(막 15:10). 
수난예언(막 8:31-38; 9:30-32; 10:32-34)에서 알 수 있듯 예수님의 섬김의 진정한 삶은 십자가 
구속으로 이어진다(Longenecker 2008, 33). 마가는 타인 중심적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임을 강조한다(Wilkins 2015, 291). 주님의 섬김은 인본주의적 주고받는(Give and Take) 
조건적 섬김이 결코 아니다. 섬김의 본질적 동기와 열매는 한 영혼을 향한 구원에 있다. 
이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성육신적 섬김의 예표이다(요 13:13-15, 34). 주님께서 
보여주신 구속적 제자도는 이기심 없는 종의 섬김으로 열매 맺어감이다(Wilkins 2015, 295).  
제자도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에 있다. 이것은 성숙한 제자도의 
모습이다. 스토트(John Stott)는 “크리스천들에게 신체적, 지적, 도덕적, 정서적, 영적인 
성숙으로 구분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인 영적성숙에 있다”고 말한다(2010, 54). 그는 
제자도가 추구할 영적성숙의 지표는 나와 가정과 세상, 이웃을 향한 대가지불이 필요함을 
잘 말해준다. 누가는 값비싼 희생(눅 14:27)을 치루는 제자도로서, ‘자기부인, 자존감, 
자기이익의 포기’ 를 강조한다(Yoder 2015, 193). 제자의 다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제자의 
길에 지불할 비용은 아무나 낼 수 없다. 자기부인, 자기십자가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지불할 비용들이다(Wilkins 2015, 312-314). 제자가 지불할 비용은 첫째 가족들(눅 14:26). 
자기자신(눅 14:27). 이웃들(눅 14:28)이 포함된다. 구원의 좁은 문을 들어간 자들은 이미 
예수의 길을 따르는 순종의 비용을 지불한 자이다(2015, 318). 둘째 가난한 자와 함께 웃고 
함께 나눔이다. 누가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 사회적 약자인 과부와 고아, 병자와 포로된 자,  
귀신들린자들(눅21장)을 제자도의 대상들로 설명한다(Nissen 2005, 83).  
이사야 61장에서 메시아적 권능(Messianic Authority)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눌린 자를 해방” 을 소개하고 있다”(눅 4:18). 
주님께서 “누가 네 이웃이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영적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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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키시고, 사랑실천을 강조하셨다(눅 10장).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에 앞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누어 주라”고 하시며 축사하셨다(마 14:19-20). 예수님께서는 이웃과 
소외된 자들에게 기적과 이적과 긍휼의 역사들을 주셨다(Longenecker 2008, 126). 
삭개오처럼 구원 받은 제자의 삶은 이웃사랑으로 변화되어 간다(눅 19:5-8).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과 섬김의 제자도를 잘 보여준다. 
세상과 문화 속에서 상황화 되는 복음의 접촉점 
제자도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무대는 세상이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마주하게 된다. 변함없는 복음의 진리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의 전달과정에서 가림막이 존재한다(Kraft 2006, 265). 때문에 
보냄받은 제자들은 복음전파 과정에서 ‘복음과 관련된 상황화’가 요구된다. 제자들은 모든 
족속과 나라에게로 보냄받았다. 필연적으로 문화와 세계관 속에 독특한 인식체계를 형성한 
개인들을 제자삼는데 ‘복음’ 의 의미가 전달되어야만 한다. 이때 지역적,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배경에서 ‘복음의 접촉점’, ‘선교의 경계선’ 등의 문제를 수반할 수 있다. 필자는 
베드로와 바울, 야고보와 요한, 모든 성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베드로,바울: 이방인에게 열린 복음전파의 경계선 
복음전파 과정에는 가림막이 존재한다. 뉴비긴(Newbigin)은 ‘복음의 경계선으로서 
문화와 인종, 언어의 장애물이 있다’ 라고 말한다(2005, 14). 복음의 수혜 대상자에는 인종의 
차별 또는 문화의 우월이 존재할 수 없다. 베드로는 복음전파 과정에서 인종의 차별과 
문화적 편견을 극복한 선교적 제자도를 보여준다. 바울은 이방인 고넬료, 로마군대의 
백부장에게 복음의 접촉점을 열어간다. 그는 항상 기도, 구제와 선행에 힘쓴 경건한 
신앙인이였다(행 10:1-3).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 와 베드로에게 나타나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 고 각각 말씀하신다. 고넬료의 베드로 초청과 베드로의 고넬료 
방문은 서로 선교적 대면과 같다. 다른 문화권의 접촉은 신앙적, 문화적, 신분적으로 소통의 
단절인 가림막이 존재한다(Kraft 2001, 16). 성령께서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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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에 놓여있는 복음의 가림막을 열어 주신 것이다. 유대인과 백부장의 만남은 신앙적, 
시대적으로 용인될 수 없었다(Stott 1994, 187).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고 
성령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다(행 10:48). 이 사건은 유대인 중심적 세계관에 
익숙한 베드로가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의 구원과 선교에 새로운 시각을 형성하게 된다. 바울은 
선교여행 과정에서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접하게 된다.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이방인의 
구원’ 에 대한 요건으로 ‘할례문제’로 예루살렘의 총회가 열렸다. 이때 베드로는 할례 
없이도 ‘이방인이 구원’ 받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변호한다(행 15:8-9). 예루살렘 공의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음’ 의 조건으로서 ‘할례’ 문제에 대한 타협점을 제시한다. 
유대인식의 할례의 준수가 아닌 구원받은 성도로서 지켜야 할 핵심 율법의 준수만을 
제시하였다. 이는 구원받은 이방인에게 제시된 율법은 상황화된 복음의 접촉점이 아닐 수 
없다(행 15:28). 이것은 구원받음의 조건으로서 유대인식의 할례준수를 이방인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이방인 개종자들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얻은 구원으로서 상황화된 
복음의 제시였다. 유대 중심적 복음의 경계선이 이방인들에게 열려진 복음과 같다.  
교회는 복음을 문화적 상황에 걸맞게 연결하려는 방법론적 시도가 필요하다(Van 
Gelder 2015, 13).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에 열린 복음의 
제시가 필요하다. 지역과 문화, 신앙적 배경에 따른 상황화된 복음제시가 더 효과적이다. 
챨스 크래프(Charles Kraft)는 이와 관련하여 ‘수신자 중심의 복음 전달자(Receptor-Oriented 
Communication)’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2001, 43). 베드로의 고넬료 방문과 이방인을 향한 
복음제시 그리고 세례의 베풂으로 복음의 상황화를 이루었다. 이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에는 ‘인종적 장벽’(Racial Barrier)이 없음을 경험하였다(Stott 1994, 190). 이는 
마치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닫힌 복음의 사고, 선교의 경계선이 열린 것과 같다. 
베드로는 수신자 중심의 복음을 제시함으로써 복음의 가림막을 극복한 선교적 제자도를 
보여주고 있다.  
 41 
야고보, 성도들:믿음의 선한싸움과 대위임령의 순종 
재림의 지연은 제자된 지상 교회에 기회보다 위기요소가 더 크다. 세속화되는 
세상에서 제자들은 복음의 변질, 신앙의 혼합주의, 사명의 지킴과 싸워야만 했다. 
호튼(Horton)은 초대교회를 공격하였던 영지주의자를 비롯한 이단사상과 싸움이였다”라고 
말한다(2012, 462). 선교적 제자의 삶에 위기는 첫째, 신앙과 삶의 분리이다. 제자는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따르는 자들이다. 요한은 제자도의 실천적 ‘따름’을 강조한다(Longenecker 2008, 
175). 윌킨스(Wilkins)는 따름에 관하여, “말씀에 거함(요 8:31), 사랑(요 13:34), 용서, 선한 
열매 맺음(요 15:8; 요일 4:16; 갈 5:18; 빌1:11)이다” 라고 말한다(2015, 446-48). 그리스도를 
따름이 없는 신앙과 삶은 경계해야 한다. 이는 신앙의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빠질수 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하셨다(막 8:15). 그리스도를 닮아 
영적성숙에 이르는 따름의 과정에는 믿음이 요구된다(Longeneker 2008, 169). 
윌킨스(Wilkins)는 “모든 제자들(All Disciples)은 신자이지만, 모든 신자(All Believers)가 
제자들은 아니다” 라고 말한다(2015, 24). 이는 제자된 신자가 참 제자되어 가야함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바울도 서신서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 권면한다(고전 11:1).  
둘째, 대위임령의 임무변경이다. 윌킨스(Wilkins)는 따르는 제자와 떠나는 제자의 
차이로서 “참 신앙의 표지인 믿음에 있다” 라고 정의한다(2015, 338). 오늘날 따름은 
제자로서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다. 호튼(Horton)은 제자도 위기를 말하면서, “대위임령의 
임의적 변경이다”(the Arbitrary Mission Change)고 지적한다(2012, 447). 요한은 주님의 
재림이 남은 자들에게 남은 복음의 사명과 싸움을 묘사한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려는 길을 너희도 갈 수 있겠느냐”(눅 9:23) 하심은 십자가의 길 위에 선 제자들의 믿음에 
관한 도전적 질문이다. 제자의 자기증명은 자기부인으로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다. 이는 
제자의 품질 보증서와 같다(Wilkins 2015, 446). 행함이 있는 제자는 고난과 핍박에서 ‘자기 
증명’ 을 나타낸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약 2:18-20)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라고 고백한다(Stot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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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야고보도 자신에게 찾아온 핍박을 통하여 죽음을 당해야만 했다. 이후 스데반의 
순교(행 7:59-60)는 바울에게 순교의 바통이(Barton) 넘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행 9:15-16).  
마지막으로 혼합주의 신앙의 배교 현상이다. 세상과 타협, 순응, 혼합적 신앙 
형성은 제자도에 있어 치명적인 위험요소이다(Stott 2010, 21-23). 전쟁과 난리, 고난과 
핍박들이 나타나는 종말의 때에 순교의 길이 제자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마 25장). 종말의 
때에 ‘흰옷을 입은 무리들’ 은 신앙을 지킨 자, 순례자의 삶을 살아온 성도들을 가리킨다(계 
15장). 이들은 물질숭배와 바알의 풍요를 따르는 세속적 가치를 거부한 자들이다. 제자의 
삶에서 가장 경계할 점은 교회와 복음을 파고드는 세속주의이다(Horton 2001, 105). 
제자도는 세속적 가치가 아닌 다시 오시는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한다. 
마라나타(Maranatha)’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는 주의 나라에 속한 제자된 의식과 삶을 
규정해 준다. 마라나타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완성을 전제로 한다. 제자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대가지불과 자기부인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영광의 
소망 때문이다. 이것은 제자들과 초대교회에 남겨진 복음의 과업 완성, 주의 재림으로 
가져다 주실 주님과 주의 교회들의 최후승리, 그리고 주의 재림으로 나타내실 주의 
최고영광이 있다. 이를 위해 세속적 가치를 거부하며, 맡겨진 대위임령에 순종하는 것이 
선교적 제자의 길이다. 
요약(Summary)  
본장에서는 선교적 제자도의 성경적 관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제자도와 관련된 기초 
개념들을 정의하였다. 성경에 나타난 제자 의미와 제자도의 본질적 의미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자도에 기초한 목회전략으로서 제자훈련을 설명하였다. 제자도와 관련된 교회의 
사도성과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의 사도적 사명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교회의 선교적 
본질과 교회와의 관계에서 제자도의 본질을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교회의 선교적 본질에 
기반한 제자도는 선교적이다. 따라서 선교적 제자도가 내포하는 3가지의 핵심 주제들을 
구분하였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부르심 받은 백성들, 구속적 심판과 복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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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를 소유한 선교적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선교적 제자도 실현을 위하여 시대와 문화 
속에서 복음의 상황화를 다루고 있다.  
선교적 제자도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다루고 있다. 먼저 구약에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 부르심 받은 백성들이다. 열방을 향하여 부르심 받은 아담과 아브라함은 
구속적 심판을 위해서 보내심 받은 제자들이었다. 이삭, 요나, 에스더는 자기부인과 희생, 
원수사랑과 영혼사랑의 복음 메시지을 전파한 제자들이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문화권에서 구별된 거룩한  제자였다. 여호수아는 문화변혁의 과제를 감당한 제자였다. 
룻은 다문화 가정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이룬 제자의 삶을 살았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Diaspora)의 선교를 감당한 선교적 제자들이었다.  
신약에 나타난 선교적 제자도는 다음과 같다. 스데반과 빌립은 이방인 선교와 
아프리카 , 땅끝으로 확대되기 위한 부름 받은 자들이다. 마태와 바울은 복음의 전파와 
제자삼기,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 받고, 교회를 개척 하였다. 마가와 누가는 종된 
섬김과 희생적 사랑으로 사도적 사명을 실천하였다. 베드로와 바울은 복음의 접촉점과 
유대인 중심의 닫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개방되었다. 요한과 야고보, 모든 성도들은 선한 
믿음의 싸움과 대위임령을 순종한 선교적 제자들이였다.  
다음 2장에서는 선교적 제자도에 대한 선교학적 이해를 다루고자 한다. 제자도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서 출발한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교회 
를 기초로 한다, 교회의 선교적 본질 위에 선교적 제자도의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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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교적 제자도의 선교학적 이해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는 제자도 영역에 핵심 주제이다(Ogden 2007, 54). 제자도의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교회의 선교적 본질이다(박기호 2013, 13). 그것은 
예수님의 첫 선포였던 “…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에서 잘 드러난다(막 
1:15). 하나님 나라와 통치 회복은 하나님 선교(The Mission of God)의 목적과 일치한다. 모든 
세대와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의미한다(Glasser 2008, 21). 하나님 나라와 
회복을 위한 출발은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의 부르심에 있었다.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은 
선교사명의 주체이자, 계승자이다(Wright 2012, 30). 마치 제자도의 생명줄이자, 제자도의 
본질을 규명하는 푯대와 같다. 하나님 나라와 통치 회복을 실현하는 예수님의 전략은 
선교적 제자도였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교회의 사도적 사명과도 연장선에 
있다(Mcneal 1998, 19-20). 제자들의 사도적 사명은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의 
속성에서도 잘 드러난다(Horton 2012, 42). 선교적 백성이 실천하는 사명은 제자된 교회들 
모두가 그 연장선에 있다(Wright 2012, 19).  
따라서 제자도의 이해는 하나님 나라에서 출발하여, 제자도가 추구할 대위임령에 
도달해야 한다. 이것이 제자도의 선교적 본질이다. 론제네이커(Longenecker)는 하나님 
나라와 선교는 “제자도가 초점하는 가장 핵심적 영역이다”고 말한다(2008, 31). 이는 
제자도가 교회의 선교적 본질에 기초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선교적 교회를  구현하는 
핵심이 제자도이다. 교회의 본질은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로서,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는 
선교적 공동체이며,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처럼 살아야 한다(Van Gelder 2015, 119).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선교적 삶인 것이다. 필자는 선교적 제자도에 대한 선교학적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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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적 백성, 교회에게 위임된 대위임령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심 받는 사도적 사명에 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선교적 제자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미래적 의미이다(Geerhardus 1998, 17).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이시다(Wright 2012, 19). 하나님 
나라와 통치의 회복은 점진적 언약의 완성자인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된다. 이와 관련하여 
글라서(A. F. Glasser)는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언약적, 구속적, 계시적 복음의 역사들로 
구분하고 있다(2003, 20). 이는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핵심 주제들이다. 첫째, 선포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언약이다. 둘째, 구속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은혜이다. 셋째, 가시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복음의 역사이다. 또한 하나님 나라와 통치의 회복은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을 통해 완성된다. 이 과정에는 하나님 백성의 부르심, 제자로 
훈련시킴 그리고 사도적 사명자로 파송으로 이어진다.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백성된 무리가 교회이자, 제자인 셈이다(Wright 2006, 62).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도래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제자들에게 계승되었다. 따라서 제자도의 궁극적 목표와 선포된 하나님 
나라 도래는 불가분 관계에 있다. 필자는 이제 선포되고 도래한 그리고 최종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다룰 것이다. 또한 선교적 제자도를 선교적 백성의 부르심, 훈련, 파송의 
과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 개념인 ‘천국’ 의 용어는 구약에서 찾아볼 수 없다(Ridderbos 2012, 42). 
브라이트(Bright)는 이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Messiah)의 오심으로 성취될 
나라이다” 라고 말한다(2000, 17).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날(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 로 명명한다. 이는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도래와 관련된 의미이다(박기호 2005, 
24-25). 주의 날은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 지침서와 같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막 1:14) 하신 말씀도 “주의 날” 의 연장선에 서 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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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선교적 백성과 그의 사명들에 대한 정체성을 제시해 준다. 주님의 초림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와 통치의 회복에 관한 도래이다. 필자는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관련하여 주의 날, 열린복음, 전파되는 복음과 제자도의 관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포된 주의 날과 하나님 나라의 중심성 
‘주의 날’ 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통치이다.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주의 날’ 은  회복될 
하나님 나라와 통치적 개념이다(Ladd 1985, 65-67).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약속들은 
다양하다. 여호와의 날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의 중심성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상한 심령의 회복과 해방이다. 
여호와의 날은 ‘마음이 상한 자’, ‘슬픔 당한 자’, ‘포로된 자’(사 61장)에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선포한다(Beasley 1998, 47). 여호와의 ‘희년’ (레 25:9-10) 역시 여호와의 ‘구원의 날’, 
죄의 속박으로 노예된 자들의 ‘해방의 날’이다. 눈먼자가 눈을 띄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임하는(사 61:1-4)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메시아의 약속이다(Nissen 2005, 86). 
하나님 나라는 사단과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이다6. 선교사가 타문화권에서 전파하는 
복음은 전인격적 회복을 위한 복음이다. 여기서 복음은 개인의 인식, 감정, 가치적 차원에서 
총체적 변화를 의미한다(Hiebert 1996, 46) 
둘째 세상에 대한 심판과 구원이다. ‘주의 날’(The Day of the LORD)은 ‘크고 두려운 
심판과 구원’ 이라는 이중적 의미이다(Ridderbos 2012, 72-78).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축복과 구원으로 ‘여호와의 도’ 를 지키는 것이셨다(Scott 1990, 
65).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한 경고로 ‘주의 날’ 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 를 연관 짓고 
있다(Beasley 1998, 86). 죄와 심판에 대한 경고는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의 죄악들이다. 
이스라엘의 죄악들(우상숭배, 성적타락, 지도자의 부패와 사명감 상실)부터 돌이키게 
하시는 여호와의 심판과 통치이다(Bright 2000, 60). 세례요한도 다가올 심판을 피하기 위한 
‘회개’와 ‘세례’ 를 촉구하였다. 회개와 세례는 하나님 구원의 가시적 증표가 된다(Horton 
                                                 
6  이는 육체적(마 9:32; 12:22; 막 9:25), 정신적 메임(눅 13:11; 마 4:24), 사망의 권세(눅 10:19)들도 
이기시고, 부활(계 21:4; 20:14; 마 9:18)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Ridderbos 2012, 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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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22). 하나님의 복음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총체적 구원임을 잘 
보여준다(Stott 1975, 109) 
셋째, 약속된 성령과 종말적 기업의 성취이다. 모든 민족과 세대에게 부어주실 
성령강림(요엘 2:28; 겔 36:26; 슥 12:9-10)은 하나님 나라 도래의 확증적 증거이다(Ridderbos 
2012, 108).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겠다’(욜 2:28) 하신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관련된다. 이는 제자들이 복음증거를 일으키는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연결된다(행1:8; 2:1). 라드(Goerge. E. Ladd)는 이를 가리켜 “성령으로 주어질 종말론적 
첫열매(롬 8:23)” 라고 말한다(1985, 317).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더불어 인류는 새 피조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된다(Beasley 1998, 87-88). 다시 말해서 장차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 천국의 시민권자로 누릴 약속된 기업들이다(빌 2장). 더불어 여호와의 통치와 주권이 
가져다 주는 시대적 평화, 축복, 승리이다(Beasley 1998, 48-49). 선교적 백성들에게 내재된 
선포된 주의 날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성취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매개체로서 선교적 백성이 부르심을 받았다(Wright 2012, 30).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은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의 가르침과 훈련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래할 하나님 나라와 열린복음의 메시아성 
구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표현들이 있다. 다니엘서에는 ‘그의 나라’의 개념이다(단 4:3; 6:26; 7:14). 이사야에서 역시 
‘그의 나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사 9:7). 구약에는 엄연히 하나님의 나라 개념의 뿌리가 
존재한다(Ridderbos 2012, 42).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살펴볼 개념은 ‘주의 날’ 
이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메시아의 오심’ 으로 
이어진다. 구원자 메시야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가 무엇인지를 규명해 준다.  
첫째,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메시야의 고대이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고대한 
메시야의 오심이자, 유대인 중심의 구원의 기쁜소식이다(Bright 2000, 236). 메시야 사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유와 회복, 회개와 죄사함, 구원과 천국의 메시지였다(Horton 2012, 75-
76). 이 메시야 사상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와 통치의 회복을 포함하고 있다(Brigh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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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 메시아적 권세와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는 명령이 하나님 선교의 
시작이다(Moreau, Corwin, and McGee 2009, 68).  
둘째, 새 언약자로서 메시야 사상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심판자, 구속자, 왕으로 
오실 메시야의 이야기이다(Horton 2008, 70). 메시야의 이미지는 고난 받는 메시야 
상이다(Sunquist 2015, 409).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통치의 회복을 완성하신다. 하나님 
나라 회복의 주인공들은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들이다. 선교적 백성들은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제자들과 같다.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수혜자인 열두 
제자들로 연결된다. 그리고 제자된 교회들로 확장되어 간다. 따라서 선교적 백성들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제자들이다(Wright 2012, 30). 그러나 선교적 백성들은 
역사상 그들의 선교적 삶과 사명을 감당하는 데 실패하였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성취를 위해서 새언약을 맺어야만 하셨다(Bright 2000, 152). 새 언약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한다(Ridderbos 2012, 268).  
셋째, 하나님 나라의 열린 복음이다.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은 모두에게 열린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백성들을 천국잔치(마 22장)에 초대하시는 은혜의 
복음이다(Horton 2012, 77). 하나님 나라와 열린 천국 복음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각 개인에게 
실현되었다. 예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마음 속에 있다”(눅 17:21)고 말씀하셨다. 
리더보스(Ridderbos)는 개인이 누릴 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들을 “의와 화평, 희락의 
영적인 평화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2012, 59-63).  
이는 각 개인에게 내재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현상은 회개와 구원의 역사이다. 개인에게 언약적 구원과 생명은 회개(마 
3:17)와 믿음(마 3:9-10)으로 주어진다(Horton 2015, 524).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강조하였다(마 4; 마 6장). 회개와 세례가 중요한 이유는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Moreau, Corwin, and  McGee 2009, 70). 세례는 성도 개인의 신앙고백이자, 
천국백성의 만찬에 참여하는 방편이 된다(Ridderos 2012,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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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될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Already)와 ‘아직’(Not Yet)의 중간적 위치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적 의미를 엄격히 구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idderbos 2012, 161).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마 6:10)고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많은 이적과 역사들을 보여 주셨다. 이는 역동적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 개념인 ‘바실레이아’(Basileia)에서도 
복음의 역동적 역사들을 이해할 수 있다(Ridderbos 2012, 66). 또한  제자들에게 부여된 
대위임령과 관련된 역동적 복음의 현상들이다. 복음의 역동성은 성도 개인과 제자들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의 성령 공동체로 확대되어 나타난다(Nissen 2005, 90-92) 
첫째, 계시적 복음의 역사들이다. 교회에 부여된 대위임령은 주님 오실 때까지 
순종할 선교사명이다(박기호 2005, 34).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과정에서 계시적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부여하셨다(마 16:18). 
그리고 주님께서 열두 제자들(마 10:1-4), 칠십인 전도단(눅 10:1-24), 많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다(Ladd 1985, 311). 초대교회의 부흥과 복음전파의 결정적 계기는 
오순절 성령강림에 있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될 때 ‘수용과 거부’의 반응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난다(Beasley 1998, 169). 복음의 수용의 반응은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과 
사람들의 회개 현상(Repentance Syndrome)이다(마 4장). 세례요한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 하였다(마 3:7).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고 촉구 하시면서 ‘회개’ 를 ‘복음’과 연관 
지으셨다. 복음의 역사는 개인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심으로 ‘침노당하는 하나님 나라’ 
를 말해주고 있다(Ridderbos 2012, 71).  
둘째, 주의 재림 때까지 감당할 대위임령과 관련성이다(Ladd 1997, 303). 하나님께서 
재림의 시기는 함구하고 계시다(마 24:36). 재림을 기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마라나타’ (Maranatha), 순례자의 신앙이 나타난다. 이는 주의 나라와 통치의 회복에 대한 
갈망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행 
1:6) 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호튼(Horton)은 “이는 제자들의 위대한 질문이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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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2012, 85). 그의 언급은 교회성장만을 추구하는 목회자들에게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재성찰하게 해준다. 또한 교회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목회자들에게 제자도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갈망(마 6:10; 행 1:6)으로부터 
제자들의 대위임령을 부여해 준다(Horton 2012, 88). 이제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갈망은 
제자의 삶과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이는 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제자들에게 위임된 남겨진 복음의 과제이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적이다. 누가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눅 4:16)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였다. 하나님 나라의 최종완성은 
하나님의 선교명령과 불가분에 있다(Moreau, Corwin, and McGee 2009, 68).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고 
말씀하셨다(마 24:14). 이때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는 교회는 천국복음, 땅끝까지의 
선교를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제자들과 초대교회에게 주어진 대위임령의 과제이다. 이는 
제자된 교회들의‘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일’(The Second Coming)이다.새하늘과 새땅이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영원한 생명(롬 8:23-24)을 의미한다(Horton 2012, 72).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 또한 모든 원수를 짓밟을 권세’ 를 주셨다. 제자들이 소유한 
복음의 권세는 선교적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완성을 확장해가는 
수단이다(Ridderbos 2012, 113). 제자된 교회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인 천국열쇠(마 
16:18)를 소유하였다(박기호 2005, 30).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완성은 세상과 영적전쟁에서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증명해 준다.  
온 천하(막 16:15)와 모든 족속(마 28:18-20; 눅 24:47)을 향한 제자된 교회가 세상으로 
보내심 받고(요 20:21) 감당해야 할 대위임령이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포함하는 천국 복음(눅 4:17-19)이며, 이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해 제자들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요 20:21). 이 사명을 교회가 망각한다면, 교회의 본질인 선교적 제자도의 
삶과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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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적 제자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하나님 나라의 상실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록스버그와 
보렌(Roxburgh and Boren)은 “교회의 위기는 교회와 설교에서 사라진 하나님 나라와 선교에 
있다” 라고 말한다(2009, 10).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는 지상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 
목적이다(박기호 2005, 26).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교회란 마치 교회 안에 선교적 백성의 
정체성 상실과 같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소유하고, 세상에 전파할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이다(Horton 2012, 86). 교회의 위기 탈출은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으로 부르심과 
사명 회복에 있다(Wright 2012, 30). 글래서(Glasser)는 하나님 나라와 선교적 백성의 관계를 
언약적, 구속적, 계시적 개념으로 설명한다(2003, 20). 이는 선포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선교적 백성들이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완성을 위해 대위임령을 실현하는 선교적 교회로 연결되고 있다. 
필자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완성이 어떻게 언약 백성들, 제자 그리고 모든 교회로 
확장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종말적 완성을 
향하는 과정을 설명해주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언약 복음의 소유자로서 선교적 백성 
하나님의 구속적 언약은 복음의 복된 소식이다.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초청하셨다. 예수님의 초청은 약속된 언약의 성취로 주어진 복음을 
소유하도록 무리들을 부르심이다. 이 부르심은 선포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의 부르심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선포한 ‘복음’은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의 정체성과 직결된다. 라이트(Wright)는 하나님 나라와 통치 회복을 위한 선교적 
백성의 부르심과 사명이 성경 전체의 틀에 나타난다” 라고 말한다(2006, 30-31).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부르심은 결국 선교적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소유하였던 언약적 복음의 도래를 
의미한다.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는 가시적으로 볼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회복은 메시야의 오심으로 성취 되었다(Ridderbos 2012, 62).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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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의 역동적 역사하심으로 다스리시는 왕적 통치와 구속적 역사를 내포한다(Ladd 1985, 
211). 둘째, 악한 자들의 정복과 이적들이다. 하나님 나라와 통치의 증거는 다양한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다7.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마 12:28; 눅 11:20). 예수님께서 아담의 원죄와 정죄감, 수치심, 
율법의 저주, 사망권세를 끊으셨다(롬 8:2). 제자들의 전도실습에서도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였음을 증명하였다(Ridderbos 2012, 110-11). 
셋째,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구원의 메시지이다. 하나님 나라와 회복의 관심 대상은 
사람들이다.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죄인을 향한 복음이다(2012, 260).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으시고,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Ladd 1985, 
211).마태는 그 대상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복음을 위하여 핍박 
받는자’ 로 표현한다(마 6장). 누가는 복음의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사로 
잡힌 자 등등으로 제자들이 전할 복음의 대상을 설명하고 있다(Nissen 2005, 86).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들은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르심 받았다. 선교적 백성들에게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메시야의 언약을 이제 예수님께 초청된 무리들이 소유한 
것이다. 선교적 백성들에게 이 약속이 옛 언약이라면 제자들에게 부여된 약속은 새언약(마 
26:26-30)과 같다(Horton 2009, 78). 이 언약 복음은 제자된 교회가 세상과 영혼들을 향하여 
선포할 복음 메시지이다(Wright 2012, 18-20). 이것이 대위임령을 실천하도록  세상으로 
보냄받는 사도적 사명이다.   
넷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선포이다.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잘 드러내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세상에 
선포하는 가시적 도구이다(Ladd 1985, 315).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교회가 선포할 때 교회의 
참 표징을 드러낸다.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강조했다(Calvin 1986, 13).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마 5:13)과 ‘빛”(마 5:14)이라고 하시면서, 구원의 방편을 말씀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7 베드로 성전미문 소경치유(행 6장), 장모의 열병(눅 4:39)을 비롯한 중풍병자의 죄사함과 질병치유(마 
9장), 오병이어, 폭풍우를 잔잔케 하심, 고아와 과부를 향하여 긍휼, 무화과나무의 저주(마 21장)등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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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를 선포한 예수님은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Already)’ 
성취된 그러나 동시에 ‘아직(Not Yet)’이라는 미래적 의미이다(Ridderbos 2012, 161). 이때 
‘이미’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구속적 축복은 선교적  백성들이 소유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훈련시키시고, 복음의 생명과 능력을 부여하셨다. 또한 복음의 
수혜자인 제자들은 사명을 감당할 선교적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구속적 복음의 수혜자로서 선교적 제자 공동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수혜자들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권능을 주셨다(마 10:1). 제자들이 소유한 구속적 복음의 수혜자란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리덜보스(Ridderbos)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열린복음과 관련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 율법, 사랑의 주제” 로 설명한다(2012, 376-421). 
제자들이 소유한 복음의 수혜들은 하나님 나라의 의, 율법,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 나라와 의의 수혜자들이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는 
첫 수련자였다. 이는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향한 예수님의 제자도의 선교목적을 나타내 
준다(Wright 2010, 491). 예수님은 천국복음을 무리들에게 산상, 회당, 여러 곳에서 
가르치셨다(마 6-7장). 예수님께 초청받은 무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수혜자인 
제자들로 변화된다. 그뿐만 아니라 약속된 성령을 받아 복음전파에 능력있는 제자로 변화 
되었다(Horton 2012, 86).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막 3:14)을 주셨다. 
리덜보스(Ridderbos)는 그 은혜들을 “죄사함, 질병의 치유, 귀신들린 자, 누린 자, 병든 자의 
치유, 오병이어 기적” 등으로 설명한다(2012, 96-97). 제자들은 기도와 믿음의 싸움, 
복음전파와 영적싸움을 실습한다(Ladd 1997, 530).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마을로 
파송하셨다. 이것이 제자에게 주신 복음의 권능과 사도적 사명이다(Moreau, Corwin, and  
McGee 2009, 68-69). 
둘째,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을 위한 훈련자들이다. 여호와의 도, 율법 계명의 최종 
완성을 이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복음의 참 의미와 은혜를 아는 자는 무리일수 없다. 
초대교회에서 구원조건이 ‘율법이냐, 복음이냐’ (롬 7:15-20) 문제로 갈등했던 자들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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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은 복음에서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자들에게 ‘이신칭의’의 복음과 은혜를 강조해 
왔다(롬 4:6). 제자들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훈련자들이다. 또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가치관을 형성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 모두에게 산상수훈을 주셨다(마 6-7장).  또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의 
논쟁들(음식, 재정, 부활의 문제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무리들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변화된다. 뿐만 아니라 
환란과 핍박조차 감당하는 제자도의 신앙을 형성한다. 십자가의 고난, 죽음,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방식의 핵심이다(Ridderbos 2012, 251). 
셋째, 율법의 완성자로서 사랑의 실천자들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율법의 완성으로 
사랑 실천을 강조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마 5:13-14) 이라고 
하셨다. 율법의 완성은 교회에게 ‘거룩과 순결’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으로 귀결된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룰 
제자들에게 직접 ‘사랑의 실’' 을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신 섬김을 받은 수혜자였다(요 13장).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고 하셨다. 이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가교자로서 제사장의 섬김을 의미한다(Wright 
2012, 314-15).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감당하는 제자의 핵심 과제이다. 스토트(John Stott)은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섬김과 사랑실천이 하나님의 선교이다’ 라고 
말한다(1975, 109). 교회의 사명은 개인구원만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대위임령의 과제와도 연결된다(박기호 2005, 24).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는 성육신적 사랑과 제사장적 섬김에 있다(요 13:14-15). 세상으로 
보냄 받고 복음을 전할 사명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탄생한 선교적 교회에 부여된 
것이다(마 24:14; 28:19-20; 막 16:15; 눅 24:47; 요 20:21). 
계시적 복음의 전파자로서 선교적 교회 
복음은 산위에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전파된다. 복음의 전파자로서 교회는 
선교적이다. 교회의 선교적 본질에 대해서 프로스트와 허쉬(Frost and Hirsh)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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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적’(Attractional)에서 ‘세상 중심적’(Extractional)로서 보내심 받은 교회’ 라고 
강조한다(2003, 39). 보내심 받는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와 보라’가 아닌 세상을 향해 이제 
‘가라”는 삶의 변화이다(Frost and Hirsh 2009, 87).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전제는 
세상으로 ‘가라’ 의 명령에 순종이 필요하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대위임령과 관련되어 있다(박기호 2005, 34). 이 과정에서 대위임령을 실천하는 제자의 길은 
개인만이 아니다. 선교적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완성이다.  
첫째, 그리스도의 몸된 구속적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의 개념인 에클레시아(eklesia)(마 16:16)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기독교론적이며 구속사적 개념을 내포한다(Ridderbos 2012, 443). 
그리스도의 구속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편이 세례와 성찬이다. 이는 십자가 구속적 
공동체의 참 믿음과 유기체적 그리스도의 한몸됨을 형성하는 존재방식이다(Berkohof  2017, 
825).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이 시작된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한몸됨과 구속적 은혜 위에서 제자 공동체로서 변화되어 간다. 성만찬을 시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종말적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 공동체를 형성해 간다(Horton 2009, 236). 나아가 
선교적 교회로서 복음 선포를 향해 세상으로 파송받을 동기를 부여받는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 안에서 누리는 영적 기쁨과 종말론적 백성들의 만찬을 의미한다(Horton 2012, 
83). 구속적 십자가의 은혜를 기반으로 제자된 교회가 종말적 복음 증거의 선교 공동체의 
사명을 제시해준다. 
둘째, 성령의 역동적 통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basileia)라는 통치적 
(눅 19:12, 15; 23:42)개념이다(Ladd 1985, 150).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뜻과 왕직(Kingship), 통치적 영역(Kingly dominion), 나라(Kingdom)이다(Ridderbos 
2012, 65).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의미한다.  이는 천국의 다른 
의미로서 사용되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동적 역사로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사복음서를 비롯하여,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까지 다양하다. 
요약하면 복음전파, 사단과 마귀의 멸함, 죄의 사하심, 율법의 저주를 끊으심, 치유와 이적 
기사들 등등이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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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제자된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이다. 제자도를 단지 구호로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면, 교회의 대위임령은 교회 밖을 지향해야 한다(Hull 1993, 17). 이것의 교회의 속성에 
핵심인 사도성이다. 호튼은(Michael Horton) 교회의 사도성은 ‘사도적 분별함이 아니라 
사도적 교리의 소유에 있다” 고 말한다(2012, 42).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구속적 
복음의 대사임을 잘 보여준다(Geeduhars 1998, 85). 이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전파를 위해 
대위임령을 성취해 가는 예수님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박기호 2005, 56). 제자된 교회가 
보냄 없이는 복음전파(롬 10:8-10)도 복음의 남은 과제인 대위임령의 완성은 불가능 하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도 주님의 재림도 결코 있을 수 없다(살전 4:9-10). 벤엥겐(Charles 
Van Engen)은 교회를 가리켜, “선교적 교회의 본질을 발견하고, 지역 선교적 교회로서 
나아가는 정체성”이라고 말한다(1991, 154). 교회는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선포와 완성을 
위한 가시적 대사와 같다(Berhkof  2017, 827). 교회는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누리며 그리고 세상으로 보심 받아 다시 선포, 증거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선교적 제자들이다(Horton 2012, 42). 선교적 교회는 
종말적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을 위한 선교적 제자도가 있다.  
종말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사도적 사명 
대위임령의 임무종결은 세상 끝날이다. 교회가 감당할 대위임령의 시기는 세상 끝날 
때까지로 정의할 수 있다(Winter and Hawthorne 2010, 280). 주님의 재림이 성취되는 세상의 
끝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은 종말적 의미이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제자된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한다. 따라서 종말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제자도는 불가분 관계에 있다. 세상 끝날 때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향한 찾음(눅 19:10)에 주력해야 한다(Geerhardus 1998, 148). 이것이 교회에 남겨진 
복음의 미완성 과제이다. 제자된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위한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에 주어지는 최후승리와 영광이 또한 공존한다(Sunquist 2015, 411). 교회의 
선교적 부르심이 존재영역이라면, 교회에게 부여된 선교사명은 실천영역이다(Wrigh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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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 선교적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 할 제자도는 순례자의 길과 같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지불한 자기부인과 희생한 교회에게 최후승리를 주신다.  
필자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완성과 선교적 교회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선교적 교회에 위임된 대위임령이 핵심 주제이다. 이를 실천해 
가는 선교적 제자도 의미와 본질을 다룰 것이다. 
종말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 
마라나타(Maranatha)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는 신앙의 고백이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주신 재림의 약속이다. 교회의 시대적 과제는‘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The Second Coming)이다. 주의 재림은 종말적 선포이자, 종말적 심판을 
내포한다(Ridderbos 2012, 80). 주의 재림은 교회의 신앙적 과제이자, 사도적 사명인 복음의 
최종완수가 전제되어야 한다. 마태는 천국복음의 완성 조건으로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고 강조한다. 마태가 
언급한 ‘세상의 끝’ 은 종말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관련된  핵심 주제들을 제시해준다. 
제자들이 주의 재림 때까지 감당할 미완성 복음의 전파, 남겨진 복음과 고난, 주의 재림과 
영광이다. 필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교회의 실천적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완성 복음의 전파와 선교의 최종완성 
교회의 본질은 복음의 증언에 있다(Sunquist 2015, 537). 초대교회에는 남겨진 
복음전파와 대위임령의 완수인 것이다. 클라우니(Edmund P. Clowney)는 “교회는 모이는 
자(the Gathered)로서 뿐만 아니라 모으는 자(the Gatherers)이다” 라고 말한다(1995, 159). 
교회가 세상으로 가서 예비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행위는 선교적 사명이다. 이는 
주님의 구속적 제자 공동체로 변화되고, 복음 전파를 위해 보내심 받은 성령의 선교적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 선교의 시작이다. 초대교회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고대해 왔다(눅 24:50-53). 이것이 제자들과 초대교회에게 남겨진 
복음의 과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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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선교적 제자된 교회 형성이다(Moreau, Corwin, and 
Mcgee 2009, 82). 복음의 남은 과제를 수행하는데 성령의 역사 없이 불가능하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였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로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기대해 왔다(눅 24:50-53). 오순절 성령이 다락방 제자들에게 임하자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선교 공동체가 되었다. 이들은 모인 장소에서 흩어져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각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파하였다(행 2:1-11). 초대교회는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는 선교적 사건이였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가시적 도구인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신다(Ladd 1985, 310). 교회의 영적부흥은 성경에서 ‘왕성’(행 6:7), ‘흥왕’(행 12:24), 
‘힘을 얻더라’(행 9:2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회에 영적부흥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삼기 위함이다(Ladd 1985, 313-14). 교회의 영적부흥은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 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일으켰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짐으로 주변지역과 이방, 그리고 열방으로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시작은 
스테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핍박이 기폭제가 되었다(행 7:55-60).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에 불어 닥힌 핍박과 환란도 극복하게 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로 지역과 문화를 뛰어넘어 흩어졌다.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왕성하게 확산되어졌다. 이는 이방인 선교의 시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알리는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켰다(Moreau, Corwin, and McGee 2009, 84).  
둘째, 복음의 남은 과업은 선교의 최종완성이다. 복음이 모든 민족과 백성, 그리고 
방언 중에 전파되어야 주의 재림이 완성된다(마 24:14). 복음전파의 영역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이다(행 1:8). 이는 장차 모든 백성과 방언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잔치와 같다(계 7:9-10). 추수때 모든 열매를 거둬드리는 수장절의 의미처럼 종말적이다(신 
16:16; 출 23:16). 주님이 제자들과 나눈 성만찬은 천국잔치의 만찬을 상징한다. 마치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교회를 보내심과 같다(Bosch 2011, 400). 
복음의 남은 과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개척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하나님 
복음의 확장에 나타나는 섭리이자, 복음의 효과적인 전략과 같다(박기호 2013, 26). 
수리아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대표적이다. 열방에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사도적 사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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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한 선교적 교회 모델과 같다(Olson 1998, 288: 장기명 2014, 27에서 재인용).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보냄받는 대위임령이 선교적 교회를 잘 나타내 준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다시 민족으로 ‘제자삼기’(Discipling) 위하여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와 같다(Longenker 2008, 100). 바울 역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파송 후(행 13:1-3), 
복음전파와 제자삼기, 그리고 교회개척에 주력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한 모든 
족속으로 제자삼기는 초대교회의 교회개척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남은 
복음의 과업 완성을 위한 예수님의 제자도 전략이다. 이때 교회는 남겨진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짊어지고 따라가는 선교적 제자도가 요청된다. 
남겨진 고난의 채움과 교회의 최후승리 
남겨진 복음의 완성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교회가 지불해야 할 고난과 
희생이다. 고난은 복음화 과업의 완수를 위해 교회의 값비싼 대가이다. 이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희생의 십자가 고난이다(Sunquist 2015, 387). 복음을 위해서 육체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골 1:24)이 교회와 제자들이 가야할 제자의 길이었다. 제자들이 가야 
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순례자의 길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핍박과 고통, 환란과 
시련을 말씀하셨다(벧전 1:1-3). 이것이 초대교회가 환란과 핍박에도 복음전파의 이유이자, 
사명 완수의 동력이었다. 자기부인의 삶을 매일 매일 실천하는 것은 제자도의 목표이다. 
이는 현실도피도 순응도 아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기부인이다(Stott 2010, 21-23).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 16:25) 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도는 매일 고난과 희생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Wilkins 2015, 498). 또한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순례자는 헌신의 값을 지불하게 된다. 주님께서는 제자된 교회에게 
천국의 기쁨과 영원한 삶만을 약속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기 부인과 자기희생을 날마다 
치를 것을 말씀하셨다(Stott 2010, 140). 이와 관련하여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나를 
따르라’ 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신다” 
라고 말하였다(Watson 2002, 17). 이는 제자된 교회가 치러야 할 희생의 제자도를 잘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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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과 희생을 교회가 지불할 때 비로서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사단과 영적싸움의 연속적 과정에 있다(Berkhof 2017, 822). 영적싸움의 
과정에서 제자들에게는 세상에 메이지 않는 순례자의 삶이 요구된다.  순례자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다(마 8:20). 이는 십자가의 길을 향한 
인자의 길, 예수의 길 위에서의 삶을 말해주고 있다(Nissen 2005, 70). 또한 이들은 흰옷을 
입은 거룩한 순례자들의 정체성(계 7:9)과 순례자의 삶을 살아온 성도들의 믿음이 
필요하다(계 15장). 순례자들은 핍박과 환란의 때에 신앙을 지킨 자들이다. 종말의 때 핍박과 
환란은 제자들이 믿음의 선한싸움을 치를 고난이였다(Ridderbos 2012, 608-9). 예수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전쟁과 난리가 일어날 때 배교의 문제를 경고 하셨다(마 25장).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이단사상과 거짓교사, 배교자, 복음의 변질과 싸워야만 했다. 초대교회가 
대위임령을 완수하기 위하여 치룰 희생은 육체적 핍박만큼이나 신앙적 핍박의 문제와 
같았다. 이는 하나님보다 바알의 풍요를 따르는 세속적 경향성에 대한 거부이다. 
세속화되지 않는 제자도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닌 하나님의 도성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이상훈 2017, 84). 제자도의 삶은 가시적인 열매가 나타난다. 호튼(Horton)은 
제자의 삶의 특징으로,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적 제자도이다’ 라고 
말한다(2012, 475-76). 선교적 제자의 삶은 장차 세상의 모든 죄악과 사단으로부터 교회의 
최후 승리가 보장된다(Berkhof 2017, 822). 이것은 세속화로부터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 
선교를 위해 고난 받은 자들이 얻을 최후 승리이다(Sunquist 2015, 22).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의와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최후 승리이다(딤후 2:12). 이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하여 재림 주의 영광이자, 지상교회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다. 
회복될 하나님 나라와 재림주의 최고영광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된다(Ridderbos 2012, 80).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완전히 회복될 시기에 나타날 일이다. 종말적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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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 완성이다.  재림의 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통치적 개념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회복될 미래적 실체들은 다양하다.8  
첫째, 하나님 나라의 성취로 주어지는 가시적 상급들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의 친 백성이 누릴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친 백성들에게 다양한 상을 
예비하고 계시다. 먼저, 믿음의 선한싸움을 한 제자들이 얻을 의와 생명의 면류관이다(딤후 
4:8). 이는 제자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기도 한다. 또한 충성된 
일군들에게 주시는 상들이다. 게할더스(Geerhardus)는 가시적 상급들로서, ‘종의 달란트’, 
‘충성한 자의 상급’(마 24:47), 영접한 자의 상(마 10:41), 자기포기의 백배상급’(막 10:30), 
‘하늘의 선물’, ‘(눅 12:32)” 등으로 설명한다(1998, 66-69).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침노당함(마 11:12)이 반복된다는 점이다(Horton 2012, 76). 이것은 복음의 소유와 빼앗김의 
이중적 의미이다. 리덜보스(Ridderbos)는 이를 가리켜 ‘주어졌지만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 
버리는’(마 21:43), ‘상속, 소유,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 선물’(마 25:34; 11:12)로 
설명한다(2012, 68).  
둘째, 주의 재림으로 빛나는 주님의 영광이다. 주님은 다시 오심으로 열방의 영광을 
받으신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이다.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영광이다(Sunquist 2015, 411). 이때 모든 피조물이 주만을 경배하며, 주를 주로 
고백하는 영광이다. 이로써 주님이 다시 오심은 세상 권세의 통치에 대한 선포이자. 최후 
승리의 선언이다. 흑암에 있는 모든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최종영광이다(Ridderbos 2012, 
109).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도 함께 받게 될 영광스러운 상급이다(롬 5:2). 제자된 모든 
성도들이 구원과 생명의 부활로 누릴 영광이다(Geerhardus 1998, 254). 하나님께서 제자된 
교회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이다. 제자의 기쁨은 기적과 이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함에 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고 말씀하셨다(눅 10:20). 교회가 받을 최종영광은 주님과 함께 자리에 앉은 일이다(계 20:6). 
세상의 주님(LORD)으로 심판하시는 주의 자리에 함께 앉는 것이다. 또한 제자된 교회가 
                                                 
8 ‘이 세상의 끝’(sunteleia tou aionos, 마 13:49), ‘새롭게 함’(palinggenesia, 마 19:28), ‘영생’(aionios, 마 
19:29) 등의 선언들을 볼 수 있다(Ridderbos 2012, 81). 
 62 
얻을 칭찬과 영광의 상급이다. 재림의 주로 오신 주님의 영광이다. 고난 당한 그리스도와 
교회가 불가분이듯, 주님의 승리는 곧 교회의 영광스런 승리이다(Sunquist 2015, 411).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이다.  
선교적 교회에 부여된 대위임령과 사도적 사명 
제자도는 궁극적으로 대위임령을 추구한다. 제자도는 교회에 위임된 대위임령 
실현을 위한 선교적 본질이다. 제자도의 선교적 본질은  제자삼기 위해 세상으로 보냄 받는 
사도적 사명에 잘 나타나 있다(Wright 2012, 29-30). 제자도는 대위임령을 소유한 제자들과 
세상으로 보내심 받은 사도적 사명이 핵심가치이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제 
대위임령의 철저한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 대위임령은 교회의 선교적 본질과 제자들의 
사도적 사명을 연결하는 고리이다. 여기서 핵심은 제자로 너희는 ‘가서’ 보다는 모든 
족속으로‘제자삼음’에 강조점이 있다(Moreau, Corwin, and McGee 2009, 68). 세상으로 가서 
이웃사랑과 섬김으로 제자삼는 제자도의 실천이다(Horton 2012, 434). 대위임령은 임의로 
변경될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도의 전략이다(Piper 2013, 41). 이 사명은 주님 오실때까지 
지키도록 제자들과 초대교회에게 주어졌다. 필자는 제자들에게 부여된 대위임령과 
교회들이 순종할 사도적 사명이 주는 의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자들에게 위임된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 
제자도는 대위임령을 추구한다. 빌헐(Bill Hull)은 제자도의 바른 이해는 성경의 
구절(마 28:18-20)인 ‘대위임령(Great Commission)에서 찾아야 한다” 라고 말한다(1993, 21). 
다만, 그는 제자도가 초점하는 대위임령을 강조한 성경구절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니센(Johannes Nissen)의 지적처럼 대위임령의 의미는 4복음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님의 대위임령(Great Commission)은 세상으로 보냄받고(요 20:21),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고(막 16:15), 성령의 치유와 회복(눅 24:44-47), 제자삼는 선교사명(마 
24:14; 28:19-20 )을 빼놓을 수 없다(Nissen 2005:34). 하나님 나라와 선교의 관점에서 교회는 
대위임령을 실현하는 주체자이다.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순종해야 할 명령들이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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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위임령과 함께 대계명(Great Commandment)(마 22:37), 새계명(New 
Commandment)(요 13:34)이 있다(이상훈 2017, 196). 그러나 대위임령과 대계명 그리고 
새계명과의 차이점은 제한된 시간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윈터(Ralph D. Winter)는 미션 
퍼스펙티브(Mission Perspective)에서 “대위임령은 하나님 나라 완성의 역사적 시간에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말한다(2010, 280). 여기서 그의 언급처럼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대계명, 새계명과 대위임령의 의미와 성격은 확연히 구분된다. 이는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주의 재림과 관련된 대명령인 것이다. 
대위임령은 단순히 한 세대와 민족을 향하여 제자들과 초대교회에 위임된 선언이 
아니다. 예수님의 대위임령은 각 나라와 민족과 모든 세대를 포함한다(Moreau, Corwin, and  
McGee 2009, 71). 초대교회의 명시된 선교적 사명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행 1:8). 교회가 대위임령의 지역적, 문화적, 선교적 
영역을 취사선택할 수는 없다. 다만, 21세기 변화하는 선교 패러다임에서 선교의 지역, 
문화적, 민족적 경계가 지각 변동하고 있다. 보쉬(David Bosch)는 이와 관련하여 ‘ 변화하는 
선교지형’ 이라고 말한다(2000, 26-27). 변화하는 시대와 문화 속에서도 ‘대위임령’ 은 
교회가 변경할 수 없는 본질적 사명이다. 다만 시대와 문화 속에서 상황화된 복음의 적용이 
필요하듯, 대위임령의 적용 역시 변화하는 시대와 세대 민족과 사회에 대한 상황화 또는 
선교적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대위임령은 주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계승 되어야 할 제자도의 본질이다. 
제자도의 사명은 세상 끝날 까지이다. 그때서야 비로서 사명이 종료된다. 대위임령을 
따르는 제자라면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까지 결코 제자도의 학교를 졸업할 수 없다(Horton 
2012, 239). 제자된 교회는 중단없이 모든 세대와 민족의 문화 경계선을 넘어 대위임령을 
증거해야 한다(Moreau, Corwin, and McGee 2009, 69). 대위임령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는 교회의 본질을 규명해준다. 교회의 선교적 본질 위에서 제자도의 선교적 방향, 참 
정신과 가치를 반영해준다. 교회가 선교적 본질로서 대위임령을 상실하면 더이상 교회라 
할 수 없다. 교회의 본질(Being)로부터 교회됨을 이뤄가는 행위(Doing)로서 선교가 
존재한다(Goheen 2011, 201). 대위임령에 순종과 헌신이 없는 제자란 온전한 제자도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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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따라서 교회는 계속해서 대위임령을 계승, 훈련, 헌신된 제자 공동체로 나가야 한다. 
제자도는 개인에게 초점된 신앙성장 프로그램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도는 열두 제자들의 
공동체적 제자도를 실현하셨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선교적 제자 공동체로서, 
모든 민족과 세대를 제자로 삼는 사도적 선교 공동체로 헌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교적 
교회의 사도적 사명의 핵심은 영혼구원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교회개척에 있다(박기호 2005, 44). 이러한 대위임령 실현에 대한 제자도의 정체성과 사명에 
헌신할 때 참 제자도의 길을 걷게 된다.   
대위임령과 모든 민족에게 보냄받은 사도적 제자들 
대위임령은 교회에 주신 대선언문(Great Statement)과 같다. 대위임령은 모든 시대와 
장소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사명이다(Horton 2012, 338). 대위임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의변경될 수 없다. 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로미터(Barometer)가 된다. 호튼(Michael Horton)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와 사명 그리고 전략으로부터 멀어졌다” 고 말한다(2012, 441). 
호튼의 지적은 교회에 부여된 대위임령이 임의로 임무 변경(The Arbitrary Mission Change)이 
되어가는 교회들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첫째, 대위임령은 교회의 선교 사역 수준에 사명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완성을 위한 교회의 선교적 본질이다. 대위임령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의 답변은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다. 이것은 선교적 제자된 교회가 임의로 변경할수 없는 
대선언이다. 선교적 제자도는 교회의 본질이 초점하는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구현하는 
전략과 같다. 선교적 교회의 대위임령의 실천은 지역사회와 다문화, 타문화 선교를 위한 
모든 족속과 나라를 포함한다. 대위임령의 실천을 위한 교회의 사도적 사명은 땅끝 선교화, 
최전방 선교, 미전도지역까지 포함하는 타문화권 선교를 추구해야 한다.  
둘째, 선언문(Mission Statement)의 핵심은 ‘가라’ 의 명제이다. 제자의 보내심 없이 
복음전파는 없다. 전파되지 않은 복음은 증거될수 없는 법이다(롬 10:13-15). 교회는 
세상으로 보내심 받는 제자된 선교적 공동체이다. 세상으로 보냄받는 제자들의 대위임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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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제한이 없다.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세례를 
베푸는데는  사도적 제자들의 헌신이 요청된다. 교회의 사도적 사명은 교회의 ‘사도성’ 과 
연결된다. 한스큉(Hans Küng)은  “이는 더이상 사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도적 사명과 삶이 
교회에 위임되어 있다” 고 말한다(2007, 508). 그는 교회에 사도적 사명이 존재함을 강조하고 
있다. 옥한흠 역시  제자훈련의 패러다임의 근간으로 사도적 사명을 삼고있다. 그는 
이것이야 말로 참된 제자도의 완성이다” 라고 말한다(2009, 50-52).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땅끝까지 보내심 받는 사도적 사명은 축소, 변경 되어서는 안된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라’ 하신 명제는 대위임령의 핵심적 가치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한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 전략이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부르심, 제자삼기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바로 ‘보내심’에 있었다.  
성경은 보내심(‘아포스텔로’, apolstello)이라는 교회의 사도적 백성(Apostlic 
People)됨을 자주 언급한다(Kaiser 2012, xviii: 장기명 2014, 15에서 재인용). 이는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제시해준다. 제자훈련의 목적이 개인의 영적성장만을 위한 
‘참 제자되기’ 란 될수 없다.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대사(the 
Gospel Ambassador)로서 세상으로 보냄받는 사도적 사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9(Kaiser 2012, 
xviii). 따라서 제자훈련은 복음의 대사, 사도적 사명에 헌신된 ‘참 제자되기’ 가 목적이어야 
한다. 제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과 방식에 헌신한 언약의 백성들이다(Horton 2012, 340). 
보내심 받은 사도적 제자들의 사명은 무엇인가에 바른 대답은 이것이다.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세례를 주는 일이다. 이것은 마치 세상과 열방을 향해 
파송받는 선교사적 삶과 같다(Van Gelder 2015, 119). 제자된 교회가 전파해야 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제자된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웃과 세상의 구원과 회복, 
화해의 복음이다(Newbigin 2002, 181). 이 복음전파를 위해 보내심 받은 제자들의 사명은 
가서 ‘제자삼기’ 가 핵심이다(Moreau, Corwin, and McGee 2009, 68). 이것이야 말로 주의 
재림때까지 교회가 가르쳐 지켜야할  대위임령에 포함된 ‘사명문’의 핵심이다. 
                                                 
9  먼저 ‘보낸다’ 를 뜻하는 히브리어  ‘쏴라흐’(salah)는 구약에서만 800회 이상 쓰여졌다. 또한 
‘보낸다’의 의미로서 신약에서 사용되고 있는 헬라어가 ‘아포스텔로’(apolstello)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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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적 제자들에게 주어진 제자삼기의 사명 
최근 ‘제자훈련은 있지만 참 제자는 찾기 힘들다’ 는 목회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이는 제자훈련의 건전성에 적신호와 같다. 제자훈련의 궁극적 목표는 ‘참 제자삼기’ 
와 직결된다. 호튼(Michael Horton)은 대부분 미국인들은 자신을 가리켜 “영적이기는 하지만 
종교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영적시장에서 소비자가 되려고 하지만 예수의 그리스도의 
제자(Jesus’s Disciples)는 거부하려고 한다”고 말한다(2012, 229). 그는 ‘참 제자되고 다시 
제자삼기’에 실패한 제자도를 잘 지적해 주고 있다.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적 소비자(Spiritual Consumer)로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사명은 선언적이시다.  
제자삼기는 개인의 영적성장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삼기’ 가 포함된 
제자도이다(Piper 2013, 36-37). ‘모든 족속’은 사도적 제자들의 ‘삶과 사명’의 방향과 목적지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다. 제자들이 가야할 지역과 시간, 목적까지 확정 되어졌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12제자들은 ‘참 제자되기’(Discipleship)의 훈련단계였다. 그러나 주님의 승천후 
제자들은 ‘제자삼기’(Discipling)의 단계까지 성장하였다. 마태는  대위임령의 핵심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삼기임을 강조한다(Moreau, Corwin, and McGee 2009, 68). 주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 의 명령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지침서와 같다. 제자삼는 제자도는 
교회의 전도와 ‘재생산’ 의 원리이자,  하나님 나라 확장의 방편이 된다(Hull 1993, 12).  
제자도의 시작이 부르심이라면, 제자도의 완성은 세상으로 가서 타인을 제자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완성의 탁월할 전략인 이유이다. 보내받는 제자들이 타인을 
제자삼는 것은 예수의 제자임을 증명해 준다. 제자삼는 제자도 없이는 재생산도 하나님의 
복음전파와 완성도 성취될 수 없다(1993, 14). 최근 실패하는 제자훈련의 이유에는 
‘재생산이 없는 제자’를 말하고 있다. 제자도는 단순한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목표가 
아니다. 개인에 초점한 신앙의 성장과 변화가 아니다. 단순한 개인의 신앙성장과 변화가 
제자도의 본질을 결코 반영해 주지 못한다. 진정한 제자도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과정(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에 잘 나타나 있다(1993, 26-27). 참 제자됨의 
표징은 회심과 세례, 말씀을 통하여 인격의 변화가 수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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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사도적 사명에 순종하는 ‘제자삼기’ 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러한 
사명에는 희생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기쁨이 넘치는 사명이다(Piper 2008, 
23).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단계이다(Horton 2012, 242-247).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들은 복음전파, 세례줌, 제자삼음의 과정을 반복한다. 제자삼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각 나라와 민족에 따른 시대와 문화적 상황과 대면한다. 이는 
제자도의 본질과 세대와 세계관에 따른 복음의 상황화의 문제이다.  
변화하는 시대, 세대 그리고 문화에 상황화된 복음  
변화하는 세상에서 복음은 상황화가 요청된다. 제자의 대위임령과 사도적 사명은 
임의로 변경될 수 없다. 그러나 교회가 전파할 복음은 지역사회와 문화적 상황을 연결하는 
방법론들이 필요하다(Van Gelder 2015, 13). 세상과 문화의 변화에 교회와 복음은 철저하게 
성육신적 소통이 필요하다. 제자도 역시 복음의 상황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 말은 사도적 
사명을 실천할 현장에서 맞닥드린 복음의 상황화이다(Edmund 1995, 176).  
첫째,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와 ‘제자삼기’ 에는 상황화 과정이 필요하다. 
21세기에서 들어와 선교적 패러다임(Missional Paradigm)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Bosch 
2011, 186). 선교영역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남겨진 복음의 과제인 대위임령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족속과 민족을 향한 ‘제자삼기’ 에는 상황화가 존재한다(Hortton 2012, 196). 
크래프트(Charles Kraft)는 “상황화(Contextualization)는 문화의 옷을 입고 문화 속에서 
수신자 지향적(Receptor-Oriented)일 때 효과적이다” 라고 말한다(2000, 28). 대위임령을 
실현하는데 상황화가 필요함은 복음의 수신자들의 세대적, 상황적 그리고 문화적 차이가 
그 핵심 이유이다. 대위임령의 범위는 모든 족속과 민족이며, 구체적인 대상 역시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 , 눌린 자로 부터, 사회적 약자 즉, 소자를 포함한다(Nissen 2005, 57). 
이말은 다양한 대상과 지역 그리고 문화들 가운데 제자들이 전할 복음이 동일한 전략과 
방법이 적용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둘째, 글로컬(Glocal) 사회와 문화속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제자삼는 일은 
총체적 선교전략이 필요하다. 21세기를 맞이하여 동일 문화권 내에서도 다양한 세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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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한다. 문제는 점차 세대들간의 문화의 차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현대인들은 개인화, 파편화, 개인주의화등의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다. 가족은 
물론 공동체의 개념을 붕괴시키고 있다. 나아가 타지역과 타문화권의 개념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지역적 개념이 통합되고 있다. 전통적 
타문화권에 대한 지역적 경계선의 개념은 붕괴되고 있다(Bosch 2000, 26-27). 한 지역과 국가 
안에 다양한 문화와 세대가 공존하고 있다. 이는 타문화권 선교와 함께 보다 통합적, 총체적 
접근과 전략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자국 문화권에 찾아온 다(타)문화권에 속한 선교 
대상자들에 대한 선교전략들이다. 최근 선교적 교회들은 북미의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선교적 상황을 다루고 있다. 그 중에 선교적 교회의 핵심인  ‘성육신적 가치’ 
이다(Frost and Hirsh 2003, 41). 이는 변화하는 선교적 상황에 따른 상황화된 복음 제시와 
전략이다. 다만, 북미의 선교적 교회들이 대위임령과 관련하여 ‘다문화’ 권에서’ 타문화’ 권 
선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북미의 선교적 교회가 추구하는 ‘선교적’ 의 의미는 보다 하나님 
나라에 기초하여 규명해야 한다. 나아가 선교적 교회에 위임된 대위임령에 초점하는 선교적 
제자도를 실현해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교적 교회 공동체의 다양한 선교사역들이다. 선교사역의 대상과 지역, 
세대와 문화들은 더 다양해져 가고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와 상황 속에서 교회의 
자기정체성과 교회의 선교사역에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Van Gelder 2015, 17). 교회가 
세상과 소통, 사람들과 관계형성을 맺으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교회와 복음을 
향한 세상의 장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더이상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효과적이지 않다. 
시대와 세대와 문화와 소통하는 성육신적 교회, 선교적 공동체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 한 지역과 국가 안에서 다문화, 타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선교적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의 창조적, 모험적 선교사역이 필요하다. 최근 북미의 선교적 
교회들은 다양한 세대와 문화의 인종에 대한 선교적 공동체 사역을 실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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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교회들에게 확대되는 선교적 제자도 전략 
참 제자가 되는 것은 사변적 원리가 아니다. 참 제자를 프로그램으로 만들려는 것은 
자칫 참 제자도를 왜곡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호튼(Michael Horton)은 시대와 문화의 
트랜드(Cultural Trend)가 낳은 비기형아적 제자도의 형태로서, “스스로 행하는(Do it yourself) 
제자도”를 언급한다(2012, 332). 그의 지적은 프로그램화 되는 제자도의 문제점을 잘 
말해준다. 참 제자가 되는 것은 사명 선언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위임령 실천에 대한 
제자도의 전략과 방법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제자삼는 핵심 과제와 전략적 
방안을 제시해 준다(Horton 2012, 289).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나타난다(마 28:19-20). 예수님의 제자삼는 전략에서는 구속받은 참 
제자되기, 제자삼기 위해 세상으로 보냄받기로 구분할 수 있다(Moreau, Corwin, and McGee 
2009, 68). 이에 반해, 빌헐(Bill Hull)은 예수님의 제자삼는 전략을‘와보라’, ‘따르라’, ‘함께 
있으라’,‘거하라’의 단계로 설명한다(1993, 29). 이는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과 제자된 
공동체에 함께 속함을 강조하고 있다(Horton 2012, 309-10).  
제자도의 전략은 초대교회로 확대되는 ‘제자된 교회’ 를 형성한다. 사도적 사명과 
삶은 이제 지역교회에서 보편적 교회로 확대되었다. 참 제자되는 교회, 다시 제자삼는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 제자도의 모델이다.  안디옥은 핍박으로 교회가 흩어져, 이방 지역과 
문화 위에 세워진 교회였다(Moreau, Corwin, and McGee 2009, 84).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 제자로 자리매김하는 배경이 되었다. 또한 실제적으로 선교적 제자로 
자리매김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의 제자훈련이 있었다. 바나바와 바울에 의한 제자훈련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이것은 개인과 공동체에 형성된 
신앙의 내적, 외적 변화를 의미한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지역까지 복음전파, 선교를 
확대함으로써 대위임령과 사도적 사명을 실천하였다. 안디옥 교회는 ‘참 제자되기’와 
‘제자삼기’의 선교적 제자도의 성경적 모델이다. 이들은 이방 지역을 향하여 복음전파와 
선교사 파송 및 교회를 개척하였다. 나아가 이방인뿐 아니라 로마와 세계 선교을 연결하는 
교량을 놓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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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도 실천의 확실한 증거는 ‘제자를 삼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성도들에게 ‘믿음에 머물라’ 는 권면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함’ 
으로서 대위임령을 실현해 갔다(Wilkins 2015, 393). 교회의 선교적 본질에서 출발하지 않는 
제자도란 그 목적을 상실한 것과 같다. 교회는 제자된 무리들로 형성되는 선교적 
공동체이다. 교회를 형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남은 복음의 과업을 위한 발돋움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교회의 사도적 사명과 모든 족속을 향한 교회개척은 필수과제이다. 
교회개척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기관이자,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박기호 
2005, 55). 제자도의 핵심과제인 대위임령의 실천은 제자삼기와 교회개척을 지향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 부르심 받은 하나님 선교의 백성들이다(Wright 2010a, 
66). 제자삼기의 열매는 교회세움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제자도의 선교적 전략이다. 교회가 대위임령에 순종하고 보냄받은 일에 헌신한다면 그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대위임령의 순종과 헌신의 열매들은 또 다른 제자들의 
재생산과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요약 (Summary) 
본장에서는 제자도에 대한 선교학적 이해로서 선포된 하나님 나라와 도래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선교적 제자를 살펴보았다. 
구약적 배경에서 선포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날의 개념을 먼저 규명하였고,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열린복음과 완성될 하나님 나라와 전파되는 복음의 사도들을 설명하였다. 둘째,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의미하는 바를 정의하였다.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적 
백성에서 제자된 공동체로, 그리고 선교적 교회로 확장되어 가는 제자도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또한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소유자로서 선교적 백성을 다루었다. 
가시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수혜자로서 열두 제자들, 구속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전파자로서 제자된 선교적 교회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소유자인 
선교적 백성의 위치와 수혜자인 제자들에게 남겨진 선교적 교회의 대위임령을 개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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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종말적 하나님 나라와 선교적 교회의 대위임령을 살펴보았다. 하나님 나라가 
미래적 성취로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이루어질 종말적 성취이다. 제자들에게 남겨진 
복음의 과제로서 선교적 제자도의 계승을 잘 보여주고 있다. 첫째, 종말적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다. 미완성 복음의 과업과 선교의 최종완성이다. 남겨진 교회의 고난감수와 
최후승리이다. 하나님 나라 회복과 주님의 재림으로 주어지는 최고영광이다. 둘째, 교회에 
부여된 대위임령과 선교적 제자들의 사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자들에게 위임된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 모든 족속을 향하여 보냄받는 사도적 제자들,  세상으로 보내심 
받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제자삼기’ 이다. 더불어 제자들의 제자삼기 위해 모든 족속과 문화 
속에서 대면하는 복음의 상황화와 대계명의 조화이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에 
확대되어가는 선교적 제자도 전략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선교적 제자도와 관련된 한국교회의 상황 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시대와 문화의 변화에 따른 임의 변경되어가는 대위임령과 제자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더불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교회의 선교적 제자도의 의미와 적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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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제자훈련과 관련된 한국교회의 상황 이해
대위임령과 상관없는 제자훈련은 성경공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윌라드(Willard)는 대위임령의 중대한 누락(Great Omission)이다’ 라고 말한다(2006, 6). 이는 
제자훈련의 목적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지적해주고 있다. 제자도의 주체는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선교적 백성들이다(Wright 2010a, 72). 선교적 백성들로 부름받은 
교회는 본질이 선교적이다(Horton 2012, 42-44).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으로 모이고(Being 
Gathered), 선교적 제자되어 세상으로 보냄받음(Being Sent)이야 말로 제자도의 본질이다. 
선교적 백성들이 대위임령을 실천할 참 제자되는 과정에 교회의 선교적 본질이 핵심 역할을 
한다. 선교적 백성의 교회 정체성은 대위임령을 실현하는 선교적 제자를 형성하는데 탯줄과 
같다. 제자도는 교회의 선교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적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 
제자도는 교회에 위임된 대위임령을 실현하는 주동력체이다. 제자도는 교회의 선교적 
본질에 연결된 대위임령과 불가분 관계에 있다.  
어떻게 선교적 제자도를 적용할 것인가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오늘날 
제자훈련이 프로그램화 되면서 선교적 제자되기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제자훈련이 
교회성장을 위한 수단화가 된 것이다(한탐 2016, 140). 이는 진정한 제자도의 방향상실로 
일어난 대위임령의 임의변경과 무관하지 않다(Horton 2012, 444). 교회의 선교적 본질에서 
벗어난 제자훈련 역시 참 제자도에서 이탈될 수 밖에 없다. 대위임령에 초점하는 제자도는 
선교적 교회 공동체를 형성시키는 핵심이다(2012, 42). 더불어 보냄받은 제자들에게 
복음전파하는 과정에서 상황화의 문제가 발생한다. 제자훈련은 21세기 문화코드에 맞는 
방법적 상황화가 필요한 이유이다(국제 2003, 390). 필자는 대위임령과 제자도의 관계들을 
규명하고 변화하는 한국사회와 성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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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변경 되어가는 대위임령과 제자도 
주님의 대위임령은 여전히 유효하다. 호튼(Michael Horton)은“오늘날 대위임령의 
임의적 임무변경(the Arbitrary Mission Change)을 언급하면서, 마지막 주님의 유언과 
같은“대위임령의 급박함이 흐려지고 있다”고 말한다(Horton 2012, 150). 호튼의 지적은 
초대교회와 현대 교회들이 대위임령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격차를 말해주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가 이 질문의 해답은 교회가 상실한 선교적 본질에 있다. 교회는 시대와 
문화 속에서 그 의미와 형태가 변화되어 왔다. 교회의 이미지(Images)가 그 시대와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이다(Küng 2007, 5-7). 교회의 본질 그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선교에서 규명된 그 본질이 명확하다. 교회에 위임된 대위임령 역시 
임의적으로 변경될 수 없다. 대위임령을 교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순종 하느냐는 참 
제자도의 성패를 좌우한다. 뿐만 아니라 제자도의 목회방법인 제자훈련과 선교사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제자훈련이 오늘날 변경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회성장의 
수단으로 제자도가 전락하고 있다(한탐 2016, 178). 목회자와 교회의 필요적 제자도로 
목적전치가 발생하고 있다. 필자는 교회와 관련된 임의변경 되어가는 대위임령과 제자도의 
상황들을 살펴볼 것이다.  
사명에서 성장수단으로 임의변경된 교회의 대위임령 
릭 워렌(Rick Warren)의 책 목적이 이끄는 삶(the Purpose Driven Life) 은 한때 
한국교회에 선풍적 인기몰이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옥한흠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라고 말한다(Warren 2003, 추천글).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건강과 성숙의 생명력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그리고 대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은 주님의 ‘대위임령’ 이다. 대위임령을 추구하는 
교회의 선교적 본질은  제자훈련의 목적을 규정한다. 교회가 성장만 추구한다면 교회의 
목적은 성장이지 사명이 아닌 것이다. 제자훈련 역시 사명이 아닌 교회성장의 도구로 
전락해가고 있다. 이것은 제자도의 본질을 상실하였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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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변경되어가는 대위임령과 그로 인한 교회성장, 경영적 목회철학, 필요적 선교사역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회의 선교적 본질에서 성장 지향적 교회로 
행네그래프(Hank Hanegraaff)는 그의 책 바벨탑에 갇힌 복음 에서 “기독교는 
죽어가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예배와 설교에 고난과 회개의 메시지는 사라진 채, 오직 
축복과 감사가 가득한 강단을 비평하고 있다(2015, 28). 교회들마다 건강한 교회를 표방하고 
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의 수가 아닌 본질추구에 있다. 교회의 본질이 아닌 교회 
성장추구의 유형들로서, 목적전치, 공동체관리, 사역자 양성 등이 바로 그것이다(한탐 2016, 
141). 이러한 교회성장의  추구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적전치 현상이다. 이는 교회의 본질적 목적이 수단으로 뒤바뀌는 현상이다. 
오늘날 교회들이 본질이 현상에 주객전도 되어간다. 벨쳐(Jim Belcher)는 교회의 본질상실의 
형태로, “교회의 화려한 건물과 기업 마인드, 심리기독교 상담소, 마케팅 전략에 따른 
교회성장만을 추구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2009, 9). 벨처(Belcher)는 얼마나 교회들이 
본질로부터 벗어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교회가 그 본질적 사명보다는 교회성장 
추구에 따른 부작용들을 보이고 있다. 성도들은 제자되는 삶과 사명에서 세속적 가치와 
문화에 동화되고 있다. 교회의 선교적 본질 위에 교회의 존재목적의 재성찰을 할 때이다. 
이런 맥락에서 성장이 아닌 교회의 본질을 재성찰하는 북미의 선교적 교회는 매우 가치가 
크다(Guder 1998, 6).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기독론의 토대 위에 선교적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Frost and Hirsh 2009, 12). 교회의 목적은 개교회의 성장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둘째, 교회 공동체의 시스템화 현상이다. 교회성장 및 교회 공동체 관리만을 
집중하다 보니 복음전도와 선교사명이 약화되고 있다(김형국 2017, 18). 제자들처럼 교회는 
대위임령을 모토로 제자의 선교사적 삶을 추구해야 한다(Van Gelder 2015, 119). 대위임령은 
초대교회의 모티브(Motive)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선교적 교회를 
탄생시켰다. 안디옥 교회는 성장이 아닌 ‘사명’ 중심의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다. 안디옥은  
성령 충만한 예배, 말씀과 금식(행 13:1-2), 믿는 자의 증가(행 11:24-26), 선교사의 파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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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이 있었던 사도적 공동체였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주님이 부탁하신 대위임령을 
실천하는 참 제자의 삶이었다  
셋째, 교회 내부를 위한 사역자의 양성이다. 현대교회는 교회 내부를 위한 화려한 
장식, 공동체 모임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란 건물중심의 모이는 교회(Gathered)만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이웃과 세상을 불러내기(Gathering) 위해 보냄받는 교회이다(Clowney 
1995, 162). 프로스트와 허쉬(Frost and Hirsh)는 선교적 교회의 핵심가치로서 “교회안(In 
Church)에서 교회밖(Out Church)으로 향하는 성육신적이다” 라고 말한다(2009, 74).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대위임령을 수행하는 복음의 대사이다(박기호 2005, 55).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복음의 대사로서의 공동체적 선교사역을 추구해야 한다. 교회가 선교적 
교회론의 재발견을 통하여 선교적 모형 개발을 강조해야 한다(Van Gelder 2015, 17). 
제자훈련 역시 교회가 성장이 아니라 본질적 사명 실현을 위한 목회적 방법론일뿐이다. 
따라서 복음의 대사된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한 제자도를 추구해야 한다.  
선교사적 목회자에서 경영자적 목회자로 
대위임령의 임의변경의 문제는 목회자의 철학부재와 직결된다. 카리스마 
리더쉽에서 최근 코머(Scott Cormode)의 다층적 리더쉽(Multi-layered Leadership)까지 
리더쉽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리더쉽은 중요하다. 목회자 
개인 차원이 아닌 교회 공동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기 때문이다. 목회의 본질을 붙잡는 
목회자만이 교회의 희망을  찾을 수 있다(디사이플 2010, 83). 이것은 목회자들의 자기 
정체성의 인식에서 비롯된다. 목회자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을 위한 경영자적 목회자의 리더쉽 현상이다. 현대교회들마다 표면적으로 
교회의 건강과 성숙을 추구하고 있다. 교회의 본질 만큼 목회자의 자기 정체성이 중요하다. 
아이러니하게도 목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목회자들은 점점 더 찾기 어렵다. 사명이 아닌 
성장을 위한 목회자의 철학 때문이다. 교회의 성장과 필요에 따른 목회자의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상황이 그렇다보니 목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목회자들보다 교회의 필요와 성장을 
위한 경영자적 목회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경영자적 목회자란 목회자의 사역의 분업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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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주일 설교목사, 교회 목양 관리자, 조직 및 행정, 경영적 역할 비중이 높아진 목회자라 
할 수 있다. 이는 성도들의 영적 필요들을 제공하는 멀티니드(Multi-Need)에 멀티교회(Multi-
Church)로서의 리더쉽에 가깝다(George 1997, 21). 이것은 선교적 교회의 목회자 리더쉽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와 대위임령을 추구하는 제자도의 리더쉽과도 거리감이 크다.  
둘째, 목회자의 선교사적 정체성 부재이다. 클린턴(Robert Clinton)은 “존재로부터 
사역이 흐른다”(Ministry flows out of being) 라고 말함으로써, 리더쉽에 있어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2014, 26). 안타깝게도 오늘날 목회자들의 관심이 목회의 울타리에 갇혀 
‘선교사’ 라는 개념을 간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센크(Wilbert R. Shenk)는 하나님의 
선교에 부르심 받은 자로서 목회자의 정체성과 리더쉽을 가리켜 ‘선교사적 목회자이다’ 
라고 말한다(2013, 143).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적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는 목회자의 
선교사적 정체성이 필요하다. 리더쉽은 선교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실천하는데 필수적 
요소이다(Roxburgh and Romanuk 2006, 126). 벤엥겐(Charles Van Engen) 역시 선교적 공동체 
실현을 위한 선교적 리더쉽 요소를 강조한다(1991, 154). 목회자 자신부터 대위임령 실현을 
위한 선교사적 목회적용이 필요하다. 모이는 교회이자, 다시 보냄받는 교회, 제자된 
성도들이 선교사적 삶을 실천하는 첩경이다(Van Gelder 2015, 119).   
셋째, 선교적 제자도가 없는 목회자 자신이다. 목회자의 리더쉽은 교회의 본질과 
제자도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이다. 교회가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것만으로 목회자의 철학을 대변해주지 않는다. 과연 나는 참 제자인가에 대한 목회자 
자신의 답변이 더 중요하다(한탐 2016, 141-42). 결국 교회와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제자도의 
문제이다. 제자는 제자훈련 프로그램만 수료하면 탄생되지 않는다. 주님의 대위임령을 
순종하고 선교적 교회가 따라갈 때 참 제자로 변화되는 것이다(Wilkins 2015, 420). 이때 
목회자 자신이 선교적 제자도의 리더쉽 발휘가 필요하다. 고힌(Michael W Goheen)도 
“선교적 교회는 리더쉽이 아니라 선교적 공동체의 사명과 헌신으로 성취된다” 라고 
말한다(2011, 220). 이는 목회자 자신이 선교사적(Missionary)정체성과 제자의 사명을 
실천함으로 발휘하는 리더쉽임을 말해준다. 옥한흠은 제자훈련을 목회자 자신이 제자되기 
위해 날마자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한다(2013,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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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적 교회의 사명에서 필요적 선교사역으로 
대위임령(the Great Commission)은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교회가 철저하게 
순종해야 할 헌신의 문제이다. 대위임령이 임의로 변경되는 문제는 교회의 위기이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완성을 위한 제자도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교회에 
남겨진 복음전파의 과업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다. 또한 세상으로 보내심 받는 제자들의 
사도적 사명의 상실과도 같다. 이것은 제자된 교회가 실현할 대위임령에 대한 인식의 
결핍으로부터 비롯된다. 교회에 위임된 대위임령과 관련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명 보다는 교회의 필요적 선교사역의 추구이다. 여전히 교회와 목회자들은 
선교가 교회사역의 일부로 인식한다. 이는 주님의 대위임령에 대한 선교적 권위에 대한 
불인지를 말해준다(Wright 2012, 62). 맥닐(Mcneal) “교회의 정체성(Identity) 상실은 교회의 
영향력(Influence) 상실을 초래했다” 라고 말한다(2003, 18). 맥닐은 교회가 선교적 본질을 
상실할 때 교회의 영향력 상실로 이어짐을 잘 말해준다. 제도화된 교회들마다 초대교회의 
복음과 대위임령의 헌신을 회복해야 한다. 초대교회가 감당한 선교란 교회에 필요에 따른 
선교사역이 아니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 헌신된 제자 
공동체였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대표적이다(행 13:1-3).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두 목회자들을 파송하였다. 이는 성령의 
역사에 따라 성장이 아닌 대위임령의 성취에 순종한 실례를 잘 보여준다(Wilkins 2015, 393). 
사명 중심적 선교사역은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지향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둘째, 교회의 필요에 따른 선교지역과 대상의 한계이다. 대부분 교회의 선교사역은 
지역사회와 이웃을 향한 복음전도 수준이다. 다양한 선교사역을 교회가 실시한다 해도 
교회의 선교적 본질과는 무관할 수 있다. 대부분 선교지역과 대상이 국내 또는 다문화권 
중심으로 타문화권 선교가 약화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중심의 구심적 선교에서 타문화권 
지향의 원심적 선교의 접근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반 겔더(Van Gelder)은 “모이는 교회이자, 
다시 보내시는 교회의 총체적 선교를 위한 다양한 목회적용이 필요하다” 라고 말한다(2015, 
119). 이는 대위임령을 추구하는 선교적 교회의 실천적 선교사역의 필요성을 잘 지적해 주고 
있다. 대위임령은 제자된 교회에게 선교의 지역, 대상, 사역범위까지 제시된 총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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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다(Nissen 2005, 34).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네 
증인이 되리라”(행 1:8)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의 점진적 또는 동시적 확대의 선교전략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윌터(Winter)는 “종족 개념으로 미전도 지역과 땅끝 선교라는 
타문화권 사역의 헌신이다” 라고 말한다(Winter and Hawthorne 2010, 748).  
제자도의 열매는 교회가 사명 중심적 선교사역을 추구하고, 선교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여부에 달려있다. 제자도는 대위임령의 실현과 불가분적 관계에 있다. 선교적 
교회의 실천과제로서 제자도가 필요한 이유이다. 제자도는 임의로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플랜(Plan)이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도의 전략이다.  
선교적에서 필요적으로 임의 변경된 제자도 
요즘 제자훈련의 ‘무용론’ 이 제기되고 있다. 제자훈련으로 성장한 대형교회의 
문제점을 꼬집는 말이다(김형국 2017, 16). 제자도가 교회성장에 맞춰진 전형적 부작용이 
아닐 수 없다. 윌라드(Willard)는 ‘제자도를 잃어버린 것은 복음주의 전통이 스승이신 
그리스도(Christ as Teacher)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1998, 167). 제자도의 
본질이 제시하는 방향을 상실하면 그 결과의 향방은 아무도 알 수 없다. 호튼(Michael 
Horton)은 이를 마치 기형아적 제자도의 형태로서,“스스로 행하는(Do it yourself) 제자도”를 
언급한다(2012, 332). 그의 지적은 시대문화 속에서 본질과 상관없이 인본주의적 제자도의 
위험성을 알리는 말이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부르심, 제자로 훈련시킴, 세상으로 보내심의 
제자도였다.  윌킨스(Michael J. Wilkins)는 제자도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예수의 
선교대명령을 따름에 있다”고 말한다(1992, 190). 예수님의 제자도의 재성찰이 필요하다. 
필자는 임의 변경되어가는 제자도의 상황적 형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도화 : 교회의 필요적 제자훈련 이식 
제도화되는 것마다 생명력을 상실한다. 초대교회의 생명력 상실도 제도화 
(Institution)가 문제였다(Bosch 2011, 51). 필요에 의해 본질이 변경될 때 이미 
제도화되었다는 반증이다. 옥한흠의 제자도는 교회에 위임된 사도적 사명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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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사도적 사명은 그의 제자훈련의 핵심가치이다. 제자된 교회의 정체성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적 사명과 삶에 전적인 의탁이 따른다(Guder 1998, 128). 제자됨의 판단 
기준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됨’ 이다. 예수님에게 의탁하지 않는 사람을 절대로 
제자라고 할 수는 없다(옥한흠 2003, 27). 오늘날 예수님께 의탁되지 않은 제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교회마다 ‘제자도 없는 제자훈련’, ‘예수의 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들’ 만 양산한다는 
비판이 있다(Ogden 2007, 54).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부작용은 의탁이 없는 제자 
양산이다(한탐 2016, 238). 제자도의 본질에서 출발한 제자훈련도 교회의 필요적 수단으로 
임의변경될 수 있다. 목적이 수단이 되고 본질이 제도화되면서 생명력을 상실할 수 있다. 
교회도 역시 끊임없이 갱신과 변혁이 필요하듯, 제자도 역시 끊임없이 개혁과 갱신이 
필요하다. 이것이 프로테스탄트(Protestant)의 정신이다(Warfield 2015, 27).  
제도화된 제자훈련을 가리켜 ‘제자’ 가 없는 ‘제자훈련’ 이라고 말한다. 이는 제자도 
에 있어 옥한흠의 ‘광인’ 의 철학이 약화된 데서 기인한다. 교회의 목회적 필요에 따라 
‘제자훈련의 철학과 목적’ 이 변경되고 있다. 문제는 목회자가 목회사역의 중요 프로그램 
정도로 인식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한탐 2016, 141). 이는 예수의 제자를 만들겠다는 
‘광인’의 열정이 ‘지교회’ 에서 교회성장의 수단으로 변경되고 있다. 제자도의 본질이 
대위임령에 순종과 헌신된 제자로의 변화임을 간과한 것이다(Wilkins2015, 441). 
제자훈련은 목회자 개인과 교회를 위한 사역자 양성소의 과정이 아니다. 이것은 목회자 
자신과 교회의 필요을 채우는 사역 프로그램은 될 수 있어도 주님의 제자도는 될 수 없다. 
더구나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구현하는 대위임령의 실천과는 거리가 멀다. 나아가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제자훈련은 있지만 선교적 제자도는 실종된 것이다. 교회가 선교학적 
교회론의 재발견으로 선교적 전략모형을 개발하듯, 선교적 제자도의 재발견으로 
제자훈련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Van Gelder 2015, 17). 이는 제자란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요, 예수의 인격과 가르침을 통해 변화된 제자 공동체이자, 
성령의 역동적 역사를 통해서 형성된 선교적 교회의 사명자들을 의미한다. 나아가 제자도가 
추구할 대위임령의 책임은 제자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 선교적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다(Horton 2012, 24-25). 따라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화된 제자도의 회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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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선교적 제자도와 대위임령의 회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제자도를 
편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착화 : 목회자의 편향적 제자도 해석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목회자는 많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 철학을 소유한 
목회자는 많지 않다(한탐 2016, 143). 이는 목회자가 개교회 중심의 제자훈련을 목회현장에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는 지교회 중심보다 하나님의 교회의 차원이다. 
옥한흠은 제자도의 본질로서, ‘위탁’(눅 14:26), ‘증인’(행 1:8), ‘종’(눅 22:27)의 개념을 
강조한다(2011, 140). 각각의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 나라와 사도적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 제자도의 본질 추구는 제자훈련을 정상궤도로 이끄는 나침반과 같다. 그러나 오늘날 
제자훈련은 그 본질궤도로부터 벗어나 있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이상훈은 “교회의 
목회철학이 부재한 제자훈련은 제도화된 제자훈련 내지는 본질없는 허상에 불과하다’ 라고 
지적한다(2017, 183-84). 이는 제자훈련이 개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편의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을 잘 지적해주고 있다. 문제는 목회자들이 제자도를 자의적 또는 편의적으로 
해석하는데 있다. 확고한 제자도 철학도 없이 제자훈련하는 목회자가 있을 수 있다. 
의도적으로 제자도 철학을 무시한 채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변형시킬 수도 있다. 이렇듯 
목회자가 제자훈련을 다양한 필요에 따라 편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자도에 
대한 목회자의 자의적 해석만큼이나 목회자 편의에 따른 제자훈련의 실시는 심각한 
문제이다. 옥한흠은 제자훈련을 누가 실시하는가 보다 어떠한 목적으로 하는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2009, 142-44). 목회자의 제자훈련의 철학과 목적은 참 제자도의 
실현을 좌우한다. 제자훈련 세미나에서 강조되는 교회론과 제자도는 지역교회에서 
목회자가 실시하는 제자훈련과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목회자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제자훈련을 편의적으로 변형할 수 있다. 이는 목회자 
자신부터가 제자도가 아닌 목회적 프로그램으로 인식하는 문제이다. 제자훈련의 목적을 
목회자가 성도 개인의 신앙성장과 지적 채움으로 생각하는 것이다(한탐 2016, 36). 또한 
제자도와 상관없는 제자훈련을 목회자가 교회성장의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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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성장을 위한 사역자, 동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편향적 적용이다. 이것은 제자훈련생들을 
제자훈련의 결과물로 목회자들의 동역자로 삼으려는 변질된 제자도를 의미한다(디사이플 
2012, 395). 이러한 제자훈련은 이미 실패한 제자훈련과 다름없다. 김명호는 실패한 
제자훈련의 예로, 목회철학이 없는, 준비되지 못한 지도자가 이끄는, 제자도를 상실한, 
거래적, 변질된, 성급한 제자훈련’을 꼽고 있다(한탐 2016, 236-38). 반면 옥한흠이 강조하는 
광인의 철학은 철저하게 본질을 붙잡는 제자도이었다. 그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평신도를 
깨워 사도적 제자로 변화시키겠다는 제자도를 추구하였다(옥한흠 2013, 198-99). 
안타깝게도 이러한 제자도의 본질과 철학이 목회자들에게서 실종 되어가고 있다. 목회자 
자신이 선교적 제자도의 철학을 가지고, 제자훈련에서 제자의 삶을 훈련생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 이 과정에서 목회자가 제자도의 삶과 사명을 강조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문제로서 
제자훈련 커리큘럼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획일화 : 제자훈련의 귀납적 커리큘럼 한계 
제자훈련은 개교회 중심의 제자도로 축소되어가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신앙이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제자훈련이다(한탐 2016, 179-81). 제자훈련 커리큘럼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목회자들은 새로운 제자훈련과 커리큘럼을 요구하는 성도들을 
인지하고 있다. 성도들은 ‘윤리와 도덕성’, ‘사회의식, 인간관계, 재정문제” 등에 관심이 
많다(한탐 2016, 48). 제자훈련이 소개되면서 기존 성경공부 형식은 지각변경이 일어났다. 
제자훈련 패러다임과 커리큘럼은 새로운 제자양육, 훈련의 지평을 열었다. 성도들에게 있던 
말씀에 대한 영적 필요와 제자훈련의 형식이 맞아 떨어졌다. 제자훈련 커리큘럼이 성도들과 
목회자에게 센세이션(Sensation)을 일으킨 이유이다. 그의 저서인 평신도를 깨운다 는 
평신도의 가치를 바로 제시하였다. 평신도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제자의 위치로, 
하나님의 선교의 소명자로서 변화를 일으켰다(옥한흠 2011, 75). 첫째, 부르심의 인식의 
변화이다. 교회의 평신도라는 개념에서 성직자와의 구분을 깨트렸다. 둘째, 성도의 신앙과 
경건의 삶에 대한 변화이다. 셋째, 제자들의 사도적 사명감이라는 교회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로의 초점을 변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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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형적인 제자훈련도 결코 만고의 진리일 수 없다. 모든 시대와 문화에 
만병통치약과 같이 목회에 항상 적합한 것 또한 아니다. 여기서 포스트모던의 세대에도 
여전히 제자훈련과 제자훈련 커리큘럼이 유효한가? 에 반문해야 한다. 모던식 제자훈련은 
21세기 포스트모던 문화코드에 걸맞는 변화를 요청받고 있다(국제 2003, 390). 다른 
무엇보다 변화하는 시대문화에 따른 커리큘럼의 변화는 핵심 과제이다(한탐 2016, 152). 
왜냐하면 변화하는 시대와 문화, 의식과 가치관에 모던식 제자훈련 커리큘럼은 한계가 있다. 
기존의 제자훈련 커리큘럼의 컨텐츠(Contents)는 많은 한계들을 드러내고 있다.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먼저 제자도의 본질 반영에 취약하다. 제도화된 내용들이 성도 개인의 
내적변화에 치우쳐 있다. 하나님 나라와 선교, 대위임령과 복음의 공적 제자도와 관련된 
핵심 주제들이 빈약하다(2016, 139). 교회마다 제자도 실현을 위한 제자훈련이 교회론 위에 
선교적 사명으로 통합이 부족하다. 현 커리큘럼은 목회철학과 제자도를 강조, 선교사명을 
실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는 가장 시급한 변화의 영역이자, 가장 변화를 거부하는 
영역이기도 한다. 퀸(Robert E. Quinn)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변화를 추구하지만, 조직 
내부에서 변화를 가장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1998, 67). 제자도의 본질 추구는 
제자훈련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커리큘럼 변화와 불가분리 관계에 있다.  
인턴화 : 수료생의 자의적 제자됨에 만족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목적은 재생산에 있다. 마태는 재생산하는 제자도를 
‘제자삼기’ 로 설명한다(Nissen 2005, 35-36). 이는 현대교회의 제자훈련의 목적과 거리감이 
크다. 제자훈련의 목표에 관한 설문에서 목회자들은 “또 다른 제자를 키우는 것’(43.7%)으로 
이해했다(한탐 2016, 33). 제자훈련의 목표로서 목회자들은 ‘재생산’ 을 잘 인식하고 있다. 
제자도의 실현은 제자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분명해진다. 옥한흠의 제자도의 목표는 교회의 
‘사도성’ 실천 여부에 있다. 세상으로 보내심 받는 소명 공동체 형성이 교회의 본질이다. 
그는 잠자는 평신도를 깨우는 것이 목회본질이요. 목회자의 사명임을 강조한다(옥한흠 2009, 
50-52).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열두 제자들에게 미완성된 복음의 과제가 남겨져 
있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게 대위임령의 실천 과제로서 사도적 사명을 제시해 주고 있다. 
 83 
대위임령을 실현하는 제자도는 목회전략을 필요로 한다(옥한흠 2011, 122). 제자도의 
전략은 참 ‘제자되기’와 다시 ‘제자삼기’로 구분할 수 있다(Wilkins 2015, 52). 그런데 오늘날 
제자훈련은 제자도의 전략과 그의 결과물로서 진정한 제자와 무관하다. 오히려 개교회의 
편향된 제자도, 신앙의 개인주의화, 교회 내 리더와 순장의 양적성장으로 가는 교두보로 
여기고 있다(한탐 2016, 179-82).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받고,  
‘제자삼는’  참 제자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늘날 제자훈련과 관련하여 교회 안팎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크다. 문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질문에 하나님 나라와 기초한 제자도 보다는 개인의 영적 성장과 변화에 
치우친 프로그램화된 제자훈련를 문제 원인으로 지적한다(한탐 2016, 181). 제자훈련이 
프로그램화 되어가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제자훈련이 주님이 제자삼아, 
세상으로 파송하신 사도적 제자의 삶과 사명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제자의 변화가 
단순히 현장의 필요에 의한 사역자, 리더 양성으로 치부되고 있다. 일명 제자훈련 
수료생이라는 타이틀에 만족하고 있다. 제자되기의 참 의미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되어, 
세상으로 나아가 ‘제자삼기’의 변화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자삼기’ 위해 부르심을 
따라 보냄 받는 제자의 길이다(Wilkins 2015, 53-54). 호튼(Horton)은 제자의 길은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한 사도적 사명의 단계까지로 설명한다(2012, 343). 이는 옥한흠 목사가 
평생 추구해온 제자훈련의 목회철학의 핵심이다(디사이플 2010, 254-55). 교회에 위임된 
대위임령과 이를 실현하는 선교적 제자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먼저 
성경적 원리 위에서 제자훈련의 본질인 선교적 본질을 지향해야 한다(국제 2003, 81).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도의 선교적 본질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과제가 남아 
있다. 제자도 실천 과제는 모든 민족과 세대를 향한 복음전파의 과정에서 상황화 전략이다.  
대위임령과 제자도의 현장인 변화하는 한국사회와 교회 
복음전파 과정에서 상황화가 필요하다. 호튼(Horton)은‘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한다(2012, 195).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시대와 문화, 가치관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교회는 시대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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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속에서 정상주행도 역주행도 할수 있다. 이때 필연적으로 복음전파의 상황화 과정을 
겪게 된다. 변화하는 세상과 문화 가운데서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 21세기 
변화의 키워드(Key-Word)는 다문화 사회이다(장훈태 2011, 95). 다문화의 파장이 
한국사회와 교회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변화의 물결은 가정, 사회, 문화, 정책 시스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포스트모던과 다문화 상황에 처한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복음의 저항도 
복음의 기회도 모두 가능하다. 다만,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대위임령을 실현할 것인가를 질문하게 된다. 교회는 대위임령과 복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제자훈련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한탐 2016, 216). 변화하는 상황에서 교회도 
변화의 물결에 대비하여야 한다. 필자는 변화하는 다문화 상황의 한국사회와 교회의 
영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타)문화권으로 변화하는 한국사회 
21세기의 선교적 코드는 ‘다문화 사회’ 이다. 한국도 급속히 다문화와 다민족 사회인 
글로컬(Glocal)시대로 변화하고 있다(장훈태 2011, 95-97). 한국사회 역시 ‘단일민족’ 개념은 
점차 ‘다문화, 다민족’ 개념과 형태로 대체되고 있다. ‘다문화’ 의 개념은 문화적 다양성을 
전제로 다문화(Multi-Cultural), 교차문화(Inter-Cultural), 타문화(Cross-Cultural)로 구분할 수 
있다(현재일 2011, 10). 이로 인해 한국사회는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는 
상황이다(목연 2012, 51). 사회문화와 세계관의 변화로 인해 기독교의 커다란 저항과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허은열 2012, 26). 필자는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변화, 다문화 
사회와 포스트 모던의 영향력, 끝으로 다문화 정책과 시스템으로 인한 변화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가족 공동체 개념의 변화들 
선교의 지형이 급격한 변화을 보이고 있다. 지역선교에서 글로컬(Glocal) 선교로 
다문화, 다종교 선교로 변화하고 있다(Hiebert 2010, 498). 최근 글로컬 개념은 국가적,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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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도 통용된다. 다민족 국가인 미국을 포함한 세계는 다문화, 다민족의 통합적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사회도 점점 더 외국인, 이민자, 유학생, 탈북민, 재중동포인 
소위 ‘조선족의 귀환’ 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정중호 2015, 28). 주목할 점은 다문화 가정의 
증가이다. 다문화 가정(Multicultural Family)이란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민족이 
공존하는 가족형태이다. 이는 국제결혼 이주(International Marriage)와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현제일 2011, 17-18). 한국사회는 여성 비율의 감소와 국제 
결혼 이주여성 및 이주 노동자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 가정의 증가도 가속화되고 
있다(장훈태 2011, 88). 이는 단일민족 개념이 강하여던 한국사회에 신선한 충격과 도전이 
아닐 수 없다(허은열 2012, 26). 단일 민족의 세계관, 언어 그리고 문화가 익숙한 상황에서 
다문화 환경이 주는 어색함도 공존하고 있다(목연 2012, 37). 또한 급속한 산업발전 후 
찾아온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정재영 2012, 48-50) 가족 
개념으로 부터 결혼, 가정, 다문화 세대들의 변화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한국사회 역시 다문화, 다민족 사회의 국면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을 
형성하는 출발점은 일반적으로 국제결혼이었다(장훈태 2011, 30). 10  이주민의 형성은 
대부분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기인한다. 다문화 가정 형성 후 이들은 결혼생활 내 갈등과 
부적응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화적 편견과 차별, 그리고 약자에 대한 
소외현상도 나타난다(현재일 2011, 2). 최근 노동 이주자들의 불법체류(미등록)의 증가로 
차별과 배타적 태도, 인종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장훈태는 “저개발 국가의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과 배타주의 가치관의 탈피” 를 강조한다(2011, 106). 정중호 역시 
다른 사람들, 다른 사회 형성이라는 선입견에 대한 성경적 인식 변화가 필요함을 
말한다(2015, 12).  
                                                 
10 국제결혼의 초창기 유형은 1960년대 독일에 취업차 이민한 간호사들의 국제결혼과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주한미군(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과 국제결혼을 통해 각국으로 이민한 경우이다. 1980년에 
한국경제 활성화 과정에서 한국내의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여성과 결혼, 동남아시아의 남성과 한국인여성,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이 다민족농촌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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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의 형성과 포스트모던의 다원주의 영향 
한국교회는 다원주의의 영향권에 있다. 21세기의 한국사회는 이슬람을 비롯하여 
타종교의 문화적 관용으로 다문화의 수용이 빨라지고 있다(장훈태 2011, 85). 카슨(D. A. 
Carson)은 이와 관련하여 문화의 ‘파편화’ 와 ‘다문화주의’ 개념으로 설명한다(2009, 140). 
다문화 사회 개념은 다인종의 규범, 생활, 가치관, 문화, 언어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문화와 민족의 세계관을 소유한 사람들과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한다. 
다문화 사회는 적어도 2가지 사회 현상들과 관련되어 있다. 
첫째,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 이다. 이는 하나의 단일체계의 세계관이 
아닌 다양한 사실, 이념, 세계관의 혼합을 의미한다(목연 2012, 78). 이러한 사회 문화적 
현상은 세계관의 혼합주의 또는 다원주의 사상으로 이어진다. 한국사회는 이제 이러한 
문화의 다양성을 형성해 가고 있다. 한국사회는 더이상 단일민족이 아니다. 이제 한국사회 
역시 다인종, 다문화, 다민족의 문화와 세계관, 그리고 종교관까지 수용과 정책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장훈태 2011, 88).  
둘째는 종교 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 현상이다. 즉 다른 종교집단들이 서로 
공존하고 서로 종교적 대화, 진리나 가치들에 대한 중립적 태도를 의미한다(전호진 1994, 
46). 한국사회 역시 전통적 종교 영역에 새로운 종교 다윈주의, 다종교의 문제를 맞이하고 
있다(장훈태2012, 104). 허은열은 대표적으로 무슬림의 확대와 신종 종교들과 문화들의 
유입을 지적하고 있다(2012, 25). 장훈태는 한국사회는 이제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의 
현실문제에 고민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2011, 105). 결국 종교와 문화 속에서 
가치 중립적, 신앙의 혼합주의의 확산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와 함께 
종교 다원주의, 신흥종교의 부상의 주원인은 포스트모던의 영향이다(Pocock 외 2008, 129).  
한국사회 역시 탈근대성에서 출발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력이 사회와 문화, 
종교로 확대되고 있다(Smith 2009, 23). 포스트모던의 비인간화, 파편적 사회성, 소비주의에 
따른 성 상품화등등의 문제들이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포스트모던적 상황은 불연속적, 
불확실한 시대로 표현될 수 있다(Roxburgh 2005, 68). 또한 포스트모던적 상황은 모더니티의 
낙관주의와 근대적 자아상의 몰락을 불러왔다. 이로 인하여 근대적 개인과 공동체를 초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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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사회를 지향하는 촉매제가 되었다(Van Gelder 1998, 42). 뿐만 아니라 전통 가치관에 
대한 거부와 저항이 새로운 가치관의 창조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절대적 개념을 거부하고, 
상대적 위치에서 ‘포용’ 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절대가치의 거부로 문화상대주의 또는 
종교 상대주의의 영향권에 한국사회가 들어섰다는 점이다(장훈태 2011, 194). 다문화,  
다민족 그리고 다종교의 혼합주의 확산은 점점 복잡한 사회적 문제들로 선교학적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Pocock 외 2008, 129). 
다문화 주의의 정책과  다민족, 종교간 통합의 과제 
국가 내 형성된 고유문화 사이에는 우월적 가치가 존재할 수 없다. 각 나라의 문화는 
존중되어야 할 상대주의적 가치(Cultural Relativism)가 존재한다(Kraft 2005, 89). 이는 
오랫동안 서구사회의 자민족 중심의 문화우월주의에 대한 반향을 보여준다. 국가별로 
문화의 차이 및 다양성은 동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문화란 한 국가안에 형성된 가치관과 
생활방식 그리고 규범을 포함하는 총체적 개념으로 자리잡아 왔다(Hofsteded 1980, 21).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국가별 나타나는 문화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최근 한 국가 내 
또는 동일문화권에서 다민족적, 다문화 개념으로 변화하고 상황이다. 한 국가와 사회안에 
다문화와 다민족이 함께 공존하면서 다문화 주의(Multiculturalism)가 형성되고 있다(장훈태 
2011, 88). 다문화주의란 다민족의 형성으로 문화, 언어, 생활방식, 가치관에 있어 문화적 
다양화를 의미한다(Marco 2007, 88). 다문화 주의는 포스트모던과 맞물려 ‘허무주의, 
상대주의, 다원주의, 진리의 개념상실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Van Engen 
2006, 337). 다문화주의와 포스트모던의 영향속에서 개인, 가정, 공동체, 사회간에 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사회 역시 다문화주의에 대한 정책 수용과 다민족간의 통합적 
과제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장훈태 2011, 194). 
한국사회에 다문화 가정은 이제 다민족 사회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외국인, 주재원, 
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다문화권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장훈태 2011, 33-35).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불평등, 소외계층과 사회일체감과 같은 인종간, 문화적 종교적 경제적 
양극화와 갈등요소가 증가하고 있다(목연 2018, 37). 어느 때보다 다문화, 다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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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종교간의 소통과 사회갈등의 통합이 중요하다. 장훈태는 다문화주의 상황에 따른 
“다문화 공생정책
11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고 말한다(2011, 110).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언어, 경제적,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부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목연 2012, 104). 다민족 사회에서 문화충돌을 피할 수 있는 
민족의 통합 노력들이 필요하다(장훈태 2011, 99). 우선적으로 다문화 가정으로부터 
이주노동자, 외국인 가정의 통합이 필요하다. 또한 한민족내 탈북자 새터민
12  가정에서 
한가족, 한 민족, 다민족 사회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 정중호는 “대부분의 정책들은 다문화 
가정과 외국 이주민들에 집중되어 있다. 이제 새터민 탈북자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한다(2015, 29). 또한 다문화 가정과 다민족 사회의 통합을 위해 
언어교육과 생활 지원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장훈태 2011, 110). 나아가 한국사회는 
민간단체, 지방자치 및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입법과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제는 
정부가 주도하는 개념에서 시민단체, 지역사회 및 교회와 종교단체들의 사회적 참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목연 2012, 107).  
다(타)문화 사회의 변화로 도전받는 한국교회 
다문화 및 다민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교회 역시 
이에 대응적 새로운 선교적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장훈태 2011, 88). 다문화 가정과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통합정책과 국민적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목연 2012, 
106). 한국교회는 변화하는 다문화, 다민족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복음전파와 선교사역을 
준비해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선교를 효과적으로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다(목연 2012, 173). 더불어 교회들의 다문화 선교를 넘어 타문화 선교방법과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장훈태 2011, 116).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사회는 문화, 가치관 
                                                 
11  1995년 한신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외국인을 지원했던 단체가 전신이 되어 만들어진 
<다문화공생센터> 가 계기가 되어 다른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이 용어의 사용이 확산되었다(현재일 2011, 61) 
12 새터민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새로운 대체 용어로 탈북이나 이탈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을 뜻한다(김흥운, 김두정,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과 교육적 과제” : 장훈태 2011, 132 논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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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람들의 생활과 삶의 형태까지도 영향받고 있다. 한국교회 역시 교회론, 리더쉽, 
선교사역에 이르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필자는 다문화 상황에 처한 성도들의 
신앙과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문화주의와 다종교 사회에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목회자의 교회론과 리더쉽의 변화, 다문화 사회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훈련, 다문화와 타문화권의 사람들을 향한 전략적 선교 방안 등이다.  
교회 : 다문화 가정과 성도 증가로 갱신되는 교회론 
교회는 다문화 사회의 변화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 개방과 포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교회에 요청된다(장훈태 2011, 126). 많은 목회자들이 이상적 교회의 
모델로서 초대교회를 꼽는다. 초대교회는 예배, 말씀과 기도, 가르침과 교제, 선교적 공동체 
등등 교회의 특징들이 풍부하다(행 2:42-47). 또한 다문화적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의 선교적 
공동체의 특징도 제공해 준다. 오늘날 다문화 가정 중심 교회(Multi-Cultural Family Centered 
Church)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이민 교회 대부분이 등록교인 중 과반수 이상이 
국제결혼(International Marriage) 형태를 나타낸다(이만재 2011, 27). 다문화 가정 중심 
교회는 새로운 교회의 의미와 범위의 확대라 할 수 있다. 한국교회 역시 다문화 가정 및 
성도들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목회적 제시가 필요하다. 다문화 가정을 이방인들로 
단순히 섬김과 구제 또는 선교적 대상으로만 인식할 수 있다. 장훈태는 “한국교회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성경적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장훈태 
2011, 125). 그는 다문화 성도에 대한 다문화적 교회론이 필요함을 잘 지적해 주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적 교회론에 기초한 교회론이다.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인 유대인들 사이의 문화적, 신앙적 갈등이 
표출되었다(행 7장).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다문화적 배경과 갈등을 극복하고 신앙적 
일치를 이루었다. 안디옥 교회도 십자가 복음 위에 유대인, 아프리카, 로마인등등 다양한 
배경(행 13:1-3)에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졌다. 호튼(Horton)은 복음이 이끄는 기독교 
에서 복음은 인종과 문화와 언어까지 통합하는 구원의 통로임을 말하고 있다(2010, 296). 
나아가 안디옥 교회는 이방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유대인 출신의 선교사를 파송하였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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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 교회의 일치를 이룬 결정적 요인은 뿌리깊은 선교적 요인에 있다(Keller 2018, 316). 
다문화 성도의 증가에 따른 전통적 교회론의 재의미를 던져주고 있다(장훈태 2011, 125). 
이는 다문화 가정을 섬김과 나눔의 대상인가? 아니면 교회의 공동체 일원인 성도로 볼 
것인가? 에 대한 재성찰이다. 이것은 전통적 교회론에 대한 재성찰이자, 목회자의 
목회철학에 대한 변화이다. 나아가 선교적 교회의 대위임령을 추구하는 제자도의 새로운 
전략이다. 교회론의 재의미와 갱신의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제시된 선교적 교회론과 같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의 모델로 삼고자 했던 
초대교회의 교회론이다. 다시말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문화적, 신앙적 다양한 
배경 속에서도 십자가 복음 위에 일치를 이룬 교회론이다. 이제 한국교회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성경적 교회론의 갱신이 필요하다. 나아가 목회자는 다문화, 다민족, 
다종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훈련시킬 이유이기도 하다.  
목회 : 다문화 사회와 포스트모던에 도전받는 성도들 
‘다문화 사회’ 는 21세기 변화의 흐름을 대변해 준다. 이로 인해 사회가 급변해 가고 
있다(장훈태 2011, 95). 한국교회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긴장 속에 
있다(Horton 2012, 214). 성도들은 다문화 사회와 다원주의의 영향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장훈태는 이를 가리켜 “한국교회에 위기 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고 말한다(장훈태 2011, 
194).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다문화 사회의 사람들과 접촉의 증가이다. 둘째, 다문화 사회의 
영향이다. 셋째, 다문화 사회와 포스트모던 문화의 영향에 따른 변화이다.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와 종교 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 문제는 기독교의 
배타성에 의한 반문화의 정점에 있다(Carson 2009, 140). 한국교회가 맞이한 현대의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세상에서 문화적, 종교적으로 가치중립적 상황에 노출된 성도들의 
현실이요 신앙적 도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포스트모던과 다원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세계관에 노출된 성도들은 신앙의 
상대주의, 혼합주의의 위험에 빠질수 있다. 장훈태는 “교회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교회의 
문화주의와 세속화이다”고 말한다(2011, 185-86).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성도들 
 91 
앞에 다문화와 다종교, 다원주의는 복음의 장벽이 될 수 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된 
성도가 마주하는 세상은 이미 문화적, 신앙적 가림막이 쌓여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다문화, 
다종교 상황에 있는 성도가 ‘문화적 상대주의’ 에 어떤 태도를 취하여 하는가 이 질문에 
‘성경적 상대주의’(Biblical Cultural Relativism) 로 비평해야 한다(Kraft 2005a, 97-98). 
히버트(Paul G. Hiebert) 역시, “선교와 문화인류학’ 에서 비평적 상황화(Critical 
Contextualization)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최종적 권위인 성경, 성령의 인도, 교회와 성도의 
검증을 강조한다(1996, 272). 크리스천은 성경 말씀과 성령과 교회의 기준으로 문화에 
대하여 복음의 관점에서 비평적 태도가 필요하다. 이는 문화상대주의가 표방하는 절대가치 
기준을 배제하는 문화상황과 복음제시의 간격유지를 잘 말해준다. 복음과 문화의 옷을 입고 
성육신적 도구로 사용하시는 문화에 대한 비평적 노력이 필요하다(Kraft 2006, 208-9).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절대가치와 진리에 대해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성도들은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신앙적 거센 공격들이 자리잡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다문화, 다종교, 다원주의 상황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제자도의 
가르침이 필요하다(장훈태 2011, 192). 단순히 신앙을 지키는 것만이 아닌 진정한 제자됨과 
선교적 상황으로 파송받은 제자삼는 사명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참 
제자됨의 증명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삼는’ 사명의 실천이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은 
다(타)문화권에서 참 제자의 모습을 보여왔다. 이제 다문화 사회에서 복음전파를 위한 
개인과 공동체의 선교적 제자도 실천이 필요하다(2011, 192).  
훈련 : 다문화 성도로 확대되는 제자훈련과 커리큘럼 
시대의 변곡점에 일어나는 현상은 ‘변혁’이 있다. 한국교회들에게 선교단체의 
제자훈련 패러다임은 신선한 충격과 함께 급속히 퍼져갔다. 40년이 지난 오늘날 제자훈련은 
글로벌 시대를  맞이 하고 있다(디사이플 2010, 235-40).
13
 이제 국내 교회현장을 넘어 
타문화권을 향하여 국제적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제자훈련의 대상자들 역시 다문화 
                                                 
13 1989년 타 문화권 제자훈련은 대만을 시작으로 일본 브라질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제자훈련 교제가 
포트투갈어, 불어. 스페인어로 출간되면서 제자훈련의 글로벌 시대를  맞이 하였다(디사이플 2010, 2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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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으로 확대되고 있다. 교회마다 다문화 가정 및 이주민들을 위한 신앙케어, 훈련과 
사역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다문화 가정과 자녀, 부부관계와 소통의 다양한 
갈등 해결을 위한 사역들이 필요하다(장훈태 2011, 126). 다문화 가정과 성도들을 위한 
돌봄을 넘어서 제자훈련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증가에 따른 
제자훈련 커리큘럼의 변화도 필요하다. 제자훈련은 변화하는 시대와 문화 상황에 따른 
적절한 상황화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다문화 사회로 변화된 현 한국교회에 제자훈련과 커리큘럼의 
컨텐츠는 변화가 필요하다. 제자훈련은 목회방법론이다. 다문화 사회로 변화된 목회환경, 
성도의 삶을 커리큘럼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다문화 가정을 보면, 중국(불교권), 
필리핀(천주교), 베트남(불교), 태국(불교), (힌두교,불교)등등 국제결혼 형태가 많다(목연 
2012, 45). 다문화 가정을 구성하는 이들은 대부분 타문화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타종교인들에 대한 복음전파와 선교 측면에서 복음, 양육과 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장훈태 
2011, 192). 다문화 사회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다문화, 타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선교에 동참 수 있다(2011, 192).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선교사역에 제자훈련생들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다문화 선교 동참으로부터 평신도 선교사의 파송등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제자훈련의 목적은 성도로 소명자로 세상으로 파송하는데 있다. 따라서 
제자훈련의 커리큘럼이 다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 훈련생들의 복음제시 전략, 실제적인 
다문화 선교에 동참등에 대한 컨텐츠 보완이 절실하다. 이는 선교적 제자도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상황화이다. 나아가 대위임령을 실현하는 선교적 제자도의 
적용의 확대이다. 종합적으로 다문화 상황을 선교적 상황으로 선용하는 제자훈련과 
커리큘럼의 변화는 시대적 기회이자 요청이 아닐 수 없다.  
선교 : 다문화 공동체로 전략화된 타문화권 선교사역 
21세기 선교는 단 방향이 아니다. 오히려 다방향(Multilatral) 선교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장훈태 2011, 35). 현대 선교의 이슈는 선교의 지역적, 문화적 경계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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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의 변화’이다(Bosch 2000, 27). 다문화 사회형성으로 타문화권 선교사역의 
접근성이 점점 더 좁혀지고 있다. 이제 한국교회는 다종교의 위험성을 대비함과 선교적 
기회로 여겨 선교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장훈태 2011, 194). 다문화 가정은 단순히 돌봄과 
섬김과 나눔의 구제의 대상만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관점에서 선교의 
대상자이자, 선교의 동역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와 선교 차원에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다문화 사역에 대한 사람들과 접촉이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다문화 가정은 돌봄과 사역, 전도와 훈련의 대상자들이다. 이들은 언어와 정서적, 경제적, 
자녀양육과 돌봄, 부부간 학대와 폭력, 이혼율, 시부모와의 갈등 문제로 인한 돌봄이 
시급하다(현재일 2011, 38-39). 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과 상담, 코칭, 돌봄과 1:1 케어, 
복음제시와 신앙훈련까지 보다 체계적인 목회적 돌봄이 필요하다(목연 2012, 183).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원방안,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실, 한국어교실, 문화교실, 
보육교사 등의 지원및 사역개발도 필요하다(장훈태 2011, 152). 이는 지역사회와 함께, 해당 
지자체의 지원과 협력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교회는  다문화 가정의 선교에서 
다문화 공동체 형성에도 관심과 목회전략이 시급하다(목연 2012, 144-45).  
더불어 다문화 사역에 대한 지역적으로 용이해졌다. 기존의 타문화권 선교는 국가적 
지역적 개념으로 많은 한계가 있었다. 다문화 사회의 변화로 다문화, 타문화권 선교의 
시간적, 경제적, 선교 전략적 측면에서 접근이 용이해져가고 있다. 선교사역의 연계성, 
효율성, 접근성 면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선교사 자신이 
선교지에서 경험해야 할 문화충격, 문화적응 그리고 선교사역들에 있어 접근성이다. 또한 
다문화 사역을 기반으로 타문화권 선교 전략의 다양화가 가능해 졌다. 기존의 선교의 
전략은 타문화권으로 파송한 선교사 개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다문화와 
타문화권 선교의 연계 및 통합적 전략이 가능해졌다. 타문화권으로 직접 가는 선교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과 성도들을 파송하는 선교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 가정과 성도들로서 공동체성을 형성하고, 제자훈련의 
실시가 시급하다. 이는 선교적 제자도를 실현하는 또 다른 차원의 선교전략이다. 다문화 
가정과 성도들을 제자훈련시켜 단기선교 사역 및 평신도 선교사 파송 등등 전략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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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해졌다. 분명히 다문화 사회의 변화는 한국교회에 위기이자 곧 기회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며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교회들마다 선교사명 실현을 위해 선교적 제자도를 추구해야 한다. 다문화 선교를 기반으로 
타문화 선교의 전략을 삼으로써 선교적 제자도를 실천하는 기회임에 틀림없다.  
요약(Summary)  
본 장에서는 제자훈련과 관련된 한국교회의 상황적 이해를 살펴보았다. 상황적 
이해에서 핵심의제는 임의변경되어가는 대위임령과 제자도의 이해이다. 제자훈련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를 상실해 가는 문제이다. 먼저 임의변경되어가는 대위임령을 다루고 
있다. 교회의 선교적 본질에서 성장 지향적 교회를 추구하는 문제이다. 이어 선교사적 
목회자의 정체성이 아닌 교회의 경영자적 목회자로의 전락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선교적 
교회의 사명이 아닌 교회의 필요적 선교사역으로 축소문제이다. 또한 선교적 제자도가 아닌 
임의 변경되어가는 제자도의 이해이다. 먼저 제도화되어가는 교회 필요적 제자훈련 
패러다임 문제이다. 이와 더불어 고착화된 목회자의 편향적 제자도 해석과 적용도 문제이다. 
획일화된 제자훈련 커리큘럼들의 한계이다. 마지막으로 제자삼기가 없는 인턴화된 수료생 
중심적 제자됨의 문제도 다루고 있다.  
이제 제자훈련을 통해 제자의 실천적 사명을 위한 현장을 다루고 있다. 핵심의제는 
대위임령과 제자도의 현장인 변화하는 한국 사회와 한국교회이다. 소명을 받은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의 무대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다문화권 상황으로 변화하는 
한국사회이다. 먼저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인한 사회체계와 가정의 변화의 문제이다. 
다문화 사회 형성과 포스트모던이 미치는 영향들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주의와 
다민족간의 통합의 과제들이다. 또다른 핵심의제로는 변화하는 다문화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문제상황이다. 먼저 다문화 가정과 성도증가로 갱신되어가는 교회론이다. 
다문화 사회와 포스트모던의 영향으로 도전받는 성도들의 신앙이다. 또한 다문화 성도로 
확대되는 제자훈련과 커리큘럼의 변화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형성으로 확대되는 
타문화권 선교사역의 전략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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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4장에서는 현장 연구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현장연구 조사와 방법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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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현장조사(FIELD RESEARCH)
이번 ‖ 부 에서는 현장연구 조사를 통하여 목회자들의 제자도의 이해와 제자훈련 
과정에서 제자도의 본질의 강조에 따른 이해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현장연구 조사의 설계와 방법론에 대한 이해이다. 현장조사로는 
양적조사를 위해 설문지 조사와 질적조사를 위해 인터뷰 조사방법을 통합방법론으로 
설계하고자 한다. 이후 현장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자료수집한 후에 결과분석 등을 제시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국제제자훈련원과 제자훈련 세미나의 현장이해 및 분석이다. 이는 
국제 제자훈련원 제자훈련의 패러다임과 세미나의 핵심주제인 광인론, 교회론, 제자도, 
실제 제자훈련의 운영 및 실습 등의 내용을 포한한다. 그리고 선교적 제자도의 관점에서의 
칼(CAL)세미나의 비평과 분석들을 제시할 것이다. 
제6장에서는 국제제자훈련원의 칼(CAL) 세미나를 수료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연구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장연구조사 후 수집한 자료들의 분석 및 그 결과들을 제시할 
것이다. 현장연구조사를 토대로 사역현장의 이해와 분석을 제시 하고, 의미있는 내용과 
인터뷰를 내부자적 관점에서(Emic Approach)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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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현장 연구조사의 방법론 
필자의 현장연구 조사의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목회자의 제자도 이해와 
제자훈련에서 강조하는 제자도를 파악하는데 있다. 여기서 현장연구조사(Field Research 
Survey)의 설계와 방법론(Methodology)의 이해가 필요하다. 연구현장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의 한정들(Limitations)과 잠재적 가능성들(Potential Vias)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현장조사 연구설계에서 모집단과 표본추출(Sampling Collection)의 설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장에 대한 장점들(Strengths)과 단점들(Weaknesses)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장연구 조사는 
양적 연구조사와 함께 질적 연구조사의 병행이 필요하다. 연구조사의 방법론으로 통합적 
연구방법(Mixed Research Method)으로 이론적 구성을 하였다. 먼저 양적연구조사를 
기반하여, 순차적으로 질적연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객관적 자료들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먼저 양적 조사를 위해서 설문지(Questionaire Research)조사 방법을 선택하였다. 질적 
조사를 위해서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인터뷰(Interview Research)조사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설문지 조사에서 제한된 자료수집의 단점을 상호 보완하기 위함이다. 
또한 현장연구조사의 자료수집(Data Collection)과 자료분석(Data Analysis)의 설계를 
다루고 있다. 현장연구의 자료수집은 설문지와 인터뷰 조사방법을 통하여 수집한다.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 작성에 있어 타당도(Reliability)와 신뢰도(Validity)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설문지 내용(문답과정)과 관련하여 목회자들의 선지식과 이해도에 
따른 오류 범위가 가능하다. 이를 보완하고자 목회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자료수집은 개인적 만남과 메일, 기타 방법들을 통하여 수집할 
것이다. 수집된 현장자료들을 기초로 연구결과를 분석 및 해석하고자  한다. 수집된 
자료들의 분석 및 결과는 통합적 상호교차(Internal Exchange)  분석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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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교차 비교를 하는 것은 단순 해석 및 차트 제시를 지양하고, 의미있는 자료분석과 
해석차트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장 연구조사의 방법론 
현장연구조사의 설계와 방법론이 필요하다. 현장연구조사의 설계는 현장연구조사, 
자료수집, 자료분석의 과정이 포함된다. 필자의 연구목적은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목회자의 
제자도 이해와 제자훈련에서 강조하는 제자도를 파악한 후 비교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장연구조사 설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장이해로서 연구현장의 범위들과 잠재적 
가능성들의 한정이다. 현장연구조사를 실시할 모집단들 이해와 표본집단들의 구분이다. 
이를 통해서 표본추출의 설계 과정을 진술할 것이다. 이후 현장연구조사는 양적연구의 
설문지 조사와 질적연구의 인터뷰 조사 방법을 병행하는 통합연구 방법론이다. 현장 
연구조사는 통합연구 방법론의 강점과 약점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설문조사와 인터뷰 
조사를 마친 후 수집된 자료의 분석, 해석 그리고 결과들을 제시할 것이다. 자료분석은 
상호교차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로써 의미있는 자료분석의 내용과 차트를 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연구조사에서부터 자료수집, 분석에 이르기까지 신뢰성과 타당도를 설명할 것이다. 
이제 필자는 현장연구 설계 및 방법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장 연구조사의 설계 
현장연구조사에 앞서 먼저 필자의 현장연구에 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하다.  
현장연구의 범위와 잠재적 가능성들의 한정, 연구현장의 모집단들과 표본집단들을 구분 후 
표본추출의 설계를 설명할 것이다. 현장연구조사는 국제제자훈련원의 칼(CAL) 세미나를 
수료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와 인터뷰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통합적 현장연구조사 방법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자료들을 수집한 후 끝으로 
연구방법론에 나타날 수 있는 강점과 약점들을 기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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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Limitation)과 잠재적 가능성(Potential Via) 
현장연구조사의 대상자들은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 패러다임에 기반한 
국제제자훈련원의 칼(CAL)세미나를 수료한 목회자들이다. 또한 지역교회에서 칼(CAL) 















여기서 현장의 한정(Limitation)은 국제제자훈련원의 제자훈련 칼(CAL)세미나를 
수료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기될 수 있는 대상자들의 잠재적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기존 제자훈련 패러다임 위에 선교적 교회론을 추구하는 목회자들, 선교적 
교회론을 토대로 수정된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교회, 기존 제자훈련의 패러다임 
위에 수정된 커리큘럼을 접목하는 교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표본추출(Sampling Collection)의 설계 
현장연구조사의 모집단은 옥한흠의 제자훈련 패러다임을 기반한 






1. 전통적 교회의 선교 패러다임과 목회자 
2. 전통적 교회의 양육과 훈련 패러다임 
3. 전통적 교회의 선교 사역들 
1. 교회에 위임된 대위임령을 추구하는 목회자들 
2.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형성하는 훈련 패러다임 
3. 교회의 대위임령에 기반한 사역과 훈련들 
1. 대위임령에 초점한 목회자의 목회 철학들 
2. 선교적 교회와 제자도 본질이 강조된 제자훈련 
3. 훈련생들의 제자됨과 선교 사역 참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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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다. 필자의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북미의 이민 한인교회들과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을 대상자로 한다. 표본집단은 해당교회 담임목회자들과 제자훈련을 담당하는 
목회자들이 대상자이다. 모집단과 표본집단에 대하여 자세한 구분은 다음과 같다.  
 
 모집단 : 국제제자훈련원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한인 교회들 
 표본집단 : 북미의 한인이민 교회들 및 한국교회의 목회자들 
 1그룹 :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교회 담임 목회자들 













               
 
표본추출과 관련하여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범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모집단으로 선택한 교회 중에서 표본을 추출(Sampling)할 것이다.
14
 기본적으로 
담임목회자들과 해당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담당하는 목회자들이 포함된다. 표본들의 
특성이 전체 모집단의 대표성과 일반화를 갖도록 표본추출 설계가 중요하다(Sogaard 2011, 
159-61).  표본추출에 오류가 클수록 추정도 어긋나고 일반화의 문제와 한계가 크기 
때문이다(Mctavish and Loether 1992, 92: 김구 2008, 273에서 재인용).  
                                                 
14 어떤 집단,특정인을 대상으로 조사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이 표본추출(Sampling)이다. 연구대상 











필자의 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비확률적 판단추출(Judgemental Sampling)을 
선택하였다.
15  목회자들의 제자도 이해와 본질 강조에  따른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회의 성도수, 제자훈련사역의 규모, 교회의 목회철학, 선교사역 등이다. 이것이 북미의 
2개 교회와 한국의 2개 교회로 구분하여 목회자들을 선택한 이유이다. 설문지 조사의 
참가자 범위는 담임목회자 및 제자훈련 담당 목회자들을 40~60명으로 판단하였다. 인터뷰 
조사의 경우 목회자의 의식을 조사하여 설문지 조사와 상호교차 비교를 하고자 한다. 다만 
제자훈련반을 인도해 온 유경험자들로 한정한다. 제자훈련 인도 경험자의 적정 년차는 5년 
이상으로, 인원은 5~7명으로 판단하였다. 
통합연구 방법(Mixed Research Method)의 설계 
현장연구조사 방법은 통합연구 방법으로 설계하고 있다.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병렬적/동시적 통합방법(Parallel and Simultaneous Mixed Method)이다. 필자가 진행할 
현장조사는 자료수집의 순차적 또는 연계적 조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래 
도표(Tashakkori and Teddlie의 통합연구방법론 참조 2010, 85)로 설명하고자 한다.  
<표 3> 
 










                                                 
15  이는 조사자가 조사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을 선택하거나, 가장 적합한 대상을 
선별하는 방법을 말한다(채서일 2010, 245). 먼저 연구가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이다. 
목적추출, 판단추출(Judgemental Sampling)은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모집단의 사례들을 표본으로 










목회자들의 제자도 이해와 제자훈련에서 제자도 강조에 따른 양적, 질적 자료들은 
각각 또는 동시에 수집이 가능하다 . 또한 필요시 1차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추가조사의 
실시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현장연구 조사 후  수집된 자료들을 토대로 비교, 교차 분석이 
가능하다. 인터뷰 조사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 또는 그룹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인터뷰 조사에 참여하는 목회자의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자훈련반을 인도한 경험이 
5년차 이상이 된 목회자들로 선발한다. 그 이유는 제자훈련 패러다임의 이해 여부에 답할 
목회자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제자훈련에서 제자도 강조 여부에 관하여 다년간의 경험이 
요구된다. 이러한 양적, 질적 조사들을 토대로 자료수집과 결과 분석을 제시할 것이다. 
수집된 자료들의 분석은 단순해석결과 제시를 지양한다. 상호비교 교차 분석을 통하여 
의미있는 결과들을 제시할 것이다. 인터뷰 조사 후 자료들은 철저하게 내부자적(Emic) 
관점에서 기술할 것이다. 필자의 주관적 해석이나 외부자적(Etic) 관점은 철저하게 
배제한다. 16  참여 목회자와 관련된 개인정보와 내용들은 기술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의 통합방법연구 설계는 상호교차 분석결과의 확증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한다(Tashakkori and Teddlie 2010, 85). 17  다만, 현장연구조사에는 제기될 수 있는 
강점들과 약점들도 존재할 수 있다. 
강점들(Strengths)과 약점들(Weaknesses) 
필자의 현장연구의 목표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와 대위임령에 관련한 
목회자의 목회철학 파악, 둘째, 목회자의 제자도 이해와 제자훈련에서 강조하는 제자도의 
본질 파악. 셋째, 훈련수료생들의 제자도 이해와 선교참여에 따른 목회자의 인지여부이다. 
상기 목표문에 따른 현장연구조사 후 자료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장연구 조사 
설계의 강점은 통합방법론 설계에 따른 설문지 조사후 자료수집의 타당성과 적합성이다. 
인터뷰 조사를 하는 것은 설문지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는데 있다. 
                                                 
16 미국의 언어학자인 켄네스 파이크(Kenneth L. Pike)의 사용한 용어이다(Winthrop 1991, 92) .  
17 통합연구 방법론의 유형은 등위통합방법 설계로 부터, 주-부패러다임 혼합설계, 순차적, 병렬적, 
동시적 혼합설계등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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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편의적 표본추출 방법은 연구목적에 부합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용이하다. 필자는 
국제 제자훈련원의 칼세미나(한국 98기, 미주 22기 수료, 체험학교와 사역훈련 세미나 
수료)에 대한 풍부한 현장이해를 갖고 있다. 이러한 현장이해는 표본추출의 타당성과 
일반화 과정에서 신뢰도의 타당성을 높여준다. 반면, 현장연구 조사에서 제기될 수 있는 
약점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설문지 문항작성 및 조사과정에서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도가 제기될 수 있다. 둘째, 인터뷰시 담임목회자가 아닌 훈련담당 목회자들의 
목회철학의 의식의 문제점이다. 셋째, 목회자들(표본추출)이 모집단의 대표성과 일반화 
과정에서 신뢰도와 타당성의 문제이다. 양적조사와 질적조사의 통합연구방법의 상호 
연관성 및 보완성 문제이다. 잠재적 약점들을 고려하여 현장연구에서 보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현장 연구조사의 방법 
현장 연구조사는 설문지 조사와 인터뷰 조사의 통합연구 방법을 실시한다. 설문지 
조사는 편의적 판단추출방법을 따라 북미의 한인교회 2곳과 한국의 교회 2곳을 선택하였다.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설문지 조사의 배부와 자료수집의 계획도 이에 따른다. 인터뷰 
조사는 설문지 조사 및 신뢰도와 타당성의 보완 차원에서 실시하고자 한다.  
설문지(Questionnaire) 조사 
설문지 조사는 모집단에 대해 자료수집과 결과를 비교하는데 유용하다(Babbie 2007, 
388). 많은 현장연구들이 실패하는 요인으로 설문지 작성의 오류를 지적한다. 필자는 설문지 
조사를 위해서 설문내용의 체계적 작성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을 특별히 고려하였다(김구 
2008, 227). 이를 위해서 사전 설문지 테스트(Pre-Testing)을 위해 대상자(교회 성도들과 
목회자, 사모)들로 참여시켰다. 테스트를 통하여 설문지 표현과 용어 정의, 설문 문항의 
오류들 수정 후 최종적으로 작성 하였다. 표준화된 설문서 작성의 필요성 인식과 설문지 
형태를 고려하였다(채서일 2010, 195). 설문지(Questionnaire)의 작성요령으로서 설문지 문항 
조절, 간단 명료화, 반복질문 회피, 응답자 고려, 편견없는 질문, 부정어 사용회피 등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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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였다(Babbie 2007, 338-46). 참여자들에게 설문지의 목적을 소개하여 동기부여를 
제공하였다(Sogaard 2011, 183). 설문지의 질문형식은 개방형이 아닌 폐쇄형(제공된 답의 
목록)으로 구성하였다(Babbie 2007, 389). 설문지 조사의 계획은 필자의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이메일, 전화, 기타방법 등으로 설계 하였다. 
인터뷰(Interviews) 조사  
인터뷰는 구조화된 질문형식과 유도된 대화형식으로 구분된다. 인터뷰시 
연구목적에 따라 일관된 질문방향 유지, 편견없는 방식의 대화진행이 중요하다(Yin 2005, 
150). 필자는 표준화 인터뷰 조사방법으로서 사전에 준비된 질문지와 내용들로 진행하고자 
한다.18 인터뷰 조사의 질문들은 필자의 연구질문을 토대로 구성하였다(김구 2008, 407). 
세부사전 준비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필자의 연구주제 및 목적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다. 
이때 목회자들에게 인터뷰 사전 동의서를 받을 것이다. 사전에 준비된 인터뷰 질문들을 
토대로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필요시 우선 전화 통화, 서면 조사 후 이메일, 기타 
방법들을 병행할 것이다. 인터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들을 대비하여 리허설 또는 
인터뷰 모의실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Flick 2009, 154-55). 인터뷰 과정에서 자료수집을 
위한 녹음 등 기록 방법들을 준비가 필요하다(윤택림 2004, 72). 왜냐하면 프리테스팅(Pre-
Testing)에서도 발견된 면접자에게 집중하며, 적절한 질문, 경청하며, 기록의 어려움 
때문이다. 인터뷰시 노트기록보다는 녹취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Sogaard 2011, 234). 그 
외에 정한 시간내 적절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재 질문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신뢰도(Reliability)와 타당성(Validity) 
필자의 현장연구에서 제시된 가설 검증을 위하여 개념의 측정 척도가 필요하다. 
개념의 측정 결과가 정확하고 믿을 만한가에 대한 판단기준이 신뢰성(Reliability)과 
                                                 
18 면접자가 사전에 원하는 질문형식과 내용으로 모든 응답자에게 같은 질문방식이다(김구 2008, 
402). 
 105 
타당성(Validity)이다(채서일 2010, 175).19  현장연구조사에서 자료수집, 결과 및 분석은 
필자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신뢰성(Reliability)이란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개념을 반복 측정했을 때 수집되는 일관성 있는 결과이다(채서일 2010, 179). 필자는 
설문지 조사에서 측정항목의 모호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측정항목의 수를 조정하였다. 
중요한 설문의 경우에 유사질문들로 반복하여서 조사 대상자에게 측정할 것이다(Babbie 
2007, 201). 타당성이란 측정도구가 얼마나 정확한 측정인지에 대한 판단이다.20 필자의 
현장조사에서는 타당성 문제와 관련하여 기준 및 개념 타당성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신뢰도와 타당성은 비례하지 않으며, 신뢰성은 타당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점이다(채서일 2010, 178). 신뢰성의 경우 설문지 조사 및 인터뷰 조사에서, 타당성의 경우 
자료수집 보다는 자료분석에서 보다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자료수집과 분석의 방법론 
자료수집은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메일(Mail), 팩스(Fax), 이메일(E-Mail)등을 
사용하고자 한다. 자료분석 계획은 설문지 조사와 인터뷰 조사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상호 
보완하고자 한다. 수집된 자료들은 상호 교차방법을 통해 분석차트들을 제시할 것이다. 
인터뷰 조사의 자료수의 경우 내부자적(Emic)관점으로서 진술 내용들을 기술할 것이다. 
자료수집(Date Collection)의 설계 
필자의 현장 연구조사는 제자훈련반을 실시해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 후 
자료수집을 하려고 한다. 자료수집은 설문지 조사의 경우 북미와 한국의 한인 교회들이  
포함되어 있다. 설문지 조사를 위한 설문지 배부와 자료수집은 메일(Mail), 팩스(Fax), 
이메일(E-Mail), 기타방법 등을 사용 한다. 목회자 인터뷰 조사의 경우 담임 목회자(및 
제자훈련 담당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2곳의 한국교회 목회자 5~7명의 목회자들을 
                                                 
19  타당성이란 어떤 기법이나 도구에 의해 수집된 자료가 연구자가 원래 얻고자 했던 자료와 
일치되는 정도를 말한다. 신뢰성이란 동일한 절차, 조건에서 적용했을 때 동일한 자료를 얻는 정도이다(김구 
2008, 392) 
20 타당성은 내용, 기준(Criterio-related), 개념(Construct validity)으로 구분된다(채서일 2010,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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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제자훈련 5년차 이상된 목회자들을 선발하여 인터뷰 조사 
질문을 준비할 것이다. 인터뷰의 조사의 경우 타당성이 높은 반면 신뢰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반대로 구조화된 설문지 조사의 경우 신뢰성은 높지만 타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필자의 연구목적과 현장조사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료수집 방법을 선택하고자 
한다(김구 2008, 383). 그 밖의 자료수집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료수집의 방법들(관찰, 
면접, 설문지)에 따른 사전협조 사항이 있을 경우 목회자들에게 요청할 것이다(김구 2008, 
391-93). 자료는 문서, 구술, 사진, 녹음, 이메일 등등 방법으로 수집한 후 필자의 컴퓨터내 
패스워드(password)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윤택림 2004, 114-22). 
자료분석(Date Analysis)의 방법 
설문지는 유용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현장조사의 수단이다. 이후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여 결론에 도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채서일 2010, 193). 필자는 설문지 
조사자료들을 상호교차 비교를 통하여 의미있는 해석들과 분석 차트를 제시할 것이다. 
설문지의 질문 내용별 통계 및 분석 차트 제시를 위해서 자료를 엑셀(Excel) 프로그램에 
입력할 것이다. 이후 전체 자료 재점검(무응답 및 불충분 자료 색출) 및 통계분석을 
실행하고자 한다. 이 과정들을 걸쳐서 설문조사 자료의 상호교차 분석 및 차트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질적조사인 인터뷰 조사의 경우, 필자는 표준화된 인터뷰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수집 후 인터뷰 내용들을 기술할 것이다. 다만, 필자의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기 위하여 외부자적 관점(Etic Approach)은 지양할 것이다. 인터뷰 조사에 참여하는 
목회자들의 의견들을 내부자적 관점(Emic Approach)으로서 최대한 기술하고자 한다. 
요약(Summary)  
본 장에서는 목회자의 제자도 이해를 위해서 효과적인 현장연구조사의 설계를 
다루었다. 그리고 현장연구조사의 설계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론을 개괄하였다.  
먼저, 현장연구 조사방법에 대한 설계와 방법론의 이해이다. 현장연구조사의 설계는 
국제제자훈련원 제자훈련 패러다임으로 한정한다. 필자는 현장의 잠재적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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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였다. 현장의 한정 후에 모집단의 범위와 대상들을 선정하고, 표본추출 설계를 
제시하였다. 표본추출의 설계 후 현장연구의 방법들을 설계하였다. 양적연구조사로서 
설문지와 질적연구조사의 인터뷰의 통합연구 방법설계를 제시하고 있다. 표본추출에 따른 
신뢰성과 타당도 그리고 일반화 과정에서 보완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현장연구조사에 
나타나는 강점과 약점으로 마무리 하고 있다. 
현장연구조사의 자료수집과 분석계획을 설명하였다. 자료수집 계획은 먼저 1차 
자료로서 설문조사 자료 수집에 대한 지침사항과 유의사항을 설명하였다. 목회자의 인터뷰 
자료 수집에 따른 설계 및 유의사항들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현장연구조사 후 수집된 
자료들의 분석 계획을 살펴보았다. 수집된 조사자료들의 분석은 먼저, 양적조사에 대한 
분석이다. 단순한 차트의 나열이 아닌 상호교차 방법을 통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질적조사로서 인터뷰의 경우 내부자적 관점에서 기술, 해석, 분석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양적조사와 질적조사의 상호 보완적이며, 통합 방법론적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5장에서는 현장이해로서 국제제자훈련원과 제자훈련 패러다임을 분석할 
것이다. 이는 목회자들의 제자도의 이해가 국제제자훈련원 칼세미나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칼세미나 수료 후 목회자들이 제자훈련에서 강조하는 제자도와 관련하여 
체험학교와 같은 훈련도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칼세미나를 수료한 목회자들에게 형성된 
교회론, 제자도 그리고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목회현장을 분석하고, 선교적 제자도 관점에서 
국제제자훈련원과 제자훈련 패러다임의 문제점들을 비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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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국제제자훈련원 제자훈련의 현장이해 
필자의 연구현장은 국제제자훈련원의 제자훈련 칼세미나를 기반으로 한다. 
연구대상은 칼세미나를 수료한 목회자들과 수료 후 지역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목회자들이다. 이들은 제자훈련 칼세미나의 피교육자들이다. 또한 지역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인도하는 교육자이기도 하다. 나아가 제자훈련생들에게 제자도의 영향을 
미치는 핵심 리더들이다. 목회자들이 실시하는 제자훈련의 기초는 옥한흠의 제자훈련 
패러다임이다. 그의 제자도 철학은 제자훈련 칼세미나에서 광인론, 교회론, 제자도 그리고 
제자훈련의 실제운영에서 다뤄진다(디사이플 2010, 228). 칼세미나는 목회자들에게 
제자훈련의 핵심가치(DNA)인 교회론, 제자도 그리고 제자훈련의 실제 운영에 대한 
방법들을 전수 받는다. 마치 목회자들은 제자훈련의 패러다임의 모종을 이식받는 것과 같다. 
목회자들은 목회적 토양에 제자훈련의 모종을 심어 키우는 실제방법들을 습득하게 
된다(디사이플 2010, 229). 개 교회의 목회적 토양에 제자훈련을 잘 정착시키느냐의 문제는 
목회자의 제자훈련의 패러다임 이해와 적용에 달려 있다. 
필연적으로 제자훈련에 대한 목회자의 이해와 적용의 문제는 목회현장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가를 살펴보면, 문제의 진앙지는 목회자이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간과한 목회자들의 제자훈련 패러다임의 적용이 문제이다(한탐 2016, 
149-150). 제자도는 하나님 나라와 대위임령을 지향하는 교회의 사도성과 직결된다. 
옥한흠의 제자도 목회철학의 핵심도 교회의 사도적 사명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의 제자도 
철학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 교회에 위임된 대위임령에 관련된 성경적, 선교학적 기초가 
약하다는 점이다(한탐 2016, 141). 제자훈련의 목적이 지향하는 선교적 교회에 위임된 
사도적 사명과 타문화권까지 파송과 교회개척이 빈약하는 점이다. 이러한 비평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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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국제제자훈련원의 칼세미나에서 간과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국제제자훈련원과 칼세미나에 대한 현장이해와 분석 후에 앞서 문헌연구에서 
정의된 선교적 제자도 관점에서 제자훈련 패러다임에 대한 비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자훈련 철학 및 훈련 이해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이론과 실재가 명확했다. 제자도의 핵심은 제자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있다. 윌킨스(Michael J. Wilkins) 역시 진정한 제자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목적은 예수의 제자(Jesus’s Disciples)로서 부르심, 가르침, 모든 족속을 
제자삼기 위한 예수의 대위임령을 따름에 있다”라고 말한다(1992, 190). 예수의 제자들이 
내건 슬로건(Slogan)은 ‘와서 죽으라’ 와 십자가의 심벌(Simbol)에 잘 묘사된다(Idleman 2012, 
213-14). 아이딜먼은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훈련과 보내심 받는 제자도를 잘 말해주고 있다. 
옥한흠은 대위임령을 부여받은 교회의 사도적 사명을 성경적, 선교학적으로 재성찰하였다. 
이것이 그가 평신도의 가치와 목적을 재발견한 계기이다. 성직자와 신분적, 계급적으로 
구별되어 왔던 평신도가 제자된 사명자로 재탄생하게 된 계기이다(옥한흠 2003, 
18).21.성도는 단순히 구원 받은 자가 아니다. 대위임령의 실천을 위해 세상으로 보내심 받는 
세상을 변혁해 가는 제자들이다. 그의 제자훈련 패러다임이 한국교회에 건강한 교회성장, 
세계선교에 크게 공헌한 비결이 여기에 있다. 필자는 그의 제자훈련의 철학형성과 칼 
세미나의 목회적 적용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자훈련 패러다임의 철학형성 
본질은 실제를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다. 제자도의 목회철학 위에 전략과 방법들이 
나온다(옥한흠 2009, 130). 철학이 없이 제자훈련의 방법론은 존재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도는 무엇을 하느냐 보다 어떤 철학 위에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Willard 2007, 
259). 그의 지적은 오늘날 제자도의 본질 없이 교회성장의 수단으로 전락한 제자훈련에 
                                                 
21 평신도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라이코스’(laikos)는 성경에서 ‘라오스’(laos)의 말과 그 의미가 같다.  
‘평신도’ 는 주님에게 선택받은 자, 성도, 제자, 혹은 믿는 자의 공동체인 전 교회를 지칭한다(옥한흠 20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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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을 울려준다. 제자훈련의 목적은 성도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과 소명을 발견하는 데 
있다. 때문에 목회자가 제자훈련을 목회적 필요에 따라서 해석하고, 적용하면 참 제자도를 
상실하게 된다(한탐 2016, 237). 이제 목회자 자신부터 제자훈련의 참 정신과 목적을 
재성찰할 때이다. 필자는 옥한흠의 제자도 패러다임의 형성과 관련하여, 선교단체 
제자훈련의 접목, 교회의 사도적 사명 발견, 제자훈련의 헌신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유학전 : 선교단체 제자훈련의 목회적 접목 시도 
제자훈련은 한국교회에 생소한 단어였다. 북미와 영국에서 복음주의 학생운동의 
물결 속에서 초교파 선교단체들이 한국교회에 제자훈련을 소개하였다(국제 2003, 92).22 
선교단체의 다양한 전도, 기도와 양육 훈련, 귀납적 성경공부, 리더훈련 등이 한국교회에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선교단체의 제자훈련은 한국교회에 1970년대 부터 양육 및 
성경공부의 시발점이 되었다. 옥한흠 역시 선교단체의 제자훈련을 접하면서 그의 삶과 
목회에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났다. 그는 선교단체에는 있고, 기성 교회에 없는 복음, 훈련, 
비전의 요소들을 발견하였다(디사이플 2010, 24). 그는 선교단체에 자리잡은 제자훈련, 
헌신구조, 열정과 소명들을 목회현장에 접목하고자 하였다(박응규 2017, 64). 사역 초기 
그는 성도교회 대학부를 맡아 젊은이들을 제자로 훈련시키겠다는 비전을 품었다. 그는 
네비게이토 선교단체 제자훈련을 토대로 복음 중심적 체계와 양육에 힘을 쏟게 된다 
(디사이플 2010, 24).23  그는 먼저 리더훈련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리더가 다시 리더를 
훈련시키도록 양육하였다. 이는 참 제자되고, 다시 제자 삼는 예수님의 전략을 목회에 
적용한 셈이다. 그의 제자훈련의 열정은 한 명으로 시작하여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옥한흠 
2009, 36-45). 이후 옥한흠은 제자훈련을 목회현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신학적 근거를 
탐구한다. 그의 학문적 열정은 도미를 결정하는데 계기가 되었다(옥한흠 2009, 46). 
                                                 
22 한국기독 학생회(Inter-Varsity Chrisstian Fellowship: IVF), 죠이선교회(JOY Mission),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University Bible Fellow: UBF), 네비게이토 선교회(Navigators), C.C.C. (Campus Crusade 
for Christ).  
23 그는 네비게이토 선교단체 제자훈련 커리큘럼을 접하게 된다. 그리고 교회보다 선교단체들의 
영향력과 캠퍼스 부흥 전략인 ‘복음과 양육과 비전’의 3가지 요소를 발견한다(디사이플 20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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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중 : 교회에 부여된  사도적 사명의 발견 
도미한 후 옥한흠은 학문적 결과물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제자훈련의 신학적 
근거를 발견하는데 전환점이 찾아온다. 24  그가 고민하였던 제자훈련의 신학적 토대인 
교회론에 관한 조직신학적, 선교론적 통찰을 얻게 된 것이다 (박응규 2017, 65). 25 
구체적으로 한스큉의 교회론과 제자들에게 부여된 사도직 사명 개념이었다(옥한흠 1984, 
88). 한스큉(Hans Küng)은 사도의 계승자로서 세상으로 보내심은 받고, 사도적 삶과 사명은 
여전히 존재함을 강조한다(2007, 508). 제자의 사라짐과 함께 대위임령도 교회에서 
축소되는 임의변경이 일어났다. 기존에 부각되지 못하고, 묻혀있던 교회에 사도적 과제의 
재규명이요, 사도의 교훈과 사역을 계승하는 일임을 분명히 한다(옥한흠 2011, 95-96).  
옥한흠은 제자훈련의 교회론적 신학적 근거를 발견한 후 귀국을 준비한다. 귀국을 
준비하면서 목회적 적용에 대한 강한 확신도 갖게 된다. 직접적인 계기는 먼저 네비게이토 
선교본부 탐방과 총제와의 만남이 계기가 되었다. 그는 지역교회들을 둘러보면서 
제자훈련의 이상적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교회 목회현장에서 제자훈련도 
역시 적용 가능성을 발견한다. 단지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성경신학적, 
교회론적으로 목회에 적용할 문제임을 확인한 것이다(옥한흠 2009, 53-55). 이것이 
제자훈련의 목회철학과 커리큘럼이 등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들이다. 그의 귀국 길은 
사명을 소유한 제자로서 ‘나’ 자신부터 교회를 갱신하는 제자의 길이었다(옥한흠 2003, 6-7). 
또한 한 영혼에 목숨을 건 ‘광인’ 옥한흠이라는 목회자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였다.  
유학후 : 평신도를 깨우는 제자훈련의 헌신 
광인은 ‘미쳐있는 상태’ 인 열정의 아이콘(Icon)이다. 제자훈련의 결실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의 질문에 옥한흠은 3가지를 강조한다. 교회론의 확고한 목회철학, 
제자도의 전략 그리고 구체적인 목회방법들이다(옥한흠 2011, 18). 이런 맥락에서 옥한흠의 
제자훈련 패러다임과 커리큘럼의 제시는 가치가 매우 크다. 그는 교회 개척 후 제자훈련을 
                                                 
24  칼빈신학교(Calvin Theology Seminary)에서 학위를 마치고, 웨스터민스터신학교(Westerminster 
Theology Seminary)에 와서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게 된다(옥한흠 2009, 50-51) 
25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와 조카 바빙크(J. H. Bavinck), 한스 큉의 교회론과 로버트 
렉커(Robert Recker)교수로부터 교회의 사도적 사명 중심의 선교적 교회론을 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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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현장에 접목시켰다. 주입식 성경공부에 식상했던 성도들에게 제자훈련은 새바람을 
일으켰다. 한국교회는 제제자훈련을 통해 새로운 양육, 훈련의 호황기를 누리게 된다(한탐 
2016, 9). 옥한흠 자신이 교회론에 대한 새관점을 소개하였다. 개척교회의 표어에 잘 나타나 
있다. 교회 표어인 “세상에서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교회” 에 교회론의 핵심이 담겨 있다(옥한흠 2011, 42-44).  
그의 제자훈련 패러다임에는 특징이 있다. 그는 ‘평신도를 깨운다’ 에서 목회자와 
교회된 성도를 교회론적으로 재의미 하였다. 목회자와 교회의 몸된 공동체, 성령의 전인 
성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옥한흠 2004, 27). 첫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의 
이해이다. 둘째,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적 새로운 질서 형성이다. 이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아닌 동역자의 위치에서 세움이다. 이는 평신도와 성직자 개념의 분리가 아닌 
동역자의 위치로 확대이다(옥한흠 2011, 44-47). 제자훈련이 지향하는 목적과 가치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제자훈련의 목적은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워 소명자로 세우는 것이다. 
옥한흠은 이것이야말로 “목회의 본질이다” 라고 필역한다(옥한흠 2004, 80-81). 이는 성도 
개인의 변화를 넘어 온전한 제자의 길을 따른다는 의미이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 시대적 
복음사명에 헌신하는 신앙의 변화이다(옥한흠 2003, 69-70). 그의 제자도는 평신도를 깨워 
소명자로 세우는 ‘존재와 실천’ 을 이루는 종교개혁과 같은 일이었다.  
제자훈련 패러다임과 세미나 프로그램 
목회자의 목회철학에서 목회의 방향과 사역형태가 결정된다. 목회자가 제자도의 
본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제자도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제자훈련 목회철학이 
확실하면, 효과적인 제자훈련의 전략과 방법이 나온다(옥한흠 2009, 130). 그의 제자도 
뿌리는 ‘교회의 사도성’ 에 있었다. 세상으로 보내심 받는 사도적 삶을 기반하여 소명 
공동체로서 순종을 강조한다(2009, 50-52). 그의 저서인 평신도를 깨운다 에서 제자도와 
실현 전략들을 잘 제시해 주고 있다. 필자는 옥한흠의 제자훈련 목회철학과 제자훈련 
세미나, 커리큘럼, 제자훈련 체험학교와 다락방 실습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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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훈련 패러다임의 목회철학과 광인론 
교회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옥한흠은 “교회가 무엇이냐를 
놓고 진지한 고민이 없는 목회자는 진정한 목회자가 아니다” 라고 역설했다(디사이플 2010, 
257).  제자훈련의 철학과 교회의 본질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제자도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 교회에 위임된 대위임령과 연결된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그의 
철학이 광인론이다. 광인론은 목회자가 제자도를 실천하는데 핵심이다. 제자훈련은 
방법론적 기술이거나 목회전략의 프로그램이 아니다. 한 영혼에 대한 열정과 헌신, 
제자삼는 제자도를 강조한다(옥한흠 2011, 122). 칼세미나의 교회론 강의에서도 목회자의 
제자훈련에 대한 목회철학을 강조한다. 이는 제자훈련이 테크닉(Technic)이나 
프로그램(Program), 커리큘럼(Curriculum)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한 영혼의 생명줄과 
같은 교회론을 내포한다(디사이플 2010, 255).  
참 제자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목회의 본질이다. 이는 그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제자훈련 시작 과정에서 주신 단어가 ‘광인’ 이다(2010, 57-58). 성도들을 깨워 참 제자로, 
사도적 사명자로 세우는데 목회자의 소명을  강조한 말이다. 제자훈련은 거품 성장과 부흥 
뒤에 다가올 한국교회의 위기극복에 첩경임을 강조한다(옥한흠 2011, 33). 나아가 
제자훈련만이 살길이라는 확신과 신념, 열정과 비전을 소유한 자가 광인이다(디사이플 2010, 
212-14). 이는 프로그램화, 수단으로 변질된 제자도, 목회자의 편향적 제자도와는 차이가 
크다. 주님의 제자, 사도적 제자로 세우기 위한 한 사람을 향한 선택과 집중의 원리이다. 한 
영혼을 향한 목회자의 열정과 헌신이다. 성장과 배가의 원칙이 아닌 한 영혼에 대한 변화와 
제자 만드는 헌신의 원리이다. 
제자훈련 세미나가 강조하는 교회론과 제자도 
칼(CAL) 세미나는 광인론, 교회론, 제자도 그리고 제자훈련의 운영과 실제로 
구성되어 있다(디사이플 2010, 228). 아래 세미나의 일정표를 보면 좀더 이해가 쉽다. 먼저 
옥한흠 목사의 광인론을 중심으로 한 영혼에 대한 제자훈련 철학을 강조한다. 여기에 한 
영혼에 대한 교회론의 본질과 의미들을 제시하고 있다. 교회의 정의를  ‘택자의 모임, 한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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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시적 대사’ 의 개념으로 설명한다(옥한흠 2011, 72). 두번째 
제자도 개념이다. 제자도는 제자훈련의 이론과 실제를 뒷받침하는 주제강의이다. 목회자는 
왜 제자훈련을 해야 하는가,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신학적, 목회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제자훈련의 운영과 실제에 대한 구체적 목회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기존의 주입식 
성경공부가 아닌 귀납법적 제자훈련의 패러다임 전환이 핵심이다. 
<표 4> 
 
제자훈련 세미나 스케줄26 
 




A, B, C 
제자도 
A, B, C 
제자훈련시작과 운영 














훈련 운영의 실제 
















이런 맥락에서 제자훈련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평신도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제자의 위치로 옮겨놓았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제자의 정체성과 선교적 사명자로 변화시켰다. 목회자는 평신도를 깨워서 소명자로 
세우도록 부르심 받은 자이다.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자, 이를 위해서 목회자는  광인이 될 
것을 강조한다(옥한흠 2004, 80-81). 결국 제자도의 핵심은 참 제자됨과 다시 제자삼기 위해 
보내는 사도적 사명에 있다. 진정한‘참 제자’(Real Disciples)의 핵심 키워드(Core Key-
Word)는 보내심 받는 자의 헌신인 것이다. 교회에 위임된 사명을 위해 대가지불과 
자기부인이 제자도의 핵심가치이다(Stott 2010, 42-44) 
                                                 
26 국제제자훈련원 홈페이지: http://disciplen.com/View.asp?BID=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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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훈련 커리큘럼의 분석과 운영 
제자는 구호만으로 탄생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부르시고 3년간 
가르침으로 훈련하셨다. 또한 제자들과 인격적 나눔과 애찬을 나누며 제자 공동체를 
이루셨다. 이것이 주님의 비공식적(Non-Formal) 커리큘럼이다. 제자로의 부르심,  
산상수훈의 말씀훈련, 제자로 변화된 구속적 삶과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성령의 역사들을 
통하여 세상으로 보내심 받는 선교적 사명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예수님의 제자훈련에는 
가르침의 이론과 실습의 전략이 존재한다. 제자훈련 커리큘럼은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도, 
교회에 주어진 대위임령과 사도적 사명을 보여주는 길라잡이와 같다. 필자는 제자훈련 
커리큘럼의 구성과 주제들을 분석하고, 제자훈련 실제적 운영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커리큘럼의 분석 
훈련방식만큼이나 컨텐츠(Contents)는 중요하다. 커리큘럼은 곧 제자훈련의 목적과 





제자훈련 1 권   제자훈련 2 권 제자훈련 3 권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  1 과   성경의 권위   순종의 생활 
  하나님과 만나는 생활  2 과   하나님은 누구신가?     봉사의 의무 
  경건의 시간  3 과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4 과   삼위 일체 하나님     말의 덕을 세우는 사람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  5 과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    영적 성장과 성숙 
  기도의 응답   6 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순결한 생활 
  
7 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8 과   약속대로 오신 성령   신앙 인격의 연단 
9 과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의 주재권 
10 과   믿음이란 무엇인가?    청지기 직 
11 과   의롭다 함을 받은 은혜    영적 전투 
12 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새 계명 : 사랑하라 
13 과   그리스도인의 성화  
  
14 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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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교재 1권은 경건훈련 기초를 다룬다. 개인 신앙의 기초적 내용들을 담고 있다. 
2권은 교리적 내용들이 핵심이다. 이는 말씀의 터 위에 견고한 믿음을 다루고 있다. 이는 
제자훈련에 있어 최종적 권위인 말씀, 영생의 말씀 강조와도 일치한다(옥한흠 2011, 222). 
3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강조한다. 요약하면 경건생활의 기초인 신앙과 교리적 믿음 
그리고 제자된 실천적 삶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제자훈련 커리큘럼은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인격, 새로운 삶의 변화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2011, 220). 
사역훈련 교제 1권: 자아상, 2권 : 교회론, 3권 소그룹과 귀납적 성경공부들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제1권은 다시 개인의 신앙의 확증, 재확인의 과정이다. 제2권은 교회와 
제자의 개념을 다룬다. 마지막 3권은 실천적 사역훈련의 지침들이다. 소그룹 성경공부 및 
리더쉽, 인도법이다. 귀납법 성경 공부의 실제로서 관찰, 해석, 나눔, 적용을 다룬다. 그리고 





사역훈련 1 권   사역훈련 2 권 사역훈련 3 권 
  정죄는 끝났다 1 과   교회란 무엇인가 ? 
 소그룹 성경 공부의 교육 
환경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2 과   교회의 존재 이유(1) 예배  소그룹 성경 공부와 리더십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3 과 
  교회의 존재 이유(2) 
훈련   
  귀납적 성경 연구 개관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는 후사 
4 과 
  교회의 존재 이유(3) 
증거   
 귀납적 성경 공부의 실제(1) 
관찰 
  확실한 두 가지 보증 5 과 
  제자의 자격(1) 전적 
위탁자 
  귀납적 성경 공부의 실제(2) 
해석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관계 
6 과   제자의 자격(2) 증인 
  귀납적 성경 공부 실제(3) 
적용 
 
7 과   제자의 자격(2) [현장실습] 
 소그룹 커뮤니케이션 : 
질문과 경청 
8 과   제자의 자격(3) 종   소그룹 교재 인도법 
9 과   제자의 자격(3) [현장실습]   소그룹 견습과 평가 
10 과   몸의 지체와 상호 사역   소그룹 실습준비 [1] 
11 과   사역의 장을 찾으라   소그룹 실습과 평가 [2] 
12 과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   
 
 117 
사역훈련의 커리큘럼에서 알 수 있듯, 훈련목적이 개인, 교회 그리고 일군 양성에 
치우쳐 있다. 옥한흠은 제자훈련 커리큘럼의 불완전성, ‘참 제자’ 로 변화하는데 한계점을 
인식하였다.27 그 한계를 보완하고자 사역훈련 1권에서 제자의 ‘자아상’을 다시 다루고 
있다. 제2권은 교회의 사도성(위탁, 종, 증인) 및 제자의 자격을 다룬다. 다만 교회 중심적 
제자 개념을 다루고 있다. 제3권은 리더, 사역자, 순장들을 위한 실제 운영을 위한 훈련들로 
구성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교재 컨텐츠들이 교회내 사역자에 준하는 리더(순장) 양성이 주 
목적인 셈이다. 
제자훈련반 인도를 위한 체험학교와 다락방 실습 
실습은 이론만큼이나 중요하다. 제자훈련 세미나는 제자도의 목회철학을 소개하고 
있다. 다만, 지교회 목회현장에 제자훈련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가 목회자의 핵심 과제로 
남는다. 칼세미나에서는 제자훈련의 실제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주제들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 제자훈련 환경을 위한 토양분석, 소그룹, 인도자의 귀납적 인도법, 다락방 및 순장반과 
제자훈련반 참관등등이 있다(디사이플 2010, 228). 제자훈련 세미나외 실제적 운영을 위한 
체험학교 과정도 있다. 체험학교는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목회자들에게 실제지침을 
제공한다. 28  소그룹 운영에  필요한 이론과 귀납적 인도 방법을 다루고, 참관(순장반, 
제자반)과 실습(다락방)을 통하여 사랑의 교회의 현장을 보여준다(2010, 228). 체험학교를 
통해서 목회자들은 효과적인 제자훈련반을 인도하기 위한 실습훈련을 받는다.  
제자훈련에서 귀납적 관찰, 해석, 나눔, 적용의 형식인 커리큘럼 구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목회자들은 체험학교를 통해서 ‘관찰과 해석, 나눔과 적용’에 대한 질문들의 
차이를 훈련받는다. 제자훈련 인도자는 열린질문과 닫힌질문을 통한 귀납적 인도법을 
훈련하게 된다. 이 훈련을 통해서 목회자들은 커리큘럼의 질문들, 말씀해석과 효과적인 
                                                 
27 2009년 칼세미나 주제강의에서 제자훈련의 한계와 사역훈련의 시작을 설명하였다.  
28 체험학교의 목적과 유익을 첫째, 현장 노하우 둘째, 소그룹운영에 자신감과 실제상황의 지혜. 
셋째, 목회자 자신이 현장의 변화 체험. 넷째, 훈련생의 입장에서 제자훈련을 경험함이다. 제자훈련 체험학교 
다음과 같다. 1)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소그룹 체험 3회 2) 소그룹 실습 6회 : 참석한 목회자들이 직접 소그룹을 
인도후, 참석자들과 훈련원 스텝들의 평가를 듣는 시간이다. 3) 제자훈련 목회 포럼 7회 : 제자훈련을 
목회현장에서 일어나는 의문점들을 해결하는 시간’ 등을 포함하고 있다(국제제자훈련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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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제자훈련의 귀납적 방법들을 이해하게 된다. 귀납적 제자훈련 인도가 기존의 양육, 
훈련, 성경공부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더불어 목회자가 제자훈련의 나눔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체험학교는 사랑의교회 
다락방 탐방과 실습을 다루고 있다. 제자훈련은 목회자들의 이론과 실습의 균형이 필요로 
한다. 체험학교는 제자훈련 이론을 학습한 목회자들이 경험하는 모의훈련과 같다. 또한 
다락방 실습은 제자훈련의 분위기와 나눔, 훈련의 상황들에 대한 좋은 경험이 아닐수 없다. 
목회자는 개교회에서 다락방 체험을 통해서 제자훈련의 모델을 체험해 갈수 있다.  
선교적 제자도 관점에서 제자훈련 패러다임의 비평 
오늘날 제자훈련은 무엇을 상실하였는가 이 질문은 매우 도전적이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성찰이 필요한 상황에 와 있다. 그 대답은 제자도가 초점하는 
‘하나님 나라’ 에서 찾아야 한다(한탐 2016, 63). 하나님 나라는 제자도의 본질을 규정해줄 
뿐만 아니라, 제자훈련의 목적을 결정짓는 중요한 개념이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하지 않은 
제자도는 프로그램화된 제자훈련이 될 수 있다. 제자훈련이 과연 바른 목표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성찰 해야한다. 성찰의 기준은 제자도가 초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이다(Longeneker 2008, 31). 이것이 주님의 제자도의 핵심이다. 제자도의 본질은 성경적, 
선교학적 관점에서 정의해야 한다. 변화의 흐름에서 목회적 필요에 걸맞는 제자훈련 
프로그램, 커리큘럼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문헌연구 과정에서 필자는 제자도의 선교적 
본질과 교회에 위임된 대위임령을 정의하였다. 하나님 나라의 최종완성을 위한 주님의 
명령인 대위임령에 선교적 제자도가 함의되어 있다. 필자는 국제제자훈련원 제자훈련과 
세미나를 선교적 제자도 관점에서 비평하고자 한다.  
선교적 제자도와 제자훈련 목회철학 
매너리즘(Mannerism)은 제자훈련에 가장 치명적 위험요소이다. 옥한흠은 “교회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 때…, 제자훈련을 실패로 이끄는 가장 무서운 원인 중 하나이다” 라고 
말한다(2013, 212). 제자훈련 매너리즘의 위험성은 목적이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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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도가 교회성장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프로그램화 되는 위험성이다(Ogden 2007, 66-72). 
과연 제자훈련이 주님의 제자들이 소유했던 제자의 도와 일치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제자훈련이 교회성장의 수단이 되었다는 비판 때문이다. 
이것은 목회자들의 편협적 제자도 이해와 편향적 제자훈련 적용이 주원인이다. 이 역시 
본질을 상실한 제자훈련에 대한 목회자들의 매너리즘 현상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선교적 제자도의  성찰은 제자훈련의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필자는 
문헌연구에서 제시된 선교적 제자도의 핵심주제들을 중심으로 제자훈련 패러다임과 
칼세미나의 문제들을 비평하고자 한다. 비평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 대위임령과 교회의 
사도성, 복음의 상황화들의 주제들을 포함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선교적 교회의 결여 
교회본질의 규명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Ogden 2007, 54). 교회 정의는 
제자훈련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준다. 칼 세미나에서 정의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택자들, 
그리스도의 한몸된 모임, 성령의 공동체, 훈련소 등의 개념을 포함한다 (세미나 강의안 2015, 
67-74).29 또한 지상교회가 간과해 온 교회의 사도성 재발견과 소명 공동체를 강조한다.30 
세미나 강의안을 보면, 제자훈련은 “교회의 본질과 소명이 일치하는 제자를 키우는 것이다” 
와 “교회론이 제자훈련의 목회철학을 낳는다”고 말함으로써, 교회론과 제자훈련을 
연결시키고 있다. 필자는 하나님 나라에 기초한 선교적 제자도 관점에서 세미나 강의안 
내용을 중심으로 비평하고자 한다.  
첫째, 하나님 나라에서 출발하지 않는 교회의 정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이 
말하는 핵심주제이다. 예수님의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는 약속된 메시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다. 약속된 메시아의 오심이 도래한 하나님 나라이자, 복음의 소식이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종말적 최종완성됨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 과도기적 위치에 교회가 
                                                 
29 교회는 모든 신자를 의미하는 권속(Family), 지체, 성령을 모신자에 한다. 조직적 교회가 성육신적 
과제, 성령충만한 교회는 복음전파, 십자가를 헌신하는 삶을 위하여, 사명자 복음증거를 위해서 존재한다. 
30 유학중 옥한흠 목사는 한스 큉의 교회론과 로버트 렉커(Robert Recker)교수로부터 교회의 사도적 
사명을 중심의 선교적 교회론을 접하게 된다(박응규 2017,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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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무엇인가가 아닌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정의로 
시작해야 한다. 교회의 바른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기독론 위에 선교론적 해석이 
필요하다(Guder 1998, 4). 하나님 나라에서 출발하지 않는 ‘택자의 모임,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이라는 교회의 정의는 조직신학적 개념에  불과하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와 선교에서 시작된 선교적 백성의 부르심에 있다. 글라서(Glasser)의 언급처럼 언약 
백성의 부르심과 관련하여 언약적, 구속적, 계시적 의미를 간과할 수 없다(2003, 20). 하나님 
나라는 선교적 백성의 부르심과 교회에 위임된 대위임령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대위임령을 
실현하는 교회의 선교적 본질과 예수님의 제자도 전략이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칼세미나에서 언급된 교회의 정의는 제자도 전략으로서 교회의 사도성을 
연결시킨 ‘교회의 정의’ 가 아니라 조직 신학적인 ‘교회의 정의’ 에 불과하다.  
또한 칼세미나에서 교회란 “하나님 나라의 구속적 과도기에 있는 불완전하고, 
복음전파를 위한 영적전투가 있다” 고 말한다(세미나 강의안 2015, 80).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 모형이자, 복음의 대사로서 역할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앞서 문헌연구에서 
종말적 하나님 나라 개념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 구원, 계명, 기적과 이적, 
성령의 역사 등 종말론적 의미’를 간과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와 최종완성과 관련하여 
리덜보스(Ridderbos)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성, 메시아성, 성령의 역동성’ 등등을 언급하고 
있다(2012, 42, 108). 이와 관련하여 칼 세미나에서는 제자된 교회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가 없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 대사, 종말론적 복음의 소유자, 
수혜자, 선포자로서 선교적 교회의 본질 제시가 부족하다. 한마디로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교회의 정의를 내린 결과가 아닐수 없다(한탐 2016, 179). 
둘째, 흩어짐이 빠진 ‘택자의 모임’ 으로 시작된 교회의 정의이다. 교회의 사도성은 
교회의 본질과 따로 구분할 개념이 아니다. 교회의 사도성이 교회의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을 통합하는 의미이다(Küng 2007, 493). 칼 세미나에서는 교회의 정의를 ‘택자의 
모임’이라고 시작한다. 교회가 ‘택자의 모임’ 을 강조하다 보니 모이는 교회, 성전 중심의 
교회성장 프레임(Frame)에 빠지게 되었다. 이는 교회의 속성이라 할수 있는 사도성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선교사역을 기능적으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 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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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만을 부각하며, 세상의 예비된 백성들을 불러들이는 교회의 정의가 약화되었다. 
다시말해서 세상으로 흩어져 다시 교회가 되는 지역중심의 모임이 없다. 교회는 하나님 
경배를 위해 부름받은(카할) 무리들이다. 뿐만 아니라 모이게 하기 위해 불러내 
모임이(에클레시아) 있는 선교적 교회이 본질이 있다(장기명 2014, 11).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된 정체성이 부족하다. 옥한흠은 사도성의 발견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라 할수 있는 세상으로 보내심 받은 공동체를 강조 한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교회의 사도성과 강조하는 바가 세상, 즉 지역사회를 향하고 있을 뿐이다. 
대위임령과 연관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복음의 과업을 위한 선교적 교회의 ‘선교전략’ 이 
부족하다. 이는 목회자와 교회 중심적 제자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 
기초하고 제자훈련이라면 대위임령 실천을 위한 선교적 제자도를 지향하게 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제자훈련이 교회의 성장이 아닌 사명를 추구하게 된다. 또한 목회자는 목회의 
동역자, 사역자 개념보다, 선교적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칼세미나는 교회의 사도적 제자도는 발견하였으나, 사도적 제자도 완성을 위한 
제자훈련, 파송, 그리고 교회개척에는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지역중심의 모이는 
택자들의 모임,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의 한계’를 증명한 셈이다.  
모이는 교회에 묻힌 대위임령과 교회의 사도성 한계 
‘평신도를 깨운다’는 슬로건은 옥한흠의 제자훈련의 철학과 핵심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그의 제자훈련의 철학은 ‘평신도를 깨워 소명자로 보내는 사명이 목회본질이다’ 라는 
점이다. 옥한흠은 교회가 감당할 사도적 사명을 강조하였다. 다만, 그는 교회의 사도성은 
발견하였으나, 공동체적 사도적 사명의 성취는 ‘실패한 제자도’ 라는 비평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제자훈련이 선교적 교회 공동체로서 타문화권을 향한 제자삼기, 교회개척 
및 선교사 파송에 한계를 드러냈다. 필자는 교회에 위임된 대위임령과 사도적 사명과 
관련하여 비평하고자 한다.  
첫째, 선교적 교회의 본질 추구가 결여된 제자도이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한 
제자도일 때 교회는 선교적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 준다. 옥한흠은 제자도의 핵심은 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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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적 사명 계승에 있다고 말한다(옥한흠 2011, 89-92). 그의 개척교회 표어인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세상으로 보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에서도 
알 수 있듯 사도적 사명이 잘 드러나 있다(디사이플 2010, 330-31).31 그러나 모이는 교회 
중심이다 보니 흩어지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목회적 적용에 한계를 드러냈다. 물론 그의 
선교적 교회론의 이해와 교회의 사도성 발견은 그의 위대한 공헌 중 하나이다. 그러나 
전통교회의 목회자로서 대위임령에 기초한 제자훈련과 선교적 교회로서 실천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또한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목회자의 이해와 달리 선교사적 정체성과 삶의 
불균형은 불가피하다. 칼세미나에서도 자주 교회의 사도성을 강조하고 있다. 옥한흠의 
제자훈련의 핵심은 ‘사도성의 발견’ 에 있다. 그러나 교회의 사도성이 하나님 나라와 선교적 
교회의 사명과의 관련성은 규명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도성이 의미하는 바 
대위임령의 신학적 선교학적 개념이 부족하다. 단지 마태의 대위임령(마 28:19-20)에 기초한 
‘가서 제자삼아’의 의미 정도로 제시 할 뿐이다. 앞서 니센(Johannes Nissen)의 언급처럼 
대위임령의 의미가 단지 모든 족속을 ‘제자삼아’ 처럼 단편적이지 않다. 칼세미나에서 
말하는 대위임령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길로 경계넘기(막 16:15), 하나님의 나라의 소자, 
소외된 자들을 향한 성령의 자유화 해방(눅 24:44-47), 세상으로 보내심 받는 사도적 사명(요 
20:21),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선교적 교회(마 28:19-20)에 대한 통합적 개념이 
전무하다(2005, 34). 이것이 제자훈련과 커리큘럼이 공적 제자도를 비롯한 제자도의 신약적, 
선교학적 개념이 빈약하다고 비평받는 가장 큰 이유이다(한탐 2016, 139).  
둘째, 제자도의 목적하는바 대위임령과의 관련성 부족이다. 제자도 역시 하나님 
나라 영역 속에서 규정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 교회에 주어진 대위임령과 
복음의 과업이 핵심이다(Wright 2010a, 58). 여기에 제자도가 지향하는 ‘사도성’ 의 본질적 
정의가 미흡하다. 하나님의 택자, 부르심 받은 자, 소명자의 목적이 세상과 이웃을 넘어 
다문화, 타문화를 향한 사도성의 본질을 설명해주지 못한다. 사도적이 초점하는 대위임령은 
포괄적 의미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대위임령’이라는 의미는 지역적 개념이 아닌 지역을 초월하는 개념이다. 앞서 문헌 
                                                 
31  21세기 목회비전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세계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등등 목회철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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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니센(Nissen)의 언급처럼, 마가의 하나님 나라와 대위임령의 개념 역시 온 
천하로서 원심적, 구심적 선교를 지향하였다(Nissen 2005, 80). 마태 역시 대위임령의 범위는 
‘모든 족속’ 의 개념(마 28:19-20)이다. 제자훈련은 회심자 개인의 세례로서, 이는 ‘모든 
족속’이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Ogden 2007, 24). 이는 대위임령의 선교적 본질과 사명을 
지극히 지역 개념으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제자도는 교회의 선교적 
공동체로서 대위임령의 순종이자, 헌신을 강조하는데 소극적이다. 개인의 제자도로 
치부하고, 교회에 위임된 대위임령과 연결된 하나님 나라와 선교의 영역을 간과하고 있다.  
셋째, 보냄받는 사도적 삶과 사명의 실천보다 선언에 가깝다. 교회의 사도성이 
지향하는 목표는 제자삼기 또는 교회 개척과 관련되어 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삼는 
사명을 위해서 교회는 개인뿐만이 아닌 공동체적 제자도의 실천, 헌신을 요구한다. 
문헌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사의 파송과 교회개척에 대한 공동체적 
순종과 헌신이다(행 13:1-3). 칼세미나에서는 교회의 사도성을 평신도의 ‘소명’ 과 세상으로 
‘보내심’ 으로 설명하고는 있다. 그러나 세상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이웃으로 축소되어 
있다. 이는 이웃과 지역사회를 향한 사도성에 가깝다(한탐 2016, 148). 단적으로 제자도와 
사도성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핵심사역을 ‘대각성 집회’ 라고 언급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목회 중심적 복음전도라는 점이다. 이는 교회의 정의가 ‘조직신학적, 목회적 
철학’ 에 기반한 필연적 결과이다. 참 제자된 목회자의 선교사적 정체성과 실천의 부족과도 
연결된다. 제자훈련이 사도적 사명의 실천을 위한 목회 전략임을 간과하고 있다.  
교회 정의를 ‘모이는 택자’ 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흩어지는 교회’ 로 출발 했다면 
세상으로 보냄받는  선교적 공동체를 키우는 제자훈련이 되었을 것이다. 선교적 제자도를 
추구 했다면 대형교회의 길이 아닌 지역과 다문화, 타문화권을 향하여 선교적 교회의 길에 
서 있을 것이다. 대형교회와 세속적 가치를 부인했던 옥한흠 목사의 삶과 목회는 휼륭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자신의 목회철학과는 다른 방향으로 교회가 메가처치(Mega-
Church)화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2016, 1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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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과 이웃을 향한 소통하는 복음을 상실한 제자도 
제자도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으로 축소되었다. 제자훈련은 하나님 나라와 선교에 
기반한 선교적 제자도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한탐 2016, 140). 단적으로 제자도가 
교회용 제자훈련 프로그램으로 축소된 결과이다. 칼세미나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평신도를 소명자로 세우는 일이 제자훈련의 본질이라고 강조한다(세미나 강의안 
2015, 81). 그러나 제자도의 본질은 제자훈련 프로그램으로 전락하여 목적이 수단화 되고 
있다(한탐 2016, 178). 필자는 제자들이 대위임령을 실천할 복음의 대상자들인 이웃과 
세상에서 복음의 상황화와 소통과 관련된 문제들을 비평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족속을 포함한 ‘세상’ 을 잃어버린 제자훈련이다. 마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방향을 상실한 제자도이다. 제자도의 뿌리인 교회론은 그 본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에 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 선포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였다. 세상으로 보냄받는 사도적 사명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핵심이다. 
칼세미나에서 언급하는 제자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적, 선교학적 성찰이 
부족하다(2016, 139). 결과적으로 지역교회 목회자들에게 평신도를 제자를 만드는 목적이 
교회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부작용들도 나타난다. 심지어는 칼 세미나 강의에서 조차도 
“제자훈련을 잘하면 훈련생들이 순장, 리더들이 되어 목회자들의 핵심 동역자가 된다”고 
말한다. 물론 제자훈련의 부수적인 결과를 말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옥한흠은 ‘자기의 목회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면 타락한 제자훈련이 된다’ 라고 경고 하였다(디사이플 2012, 395).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가 사라지면 제자훈련은 목회자 개인의 동역자 양성소가 될 수밖에 없다. 
제자훈련은 교회성장의 프로그램이 될 뿐이다. 지역교회를 위한 복음전파의 제자도로만 
남게 된다. 결국 세상을 잃어버린 제자훈련 프로그램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한국사회는 
지금 다문화 사회와 다원주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제자도가 추구하는 대위임령이 이제 
우리의 지역과 사회, 다문화 가정과 타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제자도를 상실해 가는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참 제자도를 실현할 선교적 상황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마가는 
제자도의 목적이 어디에서 어디를 향하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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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서는 것이다. 대위임령의 초점하는 사도적 사명의 경계는 점진적이고, 확장적 개념을 
잘 표현해 준다. 구체적으로 제자도의 대상자 역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갇힌자, 
소자들이다(Nissen 2005, 83). 이런 맥락에서 칼 세미나가 말하는 제자도는 이러한 범위와 
대상의 구체적 설명에서 매우 빈약하다.  
둘째, 제자도의 목적이 수단화된 제자훈련이다. 제자도는 ‘참 제자 되기’와 다시 
‘제자삼기’에 목표가 공존한다. 세상으로 보냄받는 제자들의 복음전파는 제자삼기와 
관련되어 있다. 마태가 언급하는 ‘제자삼기’에는 복음전파의 대상, 지역과 이웃이 포함되어 
있다(마 28:19-20). 그런데 제자훈련 또는 커리큘럼에는 이웃을 향한 복음전파로서 대상과 
지역, 전략이 아주 빈약하다. 이는 교회성장과 결부된 고착화된 목회자의 의식이 낳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제자훈련을 교회성장과 결부시켜 ‘영혼을 제자로 만들겠다’ 는 목회자의 
필요적 제자도일 뿐이다. 그 한 영혼들에 대한 제자도의 출발, 대상, 과정이 하나님 나라와 
선교적 교회 그리고 대위임령이라는 연속성이 부족하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는 대상자들로서 ‘세상과 이웃, 사회적 약자들’ 에 대한 언급(마5:13-14; 15:23-26; 
24:9-13; 눅 4:16-21; 10:27; 24:46)이 자주 등장한다.  
셋째, 타인을 향한 제자도가 아닌 개인 중심적 제자이다. 모든 족속과 이웃을 향한 
제자도는 복음의 상황화를 상실하였다. 이는 모든 족속을 대상으로 할 때, 타문화권을 
포함한 문화와 언어 그리고 세계관을 내포하게 된다. 세상과 이웃을 향한 복음전파와 
제자삼기 과정에서는 상황화가 작용한다. 대위임령의 주동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삼음’ 
에 있다. 제자도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파송과 교회개척이 뒤따른다. 제자도의 
가장 효과적 전략은 교회개척이다(박기호 2013, 13-16). 옥한흠의 제자훈련의 목표는 
‘사도적 사명을 소유한 제자를 만들겠다’ 는데 있다. 그의 설교 메시지에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한탐 2016, 178). 그런데 교회의 사도성 실천과 제자훈련의 
가시적 열매로서 대각성 집회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사랑의 교회가 개척 교회 후 
초창기부터 강조해온 대표적인 복음집회 사역이다. 여기서 제자도를 추구하는 교회의 
핵심사역이 ‘대각성 집회’ 인 것은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다른 선교사역을 다양하게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영향력 있는 한국교회인 서빙고의 O 교회나 부산 S 교회와 비교해 
 126 
볼 때, 교회 개척부터 ‘대위임령’의 실천을 위한 선교비전, 선교사대회 및 파송등과 같은 
핵심 선교사역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결국 제자도의 본질이 ‘교회와 목회 중심적 
제자훈련’ 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나아가 결과적으로 제자도의 목적이 교회성장의 수단화된  
목적 전치현상의 주범이 아닐 수 없다(2016, 178).  
선교적 제자도와 제자훈련 실제 운영의 비교 
제자훈련은 제자도를 실현하는 방법론이다. 제자도의 실현을 위한 제자훈련방식과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 제자도의 패러다임 만큼이나 제자훈련 커리큘럼은 중요하다. 또한 
효과적으로 제자훈련을 인도하는 방법들이 필요하다. 제자훈련의 커리큘럼은 교회론과 
제자도를 풀어내는 실타래와 같다. 커리큘럼에 따라서 제자훈련생들의 제자의식과 삶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한탐 2016, 152). 이런 맥락에서 커리큘럼에 포함된 
컨텐츠(Contents)와 핵심 주제들이 무엇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필자는 제자훈련 
커리큘럼을 선교적 제자도 관점에서 분석 및 비평을 하고자 한다.  
제자훈련 커리큘럼에 결여된 교회의 본질과 제자도 
커리큘럼에는 개인의 제자도로 가득하다. 교회의 본질과 공적 제자도가 커리큘럼에 
서 부재하다(한탐 2016, 139). 교회의 본질이 제자도를 구현하는 제자훈련의 방식을 
규정한다. 제자훈련생들에게 교회의 사도적 사명의 인식과 실천을 위해서 커리큘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제자훈련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성도의 신앙성장에 관련된 
내용들이 차지하고 있다. 커리큘럼이 목회적 관점에서 성도 개인의 신앙성장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제자훈련의 커리큘럼 치명적 약점은 ‘교회의 본질과 대위임령’ 에 대한 
신학적, 선교학적 반영이 매우 빈약한 점이다(2016, 139). 이와 관련해서 좀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없고, 개인의 복음만이 있다. 커리큘럼 1권에서 
기독론부터 시작하여 개인의 구원을 다루고 있다(세미나 강의안 2015, 173). 문제는 그 
복음의 성격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아닌 개인구원에 초점한 복음이라는 점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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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비긴(Newbigin)이 지적처럼 극단적 칼뱅주의(Calvinism)의 왜곡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1954, 112). 무엇보다 이웃과 세상을 향한 사회적 책임 또는 공적 복음을 간과하고 있다. 
고힌(Goheen)은 ‘개인의 십자가의 구원이 개인에 머물러 교회 공동체적 변혁공동체를 
퇴색시켰다’ 라고 말한다(2011, 103). 그외에 제자훈련 커리큘럼내 개인신앙과 믿음의 
교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커리큘럼에서 교회론과 제자도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제자훈련 커리큘럼임에도 성도의 경건생활과 신앙을 위한 교리가 
대부분이다. 앞서 문헌연구에서 다뤘던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서 나타난 가시적 
복음의 역사들이 빈약하다. 특별히 종말적 하나님 나라와 완성을 위한 제자들과 선교적 
교회에 주신 복음제시가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남겨진 미완성 복음의 과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교회의 승리, 주의 재림으로 오실 최후영광의 개념이 빈약하다.   
둘째, 모이는 교회와 성령의 전에 치중되어 있다.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 공동체로서 역동적 성령의 역사들에 대한 언급은 매우 빈약하다. 성령의 
역동적 역사가 지극히 개인에게 초점되어 있다. 제자훈련의 목적은 평신도를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 사도적 사명자로 파송하는 데 있다. 칼세미나 강의에서 제자는 사도적 
사명자로 살아갈 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한다(세미나 강의안 2015, 
65). 제자훈련 수료생들에게 사역훈련에서 교재 1권(성령, 새 생활의 열쇠)에서 로마서 
8장을 교육하는 이유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칼세미나에서 강조하는 성령의 역사란 결국 
‘성전의 전’, ‘주님의 몸된 공동체’ 보다는 개인 성도에게 초점되어 있다. 이것은 개인 중심적 
제자도를 실현하는 데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라는 점이다. 교회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 현현, 계시적 선포의 측면이 축소되었다.  
성령의 역동적 역사를 통해 흩어지는 선교적 교회와 선교 공동체 사명의 언급이 
빈약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제자도는 개인이기 보다 성령의 몸, 전으로서 역동적인 
공동체적 개념이다. 안디옥 교회에서도 성령의 역동적 역사는 선교적 교회 공동체에 
나타났다. 최근 국제제자훈련원은 온전한 제자훈련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2015, 
65). 32  그러나 윌킨스(Wilkins)은 선교적 공동체적 제자의 삶은 “프로그램화된 
                                                 
32 온전한 제자도:지성, 감정, 의지(자기부인), 관계(사회성=하나님=이웃섬김), 행함(거짓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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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훈련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는 대위임령을 순종하여 따라갈 때, 제자의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한다(2015, 420). 결국 옥한흠은 선교적 교회론의 개념 이해는 
있으나, 대위임령 실천을 위한 선교 공동체 실현까지은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제자도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적 의미에서 선교적 공동체적 삶과 사명을 살아가야 한다. 제자도는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 민족을 향하는 공동체성을 포함한다(Wilkins 2015, 377).  
셋째, 성도 개인의 신앙적 제자도는 있을지라도, 사회적 책임으로서 공적 제자도는 
결여되어 있다. 제자의 사도적 사명은 커리큘럼 1, 2, 3권에서 거의 언급이 없다. 다만, 
사역훈련 2권에서 사도의 개념을 다룰 뿐이다. 대부분이 단편적 제자의 자격과 삶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개인의 ‘존재론적 인식과 삶의 변화’ 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제자도의 
외적변화로서 제자의 삶과 사명으로 사회적 책임 또는 공적 제자도(Public Discipleship)가 
전무하다(한탐 2016, 139). 제자훈련에서는 제자의 삶으로 증거자, 복음전도 차원의 언급 
수준이다. 제자의 사도적 사명의 헌신과 위탁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 나아가 목회자 
스스로가 제자도와 사도적 사명에 대한 교회론적 이해가 부족하다. 이와 관련하여 
스나이더(Snyder)는 ‘제자도가 하나님 나라에 기초하지 않음의 반증이다’ 라고 
지적한다(1991, 154-55). 하나님 나라가 아닌 교회의 필요에 따른 제자도로 가득하다(한탐 
2016, 69). 이러한 제자훈련에 대해 교회 내부적으로, 목회자들의 자성의 목소리들이 많다. 
제자훈련의 무용론,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화된 제자도, 제자 없는 제자훈련이라는 
비평들이다. 선교적 제자도의 실현은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된 교회, 교회의 대위임령의 
추구, 보내심 받은 사도적 사명의 헌신 여부에 달려있다.  
시대와 문화의 변화 상황에 고착화된 커리큘럼 한계 
제자훈련 커리큘럼은 21세기의 시대문화 코드에 상황되어야 한다(국제 2003, 390). 
앞서 한스 큉(Hans Küng)이 언급한 것 처럼 교회는 시대와 문화속에서 형태와 이미지를 
변화해 왔다. 기독교 복음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와 문화에 비평적 상황화에 대처해 
왔다. 교회론과 복음의 상황화가 필요하듯, 커리큘럼은 변화하는 시대와 문화의 흐름과 
같이 해야 한다. 이런맥락에서 볼 때 제자훈련 커리큘럼은 매우 고착화, 제도화 되어 왔다. 
 129 
히버트(Hiebert)의 지적처럼 초상황화 만큼이나 무상황화는 위험하다(1997, 102-10). 이것이 
제자훈련 커리큘럼이 시대와 문화의 흐름에 역행하며 제도화 되었다고 비평 받는 주요한 
이유이다.  
첫째, 광의적 세상(타문화권)에 대한 문화 상황적 이해와 대상자들이 없다. 
커리큘럼에서 제자가 살아가는 세상의 정의는 지역사회에 가깝다. 타문화권을 포함한 
세상과 이웃 개념이 빈약하다. 성도 개인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 국가의 개념에 한정시킬 
수밖에 없다. 지역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 없이 대위임령과 사도적 사명 실현은 
불가능하다. 문헌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대위임령이 초점하는 선교의 
범위와 대상, 지역이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그 대상까지 포함된다. 지역과 타문화권을 
포함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주린 자, 병든 자, 갇힌 자, 핍박받는 자, 소자들 등등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Nissen 2005, 83-86). 따라서 목회자에게 ‘광인’ 이란 결국 교회성장과 사역자, 
일군세움에 있게 된다. 수료생들에게 지적성장, 인격변화의 신앙은 개인중심적 
제자훈련이다(한탐 2016, 181). 단적으로 “제자훈련은 있으나 제자는 없다” 라고 비평 받는 
이유이다(Ogden 2007, 54). 목회자들의 편의적 제자도 해석은 하나님의 선교적 제자와는 
거리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보냄 받은 평신도의 사도적 사명이 빈약하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빈약하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는 과도기적 불완전한 교회요, 
제자훈련이 필요하다” 라는 논리는 목회자의 자의적 해석이다(세미나 강의안 2015, 82-83). 
또한 목회자에게 “어떠한 제자를 삼을 것인가에 대한 제자의 개념부터 정립해야 한다” 라고 
말한다.33 이미 성경적, 선교학적으로 정의된 제자의 개념을 목회자에게 정의하게 함은 
모순적이다. 제자훈련이 교회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 결국 선교적 
제자를 키우지 않는 광인은 ‘목회일념의 광인’ 에 불과하다. 
둘째, 문화와 세계관에 대한 이해 및 제시가 없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도와 
목회자들은 세계관에 대한 제자훈련에서 필요가 절실하다. 성도들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공급받고 싶은 핵심 주제 영역이기도 하다(한탐 2016, 46-48).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33이와 관련하여 위탁(눅 14:26), 증인(행 1:8), 종(눅 22:27)의 요소이다’ (옥한흠 2011,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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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이 세상에서 겪는 많은 갈등이 그것이다. 신앙과 문화의 관계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 가장 크리스천에게 필요가 시급한 분야이다. 그럼에도 커리큘럼에는 
크리스천의 세계관과 문화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제자의 사명 실천무대인 세상과 
문화에 대면하여 복음의 상황화 관점이 부재하다. 단순히 성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여기서 문화에 대한 3가지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히버트(Hiebert)의 지적처럼 문화와 복음 사이에 있는 교회는 무상황화, 지나친 상황화의 
적용, 성경을 토대로 한 비평적 상황화이다(1997, 102-10).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에서 
무상황화는 고착화된 문제를 초래한다. 반면 초상황화는 지나친 문화의 적용으로 복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속화와 변질의 위험성이 있다.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와 포스트모던 
문화적 영향, 다원주의 다종교 속에서 비평적 상황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제자훈련 
커리큘럼은 교리적이면서, 문화에 대한 비평적으로 상황화된 복음과 신앙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셋째, 변화하는 상황에 따른 복음전파의 제자가 없다.  변화하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전할 복음에 대해서 가이드(Guide)가 없다. 변화하는 세상, 문화(세계관), 다(타)문화 
사람들을 향한 ‘상황화된 복음전파’ 가 필요하다. 제자훈련 커리큘럼은 이러한 문화, 세계관, 
다(타)문화 사람들에 대해서 전무하다. 그럼에도 성경에 나타난 모범적인 제자훈련으로서 
설명한다. 최근 온전론에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공동체” 
를 강조하고 있다. 예수를 닮은 온전한 제자훈련의 모델을 골로새 교회에서 찾고 
있다(옥한흠 2004, 85). 골로새 교회가 제자훈련의 성경적 모델로 적절한가? 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하나님 나라와 대위임령을 성취하는 선교적 교회 모델은 안디옥 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다(Polhill 1992, 288: 장기명 2014, 30에서 재인용).  
또한 바울과 바나나가 실시한 제자훈련이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 또는 ‘제자’ 
로 변화된 결정적 이유이다. 안디옥 교회는 ‘택자들의 모임’이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한몸됨’을 이루었다(Greenway and Monsma 2000, 56). 나아가 다문화 
리더쉽과 성령의 역동적 역사로 바울과 바나나를 파송하며 ‘교회의 사도성’ 을 
순종했다(Stott 1994, 216). 안디옥은 지역교회 중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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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인과 유대인의 다문화 회중을 형성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이방인 선교에 
헌신한 제자 공동체요. 온전론에서 언급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 공동체’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교회가 아닐 수 없다. 
체험학교의 귀납법적 인도에 실종된 제자도의 광인  
체험학교는 목회자들을 위한 후속 프로그램이다. 칼 세미나 이후 목회자들은 
체험학교를 통해서 실제 방법론과 순장반, 제자반, 다락방 참관, 현장실습을 경험한다. 
목회자들은 제자훈련반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목회자가 제자훈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진단의 과정이다. 체험학교에서 진행되는 제자훈련 참관과 실습, 다락방 
참관 및 실습은 목회자에게 기대감을 준다. 하지만 제자훈련을 인도하는 목회자, 소그룹의 
귀납적 인도법, 그리고 현장 실습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귀납적 제자훈련 인도방식의 한계이다. 제자훈련 커리큘럼의 질문들은 관찰과 
해석, 적용과 나눔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목회자는 각 질문마다 특징에 따라 인도방식의 
차이를 요구하고 있다. 사실 커리큘럼이 의도한 질문형식(관찰, 해석, 나눔, 적용)이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기에 목회자들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귀납적 
인도법이라는 천편일률적 학습방식으로 고착화 되어가고 있다(한탐 2016, 140). 이는 자칫 
형식의 틀에 갇혀서 커리큘럼이 다룰 내용의 해석과 나눔이 수박 겉핧기 식으로 지나칠때도 
있다. 결과적으로 훈련의 가르침과 나눔이 빈약해지고, 틀에 짜인 학습방식과 순서진행에 
메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인도자가 제자훈련 과정에서 핵심 내용과 신앙적 쟁점들에 
충분한 나눔을 간과할수 있다. 또한 체험학교의 경험들이 목회자들에게 제자훈련시 
유익하지만 반면에 경험된 사고의 틀에 갇혀 기계적으로 제자훈련을 인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목회자의 제자도 이해에 대한 자기검증이 부재하다. 목회자에게 위임된 
교회론, 제자도, 제자훈련 방식이 목회자의 역량 차이다. 제자훈련를 인도하는 목회자의 
목회철학과 제자도에 대한 자기진단이 전무하다. 체험학교에서 실제 운영과 기술적 
방법론에 치우쳐 있다. 체험학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분야는 ‘방법론’ 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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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목회자의 교회론과 제자도 이해의 ‘본질 확인’ 이 필요하다. 지역교회 목회자가 
제자훈련 패러다임을 어떻게 목회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가를 검증해야 한다.  
체험학교에서 이 부분을 다루지 않는다. 목회자의 교회론과 제자도의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검증을 목회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제자훈련에 준비되지 않은 
목회자들로부터, 목회철학의 부재, 제자도의 상실, 거래적 제자훈련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2016, 236-38).  
마지막으로 제자훈련은 누가 인도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재성찰할 필요가 
있다(2016, 150). 지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제자훈련의 가장 치명적 약점이 아닐 수 없다. 
제자훈련이 교회의 목회적 필요에 따라 목적이 수단으로 전치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대위임령을 부여받은 교회의 본질과 상관없는 제자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칼 세미나 이후 
체험학교의 목적과 취지, 방법론 제시가 과연 적절한가? 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하다. 보다 
적절한 다양한 모델 제시 및 목회자들을 위한 실천적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국제 
2003, 391). 이러한 문제의식과 대안마련은 선교적 제자도에 기초한 목회자의 의식과 
실천의지에서 비롯된다.  
요약(Summary)  
본 장에서는 국제제자훈련원 제자훈련의 패러다임의 현장이해를 살펴보았다. 먼저, 
제자훈련 패러다임에 관한 옥한흠의 목회철학의 형성 과정을 개괄하였다. 유학 전 선교단체 
제자훈련을 경험후 목회현장에 적용, 유학 중에는 제자훈련에 대한 성경신학적 근거와 
교회의 사도적 사명의 발견. 유학 후에는 평신도를 깨우는 제자훈련을 교회에 도입, 발전, 
헌신과정을 다루고 있다. 제자훈련 칼세미나와 관련하여 광인론,  교회론, 그리고 제자도를 
설명하였다. 또한 제자훈련 커리큘럼의 분석과 운영을 살펴보았다. 필자는 먼저 제자훈련 
커리큘럼인 1, 2, 3권의 내용과 사역훈련 1, 2, 3권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목회자들에게 제자훈련의 인도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해주는 칼세미나를 살펴보았다. 
실제운영은 체험학교와 다락방, 실습 및 현장참관을 포함하고 있다. 체험학교에서는 사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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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다락방 참관 및 소그룹 인도의 실습 등을 강조한다.  목회자들은 체험학교에서 
제자훈련반 인도를 위해서 훈련과 방법론들을 습득하게 된다. 
칼세미나는 옥한흠의 제자훈련 목회철학과 실제 운영에 있어서 유익이 크다. 그러나 
필자는 선교적 제자도 관점에서 제자훈련 패러다임과 커리큘럼의 문제점들을 비평하였다. 
먼저 선교적 제자도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선교적 교회의 결여, 모이는 
교회에 묻힌 대위임령과 교회의 사도성 한계, 세상과 이웃을 향한 소통하는 복음을 상실한 
제자도의 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선교적 제자도의 관점에서 제자훈련 실제 운영을 
비교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제자훈련 커리큘럼에 결여된 교회의 본질과 제자도, 시대와 
문화의 변화상황에 고착화된 커리큘럼의 한계, 마지막으로 체험학교의 귀납법적 인도에 
실종된 제자도의 광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다음 6장에서는 현장연구 조사의 설계와 방법론 그리고 현장분석을 살펴볼 것이다. 
문헌연구을 통해서 정립된 제자도와 목회자들이 이해하는 제자도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있다. 또한 국제제자훈련원과 제자훈련 패러다임의 분석과 목회자들이 제자훈련 현장에서 
강조하는 제자도를 비교 하고자 한다. 목회자의 제자도 이해와 강조에 따른 차이는  
제자훈련생들이 참 제자가 되고, ‘제자삼는’ 제자로 변화시키는 제자도 실현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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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칼(CAL) 세미나를 수료한 목회자의 제자도 이해와 현장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목회자의 제자도 이해와 제자훈련시 강조하는 
제자도를 파악하는데 있다. 현장연구는 국제제자훈련원의 칼세미나를 수료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제자훈련의 인도자이면서 제자훈련의 훈련자이다. 나아가 목회자 
자신이 제자훈련의 목표인 ‘참 제자되기’ 에 최우선 대상자란 점이다. 목회자 자신이 
제자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제자의 실천적 삶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교회 
목회자는 제자도의 성경적, 선교학적 이해와 목회철학의 정립이 필요하다. 목회자의 
제자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른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제자훈련원 제자훈련 
패러다임 위에 다양하게 적용되는 제자훈련이 있다. 문제는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목회자들의 제자도 이해와 적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제자훈련에 대한 목회자의 
철학부터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이유, 훈련방식, 훈련자 선발 등등 다양하다. 그로인하여 
제자훈련의  결과물 또한 다양한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국제제자훈련원과 지역교회 
목회자들의 제자훈련 패러다임이 과연 일치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필자는 목회자들이 
제자훈련 과정에서 ‘제자도의 본질’ 강조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 판단 기준으로 
제자훈련 수료생들의 변화 비중도를 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제자훈련원의 
현장이해와 분석, 칼세미나를 수료한 목회자들의 제자도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목회자들이 
강조하는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과제이다. 왜냐하면 제자훈련생들이 ‘참 
제자로 변화되었는가’ 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설문지 조사를 토대로 목회자의 
제자도 이해와 제자훈련시 제자도의 강조에 대한 자료수집를 할 것이다. 수집된 자료들은 
상호교차 비교를 통해서 분석 결과들을 차트로 제시하고자 한다. 도출된 결과들을 
문헌연구에서 정립된 선교적 제자도의관점에서 비교, 분석 내용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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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사는 필자의 외부자적(Etic) 해석을 배제하고, 인터뷰의 진술 내용을 
내부자적(Emic) 관점으로만 기술할 것이다. 끝으로 인터뷰 조사의 결과 내용들을 선교적 
제자도 관점에서 비교, 분석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설문지(Questionnaire)와 인터뷰의 결과 
필자는 설문지 조사와 인터뷰를 병행하여 목회자들의 제자도 이해에 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북미의 워싱톤(Washington)주의 W교회, 샌디에고의 C교회와 한국 
서울의 O교회, 부산의 S교회의 목회자 50명이 참여 하였다. 설문조사 참가한 목회자들은 
제자훈련을 다년간 진행되어온 목회자들이다. 인터뷰 조사는 한국의 O교회와 S교회 목회자 
6명이 참여하였다. 제자훈련 5년차 이상 경험자들로 한정하여 진행하였으며, 다년간 
제자훈련의 경험자로 심층면접에 적합한 대상이라 판단된다.  
설문지(Questionnaire)의 결과 
설문지에 참가한 목회자 50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보면, 연령대로 분포는 
30~40대(74%). 40~49대(26%)로 구성되어 있다. 제자훈련 인도 경험의 년수로는 대체로 5년 
이상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필자는 연구질문 1, 2, 3 번과 관련된 설문지 조사와 이후 
수집된 자료들을 갖고 상호교차비교 및 분석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설문의 
자료수집을 위해서 질문을 중복하여 자료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질문1결과 :교회에 위임된 대위임령과 목회자 철학  
 
목표1. 첫 번째 연구 질문은 교회와 대위임령에 대한 목회자의 목회철학 






교회의 본질과 대위임령에 관한 공감도 
 
<차트1> 은 질문 1, 2번에 대한 상호교차 비교이다. 질문 1번에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정의해야 한다’ 의 공감도 여부를 묻었다. 그 결과 목회자들은 ‘그저 
그렇다’(6%)를 포함하여 ‘그렇다’(40%)와 ‘매우 그렇다’(54%)의 의견들을 보이고 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인식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질문 2번에서는  교회의 목적은 ‘교회에 위임된 대위임령 실현에 있다’에 공감도 여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는 차트에서 알 수 있듯, ‘그렇다’(38%), ‘매우 그렇다’(56%) 의 지배적인 
공감의 의견을 나타내 주고 있다. 목회자의 목회철학과 의식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선교적 본질과 대위임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임을 잘 알 수 있다. 여기서 







































<차트2> 에서는 질문 4번의 대위임령과 관련된 목회자의 전략, 가시적 슬로건, 배너, 
홍보물들이 존재 여부에 관한 설문의 결과이다. 차트에서 알 수 있듯, 목회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 안팎에서 가시적 전략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38%), ‘매우 그렇다’(38%) 의견들이 전체 76% 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만족스럽지 않다(22%)’는 의견도 비교적 높게 나타내고 있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 목회자들의 긍정과 부정적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설문에 참여한 목회자들이 
대부분 중, 대형교회의 목회자인 것을 감안할 때,  해당 설문의 답변은 ‘긍정적’ 이라기 





대위임령의 목회철학과 예배(설교)에 강조 
 
<차트3> 에서는 질문 3, 5번에 대한 상호교차 비교들이다. 질문 3번은 목회자들에게 
교회의 핵심가치과 목회철학의 숙지 여부를 물어 보았다. 그 결과로서 목회자들은 
‘그렇다’(54%), ‘매우 그렇다’(36%)의 의견이 매우 높았다. 질문 5번에서는  대위임령과 
관련된 선교전략들이 성도들에게 예배(설교)시 정기적으로 강조 되는가? 의 여부를 물어 
보았다. 그 결과로는 목회자들은 ‘그렇다’(64%), ‘매우 그렇다’(24%)는 긍적의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차트3> 에서 알 수 있듯 교회와 대위임령에 관련하여 ‘예배와 설교’에서 































제자훈련에서 강조하는 대위임령과 선교훈련 및 사역 형태들 
 
<차트4>에서는 질문 6, 7번의 상호교차 비교들이다. 질문 6번에서 대위임령과 
관련된 내용들이 제자훈련 과정에서 잘 다뤄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로서 
목회자들의 답변을 보면, ‘그렇다’(58%)와 ‘매우 그렇다’(24%), ‘그저 그렇다’(18%)의 
의견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질문 7번의 경우는, 제자훈련생이 선교훈련 및 사역에 
동참여부을 질문하엿는데, 그 결과로서 ‘그렇다’(52%), ‘매우 그렇다’(38%)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반면 ‘그저 그렇다’(10%)의 의견은 감소하고 있다. 차트에서는 제자훈련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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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5> 질문 8, 10번에 대한 상호교차 비교들이다. 질문 8번 에서, 선교사역형태와 
지역은 대위임령과 관련되어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로서 목회자들은 
‘그렇다’(58%)와 ‘매우 그렇다’(36%) 의 의견으로 전체의견에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써 ‘그저 그렇다’(4%)와 ‘그렇지 않다’(2%)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질문 10번에서는 선교사역의 대상자가 다(타)문화 중심인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 
결과로는 목회자들이 ‘그렇다’(52%) 와 ‘매우 그렇다’(24%)의 높은 수치를 보인다. 그러나 
‘그저 그렇다’(20%), ‘그렇지 않다’(2%), ‘매우 그렇지 않다’(2%)의 의견도 각각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질문 8번에서 ‘대위임령과 관련있다’ 라는 압도적인 의견과 





선교사역수, 재정 비중도와 선교 참여도 
 
<차트6> 은 질문 9, 11번에 대한 상호교차 비교들이다. 질문 9번에서는 
교회(공동체)가 선교사역과 재정사용은 적절한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로서 ‘그렇다’ 
(54%), ‘매우 그렇다’(34%)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면 ‘그저 그렇다’(8%), ‘그렇지 
않다’(4%)의 의견도 있었다. 질문 11번에서는 목회자가 훈련생들에게 선교사역 동참에 
동기를 부여 하는가를 질문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그렇다’ (52%), ‘매우 그렇다’(36%)의 
의견이 다수임을 알 수 있다. 반면 ‘그저 그렇다’(8%), ‘그렇지 않다’(2%)의 의견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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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결과 : 목회자의 제자도 이해와 훈련시 강조점  
목표2와 관련하여,  목회자의 제자도 이해와 제자훈련에서 강조하는 ‘제자도’ 의 
본질이 무엇인가? 에 대한 질문의 결과들이다. 제자훈련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로 목회자들이다. 설문을 통해서 제자훈련생들이 이해하는 제자도와 그 관련성에 
대한 실제 결과들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제자훈련 수료생들이 향후 선교사역 동참에 따른 
의식과 변화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핵심 질문들이다. 연구목표를 위하여 설문[10~19]번의 






제자의 대위임령과 제자도의 선교적 본질 
 
<차트7> 은 질문 12, 13번에 대한 상호교차 비교들이다. 질문 12번에서, ‘제자는 
대위임령에 헌신하는 삶에 있다’ 는 공감도 여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로서, 목회자들은 
‘그렇다’(58%) 와 ‘매우 그렇다’(32%)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목회자 대다수가 제자의 
본질과 ‘대위임령’ 을 연관지어 답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그저 그렇다’(8%)의 
의견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있다. 질문 13번에서 ‘제자도의 본질은 선교적이다” 라는 
공감도 여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로 목회자들은 ‘그렇다’(48%)와 ‘매우 그렇다’(42%)의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목회자 대부분(90%)이 제자도의 본질은 제자됨과 
대위임령 실천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각의 질문에 대한 목회자들의 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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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보다 선교사명의 실천적 변화강조 
 
<차트8> 은 질문 18번에서는, ‘실제 제자 훈련생들에게 주님의 인격적 변화(믿음 
보다 ' 선교적 삶과 사명감'에 강조합니까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로, 목회자들은 
‘그렇다’(44%) 와 ‘매우 그렇다’(12%) ‘그저 그렇다’(36%)의 의견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이는 목회자들이 제자도의 본질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수치이다. 
목회자들이 제자도의 본질 강조할 때 훈련생들의 인격적 변화에 집중하다보니, 제자된 후 
의식과 삶의 변화로서 선교 사명의 실천적 변화까지는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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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9> 는 질문 14, 16번 에 대한 상호교차 차트들이다. 질문 14번에서 ‘제자훈련 
커리큘럼과 선교적 백성의 삶과 사명강조’ 의 관련성 여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는 
목회자들이 ‘그렇다’(48%), ‘매우 그렇다’(8%)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저 그렇다’(38%) 의견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질문 16번에서는 ‘커리큘럼 수정의 필요성’ 
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로는 목회자들이 ‘그렇다’(50%)와 ‘매우 그렇다’(16%)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반변 ‘그저 그렇다’(28%)의 의견도 높다. 이는 제자훈련에서 선교적 
삶과 사명의 강조에 따른 커리큘럼 수정의 필요성을 대부분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해 준다. 





훈련과정과 설교시 선교적 제자도 관점 강조 
 
<차트10> 은 질문 15, 17번의 상호교차의 비교들이다. 질문15번에서 ‘선교적 백성을 
강조하는 제자도인가 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로서 목회자들은 ‘그렇다’(56%)와 
‘매우그렇다’(22%)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그저 그렇다’(18%)의 의견이 높은 수치인 
점을 감안해보면, 제자훈련 과정에서 선교적 삶의 강조가 미흡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질문17에서 ‘선교적 제자도의 본질을 예배(설교)에서 강조하는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로서 ‘그렇다’(46%), ‘매우그렇다’(34%)의 의견이 각각 나타내고 있다. 다만, 담임 
목회자의 설교와 제자도의 강조가 일치할수록, 제자훈련 과정에서 목회자들이 제자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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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변화 강조와 커리큘럼의 균형여부 
 
<차트11>은 질문 18, 19번에 대한 상호교차의 비교이다. 질문18번에서 ‘목회자가 
인격적 변화보다 ‘선교적 사명’ 을 강조하는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로서, 목회자들이 
‘그렇다’(44%), ‘매우 그렇다’(12%)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반면, ‘그저 그렇다’(36%) 를 
의견도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질문19번에서는 ‘참 제자의 삶과 선교사명감의 강조가 
커리큘럼에 충분히 반영되었는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로서 ‘그렇다’(44%), ‘매우 
그렇다’(12%) 의 의견을 나타나고 있다. 반면 ‘그저 그렇다’(36%) 의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자훈련에서 ‘선교사명’ 의 실천적 변화가 왜 저조한가에 대한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커리큘럼의 수정과 변화’ 에 대한 요청이 높음과 비례하고 있다. 
질문3 결과 : 수료생의 제자이해와 선교사명의 변화 
목표2. 연구 질문은 ‘제자훈련을 수료한 성도들이 ‘참 제자됨’의 의식과 선교 사명에 
동참여부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의 결과들이다. 연구질문 2는 목회자의 목회철학과 
가치철학, 그리고 제자훈련 과정에서 강조하는 제자도의 본질적 의미를 초점하였다. 
연구질문 3에서는 제자훈련 수료생들이 변화한 제자의 이해와 사명감에 초점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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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제자' 라는 인식 변화 
 
<차트12> 에서 제자훈련 수료생들이 ‘주님의 제자이다’ 라는 인식변화가 있는가에 
대하여,  목회자들이 ‘그렇다’(52%), ‘매우 그렇다’(12%)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면에 ‘그저 
그렇다’ (34%)의 의견 역시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이는 제자훈련 담당 목회자들이 
제자훈련생들이 향후 주님의 제자로 변화하였는가에 대해서 제자와 관련하여 긍정적 
인식과 해석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다만, 해석에 따라서는 ‘불만족’ 또는 ‘부정적인 의견’ 의 
제시로도 볼 수 있다. 나아가 향후 ‘주님의 제자’라는 인식과 변화가 실제적 사역으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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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13> 은 질문 20, 22번 에 대한 상호교차의 비교이다. 질문 20번에서는 제자훈련 
이후 ‘주님의 제자로 인식의 변화가 있습니까 에 대한 질문 결과이다. 목회자들이 
‘그렇다’(52%), ‘매우 그렇다’(12%), ‘그저 그렇다’(34%) 의 이견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질문 22번에서는, 제자훈련 수료생들의 선교사명의 인식과 변화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로서  ‘그저 그렇다’(34%), ‘그렇다’(54%), ‘매우 그렇다’(12%)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저 그렇다’의 의견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나는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었습니까? 
의 질문에서 ‘그저 그렇다’(34%)라고 의견들을 감안할 때, 제자훈련생들에게 제자의 의식 





선교사역으로 관심의 변화와 자발적 동참 
 
<차트14> 는 질문23, 25번에 대한 상호교차 비교이다. 질문 23번에서 
제자훈련생들이 ‘관심있는 선교사역에 지원하였는가에 질문하였다. 그 결과로서 
‘그렇다’(44%), ‘매우 그렇다’(8%)의 의견과 반면에 ‘그저 그렇다’(42%)와 ‘그렇지 
않다’(6%)의견도 각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공존함을 
알 수 있다. 질문 25번에서는 제자훈련생들이 ‘자발적 선교 동참입니까’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로서, ‘그렇다’(46%), ‘매우 그렇다’(8%)와 ‘그저 그렇다’(38%), ‘그렇지 않다’(8%)의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제자훈련생들의 의식과 삶의 변화의 관련성이 비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회자가 제자훈련에서 제자훈련생들에게 제자도의 강조, 커리큘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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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훈련 및 기도모임, 선교사 후원 
<차트15> 는 질문24번에 대한 분석차트이다. 질문24번 에서, 제자훈련생들의 
선교훈련 및 기도모임, 선교사 후원의 비중도의 인식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로서 
목회자들은 ‘그렇다’(44%), ‘매우 그렇다’(14%)와 ‘그저 그렇다’(36%), ‘그렇지 않다’(6%)의 
의견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답변에 대한 긍정적 해석을 하자면, 비교적 제자훈련 
수료생들은 선교훈련 및 기도모임, 선교사 후원 등에서 인식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선교 사역의 동참도 다소 증가하고 있다. 다만, ‘그저 그렇다’ (36%)와 ‘그렇지 않다’(6%)의 
견도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자훈련생들의 변화에 있어서 목회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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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16>은 질문 21, 26번 에 대한 상호교차의 비교이다.  질문 21번에서, 
‘제자훈련후 주님의 제자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로 ‘그렇다’ 
(52%), ‘매우 그렇다’(12%), ‘그저 그렇다’(34%)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질문 26번에서는 
‘타(다)문화 선교사역에 참여 성도의 비율은 어떠한가’를  질문하였다. 차트에서 알 수 있듯, 
‘그렇다’(52%), ‘매우 그렇다’(12%)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의견으로 본다면 
64%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다. 종합하자면, 주님의 제자로서 인식 변화와 다(타)문화 
선교참여의 비율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제자의 인식변화에 대한 ‘그저 





평신도 선교사 훈련 및 파송 
 
<차트17> 은 질문 27번에 대한 분석차트이다. 제자훈련생들이 ‘선교훈련 및 선교사 
파송’ 과 관련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로 제자훈련 수료생들은 해당 교회 또는 타 기관에서 
선교훈련과 단기평신도 선교사 파송 사례가 다소 있다. 차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렇다’(50%), ‘매우 그렇다’(8%)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선교사 파송인지, 선교훈련’ 
에 대한 설문 참여자들의 이해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그저 그렇다’(28%), ‘그렇지 않다’(14%) 의 의견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또한 설문에 대하여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석에 




















인터뷰 참가자는 서울의 O교회와 부산의 S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제자훈련 인도 경험을 5년 이상자로 한정하였다.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질문지를 준비후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필요시 추가 질문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S 교회 목회자 4명이 
미국 방문(7월1일 2018년)시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서 
제자훈련의 철학과 운영에 대한 세부내용들을 좀더 나누었다. 인터뷰 질문들은 교회에 
위임된 대위임령과 제자도의 이해, 제자훈련에서 강조하는 제자도의 본질, 현 제자훈련 
커리큘럼 수정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인터뷰 조사 후 수집된 내용은 내부자적 관점에서 
참여자들이 진술한 내용 그대로 표현하였다. 다만, 문맥상에서 수정 및 삽입이 불가피한 
경우 외부자적 관점에서 최소한의 편집을 하였다. 이 경우에도 괄호( ), 표시로 구별하였다.  
결과 1 : 교회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정의  
< 질문 1 : 교회의 ‘본질 또는 목적’ 에 대한 정의 >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와 선교의 관점에서 어떻게 정의 하고 있습니까?와 
관련하여 질문하였다.  
응답자 A  :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복음 안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결국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곧 교회의 
본질적 목적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응답자 B : 교회의 본질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순결함이며,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역할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의 모임이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이 땅을 
예수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물들게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대리기관으로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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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C: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본질적 목적이 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통치하심)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확장되어야 한다.  
응답자 D : 이미와 아직 사이에 공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을 뿐 아니라 완성되어 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미시오데이(Missio Dei) 
하나님으로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현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 확장하고 
계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한 교회는 새하늘과 새땅,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선교적 공동체로 나아간다. 
응답자 F : 선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 (선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주권적인 
구속사역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과 그들이 모인 교회가 삶의 전 영역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최우선적 사명이요 사역이다.  
응답자 G :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선교에 있다.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멈추는 순간 
교회의 정체성을 잃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사명이자 우선순위는 선교에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적 목적은 선교이다.  
결과 2 : 현재 제자훈련에서 강조하는 제자도 본질 
<인터뷰 2 : 제자도 본질에 이해와 제자훈련 과정에서 강조하는 제자도> 
목회자가 생각하는 제자도의 본질 또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며, 현재 
제자훈련반(성도들)에게 강조하는 제자도의 본질적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의 질문이다. 
응답자 A :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의미한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받는 이유를 (제자훈련생들에게) 물어보면 
단순한 성경공부로 생각하는 (제자훈련생)들이 많다.  제자도는 성경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다.  제자도의 목적은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언행이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훈련되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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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B : 제자는 무리와 구별된다. 무리는 떡(오병이어의 기적)을 얻을 수 있기에 따르는 
자라면, 제자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자이다. (제자의 삶)은 예수님이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삶이다. 나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본받는 삶이다.  때문에 
목회자는 성도들을 내 사람이 아니라, 열두 사도가 살아냈고, 초대 교회 성도들이 살아냈던, 
(제자로서) 순수한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도록 섬겨야 한다. 
응답자 C : 제자도는 많은 정보를 학습하는 지적인 과정이 아니다. (제자도)는 거룩한 삶의 
패턴을 유지할 수 있는 근원적인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응답자 D : 제자도의 본질은 복음과 성령 안에 날마다 변화하고 성장하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참 변화를 위해 성경적 제자도의 기본인 말씀묵상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기도하는 삶을 (구축해 가는 것이다). (제자도는) 피상적이고 
사변적인 제자훈련이 아니라 복음의 생명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적 제자도를 
실천한다.  
응답자 E : (제자도)는대위임령의 말씀처럼,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이다. 그것은 
전도와 선교, 양육과 훈련이다. 현재 제자훈련을 받는 성도들은 어느 정도 양육이 되어있다. 
때문에 이들에게 어떻게든 자신의 에너지와 물질 시간과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삶이 
되도록 훈련하고 있다. (제자훈련)에서 강력한 복음 중심성을 갖도록 말씀과 기도, 전도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응답자 F :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크게 전도와 양육이다.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여 세례를 베풀고, 주님에게 배운 것을 또 다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양육이 제자도의 핵심이다. 제자훈련생들은 이미 양육이 어느 정도 된 
분들이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진행하면서는 전도에 좀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  
결과 3 : 대위임령을 실현해 가는 선교 전략들  
< 질문 3 : 대위임령을 실현해 가는 선교비전과 전략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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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임령의 실현을 위해서 교회에서 강조하는 선교비전과 전략들은 무엇이며, 이를 
실현해 가는데 핵심 동력들은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응답자 A  :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삼는 것이 바로 선교비전이다. 이 비전을 위해서 
민족의 구분없이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며,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백성이라면 누구나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위임령을 
실현하는데)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는 것이 곧 선교적 비전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다. 
응답자 B :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 즉, 무리가 아니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맡겨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 사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 1)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길 원하는 모든 자들! 동력은 먼저는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2) 
내게 맡겨 주신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하고, 3)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일 것이라 생각 된다. 
응답자 C :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자는 중심적인 선교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엔진 역할과도 같은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한다. 
응답자 D : 교회 내 모든 양육훈련 체계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삼는 과정을 통해 세례를 
베풀고(새가족복음화), 가르치며(양육프로그램), 지키게(훈련과정)한다. 선교의 비전은 
제자화과정에 동일하며 대상은 불신자를 넘어 새가족, 기존신자들 모두에게 해당된다. 
(대위임령을 실현하는) 동력은 복음의 생명력과 성령의 능력이다.  
응답자 F : 교회 설립 때부터 선교 교회로 시작하였고, 선교는 교회의 핵심가치이다. (선교의 
핵심가치로는)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는 교회의 슬로건이다. 지역의 50만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5천 선교사 파송이  비전이다. 교구별 선교기도회와 선교사 훈련학교, 해마다 
1,600명 해외 단기선교에 헌신한다. 훈련받은 평신도 중, 선교에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1년에 
10여명씩 파송하고 있다.  
응답자 G : 지역과 나라와 열방에서 복음전파와 회복을 위해 날마다 새벽예배와 수요예배, 
주일오후 찬양예배 때 합심기도를 실시한다.  평신도들이 선교사 파송의 비전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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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역별 선교기도회와 선교사 훈련학교, 단기선교에 동참하고 있다. 이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선교에 대한 비전이자, 온 성도들의 헌신의 결과물이다.  
결과 4 : 제자도 강조를 위한 커리큘럼 수정의 필요성   
< 질문 4 : 커리큘럼 수정과 보완의 필요성 여부 > 
현 제자훈련 커리큘럼에 수정, 보완될 주제나 내용들이 있는가? 를 질문하였다. 
응답자 A : 무응답 
응답자 B : 내적 변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생긴다. 
외적변화: 불을 품고 있으면 뜨겁듯 주님의 사랑을 품고 있으면 생명을 향한 견딜 수 없는 
사역의 삶이 일어난다.  
응답자 C: 제자훈련을 통한 (제자훈련생들에게) 내적변화와 외적변화가 당연한 것은 
아니다. 당연한것과 자연스러운 것은 다른 개념이다.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기에 그 자연스러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응답자 D : (제자훈련을 통한) 진정한 변화는 자생적이며 자발적 변화이다. 진리와 예수를 
만난 인생들이 날마다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다. 아울러 
복음적 제자도는 자연스럽게 선교적 제자도로 나아간다. 선교적 교회가 가능하려면 선교적 
제자도가 선행되야 한다. 이는 성경의 통전적이고 정경적 작업을 통한 구속사적 제자훈련의 
구심력이 필요하다. 복음중심적 제자훈련을 지향해야 한다. 복음과 함께하는 성령의 
이끄심과 충만을 간과하면 안 된다. 복음이 생성하는 공동체성과 선교적 제자도와 
교회론으로 확장은 복음적 제자도의 당연한 결과물이다.  
응답자 E : (현 제자훈련 커리큘럼)이 다소 성경공부적 요소가 강한데 훈련의 측면을 
생각한다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에 대한 가이드가 좀더 필요하다 생각한다.  
응답자 G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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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 결과에 대한 분석(Analysis) 
목회자들의 제자도의 이해와 현장에서 제자도의 강조점은 다양하다. 필자는 이번 
설문지와 인터뷰 조사를 통해서 목회자들의 제자도 이해와 제자훈련시 강조하는 제자도에 
관련한 자료들을 수집 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상호교차를 통하여 내용들을 분석 제시하고 
있다. 인터뷰의 경우 목회자의 진술 내용들을 내부자적 관점(Emic)에서 기술하고, 진술 
내용들의 공통분모들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분석의 기준은 앞서 문헌연구을 바탕으로 
선교적 제자도의 관점에서 수집된 자료들의 결과 분석 후 비평하였음을 밝힌다.  
설문지 결과에 대한 분석 
자료수집 후 결과분석에 대한 개별 차트들을 상호교차 방법을 선택하였다. 설문지 
자료들이 나타내 주는 의미있는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수집된 자료해석의 객관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핵심 질문들은 중복 질문하였다. 설문지 자료들을 가지고 상호교차 
비교하여 결과들을 분석후 비교하였다. 필자는 연구질문들 1, 2, 3번을 중심으로 한 결과 
분석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질문1 분석 : 교회의 본질과 사도성 실천의 불균형  
연구질문1]과 관련한 자료수집의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를 내릴 수 있다.  
첫째, 교회의 목적과 본질은 ‘대위임령의 실현에 있다’ 는 목회자의 목회철학의 중요성이다. 
<차트1> 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의 본질이‘하나님 나라와 선교에 있다’ 와 교회의 목적은 
‘교회에 위임된 대위임령의 실현에 있다’ 는 설문에 따른 목회자들의 인식(‘그렇다’, ‘매우 
그렇다’, 94%)이 중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교회의 존재 목적과 본질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위임된 대위임령과도 일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설문들을 보면, 
‘선교훈련 및 사역 형태들과 관계’(90%, 차트4), ‘다(타)문화 중심의 선교사역의 여부’(76%, 
차트5), ‘선교사역의 형태와 재정 비중도’(88%, 차트6)에서 각각의 의견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사항으로는, ‘다(타)문화권 선교사역과 관련성’ 을 질문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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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회자의 ‘대 위임령의 중요성’ 의 인식과 타(다)문화권 
선교사역 동참과의 관련성의 불균형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대위임령 실현을 위한 목회자의 전략적 훈련 및 선교사역 강조의 필요성이다. 
대 위임령의 실현 여부에 있어 목회자의 목회철학이 중요하다. 따라서 목회자의 목회철학이 
제자훈련에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관련하여 
설문들을 보면, ‘대 위임령의 강조를 위한 목회자의 핵심가치’(‘그렇다’, ‘매우그렇다’76%, 
차트2), ‘대 위임령을 강조하는 예배(및 설교)의 강조’(88%, 차트3), ‘제자훈련 과정에서 
선교사명의 강조’(82%, 차트4), ‘선교훈련 및 사역에 재정 사용도의 적정성 여부’(88%, 
차트6)에서 각각 높은 수치들을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회의 본질과 선교사명을 목회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중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셋째, 대 위임령에 관한 목회자의 목회철학과 사도성 실현의 불균형의 문제이다. 
<차트4, 5> 에서 알 수 있듯이, 대 위임령과 관련된 선교사역들을 실시하는가에 질문에서 
목회자들의 공감도(‘그렇다’, ‘매우 그렇다’ 94%, 차트5)가 매우 높게 나타내고 있다. 다만 
선교전략이 한인들 또는 지역사회에 집중되어 있다는 의견(76%, 차트5)이다. 이는 
선교사역이 다(타)문화, 대위임령과 관련성 여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같은 질문에서도, 대위임령과 관련된 ‘그저 그렇다’ (20%,  차트5)의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질문 3] 에서,  제자훈련 이후에 타(다)문화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가의 
질문의 결과를 보면, ‘그렇다’, ‘매우그렇다’(66%, 차트13)의 의견을 보여주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 이는 교회의 본질과 사도적 사명 실천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교회가 실시하는 선교사역의 형태가 교회의 선교적 본질로서가 아닌 교회의 필요에 따른 
사역으로서 선교임을 보여주고 있다. 교회의 선교사역이 타문화권(국외)지역 보다는 
동일문화권 또는 다문화 지역(국내)에 편중되어 있음을 잘 보여준다. 
질문2 분석 : 선교적 제자도 부재, 임의변경된 제자도 
연구질문 2와 관련한 설문들의 결과를 통해 ‘제자도의 본질’ 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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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제자도에 대한 목회자의 성경적, 선교학적 이해의 필요성이다. 목회자들마다 
제자도에 대한 자의적 해석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차트7, 8>를 보면, ‘제자의 삶은 대 
위임령에 동참하려는 순종과 헌신에 있다’ 에 대한 질문에 목회자들의 공감도(‘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90%, 차트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수치들은 목회자가 제자의 삶이 
개인 신앙의 변화를 넘어 외적 삶의 변화와 선교사명감과 관련한 변화임을 잘 인식한다는 
점이다. 또한 ‘제자도의 본질의 선교적’ 이라는 공감도(90%, 차트7)에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매우 그렇다’(42%, 차트7)의 의견이 매우 높다. 다만. 하나님 나라와 선교적 
교회의 전략적 적용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제자훈련생들에게 제자도의 ‘선교적 삶과 사명 강조’ 의 불균형이다. 
<차트7>를 보면, ‘제자도와 대위임령, 제자도의 선교적 본질 인식’ 에 대한 공감도(‘그렇다’, 
‘매우그렇다’)가 각각 90%를 나타내고 있다. 예배와 설교에서 제자도의 사명을 
강조(‘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88%(차트3)로 나타난다. 다만 ‘개인의 인격적 변화보다 
사명 실천의 변화를 강조하는가’ 를 질문하였 때 그결과(‘그렇다’, ‘매우 그렇다’)는 56%를,  
‘그저 그렇다’36%(차트8)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제자훈련이 ‘인격적 변화’ 에 치우친 
제자훈련 프로그램으로 축소된 제자도를 반증해 준다. 결국 개인의 신앙성장에 초점한 
인격적 변화인 점인 셈이다. 제자도가 추구하는 대위임령의 인식과 실천의 격차를 볼 수 
있다. 또한 목회자의 제자도의 이해와 강조의 불일치 하고 있다.  
셋째, 제자도 본질을 추구하는 ‘커리큘럼의 수정’ 의 필요성이다. <차트10> 에서, 
‘제자훈련 커리큘럼’ 과 선교적 백성된 삶과 사명 강조는 일치하는가의 질문에서 ‘설교와 
훈련’이 비교적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제자훈련 과정에서 제자도의 목회철학에 대한 
정기적인 메시지의 반복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다만, <차트9> 목회자들은 제자도와 
커리큘럼의 관련성 또는 반영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대답(‘그저 그렇다’)이 38%로 
지배적이다. 이는 제자훈련 커리큘럼 수정의 필요성(‘그렇다’, ‘매우 그렇다’)이 66% 
(차트9)을 보이고 있다. 커리큘럼이 제자도의 반영에 대한 긍정적 답변(‘그렇다’, 
‘매우그렇다’)이 56%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커리큘럼 수정의 필요성’ 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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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 커리큘럼은 교회의 선교적 본질과 제자도가 초점하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관련된 대위임령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질문3 분석 : 수료생의 제자되기와 제자삼기의 격차 
연구질문 3과 관련된 수집된 자료들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다.   
첫째,  목회자와 성도간의 ‘제자’ 됨의 이해에 격차가 크다. <차트12> 에서 알 수 있듯, 
제자훈련 후 수료생들의 ‘제자’로 변화됨의 여부에(‘그렇다’, ‘매우그렇다’) 64% 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그저 그렇다’(34%)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제자됨의 
확신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차트13>에서 선교사명의 우선순위가 
변화되었는지에 상호교차 질문에서도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차트11> 에서 
실천적 변화 강조에 대한 긍정적 답변(‘그렇다’)이 56%를, ‘그저 그렇다’ 답변이 36%를 
에보여주고 있다.  이는 제자훈련 커리큘럼이 인격적 변화에 초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목회자는 자신의 목회철학을 예배와 설교, 가시적인 형태 제자도 본질을 강조하고 있다. 
강조하는 것과 제자훈련에서 강조부분과 성도들의 의식의 문제는 격차가 보여주고 있다. 
목회자는 제자도의 강조와 제자훈련에서 커리큘럼과 연계하여 제자도 본질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위임령과 관련된 선교사역들의 불충분이다. <차트14> 에서, ‘관심있는 
사역에 동참(‘그렇다’, ‘매우 그렇다’)한다는 의견은 52%를, 자발적 선교동참 
(‘그렇다’,’매우 그렇다’)은 54%를 보이고 있다. 다른 질문 사항과 비교할 때 현격하게 낮은 
수치를 보임을 알수 있다. 이는 제자훈련에 실천적 변화와 교회의 사도성과 대위임령 
실천에 대한 제자훈련생들의 참여도가 매우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선교사역의 
관심변화 여부(‘그저 그렇다’)에서는 42%, 자발적 선교참여는 38%(차트14)와 관련하여 
대체로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해당 설문참여자가 중대형 교회 목회자를 감안할 때, 
선교훈련 및 사역의 형태들이 다양함에도 매우 이례적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대위임령 관련 
타문화 중심의 변화가 필요하다. 목회자가 전략적, 의지적 선교훈련 및 사역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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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제자되기에서 제자삼는 제자도의 불균형이다. <차트16>에서, ‘다(타)문화 
선교사역에 참여중인 성도(‘그렇다’,’매우그렇다’)는 60%를 보이고 있다. <차트17>에서 
‘평신도 선교사 훈련 및 파송의 비중’(‘그렇다’,’매우 그렇다’)은 58%로 낮은 의견이다. 이는 
제자훈련 수료자들이 ‘참 제자되기’ 와 제자삼기의 변화에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교회의 
본질과 사도성에 대한 제자도의 실현 여부에 대한  중요한 수치이다. 반면 ‘타문화 
선교사역의 참여에 대한 의식변화(‘그저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는 38%를 보이고 있다. 
평신도 선교사 훈련 및 파송에 대한 부정적 답변(‘그저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은 42%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타문화권 사역 참여도와 평신도 선교사 훈련과 파송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비율이 높지 않다.  
참 제자되고 제자삼는 제자도의 불균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제자훈련이 있으나 
개인 중심적 훈련, 참 제자없는 제자훈련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목회자는 교회내 
타문화권 선교사역의 영역과 선교사훈련, 파송 등의 사역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 중심의 선교 프로젝트 마련 및 제시가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한 제자도의 본질 강조, 추구, 구체적 제시가 필요하다.  
인터뷰 결과에 대한 분석 
필자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인터뷰의 진술들은 
내부자적 관점에서 기술하였다. 필자 개인의 주관적 해석, 자의적 편집을 배제하고, 보다 
객관적 자료분석과 목회자의 교회, 대위임령, 제자도 이해들을 제시하였다. 
분석 1 : 교회의 선교적 본질에 대한 목회철학 정립   
질문 1> 의 인터뷰 결과에 대한 분석내용이다. 목회자들은 교회의 본질과 교회에 
위임된 대위임령을 이해하는 기준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기초하는데 공감도가 매우 
높다. 이는 교회의 정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존재론적 의미와 목적에 대한 목회자들의 
신학적, 성경적, 선교학적 관점에서 잘 정립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교회의 정의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 ,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교회의 본질, 목적, 사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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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확고한 목회철학이 있다는 점이다. 목회철학을 소유한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 특별히‘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과 통치하심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보여주고, 회복, 확장하시는 분임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알 수 있다. 또한 목회자들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위한 
대위임령과 복음전파, 선교사역을 지지하고 있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선교적 
공동체 형성을 추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위대한 
사명이자 우선순위는 선교에 있다는 점이다.  
분석 2 : 대위임령의 인식과 실천의 통합 제자도 
질문 2>에 관련된 결과분석이다. 제자도 본질에 대해서 목회자들은,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데 개념적, 목회적 제자훈련 과정에서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다.  제자도의 정의를 단순히 성경지식의 습득이 아닌 전인격적 변화와 예수님을 
따름으로 잘 인식하고 있다. 제자도는 나의 생각, 가치관 형성,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훈련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임에 공감하고 있다. 목회자들이 제자도의 본질을 예수님의 삶과 
목적을 본받는 삶으로 인식하고 있다. 제자도의 목표로 복음과 성령 안에서 날마다 
변화하고 성장하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복음의 생명력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제자도를 실천하고 있다. 다만 대위임령이 강조하는 ‘모든 족속’(마 24장; 마 
28장), 온 천하에 다니며(막 16장), 하나님 나라의 나라와 치유(눅 24장), 세상으로 보냄 받는 
사도적 사명(요 20장) 실천을 위한 전도와 선교, 선교적 제자도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분석 3 : 모든 민족을 향한 제자도 실천적 영역  
질문 3> 의 인터뷰 결과들의 분석들이다. 목회자들은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삼는 것이 바로 선교비전이다’ 에 매우 공감하고 지지하고 있다. 인터뷰에 참가자 
서울의 O교회와 부산의 S교회 목회자들의 공통분모이기도 하다. 두 교회가 개척할 
당시부터 ‘선교비전에 확고한 교회론’을 가지고 있었다. O교회 목회자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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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비전을 이뤄가는 성령의 역동적 역사를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주의 오실길을 예비하는 
목회철학’ 위에서 선교비전과 목표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S교회 목회자들의 경우도, 
교회의 존재목적과 대위임령에 대한 목회철학이 확고하다는 점이다. 교회의 목적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삼는’ 과정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고(새가족의 복음화) 
가르치며(양육프로그램) 지키게(훈련과정)함을 강조하고 있다. 교회개척 당시부터 
선교하는 교회의 목회철학을 기반하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와 민족, 세계 
복음화라는 교회의 슬로건에 잘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구체적 예시들로서, 선교사 
파송비전, 선교적 공동체로서 기도회와 선교사 훈련학교, 해외 단기선교에 헌신, 중, 장기 
선교에 헌신하는 평신도 선교사들의 증가에서 잘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회의 
본질추구와 목회적 실천적 선교사역들이 ‘제자훈련’ 을 제자도의 본질로 이끄는 
동력이라는 점이다. 
분석 4 : 제자도의 내적, 외적 변화를 위한 커리큘럼  
질문 4> 의 인터뷰에 대한 결과 분석이다. 목회자들은 제자훈련생들의 인격적,  
실천적 변화에 따른 균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다만, 해당 질문에서 ‘필자의 의도’ 
와는 달리 인터뷰 대상 목회자들은  일반적 진술 내용로 진술하고 있다. 제자도의 진정한 
변화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 양육, 훈련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S 교회 
목회자들의 경우 성경이 제시하는 바 구속사적, 복음 중심적 제자훈련과 커리큘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제자훈련이 선교적 교회의 대위임령 실현에 있어 선교적 
제자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성경공부식 제자훈련 측면에서 커리큘럼의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다만, O 교회 목회자들 경우 현 제자훈련 커리큘럼의 변화의 
필요성에 언급이 많지 않다. 커리큘럼의 만족도를 표현한다기 보다는 해당 교회의 
목회철학과 선교 패러다임에 비해 커리큘럼의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S 교회의 목회자들은 선교적 제자도와 교회론으로 확장은 복음적 제자도의 
당연한 결과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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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Summary) 
필자는 자료수집 후 연구 질문 1, 2, 3번 에 대한 상호교차 분석차트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분석차트들에 대한 공통분모 및 특징들을 해석,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목회자들의 ‘교회와 대위임령’ 에 관한 목회철학, 제자도의 본질 이해, 훈련생들의 제자의 
이해와 선교사명에 변화의 인식 등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다.  
연구 질문 1, 2, 3번에 대한 자료분석에 대한 결과들이다. 첫째, 목회자들이 이해하는 
대위임령에 대한 교회의 본질 이해도, 공감도, 강조점을 설명하였다. 대부분 목회자들의 
인식과 공감도에 있어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둘째, 제자도 본질 이해와 제자훈련의 
강조점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자훈련 과정에서 목회자들의 내적, 외적 변화에 대한 
제자도의 강조,  외적 변화의 강조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는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목회자가 인식하는 훈련생들의 제자됨의 변화와 선교사역 동참의 비중도 
변화에 따른 이해이다. 훈련생들의 선교 사역 동참이 다문화 선교에 집중되고 있다, 
타문화권 선교사역 및 훈련에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분석 차트들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대위임령에 목회자의 교회의 위임된 
대위임령 철학과 교회의 사도성의 실천의 불균형이다. 목회자들의 제자도 본질에 대한 
이해와 실제 제자훈련 과정에서 강조여부와는 격차가 크다. 이는 목회자들이 목회현장의 
필요에 따라 제자훈련을 실시하고 있음을 대변해 준다. 또한 커리큘럼의 구조적 한계점이다. 
이는 커리큘럼이 지나치게 내적변화, 교리중점, 개인의 제자도와 관련된 커리큘럼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교회론과 제자도의 본질 강조와 상관없이 구조적 커리큘럼에 제한된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제자훈련생들, 교회의 선교적 본질, 하나님의 
백성된 제자로서의 결여로 나타난다. ‘목회자들의 ‘교회와 선교 대위임령’ 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 선교적 제자도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이제 7장과 8장에서는 목회자들의 의식과 실천을 위한 변화를 이끄는 리더쉽을 다룰 
것이다. 먼저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상황 진단과 선교적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변화 
리더쉽 이론과 적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변화를 위한 실험모형의 설계 및 실행과 실행 





변화를 위한 전략 및 대안들(STRATEGICS FOR CHANGE) 
필자는 이번 Ⅲ부에서는 선교적 제자훈련 전환을 위한 전략적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문헌이론과 현장연구조사를 통하여 발견된 결과들을 토대로 전략적 대안들을 
설명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선교적 제자훈련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적용 프로그램의  
제시이다.  
제7장에서는 변화의 올바른 행동을 위한 문제상황의 진단을 시작으로 변화를 
이끄는 프로그램 개발 내용을 다룰 것이다. 또한 변화를 이끄는 리더쉽의 이론들과 변화를 
이끄는 프로그램 개발의 내용들을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리더쉽 
이론에 맞추어 변화를 위한 실험모형의 실행 및 그 결과들을 제시할 것이다.  
제8장에서는 선교적 제자훈련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적용 프로그램들을 제시할 
것이다. 목회자의 인식변환을 위한 MDIC의 세미나, 선교적 교회와 제자훈련의 현장모델의 
제시, 변화를 위한 적응의 4단계 적용, 마지막으로 DMI와 지교회 목회자들에게 선교적 
제자훈련 패러다임의 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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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선교적 제자훈련의 실행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   
변화는 누가 일으키는가 이 질문은 리더쉽에서 매우 중요하다. 기존 
리더쉽(Leadership)의 연구에는 ‘리더’(Leader) 한 개인에게 초점맞춰 왔다. 한 사람의 리더와 
리더쉽이 주목받던 시대였다. 리더쉽의 궁극적 목적은 변화창출이 우선시 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리더쉽이 추구하는 목표는 변화만이 아니다. 리더쉽이 지향하는 바는 변혁의 과정이다. 
즉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자들 보다 변화 대상자들의 변혁과정이 중요하다. 여기서 변화를 
선택하는 대상자의 의식과 대상자가 소속된 사회와 문화의 특성이 반영된다(Rogers 2005, 
297-98). 따라서 리더쉽의 키워드(Key-Word)는 개인과 공동체의 혁신과 부수적 이익창출의 
변혁이 중요한 것이다.  
제자훈련 과정에도 성도 개인의 지식과 삶의 변화과정이 존재한다. 변화의 주체는 
목회자이다. 그래서 목회자 개인의 역량과 인격이 중요시된다. 또한 목회자와 
제자훈련생들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목회자 자신이 
제자도를 실천하고, 삶과 신앙의 나눔이 제자훈련생들과 교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목회자의 가르침과 신앙의 불일치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목회자는 변혁적 
리더쉽의 주체이자, 변화의 대상자에 서 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지지하는 제자도의 
가치와 현실가치의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제자도의 이해가 다양한 목회자 그룹들이 
존재한다. 필자는 다양한 목회자들의 그룹들을 범주화한 후에 이해관계자로 명명할 것이다.  
또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제자도의 강조를 위한 실험모형의 설계와 실행들을 
진행할 것이다. 실험모형의 실행 후 목회자가 제자도의 본질 추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소개하고자 한다. 끝으로 변화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적용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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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훈련의 상황 진단과 목회자의 범주화 
21세기 리더쉽의 화두는 ‘실행 리더쉽’(Adaptive Leadership)이다. 이는 조직내 
문제상황에 따른 ‘인식’에서 ‘실행’으로 이끄는 리더쉽이다(Heifetz외 2012, 40-42). 
사람들의 선호하는 리더는 문제 해결자(Solution Giver) 또는 비전 창조자(Vision 
Maker)이다(Clinton 1992, 3-11). 오늘날 대중은 변화의 방향성 제시자보다 실행 리더쉽을 
선호한다. 실행 리더쉽은 변화에서 변혁으로, 변혁을 넘어 통합을 이끄는 집단적 변화이다. 
이때 집단적 실행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더이상 대중은 리더들로 부터 ‘인식과 
배움’에 만족하지 않는다. 변화하는 환경에서 조직의 변혁과 창조를 위한 적응 리더쉽이 
필요한 이유이다(Heifetz 외 2012, 40). 제자도를 추구하는 목회자에게 필요한 리더쉽이 아닐 
수 없다. 단순 가르침이 아닌 소통과 공감능력이 목회자에게 요청된다. 제자훈련의 목적이 
결국 성도의 의식과 변화에 있기 때문이다. 성도의 의식변화에서 주님의 제자로 변혁이다. 
그 시작은 제자훈련을 이끄는 목회자의 제자도 리더쉽에 좌우된다. 필자는 다양한 
목회자들의 제자도 이해를 그룹별로 범주화할 것이다. 그리고 변화를 이끄는 리더쉽 이론 
및 적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자훈련과 상황 진단 
하이패츠(Heifetz)의 적응적 리더쉽에서 “올바른 리더쉽의 실행은 올바른 진단에 
있다.” 고 말한다(2012, 21). 올바르지 않은 진단은 필연적으로 잘못된 행동과 판단을 
불러온다. 성공하는 리더들은 올바른 진단 후에 행동한다. 따라서 리더들의 올바른 진단을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채널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Heifetz 외  2012, 
40). 본 장에서는 문헌연구와 현장조사로 수집된 자료들을 비교 분석 하고자 한다. 제자도에 
대한 목회자의 지지가치(Espouse Values)와 실제가치(Practical Values)의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지역교회 목회자들의 제자도 이해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제자훈련 
커리큘럼의 한계와 수정의 필요성이 이슈화(Issues)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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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제자훈련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하는 목회자들을 구분하고자 한다. 
목회자들의 의식과 실천적 변화를 위한 현장진단과 변화행동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자도의 지지가치와 현실가치의 격차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샤인(Edgar Schein,)은 “조직 문화와 리더쉽 ”(Organizational 
Culture and Leadership) 에서 “인간의 문화와 조직 내의 사물과 사건의 지지가치(Spouse 
Vlaues)와 실제가치(Practical Vlues)에는 격차가 있다” 라고 말한다(2010, 116). 사회 문화와 
조직에서 실현되는 가치들은 항상 격차가 존재해 왔다. 비단 기업, 조직, 사회 문화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 목회자들에게 ‘현실을 직시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도표에서 볼 
수 있듯, 목회자의 지지가치와 현실가치의 격차가 크다. 1) 교회에 위임된 대위임령에 대한 
목회철학, 2) 목회자의 제자도 이해와 제자훈련 과정에서 강조하는 제자도의 본질, 3) 제자도 
본질과 대위임령이 커리큘럼의 반영에 따른 격차들이다. 결과적으로 제자훈련생들에게 






목회자의 제자도에 관한 지지가치(Espouse Values)와 제자훈련시 강조하는 
제자도의 실제가치(Practical Values)의 격차를 줄어야 한다. 앞서 현장 분석에서 목회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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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도의 본질 이해와 제자훈련시 훈련생들에게 외적변화와 선교사명을 강조한다” 고 
인식하는 점이다. 여기서 과연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제자훈련이 개인의 인격적 변화와 성장에 치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점은 
훈련생들의 참 ‘제자됨’과 ‘제자삼는 선교사명자’로 변화의 비중도에 만족하는 목회자들의 
인식이다. 나아가 목회자들의 제자도의 부재, 편향적 제자도 적용, 거래적, 변질된, 준비되지 
않은 목회자, 제자도 목회철학의 부재 등등이다(한탐 2016, 236-38). 이는 목회자의 제자도의 
본질이해와 정립의 중요성을 재각인시켜 준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커리큘럼의 한계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론과 제자도가 결여된 커리큘럼 
‘이론’과 ‘실습’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교회론과 제자도가 핵심이론이라면 
제자훈련 커리큘럼이 실습 영역이다. 이론과 실습의 관계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제자훈련 커리큘럼 1, 2, 3권은 개인의 신앙생활과 이를 뒷받침하는 교리적 내용에 집중되어 
있다. 교회의 사도성과 대위임령을 지향하는 제자도 본질이 빈약하다. 커리큘럼의 문제는 
제자훈련 수료생들에 나타나는 제자도의 의식과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제자훈련이 개인 신앙의 편향성과 사회적 책임 또는 공적 제자도가 없다고 비판받는 
이유이다(한탐 2016, 139). 커리큘럼은 개인구원 중심적 복음이며, 복음의 사회적 책임이 
빈약하다. 또한 목회자가 제자도와 교회론의 내용을 커리큘럼에서 언급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제자훈련 후 수료생들이 참 제자됨과 보냄받는 사명자로의 변화는 거리가 멀다. 
또한 제자훈련의 귀납법적 인도 방식에도 문제점이 많다. 커리큘럼이 귀납법적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찰, 해석, 나눔, 적용의 순서대로 질문을 하다보니 제자훈련의 
질적내용에는 소홀해질 수도 있다. 제자훈련을 인도하는 목회자가 관찰, 해석, 나눔과 
적용을 훈련생들에게 하다보면 오히려 참 ‘제자됨’과 ‘제자삼기’ 의 강조가 빈약할 때가 
많다. 결과적으로 목회자의 ‘광인’의 정신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현재 의식있는 목회자들이 제자훈련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변화의 
핵심 문제로는 2가지이다. 첫째는 제자훈련 패러다임의 다양화 시도이다. 다양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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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분야로는 대부분 커리큘럼의 수정 및 변화이다. 현재 제자훈련 커리큘럼의 문제진단, 
변화하는 시대와 문화의 한계 극복, 새로운 세대와 문화에 적합한 제자훈련의 본질을 
강조하는 목회자들의 의식을 반영해 준다. 필자는 변화하는 한국사회에서 목회자 그룹들을 
범주화하고, 제자도 이해와 커리큘럼 변화의 공통분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문제 상황과 목회자 그룹의 범주화 
목회자들의 제자도 이해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들이 있다. 기존의 
제자훈련과 커리큘럼을 고수하는 그룹,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접목하는 그룹, 상실된 
제자도의 사도적 사명을 추구하는 그룹,  제자훈련 커리큘럼의 수정을 통한 변화를 
시도하는 그룹들이다. 필자는 이해 관계자들을 4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토대로 
목회자들의 변화를 이끄는 리더쉽 이론과 적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8> 
 




A그룹: 국제제자훈련원 제자훈련 세미나를 수료한 목회자들이다. 이후 지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목회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B그룹: 수정된 국제 제자훈련원 소속 
목회자들이다. 최근 ‘제자훈련 커리큘럼’ 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사랑의 교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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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들이다.34 C그룹: 선교적 교회와 제자훈련 커리큘럼을 추구하는 목회자들이다. 기존 
제자훈련 패러다임 토대 위에 선교적 교회론을 절충하는 목회자들이 해당된다. D그룹: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제자도를 추구하는 목회자들이다 35 .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도 
제자도를 추구하는 목회자들이다. 각 그룹별 목회자들의 변화 채택에 따른 시간적 차이가 
발생함이 가능하다. 4그룹으로 범주화된 목회자들의 제자도의 이해와 특징들을 
로저스(Everret E. Rogers)의 변화 채택자들의 유형을 토대로 설명하고자 한다.36  
<표 9> 
 




본 도표는 목회자들의 제자도 이해에 따른 변화의 채택자들의 유형들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공통분모’ 는 다음과 같다. 그룹1(국제제자훈련원 세미나 
수료 목회자)와 그룹2(국제제자훈련원 및 사랑의 교회 소속 목회자)는 전통적 제자훈련의 
패러다임에 기반하고 있다. 제자도의 내적 변화로부터 외적 변화에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한다. 반면, 그룹3(새로운 커리큘럼 접목시도)과 4그룹(선교적 교회 패러다임 유학파, 
                                                 
34 98기 미주 국제제자훈련 세미나. 제자훈련 강의 과정에서 ‘해당 사항’을 언급하였다. 현재 수정된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실험적으로 순장반 및 제자훈련반들을 진행하고 있다 
35  먼저, 대구 동신교회(권성수목사)의 경우, 생명사역‘제자훈련’과‘사역훈련’이라는 
패러다임을 시도하고 있다. 세상의 빛 교회(이종필 목사)는 하나님 나라에 기초한 제자훈련 패러다임을 
시도하고 있으며, 나들목 교회(김형국목사)의 경우 하나님 나라와 복음 DNA 네트워크을 형성해 가고 있다 .  
36 ‘개혁과 확산에서 구성원들의 채택과 시간 차이를 5혁신 채택자들로 구분한다(Rogers 2005,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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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자)의 경우 단순히 교리적 배움 중심의 제자훈련을 지양한다. 선교적 교회 및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커리큘럼으로 역동적 변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제자도의 
본질을 강조하는 대안적 해결책으로써 a. 부르심 받은 선교적 백성 b. 교회의 선교적 본질, c. 
교회에 위임된 대위임령, d. 대위임령의 사도적 소명을 위한 외적변화의 삶, e. 제자의 선교적 
사명과 하나님 나라의 강조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제자훈련과 관련된 문제상황 
진단과 변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 시대와 문화에 적합했던 아이템(Item)과 
문화도 변화 속에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법이다. 제자훈련 역시 시대와 문화 환경, 영적 
토양들과 자양분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선교적 제자훈련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목회자들의 의식과 변화를 위한 선교적 제자훈련의 원리와 실행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실행 모델의 구체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목회자들의 제자도 이해에 따른, 1) 인식의 
전환, 2) 실행모델의 적용, 3) 목회현장의 적응적 정착까지, 3단계 과정이다. 목회자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선교적 제자도 연구소 세미나와 선교적 교회의 제자훈련과 커리큘럼의 
모델제시, 변화를 위한 적응적 적용에 필요한 시간성이다. 필자는 이제 선교적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개발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적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교적 제자도(MDIC) 연구소의 세미나 
엠딕(MDIC, Missional Discipleship in Church)은 필자의 선교적 제자도 연구소의 
약칭이다. MDIC으로 명칭하고자 한다. 핵심영역은 1) 목회자의 선교적 제자훈련과 제자도 
실현 2) 대위임령 실천을 위한 총체적 복음사역을 위한 네크워크와 선교 전략들, 3) 한국의 
다문화 사회에서 복음의 상황화와 성도들의 선교동원을 위한 쥬빌레 선교센터(Jubillee 
Mission Center) 사역분야를 포함한다. 엠딕(MDIC) 연구소는 2016년 논문연구단계부터 
준비되어온 사역현장이다. 필자는 선교적 제자도 연구소 사역을 위하여 다음의 학문적, 
목회적 영역을 준비하여 왔다. 먼저, 학문적으로 2013년 선교신학 석사(Th.M) 학위는 
‘선교적 교회론의 의미와 영향’ 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2016년 선교학 박사(D.Miss) 학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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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적 제자도에 기초한 제자훈련 전환’ 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목회적으로는 선교적 
교회 제자훈련 커리큘럼 6권과 인도자 해설서 6권을  집필하였다.  
이번 실험모형의 실행은 2018년 8월부터 엠딕(MDIC)의 초기사역단계로 
실시하였음을 밝힌다. MDIC 은 목회자들을 위한 선교적 제자도와 제자훈련과 관련된 
사역부분이다. 현재 선교적 제자도 패러다임에 관심 있는 목회자들과 네크워크를 형성 중에 
있다. 또한 선교적 교회와 제자도 사역현장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과정 중에 있다. 필자는 
엠딕(MDIC)의 세미나와 목회현장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목회자들에게 제자도의 본질과 대위임령의 실현을 위한 전략적 사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변화원형에서는 선교적 제자훈련 커리큘럼의 모델 제시로 한정하고자 한다.  
<표 10> 
 




엠딕(MDIC)의 세부적인 사역 영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적 영역의 확대이다. 
목회자들의 의식변화와 제자훈련 적용은 엠딕 세미나를 통해서 구현해 갈 것이다. 교회론과 
제자도 세미나, 학술적 모임과 네크워크 형성이다. 둘째, 선교적 교회론과 제자도 관련 문서 
및 서적들 제시이다. 타문화 선교를 추구하는 북미의 선교적 교회들이 포함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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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적 제자도의 관점에서 관련 서적들, 논문들을 소개한다. 셋째, 교회현장의 목회자들과 
네크워크이다.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목회자들과의 네크워트는 중요한 변화의 동력이다.  
엠딕(MDIC) 세미나에서 다룰 핵심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교적 교회론과 
하나님 나라이다. 교회에 대한 목회자들의 이해에 ‘선교학적 관점’ 을 재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선교적 교회론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목회자들의 네크워크 형성이다.  둘째,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위임된 대위임령에 초점한 제자도이다. 하나님 나라와 남겨진 복음의 과제 
완성을 위한 제자훈련을 목회자는 추구해야 한다. 선교적 제자도는 교회성장이 아닌 사도적 
사명 강조의 의식전환이 요구된다. 셋쩨, 선교적 제자훈련과 커리큘럼의 모델 제시이다. 
넷째, 사도적 사명을 소유한 선교적 제자 공동체의 형성이다. 엠딕(MDIC) 연구소에서 다룰 
의제들은 변화하는 선교 패러다임에 걸맞는 전략적 선교이다. 선교적 제자도의 실천 대상, 
지역, 문화에 따른 구분으로 ‘E0’ (동일문화권), ‘E1’ (동일내 유사문화권), ‘E2’ (다문화권), 
‘E3’ (타문화권) 선교사역들과의 연계이다.37  동일문화권내 선교의 네크워크 확대이다. 
동일문화권내 이중, 다문화 선교로서 통일한국, 북한 선교, 탈북민 새터민 선교, 선교사역과 
네크워크를 형성한다. 다문화권 선교로서 다문화 센터와 이주민 및 외국인 노동자 선교 
등이 포함된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선교사 파송과 교회 개척이다. 한국의 다문화 
사회에서 타문화권 선교에 대한 전략과 방향 제시이다.  
마지막으로 선교적 제자도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교적 제자도 세미나의 정기적 실행이다. 둘째, 총체적 선교전략 및 연합을 위한 세미나 
개최이다. 필자는 쥬빌레 선교센터(Jubilee Mission Center) 사역을 통해서 활성화 하려고 
기획 중에 있다. 선교적 교회 모델로서 교회의 사도적 사명, 전략적 선교 대상자들로서 
4자들(영적, 육체적, 심령적인 ‘과부’, ‘고아’, ‘나그네’, ‘가난 자’) 들을 포함한다. 셋째, 
선교적 교회 사역의 네크워크 확대이다. 이는 선교적 교회를 추구하는 목회자들, 선교단체, 
선교지와 선교사 및 기관들과의 네크워크가 핵심적 과제이다. 
                                                 
37 랄프 윈터(Ralph Winter)는 E (Evangelism) 개념을 가지고 선교를 설명하면서 복음전파의 범위를 




선교적 제자훈련 프로그램과 커리큘럼 
선교적 제자훈련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목회현장 모델이 필요하다. 필자는 
엠딕(MDIC) 연구소 사역과 실제적 목회현장의 제시가 핵심과제이다. 엠딕(MDIC) 
연구소가 목회자의 ‘의식’ 전환에 초점한다면, 목회현장 제시는 제자훈련의 ‘변화’ 에 있다. 
이런 차원에서 선교적 교회 제자훈련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세부사항으로는, 첫째, 
교회론의 본질 제시이다. 선교적 교회의 핵심가치와 본질, 목적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 
둘째, 선교적 교회 제자훈련의 실행이다. 선교적 제자훈련에 대한 선교사적 목회자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철학이 요구된다. 제자훈련은 교회 성장이 아닌 대위임령을 
초점한 제자도의 실천이 핵심이다. 셋째, 새로운 커리큘럼의 마련이다. 선교적 제자훈련 
커리큘럼의 마련이 필요하다. 필자가 집필한 선교적 교회훈련(1, 2, 3권)과 선교적 
제자훈련(1, 2, 3권)을 교재로 실행하고자 한다.  
커리큘럼의 구성은 선교적 교회 모델로서 안디옥 교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행 
13:1-3). 선교적 교회훈련 교재는 교회의 섭리적 표지로서 ‘정체성’, ‘영성’, ‘공동체성’을 
다루고 있다. 첫째, 교회론이다. 1권은 교회의 4가지 속성이 핵심이다. 2권은 그리스도의 
몸된 십자가 공동체가 중심이다. 3권은 성령의 전으로서 선교적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핵심이다. 결론적으로 교회의 사도성, 십자가 구속적 은혜와 주님의 몸된 제자 공동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사도적 사명을 실현하는 선교적 교회로에 초점하고 있다. 선교적 
제자훈련 교재는,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는 표징들로서, 예배, 제자도, 사도성을 포함된다. 
제1권은 마라나타의 고백이 있는 예배와 파송이 있는 예배자이다. 제2권은 사도적 
제자로서의 부르심, 훈련, 성장, 파송이다. 제3권에서 사도적 교회로서 제자삼기와 
교회개척을 다루고 있다. 이로써 선교적 교회론과 제자도의 이론과 선교적 제자훈련 및 
커리큘럼 적용의 일치를 추구하고 있다.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적응적 4 단계 
변화원형은 목회자의 의식과 커리큘럼의 변화가 포함된다. 목회자들의 의식과 
커리큘럼의 ‘변화 요소들’ 은 적응적 적용이 필요하다. 목회자들에게 이미 형성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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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론과 제자도 이해의 인식변화를 위한 요소들이다. 또한 이것은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커리큘럼의 기술적 변화 요소들이다. 변화요소들의 변화 과정은 단편적인 
솔루션(Solution)의 제시 또는 프로그램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필자가 제시하는 바 a) 
목회자들의 인식의 전환을 위한 MDIC 세미나와, b) 선교적 교회 제자훈련 현장 및 커리큘럼 
모델제시, c) 목회자들의 의식과 사역 적용에 따른 적응적 시간성이 요구된다.  다만 선교적 
제자훈련 패러다임을 목회자들에게 적용하는 과제가 남는다.  
필자는 목회자의 의식과 실천의 변화를 위해서 클린턴의 브릿지 전략(Bridging 
Strategies) 리더쉽 이론을 적용할 것이다. 목회자들이 이해하는 전통적 교회론과 
제자훈련으로부터 선교적 교회론과 제자도의 영역으로 변화를 의미한다. 변화의 핵심 
과정은 로저스(Rogers)의 ‘개혁과 확산’ 의 리더쉽 이론을 함께 적용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1단계 : 개혁과 혁신의 리더쉽 발휘이다. 2단계 : 개혁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다. 3단계 : 
확산 네크워트의 그룹 형성이다. 4단계 : 교회내 시스템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시간성이다. 
이 변화과정에는 적응적 시간요소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선교적 제자훈련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선교적 제자훈련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솔루션 제시가 핵심 과제이다. 이제 선교적 제자훈련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리더쉽의 이론과 적용 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변화를 위한 리더쉽 이론과 적용 
변화의 핵심 키워드는 목회자의 의식과 현장이다. 목회자들에게 제자도의 선교적 
본질을 인식시키고 확산시키는 변혁의 과정이다. 변화를 창조하는 리더쉽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변화를 위한 올바른 진단과 행동은 일정거리에서 관찰하는 능력과 기술이 
필요하다. 문제의 올바른 진단, 해석, 통합하는 리더쉽이 목회자들에게 중요하다. 필자의 
현장에 있는 목회자의 의식과 실천의 변화를 위해서는 혁신 리더쉽이 요구된다. 또한 
목회자의 의식과 목회적용에는 기술적 해결이 아닌 적응적 리더쉽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제 
앞서 제시되었던 변화를 이끄는 리더쉽 이론과 적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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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위한 리더쉽 이론 
필자는 변화를 위한 리더쉽 이론으로 개혁과 확산, 브릿지 그리고 적응적 리더쉽을 
선택하였다. 개혁과 혁신의 리더쉽을 기반으로 리더쉽 이론들을 통합하고자 한다.  
개혁(Inovation)과 확산(Diffusion) 리더쉽 
필자의 연구 목표는 결국 목회자 의식의 전환과 확산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로저스(Rogers)의 개혁과 확산 리더쉽 이론은 선교적 제자훈련의 전환을 위한 목회자의 
의식과 사역적용의 변화를 위한 이론들을 제공해 준다. 구체적으로  개혁과 확산의 의미, 
개혁과 확산의 4요소와 5가지 채택 범주자의 개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개혁의 정의이다. 개혁의 의미를 창의성과 새것을 연관짓는 경향성은 잘못된 
편견이다(Madsbjerg and Rasmussen 2014, 92). 혁신적 변화가 항상 새것, 새기술이 아닌 평소 
간과했던 가치의 재발견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Rogers 2005, 6). 반면에 확산은 일종의 
사회적 변화(Social Change)로 정의된다(2005, 6). 개혁은 사회체계의 구성원들에게 시간에 
따라 특정 채널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한다. 이때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서 개혁의 
‘확산’ 을 형성해 가는 채널의 중요성이 제기된다(2005, 5).  
둘째, 개혁확산의 4 요소는 개혁, 커뮤니케이션 채널, 시간, 사회체계이다(2005, 10).  
1) 개혁(Innovation)이다. 개혁은 개인 혹은 다른 채택 단위들이 새롭다고 인식하는 아이디어, 
관행, 또는 사물 등을 말한다(2005, 18-19).  2) 커뮤니케이션 채널(Communication 
Channel)이다.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개혁 메시지를 한 개인이 다른 개인으로 전해주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2005, 18-19). 3) 시간이다. 개혁확산의 시간은,  ‘개혁 결정 과정’,  
사회체계 내의 ‘개혁성’, 개혁의 ‘채택률’ 요소를 포함한다(2005, 10).  4) 
사회체계이다(Social System). 사회체계는 공동의 목표 달성이라는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연결된 집합적 개념이다 (Rogers 2005, 25).   
셋째, S-Curve와 5가지 채택자의 범주이다. 로저스는 개혁성에 근거하여 1) 개혁자, 
2) 조기 채택자, 3) 조기 대다수 4) 후기 대다수, 5) 비개혁자를 변화 채택자들로 구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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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개혁성 선택 채택자의 형태는 S-Curve 곡선으로 나타난다(2005, 287-88)38.  필자의 
변화를 이끄는 리더쉽 이론은 혁신적 리더쉽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현재 전통적 리더쉽과 
제자훈련에 익숙한 목회자들을 새로운 선교적 교회론과 선교적 제자도의 패러다임으로 
위치 이동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위치 이동을 위한 리더쉽 이론이 필요한 이유이다. 필자는 
개혁과 혁신 리더쉽과 함께 위치 이동을 위한 리더쉽을 보완하고자 한다. 
브릿징 전략들(Bridging Strategies) 리더쉽 
필자의 변화를 이끄는 리더쉽은 위치의 변동이 핵심과제이다. 마치 전통적 교회론의 
위치에서 선교적 교회론으로 이동을 위한 다리를 잇는 과정과 같다. 이런 맥락에서 
클린턴(Clinton)의 브릿지 리더쉽 이론(Bridge Strategy)은 필자의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의 
변화을 위한 위치 이동에 있어서 중요한 이론을 제공해 준다. 목회자들의 변화를 위해서 
현재 위치한 지점(Now Situation as It is)에서 그 다음의 장소(Then Strategy in Place)를 
연결하기 위한 브릿지 전략이 필요하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화의 핵심은 변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원천이다(Clinton 1992, 1-1). 변화의 
진입, 변화과정에 4단계 브리징 모델(Bridging Model)로서 변화 관련자들이 있다. 기본적 
변화동참자, 변화주도자, 개인별 변화참여자, 그룹별 변화참여자들이다(1992, 3-1). 둘째, 
변화주도자들(Change Agents)은 촉매자(Catalyst), 문제해결자(Solution Giver), 
과정도우미(Process Helper), 자원링커(Resource Linker)으로 구분될 수 있다(1992, 3-1). 셋째, 
변화 참여자들(Change Participants)은 파벌(as Factions), 개인(as Individuals), 시스템(as 
Systems)으로 구분된다. 이때 변화 주도자들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조기 채택자들은 소위 
여론 지도자, 영향력 행사자들로서 커뮤니케이션에 중요하다(Rogers 2005, 297-98). 이 
                                                 
38 이론요약. 5가지 혁신 채택자의 의미들은 다음과 같다(Rogers 2005, 284). 첫째, 모험을 좋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려 하며, 동료들보다 더 폭넓은 인간관계를 가지는 혁신자(Innovators, 2.5%), 둘째, 
존경받는 지역인사들로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여론 지도자인 조기 채택자(Early Adopters, 10%), 셋째, 신중하고 
동료들과 상호작용이 많지만, 지도자 위치에는 있지 않은 사람인 조기 다수자(Early Majority, 34%), 넷째, 
의심이 많고 경제적 요구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혁을 채택하는 사람인 후기 다수자(Late Majority, 
34%), 끝으로 보수적이고 거의 고립화된 사람이며, 과거에 있는 사람인 지체자(Laggard,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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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변화의 주도자 그룹과 참여자들, 변화에 저항과 비판자들이 존재한다. 39 
르윈(Lewin)은 ‘힘의 장’(Force Field) 이론에서 변화에 따른 저항의 힘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한다(Clinton 1992, 5-16). 변화 참여자의 반응은 호의적(Favorable), 중립적(Neutral), 
비호의적 개인들(Unfavorable Individuals)로 구분될 수 있다(1992, 3-3).  
필자는 변화를 이끄는 리더쉽에 있어서 목회자들의 위치이동을 위한 리더쉽을 함께 
살펴보았다. 그러나 변화를 이끄는 리더쉽의 이론의 적용은 단편적인 기술적 해결이 아니다. 
목회자의 의식과 사역의 적용이라는 점에서 ‘적응적’이며, 또한 시간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변화를 이끄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개혁과 확신의 리더쉽, 목회자들의 의식의 변화를 
위한 위치 이동을 위한 브릿징 전략 리더쉽과 함께,  끝으로 적응적 리더쉽(Adaptive 
Leadership) 이론을 필요로 한다.  
적응적(Adaptive) 리더쉽 
목회자들의 의식과 적용은 적응적 리더쉽이 요구된다. 이런 맥락에서 
하이패츠(Heifetz)외 적응적 리더쉽(Adaptive Leadership) 이론은 목회자의 의식과 실천의 
변화과정에 중요한 이론을 제공해 준다. 바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목회자의 적응적 
도전과 적응적 문제 해결로서 ‘올바른 진단과 행동’ 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올바른 진단과 행동이다. 적응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핵심 키워드는 반복적 
‘진단’과 ‘행동’에 있다(Heifetz 외 2012, 242). 마치 무도회장과 발코니의 위치적 상황과 
거리를 유지하는 능력과 기술이다(2012, 23). 시스템 내에서 (외부에서 내부로) 올바른 
진단이 요구된다. 그 다음 자신에 대해(내부에서 외부로) 진단과 행동을 해야 한다.  
둘째: 적응적 도전과 적용이다. 적응적 도전에 대한 기술적 요소와 적응적 요소를 
진단하는 상호적 통합의 리더쉽이다(2012, 98). 이 과정에서는 리더는 무엇이 본질적이며, 
소모적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더불어 기술적 해결에 대해 시험에 따른 진통의 과정이 
                                                 
39  변화주도자들(Change Agents)은 혁신자들(Innovators) 2) 동반자와 잠재적 동반자들(Allies and 
potential allies) 3) 중요정보원들(Key informants)로서 변화의 지연, 재의미 역할도 한다(Rogers 2005, 3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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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40 여기에서 상황과 리더 자신을 진단하는 사고방식(Diagnostic Mind-Set) , 디폴트 
셋팅(Default Setting)의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2012, 42-47).   
셋째, 적응적 리더쉽의 관찰, 해석, 간섭의 과정들이다. 리더 자신과 사건과 패턴의 
객관적 관찰, 관찰의 해석(기술적, 적응적 요소 이해). 간섭(중재 또는 개입)의 계획 및 
활동의 이해가 필요하다 (2012, 51-52).  
넷째, 적응적 리더쉽의 실험과 위험감수이다. 적응 리더쉽의 반복적 특성의 결과는 
실험정신에 있다. 이는 문제의 규정이자, 변화의 시작이다. 불명확한 상황에서 실험정신이 
변화의 출발이다. 위험감수에 따른 목표달성이 열쇠이다(2012, 56-59).  
필자는 변화를 이끄는 리더쉽 발휘를 위해서 개혁과 혁신 이론, 브릿지 전략들 이론, 
적응적 리더쉽 이론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리더쉽 이론과 적용에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적응적 과정들이 필요하다. 
변화를 위한 혁신과 확산 그리고 적응적 적용 
리더쉽은 통합적 적용이 필요하다. 필자는 앞서 언급한 리더쉽 이론들의 개별적 
적용이 아닌 통합적 적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개혁과 혁신을 시작으로, 변화요소들에 
대한 브릿징 전략들, 변화의 적응적 적용의 4단계 과정으로 나타난다. 
1단계로, 개혁과 확산의 리더쉽이다. 개혁과 확산의 의제는 간과해왔던 선교적 
제자도의 혁신적 재발견과 같다. 혁신단계에서 제자도의 ‘재의미’ 는 국제제자훈련원 및 
목회자들에게 선교적 제자도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 변화를 이끄는 리더쉽 대상자는 
제도화된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목회자들이다. 이들 외에 국제제자훈련원 제자훈련의 
고수자를 비롯한 새로운 제자훈련 패러다임 추구자, 커리큘럼의 변화를 시도하는 
목회자(교회) 그룹들은 관찰이 더 필요하다. 필자의 현장에서 ‘발코니의 진단 과정’은 
효과적인 리더쉽 발휘에 필수 과정이다(Heifetz 외 2012, 184). 왜냐하면 이들 그룹들은 
변화를 이끄는 초기변혁자와 같은 역할자이기 때문이다.  
                                                 
40 적응적 도전의 네가지 원형은 다음과 같다. 원형1. 지지하는 가치와 행동의 간극이다. 원형2. 
경쟁하는 약정(Commitments)이다. 원형3. 말할 수 없는 것을 말 하기. 원형4. 과업회피이다(2012, 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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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변화를 일으키는 커뮤니케이션 채널(Communication Channel)이다(Rogers 
2005, 18-19). 선교적 제자도의 확산(Diffusion)을 위해서는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다. 선교적 
제자도는 목회자들에게 커리큘럼 수정과 같은 기술적 문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목회자들의 제자도에 대한 의식과 변화를 위해 ‘학문적, 목회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함께 
필요로 한다. 가령, 국제제자훈련원의 칼세미나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의 채널이 필요하다. 
목회자들이 변화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변화 요소들을 규명하고, 변화요소들에 대한 
브릿징 전략들이 필요하다. 필자가 제시하는 변화 요소들은 a) 선교적 교회론, b) 제자도의 
선교적 본질, c) 이들 개념이 반영된 제자훈련 커리큘럼이다. 이러한 변화요소들은 목회자의 
의식과 사역 적용을 이끄는 핵심 과제이다. 
3단계,  집단적 변혁을 위한 네크워크 그룹이다. 변화와 혁신은 개인이 아닌 
사회구조, 커뮤니티(Community)의 집단성에 있다(Rogers 2012, 25). 앞서 언급했듯이, 
필자가 목표로 하는 변화의 핵심은 전통적 교회론에서 선교적 교회론으로 이동을 위한 
다리를 잇는 과정과 같다(Clinton 1992, 1-1). 선교적 제자도에 대한 초기 채택자 그룹은 
변화를 위한 핵심 네크워크의 그룹들이다. 이들은 제도화된 국제제자훈련원과 변화에 따른 
저항과 거부감을 갖는 목회자들에게 완충 역할자와 같다. 선교적 제자도를  수용하는 
목회자 그룹들과 관련하여, 변화 주체자, 개인 또는 그룹별 참여자들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제자도의 선교적 본질 추구와 변화의 집단적 공감대 형성이 변화의 핵심과제이다. 다만 
필자가 제시하는 바는 독자적 변화의 실험과 실행에 따른 위험감수가 아니다. 이미 
제자훈련의 변화를 모색하는 목회자들과 함께 그 변화의 연장선에 필자가 위치해 있다. 
4단계:  선교적 제자훈련의 새 패러다임 정착이다(Social System). 개혁의 커뮤니티를 
통하여 확산의 집단의사는 적응적 시간을 걸쳐 시스템의 정착에 이른다(Rogers 2012, 38-39). 
새로운 선교적 제자훈련의 패러다임 정착 시스템은 실제적 목회적 모델을 요구한다. 필자가 
제시하는 바, 선교적 교회론에 따른 제자훈련 목회현장의 모델제시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선교적 제자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커리큘럼의 모델제시이다. 모델 제시를 토대로 시스템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 적응적 적용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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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변화를 위한 실험모형의 설계 후 실행을 진행할 것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목회자들의 의식과 변화를 이끄는 변화원형의 개발 및 적용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다.  
변화를 위한 파일럿  스터디(Pilot Study) 
학문적 과정에는 ‘원리’(Principal)와 실습(Practice)의 과정을 둔다. 이는 이론적 
원리가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이론이 보완, 통합되어 가기 때문이다. 목회현장 역시 
리더쉽의 이론과 현장변화에 따른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리더쉽의 성공 방정식이 변화하는 
시대와 문화 속에서 항상 효과적일 것이라는 디폴트(Default)적 사고를 지양해야 
한다(Madsbjerg and Rasmussen 2014, 46-47). 제자훈련의 패러다임 역시 마찬가지이다. 
목회자마다 제자도의 이해와 제자훈련의 결과물은 천차만별이다. 대표적으로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길들여진 목회자의 편의적이고 편향적 제자도 의식들이다(한탐 2016, 178-80). 
목회자의 의식변화는 단회적이고 기술적 해결로서가 아니다. 변화의 적응적 
적용과정으로서 시간성을 필요로 한다. 필자는 목회자의 제자도 의식 변화와 확산을 위한 
파일럿 스터디(Pilot Study)를 실행 하고자 한다.  
실험모형과 변화요소들의 이해 
변화를 위한 실험모형은 제자훈련의 준비, 진행, 결과도출, 피드백 등의 과정을 
다루게 된다. 목회자는 제자도의 이해와 제자훈련 과정에서 본질 강조, 훈련생들의 변화의 
인식 여부가 포함된다. 이는 설문지 및 인터뷰 조사와 그 결과들을 제시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 필자는 현장의 문제진단과 변화를 위한 실험모형의 실행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먼저, 
현장의 문제상황은  목회자의 제자도의 지지가치와 현장 가치의 격차이다. 도표에서 알 수 
있듯 제자훈련의 제자도 본질적인 흠결이 발견된다. 바로 교회에 위임된 대위임령을 초점한  
제자도의 선교적 본질 약화이다. 또한 제자훈련에서 제자도의 본질 약화로 인한 사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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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앞서 문제상황의 진단을 바탕으로 이제 ‘변화 요소들’ 을 규정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상황 진단과 실험모형 실행 후 결과에 대한 관련성을 제시할 것이다. 의식의 
변화는 언어와 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제자훈련생들에게 참 제자됨의 변화요소로서 
내적, 외적의 균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제자훈련은 참 제자됨과 선교 사명보다 개인의 
신앙성장에 집중되어 있다(한탐 2016, 181). 목회자 역시 선교적 제자도 보다는 교회 필요에 
따른 제자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현재 제자훈련 커리큘럼은 제자도의 본질과 
대위임령을 반영하는데 치명적인 결핍 현상이 있다. 이번 실험모형의 실행에서 목회자의 
의식과 실천의 불균형 문제를 다룰 것이다. 구체적으로 a) 교회에 위임된 대위임령과 선교적 
제자도에 대한 목회자의 의식전환, b) 제자훈련에서 선교적 제자도 강조의 실천적 리더쉽, 
c) 기술적 문제 해결로서 커리큘럼의 수정이다. 필자는 목회자들의 변화를 위한 기술적 
사역을 토대로 적응적 적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험 모형의 변화 요소들 
필자의 실험모형의 실행 전 설계는 다음과 같다. 실험모형의 설계는 먼저, 어떠한 
‘변화 요소들’을 선택 후 실행할 것인가부터 규명해야 한다. 실험모형에는 3개의 변화 
요소들이 있는데, a)목회자의 대위임령과 관련된 선교적 교회의 본질,  b) 하나님 나라와 








실험모형의 실행에서 다룰 목회자들의 의식변화는 적응적 적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구과제의 상황과 시간을 고려하여 수정된 커리큘럼 제시와 운영에 따른 의식의 변화를 
실행할 것이다. 다만, 목회자들의 의식에 기초가 되는, a) 선교적 교회론과 b) 선교적 
제자도의 내용의 이해를 전제로 실험모형의 실행을 진행할 것이다. 다만 커리큘럼의 제시에 
따른 성도들의 변화 여부는 제외시켰다. 필자는 클린턴의 브릿지 이론으로 목회자들의 
의식과 변화를 위한 실험모형의 설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변화를 이끄는 리더쉽은 A영역(옥한흠의 제자훈련 패러다임과 제자도)에서 B 
영역(선교적 교회론과 제자도)으로 이끄는 단계이다. 여기에 변화 대상자인 4 그룹(A, B, C, 
D)들과 변화를 위한 3교각들인‘핵심 변화요소들’이 있다. a) 교회에 위임된 대위임령과 
교회론의 재성찰이다. b) 선교적 제자도에 대한 학문적 재정립이다. c) 사도적 사명이 결여된 
개인의 신앙성장, 내적변화에 초점된 커리큘럼의 수정 또는 개발이다. 그룹별 이해는 앞서 
설명과 동일하다.41  도표 10]는 A 영역에서 B 영역으로 변화를 이끄는 리더쉽 이론과 
적용의 실제모형이다. 목회자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원리의 적용은 단절된 
교각들(변화요소들)마다 연결하는 것이다. 
                                                 
41 A 영역은 전통적 교회론으로서 옥한흠 목사의 교회론과 제자도를 기반하는 그룹들이다. 전통적 
제자훈련 방식을 고수하는 목회자(A 그룹)들이 있다. 또한 최근 국제자훈련원 및 소속 목회자들의 제자도 
본질의 재성찰과 커리큘럼의 수정,보완을 추구하는 목회자(B그룹)이다. 최근 다년간 제자훈련 사역을 
기반으로 독자적 제자훈련을 구축하는 목회자들이 등장(C 그룹)하고 있다. 반면 B 영역은 선교적 교회론, 
제자도의 선교적 본질을 강조하는 그룹들이다. 목회자의 D 그룹과 혁신자 및 연구자의 위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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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들의 의식변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의 본질에 대한 목회자의 
패러다임 재해석이다. 하나님 나라와 선교 관점에서 대위임령(Great Commission)에 관한 
교회론의 재정립이다. 대위임령에 대한 목회자들의 조직신학적 교회론 이해의 극복이다. 
구더(Gudder)는 교회론의 바른 이해는 선교적 관점에서 출발해야 함을 강조한다(2014, 37). 
둘째, 제자도의 선교적 본질에 대한 성경적, 선교학적 관점의 균형이다. 제자훈련의 상황은 
필요에 따른 편향적 제자도를 추구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의식에 기초한 제자도를 
상실하였다. 그로 인해 사도적 사명들이 점차 임의변경 되고 있다. 셋째, 교회의 선교적 
본질과 제자도의 미반영이다. 개인의 신앙성장에 초점한 커리큘럼의 수정 및 보완이 
시급하다. 최근 목회자들과 훈련생들이 새로운 제자훈련과 커리큘럼의 요청에서 잘 
드러난다(한탐 2016, 46-48). 
변화 요소들의 프로세스와 6스텝 
실험모형에서 기대하는 목표는 ‘의식’과 ‘실천’의 변화이다. 목회자들이 A 영역(A, 
B, C그룹)에서 B 영역(D그룹)으로 의식의 변화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필자는 
목회자들의 의식과 실천을 위한 변화요소들의 연결을 설명하였다. 아래 도표에서 
목회자들의 의식변화와 선교적 제자훈련 실행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표 13> 
 






이는 커뮤니티 위빙(Community Weaving)에 쓰인 도표를 기초로 필자가 목회자의 
의식변화 요소들을 단계별로 도식화 하였다(Homan 외 2007, 410). 변화의 실행은 6단계로 a) 
의식변화,  b) 철학정립, c) 제자도 본질 강조, d) 기술적 문제해결, e) 사도적 제자,  f) 사도적 
사명이다. 6단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 : 목회자들의 의식전환 요소들이다. 
실험모형의 출발은 교회론에서 시작된다. 교회에 위임된 ‘대위임령’ 에 대한 목적 진술문을 
작성한다. 2단계 : 제자도 본질에 대한 목회자의 철학 정립이다. 교회의 선교적 본질 위에 
제자도의 전략으로서 ‘제자훈련’ 에 대한 의식변화이다. 3단계 : 목회자에게 길들여진 
제자도와 관련된 ‘디폴트’ 사고의 전환이다. 목회자에게 형성된 필요적, 편향적, 제도화된 
제자훈련과 관련된 고착화된 의식들이다. 이러한 디폴트적 사고들은 제자도 본질을 
강조하는데 장애요소이다. 4단계 : 커리큘럼의 기술적 문제해결이다. 현 커리큘럼은 성도 
개인 신앙 중심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사도성을 지향하는 
제자도의 불균형 등이다. 이를 선교적 제자도로 커리큘럼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5단계 : 
제자도에 함의된 대위임령과 교회의 사도적 사명의 재강조이다. 목회자 자신이 먼저 
선교사적 제자됨의 철학과 열정을 갖는데서부터 시작된다. 6단계 : 참 제자의 길을 따르는 
목회자와 제자 훈련생들의 선교사적 제자의 실천적 삶의 적용이다.  
제자훈련이 자칫 개인 신앙의 적용으로 끝날 수 있다. 제자됨이란 결국 선교사적 
삶과 실천을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험모형의 단계별 반복 과정이다.  
실험모형의 실행을 위한 설계들 
실험모형의 변화요소들은 검증을 필요로 한다. 필자는 파일럿 스터디(Pilot Study)를 
통해서 변화요소들을 검증하고자 한다. 실험모형의 실행에서 목회자들의 선교적 교회론과 
제자도의 이해를 전제로 수정된 커리큘럼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다룰 것이다. 실험모형의 
실행 전 과정들은 준비, 대상자 모집 및 선정, 실행과정 설계이다. 실행 후 과정들로는 
실험모형 실시 후 자료수집 및 분석 그리고 그 결과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실험모형의 
실행은 2018년 9월부터 준비를 걸쳐10월31일 2명의 목회자들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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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모형의 실행전 설계과정의 이해 
실험모형의 실행을 위해 사전의 준비 과정들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실험모형의 
실행계획, 실행목적, 일정, 참가자, 준비자료들, 장소의 섭외 등이다. 실험모형의 실행 후 
과정으로는 인터뷰 및 설문 조사 후 자료수집, 분석과 자료 제시 등과 개인 정보 자료등에 
대한 보안문제가 포함된다. 세부적인 실험모형의 준비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행을 위한 목회자들의 선발이다.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목회자 
(담임목회자)들로 선발한다. 대상자는 2~5명을 기준으로 한다. 실험모형의 진행 형식은 
자유롭게 그룹모임, 나눔 중심으로 한다. 대상과 연령대, 제자훈련의 연차에 대해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  둘째, 실험모형의 참가자 모집이다. 모집방법은 실험모형의 취지, 일정, 
장소 등이 포함된 포스터 제작 후,  홍보물 게시 및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다. 셋째, 
실험모형의 실행이다. 필자는 남가주 지역 이민 한인교회 담임 목회자들과 실험모형을 
실행하고자 한다. 넷째, 변화요소로 제시할 제자훈련 커리큘럼이다. 필자가 집필한 선교적 
교회훈련(1, 2, 3권)과 선교적 제자도(1, 2, 3권)의 교재로 실행을 하고자 한다. 다만, 실험모형 
실행의 시간을 고려하여, 전체 6권 내용 중 핵심 주제들을 선택한다. 연구목적 질문과 관련된 
‘선교적 교회’, ‘선교적 제자도’, ‘선교적 삶과 사명’에 해당하는 주제들을 선택한다. 다섯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그룹 인터뷰 및 설문지 조사를 병행한다. 이후에 수집된 자료들과 
개인정보의 보안문제는 현장조사의 과정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여섯째, 수집된 자료들의 
결과 분석은 현장연구조사 내용과 비교하여 목회자의 의식변화의 결과를 확증하고자 한다.  
실험 모형의 실행후 결과들의 분석 
실험모형의 실행에는 2명의 담임목회자(LA 코리아타운 지역과 LA 동부 로렌 
하이츠 지역 한인교회)가 참여하였다. 필자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초점한 제자도의 
성경신학적, 선교학적 이해를 강조 하였다. 이번 실험모형의 실행에서 측정한 ‘변화 요소’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한 제자도와 수정된 커리큘럼의 적합성에 대한 여부이다. 훈련교재는 
선교적 교회론, 선교적 제자도 관점에서 집필된 필자의 교재들을 사용하였다. 목회자들이 
해당 교제로 제자훈련을 할 경우, a) 선교적 교회론과 제자도 개념과 커리큘럼 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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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여부, b) 목회자들이 이해한 선교적 교회론, 제자도와 훈련생들에게 강조된 
제자(사도적 사명)의 일치 여부, c) 훈련생들의 제자됨의 인식와 변화에 따른 긍정적 
결과여부를 질문하였다. 이번 실험모형의 실행 결과들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에 대한 인식변화의 여부이다. 목회자들과의 질문과 나눔을 통해 선교적 
교회론의 이해와 커리큘럼내 구성에 대한 ‘적합도가 매우 높다’ 는 의견이다.  둘째, 
목회자가 이해한 선교적 교회론, 제자도와 제자훈련에서 선교적 사명의 강조와도 
‘일치된다’는 의견이다. 셋째, 제자의 삶의 변화와 대위임령과 관련하여 훈련생들의 
의식변화에 ‘효과적일 것이다’ 는 의견이다. 반면에 목회자들은 2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a) 선교적 제자훈련의 패러다임을 목회현장에 적용할 때 목회자들의 ‘거부감’도 클 
것이라는 의견이다. 왜냐하면 목회자 자신이 먼저 선교적 제자의 의식과 삶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b) 한인 이민교회 제자훈련 과정에서 선교적 제자도 강조하는데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다. 선교적 제자훈련 패러다임은 이민 한인교회가 지향할 
제자훈련의 철학과 방향임에 100% 공감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선교적 제자훈련만 집중할 
수 없는 특수한 목회 상황들이 많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실험모형의 변화 요소인 ‘수정된 커리큘럼 실행’ 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교회론에 대한 목회자의 목회철학의 정립이다. 제자훈련을 인도하는 
목회자들에게 교회론과 대위임령에 대한 목회철학의 확인이 필요하다. 둘째, 제자도가 
초점하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완성이다. 제자도의 본질과 전략에 대한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셋째, 커리큘럼 내 교회론, 제자도, 성도의 사도적 사명의 통합의 중요성이다. 설문지 
조사의 결과는 ‘제자도와 관련된 설문내용’ 인 설문14번, 19번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설문14번에서 ‘선교적 커리큘럼과 제자도 본질 반영’ 에 대한 목회자의 의견(‘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을 보이고 있다. 설문 15번에서 ‘제자훈련 커리큘럼과 훈련생들의 
신앙의 내적, 외적 강조의 균형감’ 에 대해서도 목회자들의 의견(‘그렇다’, ‘그저 그렇다’) 을 
나타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목회자들에게 교회론과 제자도의 본질 이해와 강조, 커리큘럼에 
선교적 제자도의 반영 및 일치 여부가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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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모형의 실행후 결과들의 평가 
실험모형의 실행 결과 및 분석 내용들에 대한 필자의 평가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교회의 선교적 본질과 대위임령에 대한 목회자의 
목회철학의 중요성이다. 제자도에 대한 목회자의 목회철학이 분명할 때 선교적 제자훈련 
커리큘럼은 그 실효성이 극대화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목회철학이 정립됨으로써 ‘제자훈련이 교회성장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훈련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다’ 라는 목회자들의 
의식변화를 검증하게 되었다.  
둘째, 목회적 관점에서 목회자의 제자도 이해와 제자훈련에서 제자도 강조와의 
통일성의 중요성이다. 목회자가 이해한 선교적 교회론과 제자도가 제자훈련 커리큘럼에 
제대로 반영될 때 ‘제자도의 본질 강조’ 에 효과적임을 발견하였다. 선교적 제자훈련 
커리큘럼은 ‘훈련생들을 제자의 삶과 사명자로 변화하는데 보다 더 효과적이다’ 라는  
목회자들의 의식 변화를 검증하게 되었다. 
셋째, 선교적 제자훈련 관점에서 교회론, 제자도, 사도적 사명을 통합하는 커리큘럼 
개발의 중요성이다. 선교적 교회론, 제자도의 본질이 반영된 제자훈련 커리큘럼의 
반영여부가 제자훈련 목적 달성에 핵심 과제임을 발견하였다. 나아가 선교적 제자훈련의 
실시는 제자도 훈련의 목적에 부합하다는 목회자의 의식의 변화를 검증하게 되었다.  
이제 필자는 실험모형의 실행 결과들을 토대로 선교적 제자훈련으로 전환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적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요약(Summary) 
필자는 본 장에서 선교적 제자훈련의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리더쉽의 이론 
및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첫째, 변화를 이끄는 리더쉽 이론에 앞서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였다.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목회자들이 필자의 연구현장이다. 현장의 문제는 목회자들의 제자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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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가치와 현실가치의 격차가 큰 점이다. 또한 제자훈련 커리큘럼은 제자도와 교회론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는 다양한 목회자 그룹들이 위치해 있다.  
둘째, 현장의 진단을 토대로 선교적 제자훈련의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시하였다. 변화의 과정은 인식변화와 실행모델, 정착을 위한 적응적 적용 사역을 
포함한다. 목회자의 의식변화는 선교적 제자도 연구소 세미나를 통하여 진행한다. 
현장모델은 선교적 교회와 제자훈련 커리큘럼을 제시하고 있다. 목회자들의 현장과 
제자훈련에 접목할 변화과정은 적응적 적용의 4단계로 제시하였다.  
셋째, 개발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목회자들의 의식과 목회적용에 따른 변화 
리더쉽의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리더쉽 이론은 개혁의 확산, 브릿징 전략들 그리고 적응적 
리더쉽이다. 또한 변화를 이끄는 리더쉽의 요소들로서 새로운 개혁과 확산 시도,  
커뮤니케이션 채널, 변화 커뮤니케이션의 네크워크의 시간성, 시스템과 사회구조의 정착 
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넷째, 리더쉽 이론들을 중심으로 변화를 이끄는 실험모형의 실행을 설계하였다. 
실험모형의 실행을 위해서 먼저 변화 요소들(선교적 교회론, 선교적 제자도, 제자훈련 
커리큘럼)을 규명하였다. 3가지 중에서 커리큘럼의 변화요소를 선택 후 실험모형을 
실행하였다. 실험모형의 실행 후 수집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분석 및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실험모형의 결과들을 토대로 필자의 평가들을 진술하였다. 
필자는 이제 8장에서 선교적 제자훈련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원리와 실행 방안들을 
제시할 것이다. 변화를 위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a) 의식의 변화는 선교적 제자도 
세미나, b) 선교적 교회 제자훈련 현장 및 커리큘럼의 제시, c) 변화의 적응적 적용의 과정, d) 
실제 변화의 적용대상으로  DMI와 목회자들을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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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선교적 제자도(MDIC) 훈련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적용 
더이상 교회는 세상을 개혁하는 주체가 아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개혁의 
대상으로 공격받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교회에 대한 거센 거부감들이 표출되고 있다. 
세상은 교회를 가리켜, 전통의 울타리에 ‘종교화’ 되는 교회, 시대감각에 뒤처진 교회, 
‘복음의 진리’ 선포만 세상과 단절된 교회, 불소통과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교회,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세상과 평행선을 달리는 교회들’ 이라고 말한다(이상훈 2015, 38). 비단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훈련 하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에게까지 쓴소리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자훈련의 무용론 또는 폐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다(김형국 
2017, 16). 이제 제자훈련은 새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제자도로 사용될 것인지?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전통유물처럼 남을 것인지? 그 기로에 서 있다. 제자훈련의 위기적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그 대답은 예수님의 대위임령에 초점한 
제자도에서 찾아야만 한다. 윌킨스(Wilkins)는 “제자도는 예수의 제자(Jesus’s Disciples)로 
부르심, 가르침,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을 따름에 있다” 라고 
말한다(1992, 190). 이는 하나님 나라에 기초한 제자도의 선교적 본질을 잘 말해주고 있다.  
필자는 제자훈련의 위기적 상황에 따른 선교적 제자훈련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적용들을 제시할 것이다. 첫째, 목회자들의 의식 변화를 위한 선교적 제자도(MDIC) 
연구소의 세미나 사역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출발한 선교적 교회 패러다임의 목회적 
적용이다. 둘째, 선교적 교회의 모델와 선교적 제자훈련 커리큘럼 6권의 제시이다. 선교적 
제자도의 실현을 위해 목회전략으로 선교적 제자훈련의 제시이다. 셋째, 변화를 이끄는 
적응적 적용의 4단계의 제시이다. 변화를 위한 리더쉽은 기술적, 적응적 요소의 통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이끄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자도와  커리큘럼의 재성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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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I (Disciples making Ministries International, DMI)에게 제안한다. 또한 지역교회 
목회자에게 선교적 제자훈련 패러다임의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필자는 이제 선교적 교회  
제자훈련의 적용을 위한 원리적 실제 과정을 다룰 것이다.  실제 과정으로는 목회자의 의식 
변화을 위한 세미나,  선교적 제자훈련의 현장과 커리큘럼의 모델제시,  변화의 정착을 위한 
적응적 적용의 4단계 과정, 끝으로 변화를 위한 적용 대상자들로서 DMI와 목회자들이다. 
MDIC을 통한 선교적 제자훈련 패러다임의 세미나 
제자훈련은 단연코 목회적 방법론에 불과하다. 제자도의 본질은 교회의 선교적 본질 
위에서 규명된다. 오늘날  제자훈련은 무엇을 상실하였는가 이 질문의 답은 하나님 나라와 
대위임령에서 찾아야 한다. 제자훈련 하는 목회자는 많으나 참 제자되는 목회자는 찾기 
어렵다. 참 제자로 훈련생들을 변화시키려면 참 제자된 목회자의 삶을 나눠야 한다. 결국 
제자훈련의 실효성은 참 제자된 목회자의 몫이다. 때문에 목회자의 선교사적 정체성 필요의 
인식이 핵심과제이다. 필자는 목회자의 선교사적 정체성을 위하여 무종론(무익한 종) 
강의42와 선교적 제자훈련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세미나 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14> 
 
선교적 제자도 세미나의 진행표 
 
                                                 
42 MDIC 연구소 주제 세미나에서 , 선교적 제자도, 제자훈련을 실행하는 목회자의 정체성의 정의와 
관련 주제이다.  그 핵심 목회자상으로서 선교사적 목회자상으로서  무익한 종으로서 목회자상의 강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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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딕(MDIC) 세미나의 핵심 주제들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선교적 교회론, 
둘째, 선교적 제자도, 셋째, 선교적 제자훈련과 커리큘럼들의 모델들, 마지막으로 선교사적 
제자들로서 타문화권 사역들에 대한 실제적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다만 필자가 제시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세 번째 내용에 해당되는 선교적 제자훈련의 실제와 관련된 내용까지만 
다루고자 한다.  
세미나 1 : 하나님 나라와 선교적 교회 
엠딕(MDIC) 세미나의 핵심 주제는 ‘선교적 교회론’이다. 하나님 나라와 완성을 위한 
선교적 교회의 본질 이해가 핵심이다. 목회자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교회론의 디폴트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 대부분 목회자들은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교회론을 이해해 왔다. 이는 
성전식 사고에 기반한 모이는 교회의 패러다임 형성에 결정적인 이유이다(Frost and Hirsh 
2003, 70). 이로 인하여 교회의 양적성장을 비롯한 많은 부작용들이 표출되고 있다. 아래 
도표는 선교적 교회론의 이해와 목회철학의 정립을 위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  
<표 15> 
 
MDIC 세미나 : 선교적 교회론 
 
교회의 개념 어원적 정의 하나님 나라 선교적 교회모델 교회의 사도성 
 
A. 신학적 이해 






A. 단어적 개념 
성령의 전 
 권속들 
 주님의 몸 




A. 제도적 교회 
예루살렘 






B. 선교학적 이해 
하나님의 나라와 
대위임령 








 B. 선교적 교회 
안디옥  
  섭리적 정체성 
  표지적 특징  
B.선교적 교회운동 
 북미의 상황 
 한국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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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교회론의 디폴트 사고는 목회자의 의식 변화의 핵심요소이다. 변화의  
출발은 첫째,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목회자들의 목회철학의 정립이다. 선교적 교회론의 
이해와 목회적용에 관심 있는 목회자들의 네크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둘째, 선교적 
교회론의 학술적 네트워크 형성이다. 현재 한국교회와 목회자들 사이에서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담논이 진행 중에 있다.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목회자들의 관심과 목회적 적용을 위한 
학문적, 학술적 연계가 필요하다. 다만, 필자의 선교적 교회론은 ‘선교적’ 개념에서 앞서 
언급하였듯이, 북미의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개념과는 구별하고자 한다.43 다만, 
교회의 갱신과 본질 추구라는 담론에서는 맥락을 같이 한다.  
셋째, 북미의 선교적 교회와  관련된 서적들의 소개이다.44  선교적 교회운동은 
북미의 다문화적 선교 상황에 따른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사역들을 추구한다. 이점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한국사회를 대면하고 있는 한국교회로 하여금 복음전도와 선교전략에 
모델을 제공해 준다. 또한 북미의 선교적 교회의 핵심 가치인 ‘성육신적 교회, 신앙과 삶의 
일치’ 의 개념들은 교회의 양적성장을 추구하는 교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다시말해 
교회 안에서 교회 밖 세상을 향하도록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균형감을 되찾게 해준다. 이는 
예배에 대한 전통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불러왔다. 슈미트(Schmit)는 교회 내부에서 교회 밖 
으로 확장된 ‘예배자’ 의 실천적 예배로서 ‘파송의식’ 과 ‘예배자의 파송’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2009, 24-25). 예배자의 정체성에 있어서도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Being Gathered) 교회로의 방향전환이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는(Being Sent) 
선교적 교회를 위한 선교적 제자도로 연결될 수 있다. 
세미나 2 : 선교적 교회의 대위임령과 제자도 
엠딕(MDIC) 세미나의 또 다른 핵심 주제는 선교적 제자도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자 완성을 위한 예수님의 전략은 제자도였다. 제자도는 하나님 나라와 완성을 위한 
                                                 
43  북미의 선교적 상황에서 시작된 교회의 갱신과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론이다. 변화하는 
다(타)문화적 선교상황에서 성육신적 가치에 따라 교회의 내부가 아닌 외부 지향적 선교적 본질을 
추구한다(Frost and Hirsh 2009, 45). 선교적 교회의 핵심가치로는 ‘끌어모으기식’, ‘이원론적 영성’, ‘계층적 
리더쉽 탈피’ 를 지향한다(Frost and Hirsh 2003, 18) 
44 복음과 우리 문화(Gospel of Cultural Network, GOCN)의 번역 서적들의 소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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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적 교회의 본질을 실현해 가는 구현체이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선교적 교회의 관계 
속에서 제자도를 이해해야 한다. 다만 문제는 제자도의 본질 이해와 상관없이 목회자들이 
성도의 신앙성장과 변화에 치우친 제자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한탐 2016, 184). 
이러한 목회자의 의식을 전환하는 것이 핵심 변화 요소 중 하나이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한 
선교적 제자도를 강조해야 한다. 아래 도표에서 제시하는 선교적 제자도의 핵심내용의 
이해가 필요하다. 제자도와 관련된 하나님 나라와 백성, 선교적 교회와 복음, 대위임령의 
실천과 대계명, 복음의 상황화, 교회개척 등등이다. 
<표 16> 
 
MDIC 세미나 : 선교적 제자도 
 































제자도란 그 정의의 출발은 하나님 나라와 선교적 교회에 있다. 제자도 정의가 
잘못되면 목회전략인 제자훈련의 방향과 결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제자도의 
핵심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선택하신 백성’ 으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가 제자로, 선교적 제자된 공동체로 형성되고 그리고 대위임령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받는 선교적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완성 가운데 과도기적 교회의 종말론적 위치이다. 셋째, 다문화, 다종교, 다세대로 
변화하는 한국사회와 대위임령의 사도적 사명의 축소 및 임의변경 되어가는 상황적 
이해이다. 따라서 제자훈련은 대위임령의 실현을 위한 교회의 사도적 사명과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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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들간에 통합적 전략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제자도와 제자훈련의 성경적, 
선교학적, 목회적 재성찰이 필요하다. 필연적으로 제자도는 변화하는 세상의 새시대, 
새문화, 새세대의 복음전파와 관련하여 상황화가 필요하다. 벤엥겐(Van 
Engen)은“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관계형성하는 선교적 공동체로써 
선교하는 교회(Missional Church)를 세우신다”고 말한다(2014, 167). 그의 지적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의 소통 능력을 강조한 말이다. 다시말해서  ‘교회성장, 영향력, 세상과 
소통’의 요소를 소유한 교회의 중요성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교적 교회 및 제자도, 
제자훈련에 대한 신학적 연구들과 목회적 현장의 실례들이 계속해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세미나 3, 4 : 선교적 제자훈련과 사도적 사명 
엠딕(MDIC) 세미나의 세번째, 네번째 핵심주제는 선교적 교회 제자훈련과 사도적 
사명의 관련성이다. 대위임령의 대상인 모든 족속은  ‘글로컬 시대의 변화’ 로 인하여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다양한 선교대상과 지역, 문화 등의 선교학적 이슈들로 
인해서 교회는 도전받고 있다. 변화하는 포스트모던의 상황은 단방향에서 
다방향(Multilatral)의 선교로 변화을 일으키고 있다(장훈태 2011, 35). 따라서 제자훈련의 
초점이 교회내부가 아닌 교회 밖을 지향해야 한다. 아래 도표에서 제시된 선교적 
제자훈련과 실천적 선교사역 모델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표 17> 
 
선교적 제자들과 선교 사역들 
 
선교적 사명 동일문화 동일 다문화 다문화 타문화 





온 유대_M1 문화와 가정 조선족 선교 다문화 훈련 
단기선교및 
파송 
사마리아_M2 문화와 사회 다문화 가정 다문화 예배 선교단체 연합 
땅끝까지_M3 문화와 복음  한인디아스포라 다문화 선교 교회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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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선교적 교회와 제자훈련의 목표가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의 중요성을 
제시해준다. 한국사회는 더이상 단일문화가 아니다. 동일 문화권 내에서도 다문화, 다종교, 
다세대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다양한 세계관, 문화, 세대들을 창출해 가고 있다. 
장훈태의 지적처럼 다(타)문화의 글로컬 시대에서 ‘변화와 혁신’ 은 아이콘(Icon)이 
되었다(2011, 77). 교회의 선교현장으로써 동일문화권 선교는 종교다원주의, 이단종교, 
세속화, 세계관 등의 문제가 있으며, 동일문화 내 이중문화권 선교는 조선족, 탈북자, 새터민 
사역 등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다양한 세대와 문화와 지역으로 선교영역이 확대되는 
것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선교적 관심과 참여를 폭넓게 해주고 있다. 나아가 타문화권 
원심적 선교의 전략들이 확대되어져 가고 있다. 21세기 선교는 모든 지역과 장소에서 
선교의 동반자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Sunquist 2017, 691). 기존 교회들은 지역사회을 
중심으로 복음전도, 복지사역, 교육, 구제, 장학 등과 같은 선교사역들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해 왔다. 이 말의 의미인즉슨 세상은 수동적으로 교회의 복음전도와 선교의 일반적 
수혜자일 뿐이었다.  
그러나 더이상 세상은 선교의 수혜의 대상자가 아닌 주체적 동반자로 변화하고 있다. 
교회는 이제 지역사회와 함께 선교사역의 동반자로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크래프트(Charles Kraft)는 그의 책 문화와 기독교(Cultura and Christian) 를 통해 교회와 
세상에서 소통과 복음의 상황화를 강조하고 있다(Van Engen 2014, 199-201). 그의 지적은 
교회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총체적 복음전도를 해야할 필요성, 선교전략의 필요성에  잘 
말해주고 있다. 끝으로 타문화 선교를 통한 구심적 선교의 확장이다. 변화하는 시대의 
선교지형의 변화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타문화권 선교의 강조는 변경될 수 없다(박기호 2005, 
24-25).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제자된 교회들에게 명령하신 대위임령의 
본질이다. 다만 변화하는 글코컬 시대에 맞춰 타문화권 선교사역을 위한 총체적 전략들은 
다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령 다문화 가정 및 성도들을 중심으로 단기선교 및 
선교사 후보생들의 훈련, 선교사 파송 등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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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IC을 통한 선교적 제자훈련 패러다임의 목회현장 모델 
선교적 제자훈련에 대한 실제 목회현장 모델이 필요하다. 초기 단계에서 
엠딕(MDIC)연구소 사역은 의식전환을 위한 패러다임의 문제라면, 실제 교회 현장의 모델은 
사역의 변화를 위한 목회 적용에 있다. 이는 선교적 교회 패러다임 위에서 선교적 
제자훈련을 실행하는 것과 선교적 제자도가 반영된 커리큘럼을 포함한다. 필자는 선교적 
교회와 제자훈련의 목회적 모델제시, 선교적 제자훈련 커리큘럼을 제시하고자 한다.  
모델 1 : 선교적 교회 제자훈련의 목회적 모델 
제자도는 하나님 나라에 기초한 선교적 교회에서 출발한다. 제자도는 선교적 교회가 
실현해야 할 대위임령을 초점한다. 목회자가 과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있어 
선교적 교회와 제자훈련의 모델제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필자는 교회개척 및 
목회현장에서 제시될 선교적 교회의 목회철학 및 선교사역들 그리고 선교적 제자훈련의 
현장모델을 소개할 것이다. 다만, 이것은 초기 단계에서 선교적 교회 패러다임(교회이름, 
목회적가치, 선교적 대상과 사역적 전략)의 소개이다. 선교적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선교적 제자도 전략의 실현에 있다. 
첫째, 교회의 선교적 본질의 구현이다. 교회의 핵심가치는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을 
담지해야 한다. 선교적 교회의 본질을 담은 교회이름의 정체성이다. 필자가 제시하는 교회 
이름은 약칭 사모처(4자들을 위하여, 모이고 흩어지는, 초대의 교회)로, 이름 안에 그 본질을 
내포하고 있다. 교회의 선교적 본질(교회론), 복음 전파의 대상자로서 4자들(기독론),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의 선교사역(선교론)등을 내포한다. 더불어 선교적 교회 공동체 실현의 
정체성을 함축하고 있다. 교회 명칭인 ‘초대의 교회’ 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상징적 이름이자, 선교적 제자로서 세상으로 보냄받고 영혼들을 
천국잔치에 초대(마 22:1-14)하는 선교적 교회를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아래의 도표와 같이 









둘째, 선교적 교회의 핵심 가치들이다. 교회의 존재목적에 분명한 선교적 대상자 및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교회의 본질과 선교적 교회의 대상자로서 4자(Orphan, Widow, 
Foreigner, the Poor, WOFP)들을 초점한다. 4자들이란 육체적, 심령적, 영적 대상들(고아, 
과부, 나그네와 가난한 자)에 대한 상징이자, 하나님 나라와 복음 관점에서 사자(죽어가는 
자)들을 상징한다. 4자(WOFP)들을 향한 교회의 선교적 사역은 그 목적과 가치의 실현이다. 
성경 이사야 41장 ‘네 백성을 위로하라’(사 41:1) 하시는 하나님의 눈물, 불신자를 향한 
구원의 초대이다. 또한 산상수훈(마 6-7장)에서 육체적(Physic), 감정적(Emotion), 
영적(Spirit)인 의미에서 고아(신 10:19), 과부(시 68:5), 나그네(창 18:6-10), 가난한 자들(눅 
4:16-21)을 상징하고있다.  
셋째, 선교적 교회 공동체의 핵심가치이다. 필자가 언급한 ‘초대의 교회’는 교회 밖 
외부를 지향한다. 교회의 예배, 훈련, 사역, 교제의 모든 것이 선교적 교회의 성육신적 
가치로서 외부를 향한다. 교회의 사도성 실현을 위한 흩어지기 위한 모임과 보냄받음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공동체(사 41장)와 천국잔치를 준비하고 
초대(마 22장; 눅 14장)하는 공동체이다. 천국잔치의 복음 메시지(Gospel)를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받는 공동체이다. ‘사모처’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영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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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하고, 불러들이는 복음 공동체이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생명축제를 구현하는 십자가 
구원의 공동체이다. 모든 족속을 향한 사도적 사명을 실현하는 선교적 교회이다. 
넷째, 선교적 교회의 공동체적 선교사역의 확대이다. 필자가 제시하는 선교사역의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선교센터의 구축에 있다. 약칭 쥬빌레 선교센터(Jubilee 
Mission Center, JMC)는 4자들(WOFP)을 위하여 선교적 교회의 사도적 사명을 실현하는 
선교전략이다. 개인의 제자도 만큼이나 목회자, 성도들 그리고 선교적 교회 공동체적 
제자도의 실현은 매우 중요하다. 공동체적 제자도의 실현은 바로 사도적 사명의 순종에 
있다. 이제 필자는 선교적 교회의 사도적 사명을 위한 실제적인 선교적 제자훈련 
패러다임과 새로운 커리큘럼을 제시하고자 한다.  
모델 2 : 선교적 제자훈련 커리큘럼의 방법적 모델 
제자도는 교회 성장수단과 사역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이 아니다. 프로그램화된 
제자훈련과 선교적 제자훈련은 본질적 차이가 크다. 선교적 교회는 제자의 사도적 삶과 
사명을 지향한다(Guder 1998, 141). 현 제자훈련 커리큘럼에는 이러한 제자의 사도적 삶과 
사명에 대한 내용이 빈약하다. 제자훈련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서 선교적 제자훈련과 
새로운 커리큘럼이 요청되는 가장 큰 이유다. 이는 단순히 기존의 제자훈련과 커리큘럼의 
거부가 아닌 제자도 본질을 추구하는 재의미이다. 필자가 집필한 선교적 교회훈련(1, 2, 
3권)과 선교적 제자도훈련(1, 2, 3권)의 교재를 제시하고자 한다. 
선교적 제자훈련 커리큘럼의 핵심은 교회론에 있다. 먼저 기독론이 아닌 교회론을 
다루면서 선교적 교회 모델인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고 있다(행 13:1-3). 선교적 제자훈련 
교재의 구성을 보면, 첫째, 선교적 교회 훈련이다. 1권은 교회의 4가지 속성 중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다루고 있다. 교회의 선교적 본질로서 교회의 4가지 속성을 다루고 
있다.  2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구속적이고 유기체적인 공동체을 다루고 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십자가의 구속적 은혜로 형성된 제자 공동체가 핵심적 내용이다. 3권은 십자가 
복음의 선포적 공동체로서의 성령의 선교적 공동체를 다루고 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선교적 교회훈련 커리큘럼 
 
선교적 교회훈련 1 권  선교적 교회훈련 2 권 선교적 교회훈련 3 권 
  잃어버린 교회 자아 1 과  십자가 길 위에 서다_가르침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 
  일어나 빛을 발하라 2 과  그리스도_이방/유대_떡을뗌  건물교회에서 자유하라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 3 과  신앙과 삶으로 복음_교제  천국잔치와 사명 공동체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 4 과  성령으로 행함_함심기도  아버지의 자녀들_고아들 
  너의 여호와가 됨이라 5 과  다양성과 일치_공동체_연합  마음이 슬픈자라 _독거자 
  주의 오실 길을 예비 6 과  다양함과 일치_사역자_연합  너희도 이땅에서 객_나그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7 과  물질과 은사의 통용_  함께 웃고 함께 울라_가난자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8 과  성령의 역사_이적과 기사  초대교회로 흩어지는 교회 
 
둘째, 선교적 제자훈련 커리큘럼의 핵심은 제자도이다. 커리큘럼의 구성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는 표징들로서, 예배, 제자도, 사도성을 포함한다. 제1권은 마라나타의 예배과 
말씀, 성례, 신앙고백, 파송의 노래가 있는 예배자를 다루고 있다. 제2권은 사도적 제자로의 
부르심, 훈련, 성장, 파송이 핵심적 내용이다. 제3권은 사도적 사명으로서 세상과 이웃, 
문화와 세계관, 선교지 파송 및 교회개척 등을 다루고 있다. 
<표 20> 
 
선교적 제자훈련 커리큘럼 
 
선교적 제자훈련 1 권  선교적 제자훈련 2 권 선교적 제자훈련 3 권 
 하늘의 문을 여소서_백성 1 과  타의적 제자입니까_부르심  나를 누구라 하느냐_대위임령 
 마라나타  예수여_천국 2 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_구원  앞서는, 따르는 리더_선교사명 
 세상을 품은 제자_열방 3 과  성령의 사람과 삶_훈련  울타리를 넘어 세상_대계명 
 세속화와 우상숭배_회개 4 과  갚을 수 없는 십자가_죽음  와서 우리를 도우라_상황화 
 심령이 가난한 자_복음 5 과  질그릇에 담긴 보배_부활  문화에 사로잡힌 세상_동질 
 하늘의 만찬_성찬_교제 6 과  복음과 영적전쟁_기도,말씀  남은 자의 몫을 채우라_동다 
 십자가의 흔적을_세례 7 과  복음의 해석자 청지기_섬김  그들을 보내고 보내심을 _다문 
 팔복을 품은 사람들_간증 8 과  복음의 선포자 순례자_전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_타문 
 나를 보내주소서_헌신 9 과  세상에 숨지마라_사회정의  제자되고 제자삼기_제자도 




선교적 제자훈련의 커리큘럼의 특징은 선교적 교회론과 제자도 그리고 커리큘럼과의 
일치에 있다. 선교적 제자훈련 커리큘럼은 하나님 나라와 대위임령에 기초한 교회와 제자도 
전략, 목회 방법론으로 통합된 컨텐츠이다. 교회론(하나님 나라와 선교적 백성)으로 
시작하여 기독론(십자가 구속의 복음 공동체), 선교론(교회의 사도적 사명과 복음)으로 
연결된다. 즉, 하나님의 선교적 제자로 부름받은 교회에서 대위임령을 실현하는 교회의 
사도적 사명으로 연결된다 
 
선교적 제자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적응적 적용의 4단계 
앞서 목회자들의 의식변화와 적용을 위한 ‘변화요소들’ 을 제시하였다. 변화를 
이끄는 ‘변화 요소들’은 적응적 적용시간이 필요하다. 필자는 로저스(Rogers)의 ‘개혁과 
확산’의 리더쉽 이론을 중심으로 4 단계 과정으로 살펴볼 것이다.  1단계 : 개혁과 혁신의 
리더쉽 발휘이다.  2단계 : 개혁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다.  3단계 : 확산 네트워크의 그룹과 
시간성이다. 4단계 : 공동체 및 조직내 시스템의 정착과 확산이다. 각 변화의 단계들마다 
‘변화 요소들’ 의 적용을 발견할 수 있다. 위의 도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표 21> 
 





단계 1 : 선교적 교회론과 제자도의 혁신 리더쉽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목회자들은 선교적 제자도 패러다임에 대한 ‘거부감’ 을 느낄 
수 있다. 다만, 선교적 제자도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성경에서 간과되었던 교회와 
제자도의 본질에 대한 재성찰이다. 또한 목회자들의 의식 변화는 일방적 주입(In-Put)도 
아니다. 필자의 현장 진단에서 살펴보았던 의식있는 목회자들이 이미 시도하고 있는 
제자훈련의 변화모색과 같다. 최근 새로운 제자훈련 패러다임과 커리큘럼에 대한 
목회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선교적 교회론과  제자도’ 의 
관심과 목회적 접목이 시도되고 있다. 제자훈련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와 대위임령의 실현 
의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는 제자도의 본질로서 신앙의 내적 성장에서 제자의 삶과 
사명의 외적변화의 강조이다. 이런 차원에서 필자가 제시하는 선교적 교회론과 제자도는 
변화를 이끄는 촉매자의 역할과 같다. 목회자의 의식변화를 위한 필자의 리더쉽 발휘는  
초기 개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선교적 교회론을 이해하는 목회자들로서  
선교적 제자도에 대해서 공감과 지지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다른 목회자들에게 
제자훈련 패러다임과 커리큘럼의 변화를 위한 리더쉽을 발휘하는 자들이다. 
혁신적 리더쉽의 핵심 주체는 초기 개혁 수용자인 D그룹(북미 선교적 교회와 새로운 
제자훈련 패러다임 및 커리큘럼 적용 시도)들이다. 그리고 긍정적 변화 수용자인, 
C그룹(선교적 교회론+커리큘럼 수정)에게 지지될 수 있다. 변화의 혁신이 B 
그룹(국제자자훈련원 제자훈련+커리큘럼의 수정)에게 영향을 미친다. 궁극적으로 
A그룹(전통적 제자훈련 고수자)에게까지 변화에 동참하게 한다. 선교적 교회론과 제자도의 
변혁과 확산의 리더쉽은 필자와 변화를 추구하는 목회자들과 함께 같은 방향에 서 있다. 
최근 북미의 한인교회 목회자들도 선교적 교회와 제자도를 접목해 가는 추세이다. 이들은 
제자도의 본질을 반영하기 위해 커리큘럼을 보완해 가고 있다. 새로운 변화의 시도들의 
목적하는 바는 한 가지이다. 제자훈련 프로그램으로 전락한 제자도의 본질을 어떻게 회복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회복의 첩경은 대위임령을 실현하는 선교적 교회 패러다임의 
정립에 있다. 또한 선교적 제자훈련 전환을 위한 목회자들의 공감대와 집단적 사고의 
형성이다. 따라서 목회자들의 의식 변화와 목회적용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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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 : 전환된 의식 확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커뮤니케이션은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소통의 열쇠이다. 변화와 혁신 과정에는 
‘커뮤니케이션, 교감, 그리고 집단적 이해’ 가 중요하다. 이는 목회자와 제자훈련 
훈련생들과의 나눔(Sharing)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옥한흠2000, 87).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목회자들은 훈련경험과 목회 비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목회자들은 훈련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변화의 시도를 위한 솔루션(Solution)의 적용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제자훈련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목회자들에게 솔루션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목회자들의 ‘교회론의 패러다임’ 부터 시작해야 한다. 변화 대상은 목회자 
그룹이다.45 ‘변화’의 대상자도 변화의 주체도 ‘목회자’ 인 것이다. 따라서 목회자 개인이 
아닌 공동체적 집단의 변화가 요구된다. 변화는 개인의 내적 욕구로부터 외적요소를 통해 
변화동기, 과정, 실천을 위한 변혁 사이클(Cycle)이 형성된다(Quinn 1998, 206). 그 결과로서 
목회자들의 변화을 위해서는 집단적 공감과 행동실천이 요구된다. 목회자들이 이해하는 
제자도와 커리큘럼의 변화까지는 선교적 교회론과 제자도의 학문적, 목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목회자들의 의식과 변화와 그 결과로 확산을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 중요하다. 필자가 앞서 제시한 목회자들의 의식과 적용의 확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채널은 엠딕(MDIC) 연구소의 세미나이다. 현 단계에서는 실험모형의 
실행을 위한 초기 단계에 와 있다. 선교적 교회론과 선교적 제자도의 확산을 위한 학문적, 
목회적 이론들이 정립된 상태이다. 엠딕 연구소는 향후 성경적, 선교학적, 상황적 의미에서 
제자도의 ‘선교적 본질’  확산의 채널이 될 것이다. 더불어 교회의 사도성과 대위임령의 
실천을 위한 쥬빌레 선교센터는 학문적, 선교학적, 목회적 핵심 구현체와 같다. 이와 더불어 
선교적 제자도와 관련된 아티클, 서적들을 소개할 것이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채널을 
                                                 
45 현재 제자훈련의 커뮤니케이션의 채널은 매우 제한적이다. 국제제자훈련원으로 부터 제자훈련의 
패러다임을 ‘모종 이식’의 과정과 같다.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목회자들은 제자도의 목회철학과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전수받아 지역교회 현장에서 적용해 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제제자훈련의 제자훈련 체험학교, 
인도자 학교의 교육과 목회채널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다만 새로운 환경에 적절한 변화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채널의 변화 또한 필요한 상황이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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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목회자들간 선교적 제자훈련과 커리큘럼 더 나아가 선교적 사명의 실천적 
목회현장의 네크워크를 활성화 시킬 것이다. 
단계 3 : 확산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네크워크 형성 
커뮤니케이션에는 대화와 소통의 요소가 있다. 반면 네크워크는 집단 형성의 시간성 
요소가 포함된 개념이다. 목회자들의 의식 변화와 확산 과정에서는 목회자들의 집단적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마치 개혁과 확산이 사회체계 내에서 발생하면 다시 개혁과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와 같다(Rogers 2005, 25). 선교적 제자훈련 패러다임의 변화는 
목회자들의 집단적 의식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선교적 제자훈련은 변화를 추구하는 
목회자들 간의 네크워트가 필요하다.  목회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극대화 시킬 
것인지가 핵심 과제이다. 필자가 제시하는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개혁 전달자들의 네크워크 형성이다. 초기 개혁 전달자들은 선교적 
교회론과 제자훈련 커리큘럼의 변화를 시도하는 그룹들이다. 이들은 다른 변화 
적용자들에게 중간 매개체와 같다. 따라서 초기개혁 전달자의 네크워크 형성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변화를 위한 개혁과 확산을 위해서 목회자들 간의 네크워크가 필수과제이다. 
필자가 제시하는 바는 엠딕(MDIC) 연구소 세미나를 통한 네크워크의 론칭이다. 이는 
선교적 교회론과 제자훈련을 위한 소그룹 형태의 목회자 모임들이다. 선교적 교회론의 
이해와 적용을 위한 목회자들의 네크워크 형성이다.  이것은 현재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제자훈련을 시도해 가는 목회자들의 네트워크 이다.  
둘째, 선교적 제자도와 관련된 문서사역이다. 필자는 현재 출판사 등록준비 및 
문서사역의 발판을 마련중에 있다. 선교적 제자훈련 커리큘럼 교재들(선교적 교회 훈련 1, 
2, 3권과 인도자용 1, 2, 3권과 선교적 제자훈련 교재들 1, 2, 3권과 인도자용 1, 2, 3권등)이다. 
선교적 제자훈련 커리큘럼은 신학적, 선교학적, 목회적 이론들이 각각 필요하다. 선교적 
교회론은 필자의 선교신학 석사(Th.M) 논문(‘선교적 교회론’ 에 관한 연구)을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선교적 제자도는 선교학 박사(D.Miss) 연구논문(‘선교적 제자도’에 관한 연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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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것이다. 그 밖에 선교적 교회 및 제자훈련 커리큘럼과 목회자들의 의식변화와 
목회적용에 유익한 서적들, 논문, 학술적 아티클을 다룰 것이다.  
셋째, 선교적 제자훈련의 모델 제시이다. 선교적 교회론 위에 제자도 훈련의 적용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선교적 제자훈련 실제운영에 관한 기술적 커리큘럼 모델의 제시이다. 
커리큘럼은 변화하는 다(타)문화 속에서 개인, 가정, 공동체가 실현할 신앙적, 문화적, 
선교적 개념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시간성은 목회자들의 의식변화, 교감, 
집단지식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확산이 필요하다. 이것은 변화를 위한 혁신과 확산에 따르는 
시스템적 정착단계의 형성인 것이다. 
단계 4 : 확산된 변화 시스템의 정착과 모델 형성 
혁신의 단계보다 사실 ‘확산’ 이 중요하다. 그러나 확산 후 더 중요한 것은 혁신 
시스템의 정착이다. 제도화된 제자훈련의 변화를 시도하는데 조직 시스템의 디폴트 사고는 
큰 걸림돌이다. 변화하는 시대와 문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제자훈련 커리큘럼에 대한 필요가 
목회자들에게 있다. 다만 변화의 욕구가 목회자들에게 있지만, 변화의 ‘방법’ 을 모색하고, 
‘실행’ 에 옮기는 건 차원이 다르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변화의 실행을 원치 않고, 변화에 
따른 불확실한 결과의 거부감도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회자 개인의 변화보다는 
목회자들의 네크워크 그룹의 ‘집단적 변화’ 를 도출해야 한다. 변화와 혁신의 대상은 
제도화된 제자훈련에 길들여진 목회자의 디폴트 사고이다. 목회자들에게 형성된 
제자훈련의 목회철학, 칼세미나, 훈련관련 시스템, 지역교회들과 네트워크, 지역교회의 
제자훈련 환경 및 내부 사역자 등등, 최적화된 환경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조직 및 
시스템화된 제자훈련의 상황에서 선교적 제자훈련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시도는 
목회자들에게 수긍과 저항이 예측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변화의 캐스팅 보드(Casting 
Board)의 역할은 ‘의견지도자’와 변화 주도자’ 인 목회자이다(Rogers 2005, 28-29). 여기서 
의견 및 변화 주도자들의 솔루션 제시는 다른 목회자들의 저항감 해결에 촉매제 역할을 한다. 
목회자들의 저항감은 선교적 제자훈련의 적용 문제로 표출될 수 있다. 훈련적용에 
관하여 필자가 제시하는 이론적 솔루션의 ‘하드웨어’(Hardware)는 선교적 교회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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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도에 입각한 선교적 제자훈련 모델이다.  기술적 솔루션의 ‘소프트웨어’(Software) 는  
새로운 선교적 제자훈련 커리큘럼의 모델이다. 제시된 솔루션들은 목회자들이 선교적 
제자훈련의 적용을 가능케 하는 실제 방안들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앞서 설명하였다. 또한 
시스템의 정착은 선교적 제자훈련 패러다임의 ‘이식과 뿌리’ 내리기 과정을 포함한다. 
정착단계에서 나타나는 변화들로는 목회자의 목회철학, 교회의 체질변화, 제자훈련생들의  
정체성 변화이다. 자세히 설명하면, a) 선교적 제자훈련의 전환에 따른 ‘제자도의 선교적 
본질’ 을 추구하는 목회자의 철학변화이다. b) 교회의 성장이 아닌 대위임령을 초점한 
사도적 사명을 추구하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의 체질변화이다. c) 제자훈련생들은 참 
제자됨의 정체성과 선교적 공동체 형성 그리고 사도적 삶을 추구하는 변화들이다.  
선교적 제자훈련의 정착은 선교적 제자훈련 패러다임의 개혁과 확산, 
커뮤니케이션의 채널, 네크워트의 형성후 최종적  변화을 위한 ‘이식과 뿌리 내리기’ 의 
단계들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완성을 위한 대위임령을 실현하는 제자도 
전략의 회복을 의미한다. 
선교적 제자도(MDIC)를 통한 DMI와 교회별 제자훈련의 변화 
변화와 혁신은 시스템 정착이 중요하다. 선교적 제자훈련의 전환을 위해서 먼저 
기술적, 적응적 적용이 필요하다. 필자가 제시하는 커리큘럼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해결이 
아니다. 변화하는 시대와 문화 속에서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유일하고 획일적인 대안도 
아니다. 다만 기술적 해결을 토대로 선교적 제자훈련의 전환을 위한 마중물과 같다. 따라서 
기술적 해결만이 아니라 적응적 변화를 위한 연장선에 있다. 이는 적응적 변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과 같다. 제자도의 본질적 대안을 제시하되 상황적 이해와 적용이 함께 
필요하다. 필자는 국제제자훈련원과 목회자들에게 선교적 제자도와 선교적 제자훈련으로 
전환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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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 : DMI의 선교적 교회론과 제자도가 반영된 커리큘럼 
국제제자훈련원 제자훈련은 21세기 문화 코드에 따른 재성찰이 필요하다(교회와 
제자훈련 2003, 390). 필자는 선교적 제자도 관점에서 핵심 의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자도는 하나님 나라에 기초한 선교적 교회에서 ‘본질적 의미’ 를 갖고 출발한다. 제자도는 
선교적 교회가 실현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예수님의 전략이었다. 
국제제자훈련원 역시 제자도의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사도적 사명을 언급한다. 다만, 그 
출발이 선포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완성으로 성취될 종말적 하나님 나라의 기반이 
부재하다. 이는 제자도에 대한 학문적 성찰이 빈약하다는 비평과 무관하지 않다(한탐 2016, 
134). 제자도가 함의하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위임된 통합적 대위임령부터 재정의가 
필요하다(Nissen 2005, 34).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제자도의 본질은 사도적 사명으로 
귀결된다. 이점이 오늘날 제자훈련이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잃어버린 가치의 핵심이다. 
옥한흠의 지적처럼, 교회론에서 제자도의 의미가 구현되고, 제자도를 기반으로 
제자훈련이라는 방법론이 형성될 뿐이다. 목회방법론에 불과한 제자훈련은 시대와 문화적 
변화에 대한 상화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제자훈련은 프로그램화된 
제도화, 획일화, 고착화의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다. 교회에 위임된 대위임령과 예수님의 
제자도의 전략의 본질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변경이 가능한 영역이 있다면 제자훈련의 
목회 방법론인 제자훈련의 비평적 상황화뿐이다. 왜냐하면 제자도의 실현 무대인 세상은 
세대와 문화, 그리고 가치관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자도의 실현 메시지는 
시대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 속에 위치한 복음이다. 이제 필자는 국제자자훈련원 제자훈련에 
재성찰이 필요한 적용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위임령에 관한 목회자의 성경적, 선교학적 철학정립과 제자훈련의 반영이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와 분리될 수 없다. 교회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나라의 
‘이미(Already)와 아직(Not Yet)’ 그리고 완성의 관점에서 그 본질을 탐구해야 한다.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전통적 교회론에 입각한 선교를 교회의 한 기능으로 이해한다. 선교를 
기능적으로 이해하다 보니 교회에 위임된 대위임령 역시 선교사역의 한 영역으로 축소시켜 
버렸다. 선교의 한 기능적으로 이해하는 목회자가 제자훈련 수료자들에게 제자됨의 변화를 
  
205 
기대하는 것은 역설적이다.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되어 예수님의 삶의 최종 종착점인 
대위임령을 실천하는 수료생으로 훈련시키겠다는 것은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교회에 
위임된 대위임령의 바른 이해는 제자도의 바른 철학형성, 제자훈련의 바른 실천을 이끈다. 
결국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세상과 이웃을 제자삼는 공동체 회복의 출발점이다. 또한 
제자훈련이 교회성장 수단으로 전락한 프로그램화 된 한계를 벗어나는 첩경이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완성을 위한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회복하는 길이다.  
둘째, 선교적 제자도가 반영된 새로운 커리큘럼의 도입이다. 제자훈련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교회론과 제자도가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커리큘럼은 제자도의 
본질을 극대화 시키는 제자훈련의 채널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제자훈련의 
커리큘럼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가장 우려스런 부분은 커리큘럼에 제자도의 
선교적 본질과 교회의 사도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 커리큘럼을 분석해 보면 
교재의 내용이 지나칠 정도로 개인신앙 성장과 교리에 치우쳐 있다. 이점은 
국제제자훈련원에서 가장 시급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대리기관인 교회와 대위임령 실현을 위한 제자도의 본질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교회의 정의가 모이는 교회의 목회에 초점한 커리큘럼이다보니 지역교회의 
울타리에 갇히는 개인화된 제자(도)를 낳게 되었다. 제자도의 사회적 책임, 공적 제자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성도들의 영적 필요들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제자훈련에서 성도의 신앙 문제들(인간관계, 윤리와 도덕성, 사회의식, 
일터)이 다뤄져야 한다(한탐 2016, 48). 한국교회 내 다양한 제자훈련이 존재한다. 다만, 
‘하나님, 이웃, 나의 관계’ 의 주제들은 변함이 거의 없는 편이다. 교회가 지향할 곳은 교회 
내부가 아닌 교회 밖 세상에 있다. 한국사회는 다(타)문화 상황을 넘어  글로컬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제자도의 전략도 교회가 효과적인 복음전파을 위하여 세상과 보조를 맞추는 
상황화된 노력들이 필요하다.  
제자훈련의 목표는 성도를 제자로 무장시켜 세상으로 보냄 받는 소명자로 세우는 
것이다. 40년 동안 한국사회와 교회 성도들의 가치관을 반영해온 커리큘럼이 과연 
현시대에도 적합한가? 이 질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필자는 국제제자훈련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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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세미나를 수료한 목회자들에게 선교적 제자도에 초점한 새로운 커리큘럼의 적용을 
제안한다. 변화하는 다(타)문화 가정과 사회가 공존하는 상황의 반영이 필요하다.  
포스트모던 사회의 틈에 끼어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로 훈련할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성도들을 제자로 재무장시켜 글로컬 사회로 변화하는 세상으로 보냄받아 복음전파, 선교를 
감당하는 제자도 훈련이 필요하다. 새로운 커리큘럼은 예수님의 참 제자 되고, 다시 
제자삼는 제자도를 반영하고 있다. 최근 제자훈련과 커리큘럼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목회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적 변화는 제자훈련과 커리큘럼의 변화의 
필요성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적 이해와 문제 의식을 통하여 
국제제자훈련원과 목회자들이 새로운 커리큘럼의 필요성 인식과  변화를 위한 총체적인 
재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상 2 : 목회자의 교회성장 수단이 아닌 선교적 제자도 실천 
제자훈련에 실패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이유가 있다. 실패의 원인으로는 목회자들의 
편향적 제자도, 제자도의 목회철학의 부재 등이 제기되고 있다(한탐 2016, 178-82). 
프로그램화된 제자훈련은 이제 선교적 제자도 관점에서 재성찰할 때이다. 제자도는 
교회성장이 아닌 교회에 위임된 대위임령에 초점한다. 문제는 지역교회의 목회자들이 
제자도의 본질과 무관하게 제자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목회자 스스로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제자훈련을 통하여 
교회성장을 기대하는 목회자는 아닌가 성찰해야 한다. 제자도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참 
제자로 세우겠다는 목회자의 열정, 광인의 정신이 필요하다. 교회성장의 수단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완성을 위한 선교적 제자도를 추구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도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완성에 있었다. 제자훈련생들에게 개인의 신앙성장에서 선교적 
소명자로서 참 제자되는 제자도의 실현이다. 목회자 자신이 선교적 제자도의 인식전환과 
강조가 필요하다. 목회자의 제자도 이해와 선교적 교회론의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제자훈련과 커리큘럼과 관련하여 길들여진 목회자의 디폴트 사고를 탈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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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목회자 자신이 선교사적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제자훈련의 실시이다. 
선교적 제자도의 실천은 목회자 스스로가 출발점인 셈이다. 쉥크(Wilbert R. Shenk)는 
“포스트모던의 시대에 목회자에게 요청되는 새로운 리더쉽의 특징은 선교사적 목회이다” 
라고 강조한다(2013, 143). 목회자가 먼저 ‘참 제자’ 가 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제자삼음’ 
이 있는 선교사적 정체성이 요구된다. 선교사적 리더쉽은 선교적 제자 공동체를 형성하고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동력이다(Roxburgh and Romanuk 2006, 126). 스테이쳐(Ed Stezer)는 
“목회자의 선교적 사고(Missional Thinking)를 통해서 선교의 헌신적 결단을 이룬다” 라고 
말한다(2006a, 3). 제자삼기를 위한 목회자의 리더쉽은 결국 선교적 공동체 형성과 선교적 
사명을 실천하는 균형에 있다(Van Engen 1991, 163). 따라서 목회자는 제자훈련생들에게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됨과 사도적 사명을 인식시켜줘야 한다. 오늘날 “제자훈련은 있으나, 
참 제자는 많지 않다”는 말의 진앙지는 바로 목회자이다. 목회자는 제자훈련을 인도하는 
데는 전문가이다. 이것이 목회자 자신이 주님의 참제자임을 보증하지 않는다. 목회자가 
가장 참 제자의 삶과 사명 실천에 사각지대일 수 있다. 이 말은 제자훈련에서 목회자의 
가르침과 목회자의 실천적 삶에 괴리현상이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선교적 제자훈련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의미가 있다. 최근 수정된 
커리큘럼을 접목한 제자훈련이 부상하고 있다. 대구의 D 교회의 경우 ‘생명사역’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자훈련으로 전환하고 있다. 부산의 S교회의 경우 ‘제자훈련과 
큐티나눔’ 을 접목하고 있다. 또한 수정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일부 교회들이 제자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의 S 교회의 경우, ‘하나님 나라에 기초한 제자훈련 패러다임’ 을 
시도하고 있다. N 교회의 경우 ‘하나님 나라와 복음 DNA 네트워크’ 을 형성해 가고 있다. 
필자는 변화하는 시대와 문화를 반영한 선교적 제자훈련 커리큘럼을 제시하였다. 
선교적 교회훈련의 각 1, 2, 3권은 교회의 선교적 본질, 선교적 공동체성, 영성 부분을 먼저 
다룬다. 이후 선교적 교회가 지향하고, 목적하는 바에 대한 표지로서 예배,  제자도, 선교적 
리더쉽이 포함되어 있다. 선교적 제자훈련의 핵심가치는 이론과 실천의 균형이다. 
제자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바뀌면, 제자훈련의 패러다임이 변화된다. 
목회자는 변화된 제자도의 본질과 제자훈련 패러다임을 적용해야 한다. 선교적 제자훈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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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대, 새문화, 새세대에 대하여 상황화된 패러다임이다. 다문화 가정과 사회, 문화의 
가치관 변화 속에는 교회가 위치해 있다. 다문화 성도들은 선교대상자가 아닌 교회의 한 
지체, 구성원, 예비된 제자들이다. 또한 제자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접촉하는 다(타)문화 
사회의 변화를 이끈다. 이는 선교적 교회가 실천할 주님의 대위임령의 현장들이다. 대부분 
제자훈련이 개인에 초점하다 보니 공동체적 제자의 의식과 형성, 실천적 공동체 모델은 
미비한 상황이다. 목회자들에게 예수의 제자가 되고, 세상과 이웃을 제자삼기 위한 보냄 
받는 공동체적 제자도가 필요하다. 이는 변화하는 다(타)문화권 선교에 대한 대위임령의 
구체적인 실천이다. 동시에 상황화된 복음전파의 선교적 전략이다. 따라서 개개인 보다는 
교회 공동체, 선교단체, 선교사들과의 연합적 선교를 지향해야 한다. 
요약(Summary) 
지금까지 실험모형의 실행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선교적 제자훈련의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내용들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변화를 위한 리더쉽의 이론과 적용을 
통하여 필자는 선교적 제자훈련의 전환을 위한 적용들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들은 목회자의 
의식전환, 현장 모델제시, 변화의 적용과정, 변화의 핵심 대상들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회자의 의식변화를 위한 선교적 제자도 연구소의 세미나 전개이다. 이는 
엠딕(MDIC) 세미나를 통하여 목회자들의 의식 전환의 변혁을 시도한다. 먼저 목회자들의 
제자도에 대한 학문적 그리고 목회적 개념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 필자는 이를 위해서 
세미나를 통하여 선교적 교회론, 제자도, 제자훈련과 커리큘럼을 제시하였다.  
둘째, 목회자들의 실천적 변화를 위한 선교적 교회와 제자훈련의 모델 제시이다. 
엠딕(MDIC) 세미나와 실제 선교적 교회와 제자훈련의 모델 제시를 통하여 목회자의 
제자훈련 적용의 변혁을 시도한다. 먼저 새로운 제자훈련 패러다임과 커리큘럼의 접목을 
위한 실제 훈련 모델과 현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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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목회자들의 변화를 이끄는 리더쉽의 적응적 적용의 과정이다. 선교적 
제자훈련의 패러다임 접목을 위해서는 적응적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필자는 목회자의 의식과 
현장 상황에 따른 적응적 과정으로서 4단계를 제시하였다.   
넷째, 선교적 제자훈련의 패러다임의 적용 대상자와 제안들이다. 선교적 제자훈련의 
패러다임의 핵심 대상자로는 DMI와 지역교회의 목회자들이다. 먼저 국제제자훈련원의 
제자훈련에 있어서 선교적 제자도의 본질과 커리큘럼의 재성찰을 요구하였다. 또한 
지역교회 목회자들에게는 제자훈련의 목적을 교회성장의 수단이 아닌 선교적 제자도에 
기초한 사도적 사명을 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필자는 9장에서 본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필자가 연구를 통하여 발견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결론과 제언을 끝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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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결론 
주님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핵심 전략은 예수님의 제자도이다. 
복음의 미완성 과제 실현을 위한 제자도의 전략은 목회현장에서 계속해서 상황화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과 문화 속에서 제자훈련만 정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자훈련의 목적이 교회성장의 수단으로 목적전치가 발생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의 재림이 더딤으로 교회의 대위임령과 사도적 사명이 임의적 변경이 
진행되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필자의 연구는 시작되었다. 목적은 단 한 가지 
제자도의 선교적 본질을 규명하고, 제자훈련을 목회에 접목하는 목회자들에게 ‘선교적 
제자도’ 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먼저 선교적 제자도에 대한 문헌적 이론과 
개념을 규정해야만 했다. 가장 유익한 점은 학자들의 다양한 이론과 해석적 의미들을 통해 
제자도의 본질을 규정한 점이다. 또한 선교적 제자도의 삶을 실천한 수많은 인물들의 
발자취를 발견할 수 있었다. 선교학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연관된 제자도의 선교적 
본질을 규정하였다. 또한 선교적 교회에 위임된 대위임령과 제자도의 불가분리 관계임을 
개괄하였다.  
그렇다면 오늘날 제자훈련은 어디로 가야하는가의 질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다문화 사회와 다원주의 상황으로 변화하는 한국사회에 복음의 상황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제자훈련원 제자훈련 패러다임의 현장분석의 당위성을 잘 
설명해준다. 현장의 문제는 목회자의 의식과 커리큘럼의 기술적 문제이다. 목회자의 제자도 
이해에 따른 목회자의 지지가치와 현실가치의 격차가 컸다. 뿐만 아니라 대위임령에 기초한 
제자도와 교회의 사도성이 커리큘럼에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상황은 
필자로 하여금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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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험모형의 실행을 통해서 목회자의 의식변화의 요소들을 검증하게 되었다. 
실행 후 그 결과들을 토대로 선교적 제자훈련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적용들을 제시하였다.  
북미의 모자이크(Mosaic) 교회는 제자훈련으로 센세이션(Sensation)을 일으키고 
있다. 멕메너스(E. R Mcmanus) 목사는 “제자훈련에 의식변화와 실행지침의 조화는 핵심 
키워드이다” 라고 말한다(이상훈 2015, 36). 목회자의 의식변화를 위한 실례들을 
제시함으로써 변화를 이끄는 의식과 실행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 긴 여정을 통해서 
필자는 다시한번 연구의 중요성과 가치를 재발견하였다. 나아가 과연 어떻게 변화시킬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 앞에 필자 자신이 리더쉽의 발휘에 시험대에 올라서게 되었다. 이제 
결론적 내용들과 향후 연구 발전을 위한 제언들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결론들(Conclusions) 
필자의 연구논문을 마무리하면서 발견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와 대위임령에 초점한 제자도 훈련의 불충분이다. 앞서 
국제제자훈련원의 현장분석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선교’ 에 기초한 제자도의 성경 신학적, 
선교학점 토대가 빈약함을 발견하였다. 교회 필요에 맞춘 제자훈련 패러다임의 변형, 
교회성장 수단으로 전락, 제자훈련 프로그램으로 축소된 제자도의 문제들이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대위임령에 기초한 선교적 제자도에 대한 재성찰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제자도의 본질보다는 교회성장의 수단으로 전락한 제자훈련의 불일치이다. 
현장조사에서 알 수 있듯, 대위임령에 초점한 제자훈련의 반영이 미약하고, 실제 목회자가 
예배, 설교, 훈련, 공동체, 리더쉽에 있어 목회철학의 불균형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기초한 제자도 실현을 위하여 목회자의 목회철학이 선행 되어야 한다.  
셋째, 선교적 제자도의 본질 이해와 제자훈련시 적용의 불균형이다. 목회자들의 
제자도의 지지가치와 현장적용의 현실가치에는 격차가 크다. 제자훈련 프로그램으로 
전락한 제자도, 교회성장과 일군양성의 수단이 된 제자도의 모순이다. 이것은 목회자 
중심의 편향적 제자도를 마치 제자도의 본질로 합리화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제자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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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이 수단으로 뒤바뀐 목적전치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제자훈련의 
본질과 적용의 불균형의 문제에 대한 재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목회자 자신이 참 제자되고 다시 제자삼게 하는 훈련의 불충분이다. 목회자 
자신이 제자로서 의식과 실천적 삶과의 괴리현상이 존재한다. 제자훈련 과정에서 교리적 
가르침과 실천적 삶을 훈련생들에게 도전할 때 목회자의 리더쉽이 반영된다. 이때 목회자 
자신이 참 제자됨과 제자삼기 위해 보냄 받는 제자라는 증명이 강조되어야 한다.  
다섯째, 선교적 제자도 실현을 위한 선교사역 프로그램의 불통합이다. 교회의 
본질추구, 대위임령에 초점한 선교훈련, 선교사 중보기도, 후원, 단기선교사역 및 타문화권 
선교사 파송과 같은 프로그램이 갖춰진 교회일수록 제자도의 실현이 크다는 점이다. 다만, 
지역사회 및 주변 다문화 사역에 집중된 사역을 타문화권으로 확장시키는  선교사역 
프로그램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개인 차원이 아닌 교회 공동체적 차원에서 제자삼는 
선교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도성과 제자도의 커리큘럼 반영의 결핍 및 불포함이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제자훈련 커리큘럼이 지나치게 교리 중심적, 개인의 신앙 중심적, 개인의 
내적변화에 초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구속적 은혜의 공동체로 모이는 교회로 한계를 
드러냈다. 세상으로 보내심 받는 교회의 대위임령과 교회의 사도적 삶과 사명의 결핍현상을 
초래하였다. 교회론과 제자도가 반영된 커리큘럼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언들(Proposals) 
필자의 ‘선교적 제자도’ 에 관한 학문적 비평과 발전적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기를 
바란다. 앞서 제시된 결론들을 토대로 몇 가지 제언들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선교적 교회론 관점에서 ‘선교적 제자도’ 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연구들이다. 
필자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선교적 제자도’ 의 개념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그렇다보니 
선교적 교회의 본질을 실현하는 제자도의 선교적 의미과 유형들, 상황적 부분에 치중하였다. 
물론 선교적 교회와 제자도에 관한 관련성과 의미도 다루고 있다. 제자도가 함의하는 
하나님 나라와 선교적 교회, 그리고 사도적 사명을 통합하는 제자도의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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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선교적 교회가 추구하는 참 제자의 삶과 사명을 규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받은 선교적 백성과 교회 그리고 선교적 제자도로 이어지도록 
문헌연구들이 계속 필요할 것이다. 
둘째. 선교적 제자도를 실현하는 선교적 교회 공동체들의 사례연구들이다. 필자는 
현장분석을 통하여 칼세미나를 수료한 목회자들로부터 제자훈련생들의 제자의 
인식변화와 선교 사역 동참의 관련성을 이해하였다. 제자훈련과 교회의 선교사명의 실천을 
위한 선교현장 사이에 불균형이 크게 나타난다. 이런 맥락에서 북미의 선교적 교회 
공동체가 참여하는 선교사역에 관한 사례들은 매우 가치가 있다. 이들 교회들은 주변의 
다(타)문화권 지역으로 사도적 사명을 갖고 선교사역을 모험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선교적 
제자도를 실현하는 선교전략과 모델들을 제시할 수 있는 사례연구들이 계속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변화하는 시대와 문화를 반영하는 선교적 제자도의 커리큘럼의 지속적인 
개발이다. 필자는 목회자들에게 선교적 제자도에 초점한 커리큘럼을 개발, 제안하였다. 
다문화 가정과 사회로 변화하는 한국사회와 교회의 선교적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제자훈련 커리큘럼은 변화하는 시대와 문화에 항상 효과적일 수 없다. 변화하는 시대와 
문화 속에 있는 성도들을 참 제자로 훈련시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자들로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포스트모던과 다원주의 사회의 틈에 껴있는 성도들을 재무장시키고, 세상과 
문화 속에서 복음전파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대위임령의 성취를 
위한 선교적 제자도의 실효성을 위하여 계속해서 커리큘럼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선교적 교회 위에 선교적 제자훈련이 주님의 지상교회들과 목회자들에게 
마련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교회에게 위임된 대위임령을 실현함으로써, 주님의 선교적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목회자들의 섬김과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풀러 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 선교 대학원 선교학 박사 과정(D.Miss)에 
있습니다. 이 설문지의 목적은 '선교적 제자도에 기초한  제자훈련 전환’ 에 관한 연구에 
필요한 자료 수집에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교회들과 
목회자님들께 유익한 정보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설문지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개인정보 
및 설문 내용들은 철저하게 비밀보장이 됩니다. 설문지 자료들은 본 연구자의 연구목적 
이외에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한 문장도 빠짐없이 




설문체크 방법 :  
각 문항에 여러분의 생각과 공감이 되는 부분에 체크(V)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0 이하 / 40~50 
이하  
















         
I-1. '교회의 본질 이해(*핵심주제)' 측정문항 























1.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선교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정의해야 한다" 라는 표현에 개인적인 
공감도는 어떠하십니까?  
 1 2 3 4 5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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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회의 본질은 '주님의 대위임령을 교회가 실현해 
갈때 가장 잘 드러낸다'  라는 표현에 개인적인 
공감도는 어떠하십니까?    
























3. '대위임령' 과 관련된 교회 또는 담임 목회자의 
목회철학(핵심가치들)의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습니까?   
 1 2 3 4 5 
 
4. '대위임령' 과 관련하여 교회와 목회자의 핵심가치들, 
전략들이 존재하고,  2017년 목회방향에 가시적으로 
제시된 슬로건, 배너, 홍보물들이 존재합니까?  
 
1 2 3 4 5 
 























5.'예배와 설교 메시지'을 통해  교회와 목회자가  
대위임령을 강조한다는 가시적 형태들이 존재합니까? 
(예를 들면, 특별 예배형식, 선교관련 주제설교, 
외부강사초청, 선교관련 사역 및 동영상, 기타등등)  
 1 2 3 4 5 
 
6.'제자훈련과정' 에서 교회와 목회자가 대위임령을 
강조한다는 가시적인 형태들이 존재합니까?(예를 
들어, 제자의 삶은 전도, 선교사적 삶, 전도생활, 
단기선교 참여, 기타등등) 
 
1 2 3 4 5 
 
7. '선교훈련과 사역 형태들' 을 통해서 교회와 목회자가 
대위임령을 강조한다는 가시적 형태들이존재합니까? 
(예를들어, 평신도 선교훈련학교 개설 및 선교사 
파송식, 해외 단독 선교사 파송, 다문화 타문화 선교팀 
파송, 기타) 
 




I-4. '선교사역과 대위임령과 관련성' 측정문항 
























8. 현재 교회가 실시중인 '선교대상 지역과 선교사역의 
형태' 는 대위임령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예를들어, 
다문화 가정 선교(구제, 섬김, 전도), 타문화 선교사역, 
교회개척, 선교사 파송, 단기선교팀, 기타등등) 
  1 2 3 4 5 
 
9. 교회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사역들과 비교할 때 
'선교와 관련된 훈련과 사역들은'  평균이상이라 할수 
있습니까? (재정예산, 사역규모, 동원 인원등등) 
  1  2  3  4  5  
 
10. 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대상 지역과 선교사역 
형태를 구분할 때, 한인 지역보다 다(타)문화 
지역사회를 위한 선교사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까?  
  1 2  3  4  5  
 
11. 교회 또는 목회자는 성도들이 ‘선교 사역에 동참’ 
할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실제적으로 선교관련 훈련, 
사역 프로그램' 등을 마련, 제시하고 있습니까? 
 1 2 3 4 5 
 
II-1. '제자도의 본질' 측정문항 
 ' 제자의 정의 ;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  주님의 























12.. 제자의 사명 파트와 관련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길, 
제자의 삶은 '대위임령' 에 동참하려는 헌신에 있다' 
표현에 개인적 공감은 어떠하십니까?  
 1 2 3 4 5 
13. 제자도의 본질은'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부르심 받은 선교적 백성된 삶과 사명에 있다. 제자도의 
본질은 선교적이다'. 표현에 개인적 공감도는 
어떠하십니까? 
 1 2 3 4 5 
    
     
II-2. '제자도의 본질과 커리큘럼' 측정문항 


























14. 제자의 본질(선교적 백성된 삶과 사명)을 
강조하는데 있어, '제자훈련 커리큘럼(1, 2, 3권)' 에 
관련된 내용들(해당 과;Chapter 와 해당 질문들)이 
충분히 수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15. 목회자는 훈련과정에'교회 목회비전 또는 목회자 
나름의 제자도의 선교적 관점(선교적 백성된 삶과 
사명), 내용들을'  훈련생들에게 강조하기도 하십니까?  
 
1 2 3 4 5 
16. 제자도의 본질 ; 선교적 백성된 삶과 사명) 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제자훈련 커리큘럼(1, 2, 3권) 
내용의 수정, 보완의 필요성' 을 공감하고 있습니까? 
 
1 2 3 4 5 
 
   
     























17. 담임 목회자는 '예배와 설교' 에서 반복적으로' 
제자삼기 및 선교적 사명' 과 관련된  메시지를 
우선적으로 반복적으로 전하시는 편입니까?  
(예를들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성도의 교제, 
양육(훈련), 믿음(경건)생활, 치유와 회복, 나눔과 섬김, 
제자삼기(전도, 선교사명) 
  1 2 3 4 5 
 
18.  실제 목회현장에서 제자 훈련생들에게 주님의 
인격적 변화(믿음 보다 ' 선교적 삶과 사명감'에 더 
초점하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까? 
(목회자의 목회철학(가치들)과 목회자 자신이 
추구하는 제자도의 본질을 기반으로) 
  1 2 3 4 5 
 
19. 제자훈련 커리큘럼은 제자훈련생들에게 신앙의 
내적변화(신앙, 믿음, 교회생활, 제자 됨)와 신앙의 
외적변화로서 '제자의 삶과 선교 사명감' 의 영향을 
미치도록 균형있게 포함 되었다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20. 교회의 대위임령의 선교비전을 위해서,  제자훈련 
수료생들에게 ‘제자의 삶과 선교 사명' 을 실현하는 
선교훈련 및 선교 사역들이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교회에서 실시되고 있습니까?(예, 다문화 가정과 사회,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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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문화 지역 교회개척, 병원, 구제, 학원, 사회복지 선교 
프로젝트 및 평신도 선교훈련 및 파송등)  
             
III-1. ' '제자훈련과 제자도 의식'' 측정문항 
























21. 제자훈련 수료생들은 개인의 신앙성장, 말씀훈련, 
인격변화 외에, 자신이 '이제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인식과 변화를 고백하는  비중이 높다 할수 있습니까?  
 1 2 3 4 5 
22. 주님의 제자(주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제자의 
복음전도, 선교적 사명감의 인식과 관련하여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 되었다' 고 고백하는 비중이 높다 할수 
있습니까? 
 1 2 3 4 5 
23. 제자 수료생들이 교회 내 관심 있는 훈련과 사역의 
분야가 '선교훈련과 사역들' 로 변화된 경우의  비중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까?  
 1 2 3 4 5 
 
III-2. ' 제자의 삶과 사명감의 변화'' 측정문항 

























24. 제자훈련 수료생들은 교회 내 순장, 사역에 동참외 
'선교훈련, 후원 및 기도모임, 선교사 후원등' 하는 
수료생의 비율은 높다고 할수 있습니까? 
 
1 2 3 4 5 
 
25.  제자훈련 수료생들 중에서 제자의 선교적 사명감에 
기초하여, '나는 자발적으로 선교훈련, 사역에 
동참합니다" 라는 고백하는 비율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단기선교팀, 선교단체 및 다문화 
사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  
 
1 2 3 4 5 
 
26. 제자훈련 수료생들 중 '다(타)문화 지역 사회를 위한 
선교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들' 은 비율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까?   
 




27. 훈련 수료생들중에서 교회 또는 기관등에서 
다(타)문화 선교를 위한 '평신도 선교사 훈련 및 
파송(단기, 중기포함)' 도 있었습니까? 있을 
예정입니까 ?  
 




목회자 인터뷰(Interview Guide) 
 
 ‘제자도와 선교 사명감’에 관한 (목회자) 심층 인터뷰 
 








2. “대위임령”(마24:14; 마28:19-20; 막 16:15; 눅 24:44-47; 요 20:21)의 실현을 위해서 교회에서 강조하는 








3. 목회자가 생각하시는 제자도의 본질 또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며? 현재 제자훈련반(성도들) 








4. 제자도의 본질을 ‘주님을 따라가는 삶’(막1:17) 으로 정의할 때, 내적변화 ; 주님의 인격과 삶과 
외적변화 ; 제자의 삶과 사명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제자의 삶과 사명감의 변화까지 
이끄는데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 커리큘럼‘ 에서 추가, 보완되면 좋을 ‘주제, 내용’ 들이 있다면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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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동의서(Initial HSR)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목회자들의 섬김과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풀러 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 선교 대학원 선교학 박사 과정(D.Miss)에 있습니다. 이 설문의 
목적은 '선교적 제자도에 기초한 제자훈련 전환에 관한' 연구 논문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 하는데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교회들과 목회자님들께 유익한 정보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연구논문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개인정보 및 설문 내용들은 철저하게 비밀보장이 
됩니다. 이번 설문과 관련된 자료들은 본 연구자의 연구목적 이외에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1. 당신은 위 제목의 논문 연구에 필요한 현장 연구에 적합한 분으로 선택되셨습니다. 
2. 당신은 제자훈련을 인도해 보신 경험을 토대로 제자훈련생들이 ‘제자도의 이해와 선교사명감의 
변화’ 와 관련하여, 설문조사 및 인터뷰에 적합한 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이 연구는 제자훈련을 인도하시는 목회자님께서 첫째,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 부르심 받은 
선교적 백성된 제자들과. 둘째, 주님의 대위임령을 실현하는 선교적 제자도의 재성찰, 선교적 교회의 





저의 연구를 위한 초대에 응하기로 하시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설문지 또는 목회자의 
인터뷰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인터뷰의 경우 사전에 준비된 인터뷰 질문지로 진행됩니다. 
 
1. 인터뷰 전 약 10분 정도 저의 연구와 현장 조사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됩니다. 
2. 준비된 인터뷰 질문지를 중심으로 약 20~40분 정도의 대화 및 서면 작성이 진행됩니다. 
3. 인터뷰 동안 또는 후에는 추가 질문 또는 자유로운 대화 또는 서면 진술이 가능합니다. 
4. 인터뷰 동안 효과적 정보 수집을 위하여 인터뷰 내용의 녹음, 서면 기록을 할 것입니다.  
5. 인터뷰 후에 필요시 당신의 허락 하에 추가 서면 또는 통화 등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위험과 불편 
 
본 연구의 질문은 설문지 조사와 인터뷰의 경우 당신의 현재 교회의, a) 대위임령과 관련한 
선교비전 및 전략들, b) 교회의 목회철학(가치들), c) 제자훈련 및 제자도와 관련된 목회자의 의식과 
목회철학, d) 제자훈련 수료생들에 관련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질문내용들로 인해 






당신은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 목회자 개인에게 첫째, 선교적 교회론과 하나님 나라 의 완성에 
기초한 제자도에 대한 신학적, 선교학적, 상황적 관점에 대한 이해, 둘째, 제자훈련에 강조한‘제자도의 
본질’로서 교회의 사도성 재성찰 셋째, 대위임령을 초점하는 선교적 제자훈련과 커리큘럼에 대한 





설문지 조사와 인터뷰시 나눈 대화와 기록들의 모든 정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어떤 정보도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개인 실명이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문조사 및 인터뷰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논문과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인터뷰 때 녹음된 녹취록과 서면으로 작성된 
모든 정보는 패스워드가 있는 저의 컴퓨터에 보관될 것입니다. (타주 또는 장거리에 위치한 목회자의 
설문 및 인터뷰의 경우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참여와 철회 
 
저의 연구에 당신의 참여는 자발적이며, 만약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질문이나 불만을 제기하실 수 있는 권리 
 
만일 이 연구조사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626)200-6426 로 전화나 
이메일(kimyungjang@fuller.edu)로 보내주십시오. 또한 참여자로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나 
불만이 있으시면 풀러 타문화 연구 대학원 CMR 담당자인 데이브 스캇(Dave Scott, CMR As s ociate 






이 진술은 다음을 증명합니다. 당신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읽고 이해하셨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십니다. 언제든 불편하시면 이 연구 참여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자인 저에게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사적으로 보관될 것이며 당신은 저의 연구 결과가 출판되기 전에 볼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에 의해 실시되는 ‘선교적 제자도에 기초한 제자훈련 전환에 관한 연구’를 위한 현장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연구 동의서(Pilot Project)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목회자들의 섬김과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풀러 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 선교 대학원 선교학 박사 과정(D.Miss)에 있습니다. 이 설문의 
목적은 '선교적 제자도에 기초한 제자훈련 전환’ 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른 실험모형의 실행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목회자님들께 선교적 
제자훈련 및 커리큘럼에 유익한 정보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실험모형의 실행과 관련하여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개인정보 및 설문 내용들은 철저하게 비밀보장이 됩니다. 이번 인터뷰 자료들은 






1. 당신은 위 제목의 논문 연구를 위한 실험모형의 실행에 적합한 분으로 선택되셨습니다. 
2. 당신은 제자훈련 세미나 유경험자로서 제자훈련과 커리큘럼에 관련하여, 인터뷰에 적합한 
분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3. 이 연구는 제자훈련을 인도하는 목회자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대위임령에 초점한 제자 본질의 





저의 실험모형의 실행과 관련하여 인터뷰 초대에 응하기로 하시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인터뷰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인터뷰의 경우 사전에 준비된 인터뷰 질문지로 진행됩니다. 
 
1. 인터뷰 전 약 10분 정도 실험모형의 실행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됩니다. 
2. 준비된 인터뷰 질문지를 중심으로 약 2~3시간 정도에 질문, 대화 및 나눔이 진행됩니다. 
3. 인터뷰 동안 또는 후에는 추가 질문 또는 자유로운 대화 또는 서면 진술이 가능합니다. 
4. 인터뷰 동안 효과적 정보 수집을 위하여 인터뷰 내용의 녹음, 서면 기록을 할 것입니다.  
5. 인터뷰 후에 필요시 당신의 허락 하에 추가 메일, 통화, 기타 요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위험과 불편 
 
본 실험모형의 실행과 관련하여 인터뷰의 경우 당신의 현재 교회의, a) 교회에 위임된 
대위임령과 관련한 선교비전 및 전략들, b) 담임목회자의 목회철학과 가치들, c) 제자훈련 및 제자도와 
관련된 목회자의 의식과 목회철학, d) 현 교회의 선교상황 및 선교사역들, e) 제자훈련 수료생들에 
관련한 몇가지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질문들로 인해서 목회자 자신이 불편함을 





당신은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 목회자 개인에게 첫째, 하나님 나라와 선교의 관점에서 교회의 
선교적 본질의 이해, 둘째, 하나님 나라 완성에 기초한 제자도의 신학적, 선교학적 이해, 셋째, 
제자훈련에 강조해야 할‘제자도의 본질’로서 교회의 사도성에 재성찰, 넷째, 연구자가 제시하는 




인터뷰시 나눈 대화와 기록들의 모든 정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어떤 정보도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개인 실명이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터뷰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논문과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인터뷰 때 녹음된 녹취록과 서면으로 작성된 모든 정보는 패스워드가 
있는 저의 컴퓨터에 보관될 것입니다.  
 
 
자발적 참여와 철회 
 
저의 연구에 당신의 참여는 자발적이며, 만약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질문이나 불만을 제기하실 수 있는 권리 
 
만일 이 연구조사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626)200-6426로 전화나 
이메일(kimyungjang@fuller.edu)로 보내주십시오. 또한 참여자로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나 
불만이 있으시면 풀러 타문화 연구 대학원 CMR 담당자인 데이브 스캇(Dave Scott, CMR Associate 





이 진술은 다음을 증명합니다. 당신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읽고 이해 하셨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십니다. 언제든 불편하시면 이 연구 참여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자인 저에게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사적으로 보관될 것이며 당신은 저의 연구 결과가 출판되기 전에 볼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에 의해 실시되는 ‘선교적 제자도에 기초한 제자훈련 전환에 관한 연구’를 위한  
현장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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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OF SUMMARY 
INTRODUCTION 
Dietrich Bonhoeffer says, “Christianity without a true discipleship is always a Christian 
without Christ”(1995, 59), iterating that discipleship is the essence of Christian faith and life.  The 
question is whether or not a ‘Christianity without Christ’ is the present state of Korean churches 
today. The epicenter of this church crisis is the absence of discipleship (Ogden 2007, 22).  It’s a 
figure that lost the true meaning of the disciples and the spirit of the times. Discipleship training 
has become institutionalized and transformed into “the” method for church growth (Wilkins 2015,  
23).  The saints, like Jesus’ sacrifice and self-denial, did not grow to the level of true disciples. 
While the saints pursue individual spiritual growth, the church focuses on the growth of the church 
and training them as workers. This is being reduced to discipleship training for the church, not for 
the kingdom and missions. 
Restoring the essence of the discipleship is what our times need. Discipleship training 
should restore missional meanings of discipleship in biblical, missiological, and the church 
contextual sense (Wright 2012, 313-314). The Church must restore discipleship for the missional, 
communal life and mission of the church, not that of the individual discipleship (Nissen 2005, 45). 
This is a reflection of the missional nature of discipleship. The discipleship should focus on the 
perfection of the kingdom of God and the gospel. Discipleship can only be undermined when the 
missionary nature of discipleship is reduced or overlooked. Missional discipleship is a way of 
realizing the life and mission of the community of the disciples. 
It is likewise the end point of true discipleship to practice the Great Commission of the 
Lord. In the introduction, I will start with a study of missional discipleship and describ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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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purpose, goals, significance, central research issue, research questions, assumptions, 
definitions, delimitations, method and overviews of this research. 
Background 
I have taken part in discipleship training and ministry training programs in Korean churches 
and immigrant Korean churches. I completed the CAL seminar of International Discipleship 
Training Institute, an experiential school and ministry training seminar in Korea (2009-2010). In 
Sarang Church, I took part in observing discipleship classes, observed small groups, and practiced 
small groups. In Oryun Church, I trained disciples training classes five times and taught one 
ministry training class during the fourth year (2008-2012). After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I 
completed the CAL Seminar of the IDTI in 2015. In addition, I took part in discipleship and 
ministry training classes as a trainer in Korean immigrant churches for two years. I experienced 
examples of the discipleship training paradigm and of practical application in the field.   
By leading discipleship and ministry training clases in Korea, I noticed problematic issues 
of the discipleship training program. As an assistant pastor, I have gained consciousness of the 
problems focused on the limitation of the emphasis of the pastoral philosophy, the insufficient 
ability to emphasize the essence of discipleship, and the cultivation of ministers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church. In addition, in the Korean American church, I found discipleship training 
programs to be an arbitrary change in discipleship beyond contextualization to the times and culture.  
These problems are the paradigm and application of the discipleship training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church, the inductive delivery of the discipleship training curriculum, the lack of 
sharing, and the exclusion of pastors in selecting discipleship class leaders. This consciousnesses 
became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The purpose of my research is the restoration of the 
missional nature of the pastoral discipleship and the presentation of programs for the transition of 
missional discipleship training focusing on the Great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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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nalyzes and tests the discipleship training of the International Discipleship 
Training Institute with an understanding of missional discipleship in terms of biblical, missiological 
and contextual aspects of missional discipleship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discipleship training. 
Goal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1. To understand biblical, missiological, and situational perspectives on missional 
discipleship. 
2. To understand and analyze discipleship and training programs emphasized by the 
International Disciples Training Institute. 
3. To identify the discipleship the pastor understands, and the discipleship emphasized by 
pastors in discipleship training. 
4. To suggest the transition of the paradigm of discipleship training.  
Central Research Issue 
The central research issue of this study is the importance of describing and applying 
discipleship training from the perspective of biblical, missiological and situational perspectives to 
present the missional discipleship training to the Korean IDTI and to pastors who have completed 
CAL (Called Awaken a Laity) Seminar.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specific research questions. 
1. What is the biblical, missiological, and contextual view of missional discipleship? 
2. What about the International Discipleship Training Program? 
3. How do pastors that complete CAL seminars understand their disciple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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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hat are the specific ways to apply the missional discipleship to the IDTI and pastors?  
Assumptions 
First, there is a wide gap between the pastor and the missional disciples in how the 
discipleship is understood in terms of biblical, missiological, and situational perspectives. Second, 
there is a wide imbalance between the discipleship that is understood by the pastor and discipleship 
emphasized by the pastor in discipleship training. Third, pastors are seeking ways to practice 
missional discipleship in pursuit of God’s kingdom and discipleship.  
Definitions 
The terms used in this study are: 
Disciple: all the saints who have been saved through Jesus. 
Discipleship: defines a saved saint as imitating the life of Christ and practicing his 
teachings. 
Apostle: leaders who receive the teaching and training of Jesus Christ and are sent by Jesus. 
Apostolic Mission:  the overall mission associated with the gospel of the disciples and 
churches that ordained the Great Commission from the Lord. 
Missional Discipleship: defines disciples who are sent to all nations and who bear 
missionary missions to practice the Great Commission given to disciples and the church for the 
perfection of the kingdom of God and the gospel. 
The Great Commission: defines the disciples and churches sent from the Lord to the world as a 
holistic mission to preach, heal, restore, and make disciples of the kingdom and gospel of God.  
Delimitations 
I limit the literature research to a biblical, missiological, and situational understanding of 
missional discipleship. Field research is limited to the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Disciple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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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Institute and discipleship training program and limited to the presentation of results of 
field surveys conducted with pastors who have completed the seminar of discipleship training.  
Methods of Study 
The methods of this study comprise literature studies and field surveys. I conducted the 
literature review at the David Hubbard Library a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fieldwork 
includes the International Discipleship Training Program and the understanding of pastors’ 
discipleship who have completed the discipleship training seminar.  
Dissertation Overviews 
This study is composed of three parts and nine chapters in total. Following the Introduction, 
Part 1 is the study of the literature, Part 2 is the field survey, and Part 3 is the program development 
and leadership application for the change. 
The first part concerns the biblical understanding of missionary discipleship in Chapter 1, 
the missiological understanding of discipleship in Chapter 2, and the contextual condition of 
discipleship training in a Korean context in Chapter 3.   
The second part concerns the method of the field survey in Chapter 4, and the analytical 
evaluation of the discipleship training program in the IDTI’s in Chapter 5, and the analysis and 
results on the understanding of pastors’ discipleship and the actual of discipleship training by the 
pastors. 
The third part concerns the theory and application of leadership to change after the 
development of a program that leads to change in Chapter 7. The missional discipleship seminar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paradigm of discipleship training, a model for a missional church and 
discipleship training, an Adaptive four-step process of change, and an application proposed to the 
International Discipleship Training Institute and pastors is in Chapter 8 lastly, conclusions on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in Chapter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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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BIBLICAL PERSPECTIVE ON THE MISSIONAL 
DISCIPLESHIP 
Chapter 1 begins by giving a biblical understanding of the missional discipleship. First, I 
define the basic concepts of discipleship, define the meaning of the disciples in the Bible and the 
nature of discipleship. It also defines the connection between the discipleship and the apostolic 
mission of the church. Finally, I define the missional nature of the church and the nature of 
discipleship in the church. Specifically, the discipleship based on the missional nature of the church 
is missional nature. Missional discipleship includes three themes. It concerns God’s missional 
people called for God’s kingdom and the missional church community with the redemptive 
judgment and message of the gospel, and the contextualization of the gospel in times and cultures. 
Secondly, I define a biblical understanding of missional discipleship. It concerns God’s 
people who called for the kingdom of God and missions in the Old Testament. Adam and Abraham 
were called and sent as missional disciples for the redemptive judgment of the nations. Isaac, Jonah 
and Esther were disciples who preached the gospel message of self-denial, self-sacrifice, love of 
enemies and love of soul. Daniel was a holy disciple in the culture of Babylon. Joshua was a disciple 
who took on the challenge of cultural transformation. Ruth was a disciple who achieved God’s 
healing and recovery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Israelites who were taken captive to Babylon 
were missional disciples who supported the mission of the diaspora. 
And it concerns the missional disciple in the New Testament  as follows. Stephen and Philip 
were disciples called to expand missions to the Gentiles, Africa and the ends of the earth. Matthew 
and Paul were disciples who practiced preaching the gospel, making disciples, carrying o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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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for Gentiles and church planting. Mark and Luke were disciples who practiced the apostolic 
mission with servant-leadership and sacrificial love. Peter and Paul were disciples who delivered 
the closed gospel centered on the Jews to the Gentiles through the open gospel. Finally, John, James 
and all the saints were missional disciples who obeyed the practice of good faith and the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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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MISSIOLOGICAL PERSPECTIVE ON THE MISSIONAL 
DISCIPLESHIP 
Chapter 2 gives a missiological understanding of discipleship. I define discipleship from the 
perspective of the kingdom of God, declared and fulfilled. First, I will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ing of the kingdom of God and missional discipleship. Chapter 2 describes the 
concepts of the kingdom of God and the day of the Lord proclaimed in the Old Testament, the 
coming kingdom of God and the open gospel, and the apostolic missions of the disciples for the 
gospel and the final Kingdom of God to be completed. 
Second, I define the meaning of the coming of God’s kingdom proclaimed. I explain the 
process of the disciples who have been extended to God’s missional people,  disciples changed in 
a community and to the missional church in the coming of God’s kingdom. I examine the missional 
people as owners of the revealed kingdom of God and the gospel. Chapter 2 explains the 12 
disciples as the visible kingdom of God and the beneficiary of the gospel, and the missional church 
as a preacher of God’s redemptive kingdom and gospel. I present the missional people who are 
given the kingdom of God, the gospel, and the great commandment of the missional church charged 
to such people. 
Chapter 2 further defines the eschatological kingdom of God and the Great Commission to be 
fulfilled by the missional church. The kingdom of God is "Already and Not Yet” awaiting the 
eschaton for its full realization. This is the task of the gospel left to the disciples and it shows the 
succession of the missional disciple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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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the task of disciples is the completion of the eschatological kingdom of God. This is the 
final task of missions and the unfinished gospel. The task of disciples is in the suffering and the 
final victory of the church left behind. It’s the highest honor given by the restoration of the kingdom 
of God and the coming of the Lord. 
Second, the task of disciples is the Great Commission given to the church and disciples. 
Specifically, it’s the Great Commission of Jesus Christ entrusted to the apostolic disciples sent to 
all nations, and making disciples of the nations given to disciples. In addition, it’s the harmony of 
contextualization and the Great Commandments of the gospel to face disciples of all generations 
and cultures to make them disciples. 
Finally, in Chapter 2 I present the strategies of the missional disciples that extended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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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SITUATIONAI PERSPECTIVE ON THE MISSIONAL 
DISCIPLESHIP 
Chapter 3 gives a contextual understanding of the Korean church related to discipleship 
training. The core issue related to a situational understanding is the understanding of the Great 
Commission and discipleship that are changed arbitrarily. I argue with the International 
Discipleship Training Institute that loses the disciples of God’s kingdom. First, it concerns the 
Great Commission that is changed arbitrarily. This is a matter of pursuing a growth-oriented church, 
not a missional nature of the church,  and I criticize the matter of the executive pastor of the church, 
not the identity of the missionary pastor. Finally, I raise the matter of a reduction to the necessary 
missional ministry of the church, not a mission of the missional church. I am raising a situational 
understanding of the disciples who have changed arbitrarily. The problem is the discipleship 
training paradigm institutionalized according to the necessity of the church, and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biased discipleship of the pastor, and the limit of the standardized 
discipleship training curriculum. Finally, the problem with the discipleship training centered on 
trainees who have no making disciples. 
In addition,  I deal with the field of the practical mission of the disciples. The core issue is 
the Great Commission and the changing Korean society and the Korean church which is the place 
to practice discipleship. The world in which disciples live is constantly changing. Korean society 
has changed into a multicultural place. First, it’s a matter of change in social structure and family 
caused by an increase of multicultural families, as well as the formation of a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effects of postmodernism. Finally, I present the task of integration between multicultu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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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ulti-Ethnic. The core problem is that the Korean church is in a changing multicultural 
situation. It’s an ecclesiology renewed with the increase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saints. And 
the faith of believers who are challenged by the influence of a multicultural society and 
postmodernism, and clhanges in discipleship training and curriculum that led to multicultural 
families and Saints. Finally, Chapter 3 is a strategy for missional ministry in a multicultur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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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METHOD OF FIELD RESEARCH 
Chapter 4 gives an understanding of the design and method of field research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pastor’s discipleship. In designing my  field research, I limited the discipleship 
training paradigm to that of the IDTIs. I explained the potential of the research field. After the 
limitation of the research field, I selected the scope and subjects of the population and presented 
the sampling design. 
After the design of sampling, I suggest the methods of field research. I suggest a mix 
research method designs: the questionnaire as a quantitative research study and the interview of the 
qualitative research survey and reliability as it explains the validity of the sampling and 
generalization process. Chapter 4 concludes with strengths and weaknesses in field research. I 
present the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plan of field research. In the data collection plan, I explain 
the guidelines and notes on collecting survey data, and I describe the design and precautions for 
the pastor’s interview data collection. 
I offer an analysis plan of the data collected after the field research. First, the analysis of 
the collected survey data pertains to the analysis of the quantitative survey.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intersectional method rather than the simple chart. With interviews as a qualitative survey 
presented from the insider point of view for narrative, interpretation, and analysis of contents. 






FIELD UNDERSTANDING AND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DISCIPLES TRAINING INSTITUTE 
Chapter 5 gives a field understanding of the paradigm of discipleship training at the 
International Discipleship Training Institute. I examine the formation of the pastoral philosophy of 
Ok Han-Heum related to the paradigm of discipleship training. Before his study abroad, he 
experienced discipleship training of mission organizations and then applied discipleship training to 
his ministry. During his study, he discovered the biblical basis for discipleship training and the 
apostolic mission of the church. Finally, after studying abroad, he introduced the discipleship 
training to the church to awaken the laity and to try for development and dedication. 
I understand what is the passion of the pastor, ecclesiology, and discipleship related to the 
CAL Seminar. It includes the analysis and working of the discipleship training curriculum. First, I 
analyzed the content of the discipleship training curriculum 1, 2, and 3 and the contents of ministry 
training 1, 2, and 3. I explain a CAL seminar that presents a method to pastors for the guidance of 
discipleship training. The actual operations related to discipleship training include experiential 
schools, small groups, field practice, and field participation. The experiential schools emphasize 
the participation of small groups in the church and the practice of small group guidance. Pastors 
experience training and obtain methods for delivering discipleship classes in experiential schools. 
CAL seminar provides pastors with a paradigm of discipleship training and a method for 
practical operations. However, I have criticized the problems of the discipleship training paradigm 
and curriculum in terms of missional discipleship. I criticized the lack of a missionary church called 
for the kingdom of God, and the fading of the Great Commission in the sense of the gath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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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rch, the apostolic limitations of the church, and finally, the problem of the disciples who lost 
the gospel to the world and to their neighbors.  
In addition, in Chapter 5 I also compared the actual application of discipleship training in 
terms of missional discipleship. The chapter includes the nature of the church and discipleship 
lacking in its discipleship training curriculum, and the limitations of the curriculum fixed in the 
changing times and cultures. Finally, I have raised the matter of pastors who are missing the past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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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UNDERSTANDING THE DISCIPLESHIP OF PASTORS WHO 
HAVE COMPLETED CAL SEMINAR 
Chapter 6 gives an understanding of cross-analysis and a chart presentation of research 
questions 1, 2, and 3 based on collected data. I analyze and present the common denominators and 
characteristics of analytical charts. Through the analyzed charts, I found there was a great gap in 
the understanding of pastoral philosophy in the Great Commission, an understanding of the essence 
of discipleship, an understanding of disciples of trainees, and change of awareness to take part in 
the mission. 
The results of study 1, 2, and 3 data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 explained the 
understanding, sympathy, and emphasis of the church on the great mandate that pastors understand. 
Many pastors’ perceptions and sympathy are high. 
Second, I presented the understanding of presentation of results related to the 
understanding of the essence and the emphasis of discipleship training. In the discipleship training, 
there’s a widening gap in the analysis of the internal changes and external changes emphasized by 
the pastors to discipleship trainees. Finally, I found the understanding of the change of the disciples 
of the trainees was recognized by the pastor and the change of participation in the mission ministry. 
Most discipleship trainees were involved in multicultural ministry and few were involved in cross-
cultural ministry. 
The interpretation of the analysis charts is as follows: There is an imbalance in the practice 
of pastoral philosophy and the apostolic nature of the church regarding the Great Commiss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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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ust the church. There is also a great gap between the pastors’ understanding of discipleship and 
emphasis in discipleship training. 
This means that pastors are conducting discipleship training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ministry and as a means of church growth. It also show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curriculum. 
The curriculum deals only with limited content regardless of the emphasis on ecclesiology and 
discipleship.  Discipleship trainees are lacking in missional communities and in God’s missional 
discipleship. This requires a the paradigm shift in pastors and Missional disciples regard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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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DESIGNING A PROGRAM FOR THE PRACTICE OF 
MISSIONAL DISCIPLES TRAINING 
Chapter 7 gives the theory and application of program development and leadership for the 
change of missional discipleship training. First, I bring up the diagnosis of the field problem before 
applying the leadership theory that leads to change. Pastors who guide discipleship are key people 
in the research field. The problem of the field is that the gap between the support value and the real 
value of the pastors’ disciples is large. Also, the discipleship training curriculum does not properly 
reflect discipleship and ecclesiology. Finally, there are various pastoral groups in the field. 
Second, I present the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 of a program for the conversion of 
missional discipleship training based on the diagnosis of the field. The process of change includes 
cognitive change and execution models, and adaptively applied ministries for settlement. The 
changes in the pastors’ consciousness proceed through the seminar of the missional discipleship 
institute. The presentation of the field model is a missional church and discipleship training 
curriculum. The change process applied to the field of pastors and discipleship training is presented 
in four stages of adaptive application. 
Third, I propose the understanding of the theories of change leadership by the 
consciousness of ministers and the application of ministry centered on developed programs. 
Leadership theories include innovation and diffusion, bridging strategies, and adaptive leadership. 
In addition, as elements of leadership that lead change include innovation and diffusion attempts, 
communication channels, the timing of communication networks for change, systems and social 
structures for sett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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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 I deal with the understanding of the execution of experimental models leading to 
change centered on leadership theories. I explain the elements of change (missional ecclesiology, 
missional discipleship, and discipleship training) and implement the experimental model. Fi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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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APPLICATION FOR THE TRANSITION OF THE MISSIONAL 
DISCIPLESHIP TRAINING PARADIGM 
Chapter 8 gives the understanding of the application of the program for the conversion of 
missional discipleship training from the results after the execution of the experimental model. The 
contents include the change of consciousness of the pastor, the presentation of the field model, the 
adaptive process of change, and the subject of an application for the change. Specifically, I suggest 
the execution of a seminar for missional disciples in order to change the pastor’s consciousness. 
This is an attempt to change the pastor’s consciousness through the missional discipleship seminar. 
I emphasize understanding the academic and pastoral concepts of the pastor discipleship. Through 
the seminar, I present missional ecclesiology, missional discipleship, missional discipleship 
training and curriculum to the pastors. Second, I present the missional church and discipleship 
training model for the practical change of pastors. This is an attempt to apply discipleship training 
to pastors by presenting the missional church and discipleship training model. I provide a model 
and field of discipleship training for the application of a new discipleship training paradigm and 
the curriculum. Third, I build on the process for the adaptive application of leadership that leads to 
a change in pastors. It takes adaptive time to apply the paradigm of missional discipleship training. 
The four stages of the adaptive process are according to the consciousness of the pastor and the 
condition of the field.  Fourth, I suggest the understanding of the applicants and proposals of the 
paradigm of missional discipleship training. The core subjects of the paradigm of missional 
discipleship training are DMI and local church pastors. The discipleship training of the IDTI is 
required to re-investigate the nature of the missional discipleship and curriculum. Local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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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ors are also required to pursue an apostolic mission based on missional discipleship, not as a 
means of church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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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9 
CONCLUSION 
Mosaic Church in North America is bringing about a sensation in discipleship training. Dr. 
E. McManus said, “The harmony of consciousness changes and practice guidelines in discipleship 
training are a keyword” (Lee Sang-hoon 2015, 36). I have reached a conclusion of consciousness 
and practice that lead to change by presenting examples for the change of the pastor’s consciousness. 
Through this long journey, I once again found the importance and value of this research. I was 
personally tested to prove my leadership in how to bring about the transition of missional 
discipleship training to pastors. I conclude with conclus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development.  
Conclusions 
In closing my study, I discovered findings related to the discipleship training paradigm of 
the International Disciples Training Institute. 
First, I found insufficient discipleship training focusing on the kingdom of God and the 
Great Commission. Reflection was required on the missional discipleship of the kingdom of God. 
Second, I found a mismatch of discipleship training in the means of church growth rather 
in place of the pursuit of the essence of discipleship. The establishment of a pastor’s firm pastoral 
philosophy should precede the practice of missional discipleship. 
Third, I found the imbalance between understanding discipleship and applying discipleship 
emphasized in discipleship training. A reconsideration is needed on the recognition and imbalance 
of the problem in order that the essence of discipleship be transformed into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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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 I found the insufficiency of training the pastor to be a true disciple and for being  
sent into the world.  The pastor must prove himself to be a disciple and a discipleship leader in 
order to prove his life of discipleship. 
Fifth, I found the absence of the integration of missions ministry for the practice of 
missional discipleship. It should be approached from a missional strategic view both as an 
individual and as a community of the church. 
Finally, I found reflection of the curriculum of the apostles and discipleship of the church 
insufficient and absent. Curriculum revisions and alternatives should be made to reflect the 
ecclesiology and discipleship within the curriculum.  
Proposals 
 With the conclusions mentioned above, I’d like to make the following suggestions: 
First, I suggest the necessity of studying the meaning and the value of missional 
discipleship from the viewpoint of a missional ecclesiology. 
Second, I suggest the necessity of studying the case studies of missional church 
communities in order to practice missional discipleship. 
Third, I suggest the necessity of studying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curriculum 
that reflects change in times and culture. 
Finally, I expect missional churches and pastors will prepare the Kingdom of God and the 
coming of the Lord by practicing the Great Commission mandated to the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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